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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子≫의 虛詞 硏究

金 愛 實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指導敎授: 李 瀅 鎬)

【國文 要約】

본 연구는 중국 戰國 시기 문헌인 ≪老子≫의 虛詞를 정량 조사하여 그 용법

을 일일이 분석하고, 도출한 데이터를 통해 ≪老子≫에 쓰인 虛詞의 특징을 밝힌

논문이다.

≪老子≫는 ≪道德經≫이라고도 불리며 총 81章, 5千字로 이루어졌다. ≪老子

≫는 중국 戰國 시기의 언어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또한 고대

중국어는 허사의 용법을 알아야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老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철학ㆍ문헌학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어법 등

언어학적 연구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본 연구의 범위는 ≪老子≫에 사용된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이다. 또한 판

본의 차이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陳鼓應의 ≪老子注譯及

評介≫에 실린 <老子校定文>을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본 연구 결과 얻어진 ≪老子≫의 허사 용법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老子≫의 부사 용법을 고찰하였다.

≪老子≫의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旣’, ‘終’, ‘常’, ‘復’, ‘又’,

‘亦’,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등 34개가 있다. 이들은 부정ㆍ시간ㆍ정도ㆍ상태ㆍ범위ㆍ

추측ㆍ관계 표시 등으로 쓰였다. 이 중에 부정 표시 용법이 60%를 차지하여, 가

장 많이 출현한다.

둘째, ≪老子≫의 전치사 용법을 고찰하였다. 각 전치사의 용법과 전치사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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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구조를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老子≫의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 등 6개가 있다. 전치사는 목

적어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어 문장의 부사어나 보어로 쓰인다. 부사어는

68회(58%) 쓰이고, 보어는 44회(38%) 쓰인다. 이들은 동작 행위의 시간ㆍ대상ㆍ

장소ㆍ도구ㆍ방식ㆍ근거ㆍ원인ㆍ피동을 표시한다. 전치사별 출현 빈도는 ‘以’가

63회(53%)로 가장 높고, 다음은 ‘於’가 43회(37%) 쓰였다. 이어서 ‘爲’ㆍ‘與’ㆍ‘當’

은 각 3회, ‘自’는 1회이다.

전치사구의 통사 구조는 전치사와 목적어의 결합 형태,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

분류, 전치사구와 술어의 결합 형태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목

적어는 전치사의 뒤에 놓여 ‘전치사+목적어’의 구조로 쓰인다. 하지만, 전치사

‘以’의 경우에 그 목적어는 전치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以+목적어’, ‘목적어+以’,

‘以+(목적어 생략)’의 출현 빈도는 29 : 6 : 28의 비율이다. 이는 ‘以’의 목적어가

전치되거나 생략되는 용례가 매우 빈번함을 의미한다.

≪老子≫에 쓰인 전치사의 목적어는 의미에 따라 유정물, 무정물, 동작 행위,

추상적 개념으로 분류된다. 추상적 개념 목적어는 40회(34%), 무정물 목적어는

20회(18%), 동작 행위 목적어는 16회(14%), 유정물 목적어는 12회(10%) 출현한

다.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의 술어는 타동사 78회(67%), 자동사 16회(14%), 형용

사 18회(16%)가 사용되었다. 또한 전치사 ‘以’의 경우에 술어가 생략된 용례도 4

회(3%) 출현하였다.

셋째, ≪老子≫의 접속사 용법을 고찰하였다.

≪老子≫의 접속사는 且, 與, 而, 以, 斯, 則, 安, 然後, 而後, 而況於, 雖, 爲, 故,

是以, 是故, 其, 使, 若, 若使, ‘之’ 등 20개가 있다. 이들은 의미에 따라 앞뒤 두

항의 병렬ㆍ연접ㆍ전환ㆍ점층ㆍ양보ㆍ인과ㆍ가정 관계를 표시한다. 또한 ‘주어+

之+술어’의 구조도 다수 출현하였다. 접속사 중 ‘而’는 108회(32%)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연접ㆍ전환ㆍ병렬ㆍ점층 관계를 표시한다. 이어서 ‘故’는 57회(17%) 사

용되며, 인과 관계를 표시한다. ‘以’는 39회(11%) 사용되며, 연접ㆍ인과ㆍ가정 관

계를 표시한다. ‘是以’는 35회(10%) 사용되며 인과 관계를 표시한다. ‘之’는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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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되며,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주어+之+술어’ 구조를 이룬다. ‘주어

+之+술어’는 독립적인 문장이 되지 못하고, 문장성분 중의 하나로 쓰이거나 복문

중의 단문으로 사용된다.

넷째, ≪老子≫의 조사 용법을 고찰하였다.

≪老子≫의 조사는 ‘之’, ‘者’, ‘所’, ‘是’, ‘蓋’, ‘夫’, ‘載’, ‘故’, ‘乎’, ‘其’, ‘也’, ‘矣’,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然’, ‘焉’ 등 22개가 있다. 이들은 구조

조사, 어기조사, 접미사로 분류된다.

구조조사는 ‘之’, ‘者’, ‘所’, ‘是’가 있다.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는 ‘之’, ‘者’,

‘所’가 있으며, 사서에 변화를 주는 구조조사는 ‘之’와 ‘是’가 있다.

어기조사는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이 있다. 이들은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문두 어기조

사, 문중 어기조사, 문말 어기조사로 세분하였다. 문두 어기조사는 ‘蓋’, ‘夫’, ‘載’,

‘故’가 있다. 문중 어기조사는 ‘之’, ‘其’, ‘也’, ‘者’, ‘兮’, ‘矣’, ‘乎’가 있다. 문말 어기

조사는 ‘乎’, ‘焉’, ‘兮’, ‘也’, ‘邪’, ‘與’, ‘矣’, ‘已’, ‘哉’, ‘者’, ‘也哉’, ‘也夫’가 있다.

접미사는 ‘然’, ‘焉’이 있다. 이들과 결합한 단어는 문장에서 술어나 부사어로 쓰

인다.

본 연구는 ≪老子≫에 쓰인 허사를 정량 조사하여 허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先秦 시기 허사의 용법을 밝히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허사 용법의 傳承 관계를 살피는 통시적 연구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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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1. 硏究 槪況 및 目的

1) 硏究 槪況

≪老子≫는 春秋時代 楚나라 사람인 老聃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1) 先秦시기

道家를 대표하는 중국 고대의 哲學書로 중국의 전통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老子≫는 ≪道經≫과 ≪德經≫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道德經≫이라고도 불리며 총 81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韻文體의 형식의 문장으

로 약 5천자로 쓰여져 그 분량은 많지 않지만 논리가 정연하고 내용이 심오하다.

≪老子≫의 注釋書는 그 수가 ≪論語≫ 다음으로 많다고 알려질 만큼 어떤 先

秦 文獻에 못지않다.2) ≪老子≫의 최초 注釋書는 戰國 말기 韓非子의 ≪解老≫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漢 河上公의 ≪老子道德經章句≫, 魏 王弼의

≪老子道德經注≫, 唐 傅奕의 ≪道德經古本篇≫, 南宋 范應元의 ≪老子道德經

古本集註≫ 등의 善本이 있고, 그 외에 宋 蘇轍의 ≪道德眞經注≫, 明 憨山의

≪老子道德經解≫, 淸 魏源의 ≪老子本義≫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馬叙倫의

≪老子校詁≫, 高亨의 ≪老子正詁≫, 陳鼓應의 ≪老子註釋及評介≫ 등이 ≪老子≫

를 연구하고 정리한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래에 지하에 묻혀 있던 유물과 함께 문헌들이 출토되면서 ≪老子≫의

판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1973년에 중국 湖南省 長沙市의 馬王堆 3號

漢墓에서 帛書 ≪老子≫가 발견되었다. 이는 河上公本이나 王弼本보다 오래된 판

본이다. 1993년에는 湖北省 荊門市 郭店村의 郭店 1號 楚墓에서 竹簡 804枚가 발

1) ≪老子≫는 비록 후대의 제자들에 의하여 增補되었을 것이나, ≪老子≫에 사용된 단어, 문형, 내용에 따른
사상 등을 통해서 볼 때 ≪老子≫는 戰國시기 한 개인의 著作으로 볼 수 있다. 饒尙寬 譯註, ≪老子≫, 中
華書局, 2016, 前言 7쪽.

2) 嚴靈峰이 편집한 ≪無求備齋老子集成≫(1965)에는 350 종의 주석본을 소개하고 있다. 朴庸鎭ㆍ崔南圭ㆍ陳
明鎬 共著, ≪郭店楚墓竹簡1 老子考釋≫, 圖書出版 德, 2011,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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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었다. 郭店楚簡에는은 16편의 先秦시기 문헌이 있는데, 그 중 竹簡本 ≪老子

≫(甲ㆍ乙ㆍ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이른 시기의 ≪老子≫ 판

본이다. 이 竹簡本 ≪老子≫에는 오늘날 通行本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2,000여

字가 수록되었다. 郭店楚墓의 墓主가 戰國시기 楚나라 사람이므로, 竹簡本 ≪老子≫

는 戰國시기의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9년 초 北京大學校에 西漢시기 竹簡이

기증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죽간은 漢武帝 후기 판본으로 隸書로

쓰였으며 3,346 枚 중 1,600여 枚가 온전하고, 복원을 거쳐 2,300 枚가 정리되었

는데, 篇章 구조가 가장 잘 갖춰진 出土 ≪老子≫ 古本이 포함되어 있다.3)

이처럼 ≪老子≫의 출토 문헌이 계속 발굴됨에 따라서 많은 학자의 관심이 집

중되었다. 帛書 ≪老子≫에 관한 연구를 CNKI(中國知網)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

과 문화, 문물, 서예, 판본 비교, 문자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趙鋒 注譯 ≪帛書老子≫ 등의 해석서가 출판되었다. 이어서 竹簡本 ≪老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자료는 2002년 李零의 ≪郭店楚簡校讀記(增訂本)≫,

2003년 劉釗의 ≪郭店楚簡校釋≫과 廖名春의 ≪郭店楚簡老子校釋≫, 2010년 丁

四新의 ≪郭店楚竹書老子校注≫ 등이 있으며, 일본 자료는 2004년 池田知久의

≪郭店楚簡儒敎硏究≫, 2008년 李承律의 ≪郭店楚簡儒敎の硏究≫ 등이 있다.4)

국내 자료는 2003년 梁芳雄 集解의 ≪楚簡老子≫, 2011년 朴庸鎭ㆍ崔南圭ㆍ陳明浩

共著의 ≪郭店楚墓竹簡1 老子考釋≫, 2016년 荊州市博物館 編著ㆍ崔南圭 譯註의

≪郭店楚墓竹簡≫ 등의 출토 문헌 해석서가 발간되었다.

문헌자료에 있어서는 2008년 王弼 注ㆍ樓宇烈 校釋의 ≪老子道德經注校釋≫,

2015년 陳鼓應의 ≪老子註譯及評介≫, 2016년 饒尙寬의 ≪老子≫와 吳怡의

≪新譯老子解義≫ 등이 있다. 특히 陳鼓應의 ≪老子註譯及評介≫는 ≪老子≫의

주석과 해석에 있어서 오늘날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이 큰 저서로 평

가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에 양회석의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은 ≪老子≫의 對句와 押韻의 특징을 살려 문장 구성을 설명하고 字句 풀이와

해설을 하였으며, 韻文體 특징을 담아 번역을 하였고 다른 번역서에 비해 직역을

하여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2019년에 조은정의 ≪죽간에 반영된 『노자』

3) 北京大學出土文獻硏究所 編, ≪北京大學藏西漢竹書ㆍ貳≫, 上海古籍出版社, 2012, 前言.
4) 朴庸鎭ㆍ崔南圭ㆍ陳明鎬 共著, ≪郭店楚墓竹簡1 老子考釋≫, 圖書出版 德, 2011, 264-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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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는 郭店本 ≪老子≫를 언어 문자학적으로 재조명하여, 郭店本 ≪老子≫

의 원문과 후대 판본의 차이를 통사적ㆍ어휘적ㆍ문자학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일부 글자가 후대에 어법적ㆍ어휘적ㆍ통사적으로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밖의 번역서로는 김학주의 ≪老子≫, 김학목의 ≪老子 道德經 王

弼注≫, 김경수의 ≪老子譯註≫, 김홍경의 ≪老子≫, 김용일의 ≪노자도덕경 재해석≫,

이석명의 ≪노자 도덕경 하상공장구≫ 등이 있다.

또한, ≪老子≫의 어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단행본으로는 중국에

趙榮珦의 ≪老子道德經語法讀本≫이 있다. 趙榮珦은 王弼本을 底本으로 하고 기

타 판본을 참고한 텍스트에 어법 분석을 하였다. 그밖에, ≪老子≫의 虛詞에 관

한 단편논문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張玉金의 <谈今本≪老子≫中被删掉的虚词>

와 <谈≪老子≫中被替换的虚词>, 张丽静의 <郭店楚简≪老子≫甲组虚词探析>,

王志東의 <≪老子≫中介詞“以”的用法研究>, 孫惠惠ㆍ吳開兵의 <≪老子乙本卷前

古佚書≫副詞初探>, 黃德寬의 <≪老子≫的虛詞刪省與古本失真> 등이 있다. 학위

논문으로는 謝俊濤의 <≪老子≫句型硏究>, 陳洁의 <≪老子≫虛詞硏究>, 龍丹萍

의 <郭店楚简≪老子≫词类研究>, 宋斌의 <马王堆帛书≪老子≫虚词研究>, 张艳

의 <帛书≪老子≫词汇研究>, 張鈺의 <≪郭店楚墓竹簡≫虛詞研究> 등이 있다.5)

국내에서는 7편의 ≪老子≫의 허사 관련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양만기는 <≪

老子≫ ‘以’자 用法 考察>에서 주로 통행본 王弼本 ≪老子≫를 분석 텍스트로 하

여 先秦 시기에 활발히 사용된 ‘以’의 용법을 고찰하였다. 최남규는 <≪郭店楚簡≫

의 ‘於(于)’의 용법에 대한 고찰>에서 ≪郭店楚簡≫에 쓰인 ‘於’의 용법을 고찰하

였다. 조은정은 <≪老子≫ 어기사 ‘兮’ 고찰―출토문헌과 전래문헌 5종 판본 비

교를 중심으로>에서 어기사 ‘兮’ 字의 판본별 사용 현황을 살피고 그 용법을 고

찰하였다. 그밖에 김애실ㆍ이영호의 <≪老子≫의 前置詞句 硏究>, 김애실ㆍ양만

기의 <≪老子≫의 否定詞 用法 考察>과 <≪老子≫의 接續詞 用法 考察>, 김애

실의 <≪老子≫의 語氣詞 用法 考察> 등이 있다.6)

기존의 국내외 연구 현황을 보면, ≪老子≫에 대한 어법적 연구는 중국의 경우

5) 中國智網(CNKI)에서 ≪老子≫의 虛詞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단편논문 6편, 학위논문 6편이 검색되었
다. 검색 사이트: www.cnki.net, 검색일: 2021. 4. 20.

6)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老子≫의 虛詞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단편논문 7편이 검색되었다. 검
색 사이트: http://www.riss.kr, 검색일: 2021. 4. 20.

http://www.cnki.net
http://www.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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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老子≫의 품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虛詞 용법에 관

한 자세한 예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편 논문의 수량도 극히 적어서 注

釋書, 思想, 文獻學 등의 연구에 비하면 어법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老子≫에 관한 虛詞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그 수량은 미미하며,

≪老子≫의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虛詞의 용법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老子≫의 虛詞 연구는 戰國 시기의 고대 중국어 虛詞 용법을 구

체적으로 밝히는데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2) 硏究 目的

≪老子≫는 대표적인 道家의 경전으로 철학적인 저서이다. 그동안 ≪老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철학, 문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던 반면, 어

법 등 언어학적 연구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老子≫는 늦어도 戰國 시기 초기

의 언어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본 연구는

先秦시기 虛詞의 용법을 밝힘은 물론, 나아가 虛詞 용법의 傳承 관계를 살피는

通時的 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다.

고대 중국어는 한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다양하므로, 虛詞의 용법 분석은 문

장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예(1)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老子․10章≫

예(2)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老子ㆍ58章≫

예(3) 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 ≪老子ㆍ67章≫

예(1)에서 ‘載營魄抱一’의 ‘載’에 관하여, 王弼은 ‘載’를 동사로 보았으나, 陳鼓應

은 ‘載’를 助語詞(조사에 해당)라고 하였다. 王弼은 ‘載, 猶處也. 營魄, 人之常居處

也.’(‘載’는 ‘머무르다’와 같다. ‘營魄’은 사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해설

하였다.8) 王弼에 따르면, 예(1)은 ‘혼백을 지니고서 하나(一)를 껴안아 능히 떨어

7) 조은정은 ≪老子≫는 문자언어학적 관점에서 戰國시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하였고, 陳鼓應은 ≪老子≫는
늦어도 戰國시기 초 이전에는 이미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조은정, <문자언어학적 각도에서 살펴본
≪老子≫판본의 선후 관계>, ≪中語中文學≫ 第60輯, 2015, 166쪽. 陳鼓應, ≪老子註釋及評介≫, 中華書局,
2016,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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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석된다. 즉, 王弼은 ‘載營魄’에서 ‘載’를 동사로,

‘營魄’을 목적어로 보았다. 반면, 陳鼓應은 陸希聲의 ≪道德眞經傳≫의 ‘載, 猶夫

也. 發言之端也.’(‘載’는 ‘夫’와 같다. 발언의 시작이다) 등을 근거로 ‘載’를 어조사

로 보았다. 陳鼓應에 따르면, 예(1)은 ‘대저 혼백이 하나로 합하면 능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해석된다. 즉, 陳鼓應은 ‘載營魄抱一’에서 ‘載’는 어조사로

보고, ‘營魄’은 주어로, ‘抱’는 술어 동사로, ‘一’은 목적어로 보았다. 이처럼 ‘載’를

實詞로 보느냐 虛詞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게 된다.

예(2)에 쓰인 ‘兮’에 관해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는 文中語氣詞로 볼 수 있다. ‘재앙이여! 복이 기대는 바이로다. 복이여! 재

앙이 숨어있는 바이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9) 또 다른 견해는 주어의 뒤에서

休止를 표시하는 文中語氣詞로 보는 것이다.10) ‘화는 복이 기대있는 바이며, 복은

화가 숨어있는 바이다.’라고 해석된다. 前者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고, 後者는

주어의 뒤에서 休止(잠시 멈춤)의 어기를 표시한다.

예(3)은 ‘且’가 3회 쓰인다. 이 예문의 ‘且’의 용법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

다. 王弼, 陳鼓應은 ‘且’를 동사로 보았다. 王弼은 ‘且, 猶取也.’(且는 ‘취하다’는 뜻

이다.)라고 注 하였다.11) 또한 陳鼓應도 ‘且’는 ‘取’라고 하였다.12) 즉, ‘且’는 술어

동사이며, 그 뒤에 쓰인 ‘勇’, ‘廣’, ‘先’은 각각 ‘且’의 목적어로 본 것이다. 따라서

‘舍慈且勇’은 ‘동사+목적어+동사+목적어’의 구조가 되어 ‘舍慈’(자애로움을 버리다)

와 ‘且勇’(용감함을 취하다)가 서로 대응된다. 반면, 趙榮珦은 ‘舍慈且勇’ 문장을

‘舍棄慈愛, 怎能勇敢?’(자애를 버리고 어떻게 용감할 수 있겠는가)이라고 해석하

여, ‘且’를 의문대명사 ‘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13) 또 다른 견해도 있다. 양회석

은 ‘舍慈且勇’를 ‘자애를 버리고 장차 용감하면…’이라고 해석하여, ‘且’를 ‘將’(장

차)의 의미인 부사로 보았다.14)

8)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22쪽.
9) 양회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266쪽.
10)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72쪽,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105쪽,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70쪽, .

11)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70쪽.
12) 陳鼓應, ≪老子註釋及評介≫, 中華書局, 2016, 296쪽.
13) 趙榮珦은 ≪古書虛字集釋≫을 근거로 ‘且’를 ‘何’의 용법으로 풀이하였다.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320쪽.

14) 양회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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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와 같이 고대 중국어에서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

로 학자들마다 해석에 차이가 생긴다. 특히 虛詞의 용법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해석이 달라지며 때로 誤譯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대 중국어의 虛詞

는 용법이 다양하여 虛詞를 이해해야만 정확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중국어의 虛詞에 대한 용법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2. 硏究 範圍 및 方法

1) 硏究 範圍

본 연구는 ≪老子≫에 사용된 虛詞를 연구범위로 삼는다. 虛詞와 實詞의 구분

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異見이 존재한다. 대체로 명사, 동사, 형용사가 實詞이고,

전치사, 접속사, 조사가 虛詞라는 구분에는 학자들 간에 異見이 없지만, 대명사와

부사를 實詞 혹은 虛詞에 포함하는 데는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15)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을 대체하는 단어로서 크게 인칭대명사, 지시

대명사, 의문대명사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 관

형어로 쓰이며 가리키는 대상도 구체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명사를 實詞로

분류하고,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사는 實詞로 볼 것인지, 虛詞로 볼 것인지, 혹은 半實 半虛로 볼 것인지에 대

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16)

먼저 부사를 實詞로 분류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000, 前言 1쪽.
16) 박상령은 <고대한어 부사의 정의>에서 부사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實虛詞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첫째, 부사를 實詞로 분류한 학자는 陳承澤의 ≪國文法草創≫, 黎錦熙의 ≪新著國語文法≫, 呂叔湘의 ≪
中國文法要略≫, 許世瑛의 ≪中國文法講話≫, 殷國光의 ≪呂氏春秋詞類硏究≫ 등이 있다. 둘째, 부사를 虛詞
로 분류한 학자는 王力의 ≪中國現代語法≫, 朱德熙의 ≪語法講義≫, 劉景農의 ≪漢語文言語法≫, 廖序東의
≪文言語法分析≫, 郭錫良의 ≪古代漢語≫, 楊伯峻ㆍ何樂士의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廖振佑의 ≪古代漢
語特殊語法≫ 등이 있다. 셋째, 부사를 半實半虛로 분류한 학자는 易孟醇의 ≪先秦語法≫, 張能甫 ≪鄭玄註
釋語言詞類硏究≫ 등이 있다. 박상령, <고대한어 부사의 정의>, ≪인문사회과학연구≫제20집, 2008,
119-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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呂叔湘은 ≪中國文法要略≫에서 限制詞(부사에 해당)를 指稱詞, 關係詞, 語氣詞

와 더불어 補助詞로 분류하였다. 補助詞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의

미가 비교적 공허한 것으로, 實義詞를 도와서 자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補助詞 중에 指稱詞와 限制詞(부사에 해당)는 그 의미가 구체적이거나 의미를 파

악하기 쉽다고 하였으니, 이 둘을 實詞로 본 것이다.17)

殷國光은 ≪呂氏春秋詞類硏究≫에서 부사를 實詞로 분류하고, 부사는 다른 단

어의 수식을 받지 않으며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며, 문장에서 부사어로

만 충당된다고 하였다.18)

다음은 부사를 虛詞로 분류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朱德熙는 ≪語法講義≫에서 부사는 부사어로만 충당될 수 있는 虛詞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부사는 덧붙여지는 것이지 단독으로 문장을 만들 수 없고, 부사어

로만 쓰일 수 있을 뿐 관형어, 술어, 보어로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19)

劉景農은 ≪漢語文言語法≫에서 부사를 虛詞로 분류하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부사는 기본적으로

부사어로 쓰이지만 ‘甚’ 같은 것은 보어로도 자주 쓰인다고 하였다.20)

郭錫良ㆍ李玲璞은 ≪古代漢語≫에서 부사는 부사어로만 쓸 수 있는 虛詞라고

하였다. 부사가 비록 일정한 단어의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 사물을 나타내거나,

동작 행위나 성질 상태를 나타낼 수는 없다고 하였다.21)

楊伯峻ㆍ何樂士는 ≪古漢語語法及其發展≫에서 부사는 주로 술어를 수식하여

동작 행위 혹은 상태 성질의 각종 특징을 나타냄과 동시에 주어나 목적어를 수

식하여, 술어와 관계가 발생할 때의 방식, 상태, 범위 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

였다. 또한 부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며, 더욱이 술

어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였다.2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은 부사의 實ㆍ虛詞 구분에 관해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부사의 품사론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부사

17)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2014, 22-25쪽.
18) 殷國光, ≪呂氏春秋詞類硏究≫, 華夏出版社, 1987, 21쪽, 272쪽.
19) 朱德熙, ≪語法講義≫, 常務印書館, 1982, 192쪽.
20)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64-65쪽.
21) 郭錫良ㆍ李玲璞主編, ≪古代漢語≫(下), 語文出版社, 1993, 645쪽.
22)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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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할 때 형용사, 동사, 명사 등이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는

부사로 분류하지 않고, 오직 부사어로만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부사로 분류한다.

또한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그중 하나의 의미가 오직 부사어로만 쓰

일 수 있는 단어도 부사로 분류한다. 아래의 용례를 살펴보자.

(4) 多言數窮, 不如守中. ≪老子ㆍ5章≫

(많이 말하면 자주 막히게 되니, 가운데를 지키는 편이 낫다.)

(5) 大音希聲. ≪老子ㆍ41章≫

(커다란 음악은 거의 소리 나지 않는다.)

(6) 大道甚夷, 而人好徑. ≪老子ㆍ53章≫

(큰길이 심히 평탄한데도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7) 人多利器, 國家滋昏. ≪老子ㆍ57章≫

(사람들이 이로운 기물이 많아지면 나라는 더욱 혼란해진다.)

(8)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老子ㆍ37章≫

(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9) 人之迷, 其日固久. ≪老子ㆍ58章≫

(사람이 미혹된 지는 그런 날이 참으로 오래되었다)

위 예(4)-(6)은 형용사가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 용례이다. 예(4)의 ‘多’

는 ‘많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예(5)의 ‘希’는 ‘드물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예

(6)의 ‘甚’은 ‘심하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多’, ‘希’, ‘甚’은 형용사로서 술어의 앞

에 놓여 부사어로 쓰인 것이므로, 본 연구는 이들은 부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7)-(9)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가 부사어로만 사용되는 용례이

다. 예(7)의 ‘滋’는 ‘불어나다’는 뜻의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더욱’의 의미로서

부사로 쓰인 것이다. 예(8)의 ‘將’은 ‘장군’이라는 뜻의 명사가 아니라, ‘장차’의 의

미로서 부사로 쓰인 것이다. 예(9)의 ‘固’는 ‘굳다’, ‘견고하다’는 뜻의 형용사가 아

니라, ‘確實’(확실히)의 의미로 쓰인 부사이다. 이처럼 ‘滋’, ‘誠’, ‘固’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중 하나의 의미가 부사어로만 충당되므로 부사에 포함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에서 오직 부사어로만 쓰이는 부사는 그 의미가

약하고 문법적 기능이 강하며, 또한 否定 표시 부사와 같은 일부 부사를 제외하

면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도 없으므로 虛詞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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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老子≫에 쓰인 副詞, 前置詞, 接續詞, 助詞를 연구범위로

설정한다.

2) 硏究 方法

본 연구는 ≪老子≫에 출현한 虛詞를 定量 調査하여 그 용법을 분석하고, ≪老

子≫에 사용된 虛詞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老子≫는 언어적 修辭가 매우 精練한 韻文體의 문장으로 표현이 간결하며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해석에 차이가 있다. 또한 출토 문헌과 통행본 주석서

에 따라 판본도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는 판본의 차이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陳鼓應의 ≪老子注譯及評介≫에 실린 <老子校定文>을 분석

텍스트로 삼는다.23)

아울러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陳鼓應의 ≪老子注譯及評介≫ㆍ≪老

子今注今譯≫, 饒尙寬의 ≪老子≫, 吳怡의 ≪老子解義≫, 趙榮珦의 ≪老子道德經

語法讀本≫, 김학주의 ≪老子≫, 김학목의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양회석

의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등의 저서를 참고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각 장절에서 다루

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 개황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老子≫의 副詞 용법을 고찰한다. 부사는 부정ㆍ시간ㆍ정도ㆍ상태

ㆍ범위ㆍ추측ㆍ관계 표시 부사 등 7종으로 구분하여, 그 용법의 특징을 살펴본

다.

3장에서는 ≪老子≫의 前置詞 용법을 고찰한다. 전치사의 용법을 분석하고, 또

한 전치사구의 통사적 구조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老子≫의 接續詞의 용법을 고찰한다. 접속사를 병렬, 연접, 전환,

23) 陳鼓應은 ≪老子≫가 錯簡(죽간의 순서가 바뀜), 衍文(추가된 문장), 脫字 및 誤字가 많으므로, 왕필본을
底本으로 하고 竹簡本, 帛書本 및 傅奕本 등의 古本을 참고하고, 기존 학자들의 해설을 참고하여 수정한 ≪
老子≫校定文을 내었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介≫, 中華書局, 2015,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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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층, 양보, 인과, 가정 표시, ‘之’의 특수용법 등 8종으로 구분하여 서로 연결된

두 항의 어법적 관계를 고찰하고, 그 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老子≫의 助詞 용법을 고찰한다. 조사는 구조조사, 어기조사, 접미

사 등 3종으로 구분하여, 그 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6장 결론에서는 2장-5장에서 고찰한 虛詞의 용법별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예문의 해당 글자는 밑줄로 표시하고, 판본의 차이로 추가

한 글자들은 대괄호 “[ ]”로 표시하기로 한다. 아래의 예와 같다.

(10)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

(11) 從事於道者, [道者]同於道.

또한, 한중간 문법 용어 변환은 대체로 중국언어연구회의 <중국어 문법 용어

통일 시안>을 따랐다.24) 아래 <표1-1>과 같이 변환한다.

<표1-1> 한중 용어 변환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謂語 술어 單句 단문

賓語 목적어 複句, 復句 복문

定語 관형어 分句 절

狀語 부사어 主句 주절

介詞 전치사 從句 종속절

連詞 접속사 偏正結構 수식구조, 주종구조

結構助詞 구조조사 介賓結構 전목구조

語綴助詞 접사 固定短語 관용구

前綴助詞 접두사 承接 연접

后綴助詞 접미사 轉折 전환

短語, 詞組 구 遞進 점층

句子 문장 假設 가정

24) 중국언어연구회편, ≪中國語 動詞 硏究≫, 1992, 213-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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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老子≫ 副詞 用法

副詞는 문장에서 부사어로만 쓸 수 있는 虛詞이며, 비록 어느 정도 어휘의 의

미를 지니지만, 구체적인 사물, 동작 행위, 성질 상태를 나타낼 수는 없고, 다만

동작 행위나 성질 상태의 시간, 정도, 범위, 긍정, 부정, 정태, 어기를 나타낼 뿐

이다.25)

즉, 부사는 문장성분이 부사어로만 쓰일 수 있는 단어이거나, 또는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중 하나가 부사어로만 쓰이는 단어를 말하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도 없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술어나 형용사 술어를 수식

하는데, 고대 중국어에서는 명사 술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老子≫에 사용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旣’, ‘終’, ‘常’, ‘復’,

‘又’, ‘亦’, ‘將’, ‘旣’, ‘終’,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등 총 37개이다.

1. 副詞 用法 分析

≪老子≫에 사용된 부사는 술어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나 성질 상태의 否定,

時間ㆍ頻度, 程度, 狀態, 範圍, 推測, 關係 등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1) 否定 表示

부정을 표시하는 부사는 술어의 앞에 쓰여서 否定이나 禁止를 나타낸다.26) 부

25) 郭錫良ㆍ李玲璞主編, ≪古代漢語≫(下), 語文出版社, 1993, 645쪽.
26)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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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사는 甲骨文, 金文에서도 이미 다양하게 쓰이기 시작한 매우 오래된 것이

다.27) ≪老子≫에 쓰인 부정부사는 ‘不’, ‘弗’, ‘無’, ‘非’, ‘未’, ‘勿’ 등이 있다.28) 이

들을 의미에 따라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용법과 금지 부정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구분하였다.

(1) 陳述 否定 表示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부정 부사는 동작 행위나 상태의 부정을 표시하는데, 부

정부사 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대중국어 ‘不’의 용법에 해당한다. 동사ㆍ형

용사ㆍ명사 술어의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로 쓰인다. ≪老子≫에서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부정부사는 ‘不, 弗, 非, 未, 無’가 있다.

① 不

≪老子≫에는 부정부사 ‘不’가 236회 출현하며, 모두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용

법으로만 사용된다. ‘不’는 동사(구), 형용사, 명사의 앞에서 부정을 표시한다. ≪

老子≫에서 ‘不’가 수식하는 성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부정부사 ‘不’가 수

식하는 문장구조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不+형용사’, ‘不+동사+(목적어)’, ‘不+대

명사+동사’, ‘不+조동사+동사(구)’, ‘不+명사’, ‘不+전치사(구)+동사’, ‘不+부사+동사’

등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不’+형용사

부사 ‘不’는 형용사의 앞에 쓰여서 상태의 부정을 표시한다. ≪老子≫에는 38회

출현한다.

27) 張玉金에 따르면, 甲骨文의 부정부사는 ‘勿, 弜, 不, 弗, 毋, 非, 妹’ 등이 있으며, 金文의 부정부사는 ‘不,
弗, 弜, 毋, 非, 亡, 無, 靡, 莫’ 등이 있다.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學林出版社, 2001, 3쪽. 張玉金, ≪西周
漢語語法硏究≫, 商務印書館, 2004, 65-66쪽.

28) ≪老子≫에 쓰인 否定詞는 ‘不’, ‘弗’, ‘無’, ‘非’, ‘未’, ‘勿’ 등의 부정부사 외에 無定代詞 ‘莫’이 있다. 無定代
詞는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莫’은 ‘沒有什麽人’, ‘沒有什麽東西’의 의미이며, 총 16회 출현한다. 김
애실ㆍ양만기, <≪老子≫의 否定詞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73집, 2019,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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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天地不仁, 以萬物爲芻狗, 聖人不仁, 以百姓爲芻狗. ≪老子ㆍ5章≫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로 여긴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로 여긴다.)

(2) 其上不皦, 其下不昧. 繩繩不可名, 復歸於無物. ≪老子ㆍ14章≫

(그것은 위로는 밝지 않고, 아래로는 어둡지 않다. 끊임없이 이어져 이름 붙일 수 없으니

‘사물 없음’으로 돌아간다.)

(3) 夫亦將知止, 知止可以不殆. ≪老子ㆍ32章≫

(또한 장차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4) 信言不美, 美言不信. ≪老子ㆍ81章≫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예(1)의 ‘天地不仁’과 ‘聖人不仁’에서 부사 ‘不’는 형용사 ‘仁’을 부정한다. ‘以萬

物爲芻狗’와 ‘以百姓爲芻狗’에서 ‘以A爲B’는 ‘A를 B로 여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의 두 절과 뒤의 두 절은 문장구조가 같다. 예(2)의 ‘其上不皦, 其下不昧’에서

대명사 ‘其’는 ‘道’를 가리킨다.29) 부사 ‘不’는 형용사 ‘皦’와 ‘昧’를 부정한다.

예(3)의 ‘知止可以不殆’에서 동목구 ‘知止(그칠 줄을 안다)’는 주어로 쓰였다. ‘可

以’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며, 뒤의 ‘不殆’를 수식한다. 이때 부사 ‘不’는

형용사 ‘殆’를 부정한다. 예(4)의 ‘信言不美, 美言不信’에서, 문두의 형용사 ‘信’과

‘美’는 모두 명사 ‘言’을 수식하는 한정어로 쓰였다. 부사 ‘不’는 형용사 술어인

‘美’와 ‘信’을 부정한다.

b. ‘不’+동사+(목적어)

≪老子≫에서 부사 ‘不’가 동사술어를 부정하는 경우는 144회이다. 동사의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5) 不尙賢, 使民不爭, 不貴難得之貨, 使民不爲盜, 不見可欲, 使民心不亂. ≪老子ㆍ3章≫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만든다. 얻기 힘든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지 않게 만든다. 욕심낼만한 것을 내보이지 않

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만든다.)

(6) 湛兮, 似或存. 吾不知誰之子, 象帝之先. ≪老子ㆍ4章≫

(깊구나, 아마도 혹 존재하는 듯하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나, 조물주의 선조

29) ‘其’는 앞 단락에 쓰인 ‘此三者不可致詰, 故混而爲一(이 세 가지는 세밀하게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본래 하
나로 뒤섞인 것이다)’의 ‘一’을 가리키는 것으로, ‘道’를 말한다.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
版社, 2013,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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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듯하다.)

(7) 持而盈之, 不如其已. ≪老子ㆍ9章≫

(움켜쥐고서 그것을 넘치게 채우는 것은 제때에 멈추는 것만 못하다.)

(8) 故飄風不終朝, 驟雨不終日. ≪老子ㆍ23章≫

(본래 광풍은 아침 내내 이어지지 않고, 폭우는 종일토록 계속되지 않는다.)

(9) 生而不有, 爲而不恃, 功成而弗居. 夫唯弗居, 是以不去. ≪老子ㆍ2章≫

(낳아주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해주어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네. 무릇 차지하지 않으니 그래서 (공로가) 떠나지 않네.)

(10) 勝而不美, 而美之者, 是樂殺人. ≪老子ㆍ31章≫

(이겨도 찬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찬미한다면, 이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함이라.)

(11) 知不知, 尙矣, 不知知, 病也. 聖人不病, 以其病病. ≪老子ㆍ71章≫

(알되 안다고 하지 않음이 최상이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함이 병폐이다. 성인은 병에 걸

리지 않는다. 병폐를 병폐로 여기기 때문이다.)

예(5)에서 동사 ‘尙’, ‘貴’, ‘爲’, ‘見’는 모두 목적어를 수반한다. 각각 형용사 ‘賢’,

명사구 ‘難得之貨’, 명사 ‘盜’, 동사구 ‘可欲’은 목적어로 쓰였다. 부사 ‘不’는 동사

의 앞에서 동작이나 행위를 부정한다. 예(6)에서 부사 ‘不’는 동사 ‘知’를 부정한

다. ‘知’의 목적어는 명사구 ‘誰之子’이다.

예(7)의 ‘持而盈之’에서 ‘而’는 접속사, ‘盈’은 동사, ‘之’는 대명사이다. ‘不如其已’

에서 ‘不’는 동사 ‘如’를 부정하며, 동사구 ‘其已’를 목적어로 취했다. ‘其’는 시간부

사 ‘將, 將要’의 의미이고, ‘已’는 동사이다. 예(8)에서 ‘故’는 접속사로서 결과를 표

시하는 ‘所以’의 의미이다. ‘飄風’과 ‘驟雨’는 문장의 주어이다. 동사 ‘終’의 목적어

는 각각 ‘朝’와 ‘日’로 ‘아침을 다하다’, ‘하루를 다하다’로 직역할 수 있다.30) 부사

‘不’가 동사 ‘終’을 부정하였다.

예(9)에서 부정부사 ‘不’와 ‘弗’은 각각 동사 ‘有’와 ‘恃’를 부정한다. ‘夫唯…, 是

以…’는 因果 관계를 나타내는 고정격식이다. 예(10)의 ‘勝而不美’에서 ‘不’는 ‘美’

를 부정하는데, ‘美’는 형용사의 意動 용법으로 쓰여 ‘아름답게 여기다, 찬미하다’

로 해석된다. ‘而美之者, 是樂殺人.’에서 ‘者’는 어기조사로 복문에서 앞 문장의 끝

에 사용되어 가정을 표시하며, ‘…한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31) ‘是’는 앞의 ‘美

之’를 지칭하는 대명사이며 주어로 쓰였다.

30) 명사 ‘朝’, ‘日’은 술어동사 ‘終’과 관련된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 표시의 동목구는 대개 동작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나 종점을 나타낸다.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547쪽.

31)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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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1)의 ‘知不知, 尙矣.’에서 ‘知不知’는 주어이다. 이 문장은 다양한 해석이 있

으나, 대개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知道却不自以爲知道(알면서도 스스로 안

다고 여기지 않는다)’이고, 둘은 ‘知道自己有所不知道(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안다)’이다.32) 전자는 전환관계의 복문, 후자는 동목구조의 문형으로 해석

한 것이다. 본고는 전자의 해석에 따라, ‘知而不知(알되 안다고 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파악하였다.33) 부사 ‘不’는 동사 ‘知’를 부정한다. ‘尙矣’에서 ‘尙(높다, 숭상

하다)’은 ‘上’과 통한다. 王弼本에는 ‘尙’이 아닌 ‘上’으로 썼고, 조사 ‘矣’자는 없다.

‘不知知, 病也.’의 ‘不知知’는 ‘不知而知(모르되 안다고 한다)’의 의미로 문장의 주

어로 쓰였다. 동사 ‘病’은 술어이다. ‘聖人不病, 以其病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

절은 결과를 나타내고 뒷절은 원인을 나타낸다. 부사 ‘不’는 동사 ‘病’을 부정한

다. ‘以其病病’에서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 ‘…하기 때문이다’로 해석되

며, ‘其’는 앞의 ‘聖人’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病病’에서 앞의 ‘病(병폐로 여기

다)’은 동사이고, 뒤의 ‘病(병폐)’은 명사로서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c. ‘不’+대명사+동사

고대중국어의 부정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동사 술어의 앞에 놓인

다. 이런 특수한 어순은 先秦시기의 문헌자료에 주로 보이는데 漢代 이후부터 점

차 변화하여, 후에는 대다수가 점차 口語에서 사라지게 되었다.34) ≪老子≫에는

‘不+대명사+동사’ 형태가 9회 출현한다.

(12)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不自生, 故能長生. ≪老子ㆍ7章≫

(천지가 길고 오래갈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

(13) 不自見, 故明; 不自是, 故彰; 不自伐, 故有功; 不自矜, 故能長. ≪老子ㆍ22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밝고, 자신을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드러나며, 자신을 자랑하

지 않으므로 공이 있고, 자신을 숭상하지 않으므로 오래갈 수 있다.)

(14) 以其終不自爲大, 故能成其大. ≪老子ㆍ34章≫

32)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5쪽.
33) 양회석은 71장은 전후 문맥을 통해 老子 특유의 순환어법의 예로 보고, ‘知而不知(알되 안다고 하지 않는
다)’, ‘不知而知(모르되 안다고 한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양회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
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315-317쪽.

34)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7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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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끝내 자신을 크다고 여기지 않으니, 그 큼을 이룰 수 있다.)

(15) 是以聖人自知不自見; 自愛不自貴. 故去彼取此. ≪老子ㆍ72章≫

(그래서 성인은 자기를 알지만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기를 아끼지만 자기를 귀하다

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16) 言有宗, 事有君. 夫唯無知, 是以不我知. ≪老子ㆍ70章≫

(말에는 宗旨가 있고, 일에는 근거가 있거늘, 대저 (이 도리를) 아는 이가 없으니,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위 예(12)-(15)는 대명사 ‘自’가 목적어로 쓰인다. ‘自’는 동작 행위가 시사자 주

체가 스스로 진행함을 표시하는 대명사이다.35)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는 술어

동사의 앞에 놓이므로 위 예문은 ‘不+自+동사’의 구조이다. ‘예(12)의 ‘以其不自生’

에서 대명사 ‘其’는 앞절의 ‘天地’를 가리키며 주어로 쓰였다. ‘不自生’은 ‘不爲自己

而生’(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의 의미이다.36) ‘自’는 대명사이며 여기서는 ‘爲自’

로 해석한다. 부사 ‘不’는 ‘自生’을 부정한다.

예(16)은 대명사 ‘我’가 목적어로 쓰인다. ‘不我知’는 목적어 ‘我’는 대명사이므로

부정부사 ‘不’와 동사 ‘知’의 사이에 놓인다.

d. ‘不’+조동사+동사(구)

부정부사 ‘不’가 ‘조동사+동사(구)’의 앞에서 동작 행위의 부정을 표시하는 경우

는 35회 출현한다. 조동사는 ‘可’(19회), ‘敢’(6회), ‘足’(5회), ‘欲’(2회), ‘得’(2회),

‘能’(1회)이 쓰였다.

(17) 使夫智者不敢爲也. 爲無爲, 則無不治. ≪老子ㆍ3章≫

(저 똑똑한 자로 하여금 감히 작위하지 못하게 하리라. ‘무위’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18) 天地尙不能久, 而況於人乎? ≪老子ㆍ23章≫

(천지도 오래가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임에랴!)

(19) 夫樂殺人者, 則不可得志於天下矣. ≪老子ㆍ31章≫

(무릇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자라면,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 視之不足見, 聽之不足聞, 用之不足旣. ≪老子ㆍ35章≫

(그것을 보아도 충분히 볼 수 없고, 그것을 들어도 솔깃하게 들리지 않으며, 그것을 아무리

사용해도 다 쓸 수 없다.)

3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69쪽.
36) 饒尙寬 譯註, ≪老子≫, 中華書局, 2016,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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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是以聖人爲而不恃, 功成而不處, 其不欲見賢. ≪老子ㆍ77章≫

(그래서 성인은 해줘도 의지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나니, 그는 총명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22) 果而不得已, 果而勿强. ≪老子ㆍ30章≫

(이룰지라도 부득이해서 한 듯하고, 이룰지라도 위세를 부리지 마라.)

(23) 人之所畏, 不可不畏. ≪老子ㆍ20章≫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17)에서 ‘夫智者’는 사역동사 ‘使’의 목적어이다. ‘不敢爲也’에서 ‘敢’은 ‘감히

…하다’는 뜻의 조동사이며, 동사 ‘爲’는 ‘일부러 행하다, 인위적으로 행하다’는 의

미이다. 예(18)에서 ‘尙’은 부사이며 ‘不能久’를 수식한다. ‘能’은 능력이나 가능성

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며, ‘久’는 형용사의 사동용법으로 ‘오래 가게 하다’로 해석

할 수 있다. 부사 ‘不’가 ‘能久’를 부정한다. 예(19)에서 ‘夫樂殺人者’는 주어이다.

‘不可得’의 ‘可’는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며 ‘得’은 동사이다. ‘不’는 동사구 ‘可

得’을 부정하였다.

예(20)에서 ‘不’는 동사구 ‘足+동사’를 부정한다. ‘足’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조동사이며, 각각 동사 ‘見’, ‘聞’, ‘旣’를 수식한다. ‘視之’, ‘聽之’, ‘用之’의

‘之’는 대명사이며 ‘道’를 가리킨다.37) 예(21)의 ‘其不欲見賢’에서 ‘其’는 ‘聖人’을 나

타내는 대명사로 주어이다. ‘欲’은 조동사, ‘見’은 동사 술어, 형용사 ‘賢’은 목적어

이다. ‘不’가 ‘欲見賢’을 부정한다.

예(22)에서 ‘果’는 동사이다. ‘而’는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不得已’는

동사구 술어이다. ‘不’는 부정부사, ‘得’은 동사의 앞에 쓰여 가능성을 나타낸다.38)

‘已’는 동사로 ‘그만두다’의 의미이다. 趙榮珦은 ‘得’을 ‘由(己)’를 뜻하는 동사로,

‘已’를 어기조사 ‘矣’의 용법으로 보았다.39) 이는 틀린 분석이다. ≪孟子․滕文公

章句下․九≫의 예를 보면, “予岂好辩哉? 予不得已也.”(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

겠는가? 나는 부득이해서 할 뿐이다.) 위 용례에서 ‘不得已’의 뒤에 어기조사 ‘也’

가 문장 끝에 쓰여서 단정의 어기를 나타낸다. ‘已’를 어기조사로 분석할 수가 없

37) 陳鼓應은 ‘視之’, ‘聽之’, ‘用之’를 각각 ‘視它’, ‘聽它’, ‘用它’으로 해석하였고 ‘它’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道’이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88쪽.

38) ‘得’은 조동사로 ‘能’의 의미이며, 대개 객관적 상황의 가능 여부를 나타낸다. 楊伯峻, ≪孟子譯注ㆍ孟子詞
典≫, 中華書局, 1992, 423쪽.

39)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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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老子ㆍ31章≫의 “兵者, 不祥之器, 非君子之器, 不得已而用之, 恬淡为上, 胜而

不美.”에서 ‘不得已’도 ‘그만둘 수 없다’는 용법이다.40)

예(23)에서 ‘人之所畏’는 명사구이며 문장의 주어이다.41) ‘不可不畏’에서 부정부

사 ‘不’가 두 번 사용되어 이중 부정의 구조를 갖는다. ‘可’는 가능을 나타내는 조

동사이며, ‘不可不…’는 ‘…하지 않을 수 없다’의 의미이다. ≪老子≫에서 이중부

정의 용례는 위 예(23)이 유일하다.

e. ‘不’+명사

‘不+명사’에서 ‘不’가 수식하는 명사는 ‘道’와 ‘德’이 쓰인다. 이때 ‘道’와 ‘德’은

모두 명사가 동사로 활용되어 술어로 쓰인 것이다. 5회 출현한다.

(24) 物壯則老, 是謂不道, 不道早已. ≪老子ㆍ30章≫

(만물은 굳세면 늙게 되는 법이니, 이를 일러 도답지 못하다고 말한다. 도답지 못하면 일찌

감치 끝장난다.)

(25) 上德不德, 是以有德. ≪老子ㆍ38章≫

(上等의 덕은 덕스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는 것이다.)

예(24)에서 ‘不道’는 ‘不合乎自然之道(자연의 도에 부합하지 않다)’의 의미이

다.42) 추상명사 ‘道’가 동사로 활용된 것이다. ‘不’가 명사의 앞에 쓰인 경우에, 때

로 그 명사는 동사처럼 쓰인다.43) ≪左傳ㆍ宣公二年≫의 “晉靈公不君.(진의 영공

은 군자답지 않다.)”에서 명사 ‘君’도 동사로 활용되어 부정부사 ‘不’의 수식을 받

고 있다.

예(25)에서 ‘上德’의 덕은 명사이며, ‘不德’의 ‘德’은 ‘덕이라고 여기다’는 뜻으로

명사 ‘德’이 동사로 활용된 것이다.

40) ≪老子ㆍ29장≫에 출현하는 ‘不得已’는 다른 용례이다.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不得已. (장차 천하를 취
하려고 억지로 한다면, 내가 보건대, 그것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不得’은 ‘不可得’이고, ‘已’는 어조사이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70쪽.

41) 楊伯峻은 “‘之’는 결구조사이고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놓이며 이 문장이 명사성구조가 되어 전체 문장의
주어, 빈어, 상어가 된다.”고 하였다.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9쪽.

42)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250쪽.
43)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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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不’+전치사(구)+동사

부사 ‘不’가 ‘전치사(구)+동사’ 구조를 부정하는 경우가 3회 출현한다. ≪老子≫

에는 다양한 전치사가 출현하는데, 부사 ‘不’와 연용되는 전치사는 ‘以’가 유일하

다.

(26) 以道佐人主者, 不以兵强天下. 其事好還. ……善有果而已, 不以取强. ≪老子ㆍ30章≫

(도로써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무기로써 천하 사람을 강압하지 않나니 그 일은 되갚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중략) 훌륭하게 이루기만 할 뿐, 이것(무기)으로 강함을 취하려하지

않는다.)

(27) 故以智治國, 國之賊, 不以智治國, 國之福. ≪老子ㆍ65章≫

(그러므로 꾀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요, 꾀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

은 나라의 복이다.)

예(26)에서 ‘以道佐人主者’는 주어이다. ‘不以兵强天下’에서 부사 ‘不’는 ‘전치사+

동사+명사’ 구조인 ‘以兵强天下’를 부정하고 있다. ‘不以取强.’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앞의 ‘兵(무기)’가 생략된 형태이다. 고대중국어에서 전치사는 대부분

목적어를 수반하지만 ‘以’, ‘爲’, ‘與’의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예(27)에서 ‘不以智治國’는 부사 ‘不’가 ‘전치사+명사+동사+명사’ 구조인 ‘以智治

國’를 부정한다.

g. ‘不’+부사+동사

≪老子≫에서 부사 ‘不’가 ‘부사+동사’ 구조를 부정하는 용례는 2회이다. 이때

사용된 부사는 ‘相’만 쓰인다.

(28) 夫兩不相傷, 故德交歸焉. ≪老子ㆍ60章≫

(저 두 가지는 서로 해치지 않으므로, 덕이 함께 여기로 돌아온다.)

(29)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不相往來. ≪老子ㆍ80章≫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사람들은 늙어 죽도록 서로 오

가지 않는다.)

예(28)의 ‘夫兩不相傷’에서 ‘夫’는 지시대명사이며 ‘夫兩’은 ‘鬼神’과 ‘聖人’을 가

리킨다. 부정부사 ‘不’는 ‘부사+동사’ 구조인 ‘相傷’을 수식한다. 예(29)의 ‘不相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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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도 ‘不’는 ‘부사+동사’ 구조인 ‘相往來’를 부정한다.

이상 진술부정을 나타내는 ‘不’가 수식하는 술어구조를 살펴보았다. ≪老子≫에

서 ‘不’에 후행하는 성분은 매우 다양하다. 본고는 ‘不+형용사’, ‘不+동사+(목적

어)’, ‘不+대명사+동사’, ‘不+조동사+동사’, ‘不+명사’, ‘不+전치사(구)+동사’, ‘不+부

사+동사’로 세분하여 각각의 수량과 사용빈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

음의 <표4-1>과 같다.

<표4-1> ≪老子≫ ‘不’에 후행하는 성분의 구조별 분류

구분

不+동사(구)
不+

형용사
不+
명사

합
계

不+동사+
(목적어)

不+대명
사+동사

不+조동사
+동사(구)

不+전치사
(구)+동사

不+부사
+동사

소
계

유 무
수량 44 100 9 35 3 2 193 38 5 236

비율 19 42 4 15 1 1 82 16 2 100

≪老子≫에서 ‘不’는 총 236회가 사용되었는데, ‘不+동사+(목적어)’가 144회

(61%)로 가장 많았다. 그중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100회)가 목적어를 수

반하는 경우(44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다음은 ‘不+형용사’가 38회(16%)이고,

‘不+조동사+동사’는 35회(15%), ‘不+대명사+동사’는 9회(4%), ‘不+명사’는 5회

(2%), ‘不+전치사(구)+동사’는 3회(1%), ‘不+부사+동사’는 2회(1%)의 순으로 사용

되었다.

② 弗

부사 ‘弗’은 동사 술어의 앞에서 동작 행위의 부정을 표시하며, ‘…하지 않다’라

고 해석하며, ‘不’에 해당한다. 갑골문과 금문을 제외한 上古文字에서 ‘弗’의 뒤에

오는 동사는 종종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 一說에는 ‘弗’은 ‘不…之’에 해당된다고

한다. 하지만 西漢 이후에는 종종 목적어를 수반하게 되어, ‘不’에 해당한다.44) 그

44)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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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東漢 이후에 ‘弗’은 口語에서 소멸되어 ‘不’로 바뀌었다.45) ≪老子≫에서 부사

‘弗’은 2회 출현한다.

(30) 功成而弗居. 夫唯弗居, 是以不去. ≪老子ㆍ2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는다. 무릇 차지하지 않으니, 그래서 (공이) 떠나지 않는다.)

예(30)에서 부사 ‘弗’이 동사 ‘居’를 부정하며 ‘…하지 않다’로 해석된다. 부사

‘弗’은 ‘不+동사+之’의 기능에 해당하며, ‘弗居’는 ‘不居之(그것을 차지하지 않다)’

의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非

부사 ‘非’는 명사 술어나 기타 술어의 앞에 쓰여 술어를 부정한다. 명사 술어를

부정하는 경우에, ‘非’는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서 ‘A는 B가 아니다’라는 부

정판단을 표시한다. 이 경우에 ‘非’가 부사인지 동사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르다. 何樂士는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서 일종의 부정판단을 표시하여 ‘甲不是乙’

을 뜻하는 경우에도 부사로 분류하며, 繫詞性 副詞이다”라고 하였다.46) 반면 楊

伯峻은 “‘非’가 ‘不是’의 용법으로 쓰일 때는 否定性 繫詞로, 實詞이지 虛詞가 아

니다.”라고 하였다.47) 즉, 何樂士는 ‘非’를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부정부사로 보았

고, 楊伯峻은 ‘非’를 판단동사로 보고, 그 뒤의 명사성 단어를 그 목적어로 본 것

이다.

本稿는 ≪老子≫에 명사술어의 출현이 빈번하므로 ‘非’는 명사술어를 부정하는

부사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何樂士의 의견을 따라 ‘非’를 부사로

분류한다. 또한, ‘非’는 동사나 형용사 술어의 앞에서 동작 행위나 상태를 부정하

는 용법으로도 쓰이며, ‘不’에 해당한다.

≪老子≫에서 부사 ‘非’는 10회 출현한다. ‘非’의 용법을 명사성 술어를 부정하

는 경우, 주술구를 부정하는 경우, 동사구를 부정하는 경우, 語氣詞와 결합하여

45) 조은정, <죽간에 반영된 ≪老子≫의 언어>, PB PRESS, 2019, 260-262쪽.
46)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224쪽.
47)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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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問을 나타내는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a. 명사성 술어를 부정하는 경우

‘非’는 판단문에서 명사 술어의 앞에 쓰여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부정하며, ‘不

是(…이 아니다)’로 해석될 수 있다.48) ≪老子≫에는 4회 출현한다.

(31)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老子ㆍ1章≫

(‘道’를 道라 할 수 있으면 영원한 道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으면 영원한 이름

이 아니다.)

(32) 兵者, 不祥之器, 非君子之器. ≪老子ㆍ31章≫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예(31)에서 ‘道可道’는 ‘명사+조동사+동사’의 주술구조로서 뒤의 ‘道’는 명사가

동사로 활용된 것이다. 즉 ‘도라고 말하다’는 의미이다. ‘非常道’에서 ‘常’은 형용사

로 명사 ‘道’를 수식하는 한정어이다. ‘非’는 명사 술어인 ‘常道’를 부정하는 부사

이다. ‘名可名’도 ‘명사+조동사+동사’의 주술구조이다. ‘非常名’의 ‘非’는 명사 술어

인 ‘常名’을 부정하는 부사로 사용되었다.

예(32)에서 ‘兵者, 不祥之器’의 ‘兵者’는 문장의 주어인데, ‘者’는 명사의 뒤에서

제시나 멈춤을 나타내는 조사이다.49) ‘不祥之器’는 명사 술어이다. ‘不祥’의 뒤에

조사 ‘之’를 사용하여 명사 ‘器(기물)’을 수식하는 구조이다. ‘非君子之器’의 ‘非’는

명사구 술어인 ‘君子之器(군자의 기물)’을 부정한다.

b. 주술문을 부정하는 경우

‘非’는 ‘주어+술어’문의 앞에 쓰여, 그 뒤에 오는 문장에서 언급한 사실을 부정

하는데, ‘~한 것이 아니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老子≫에는 2회 출현한다.

(33) 非其鬼不神, 其神不傷人, 非其神不傷人, 聖人亦不傷人. ≪老子ㆍ60章≫

(그 귀신이 신령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스러움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48) ‘非’가 ‘不是’로 해석되지만, ‘不是’는 ‘부정부사+판단사’이고, ‘非’는 단순 부정부사로 그 뒤의 술어를 부정하
는 것이다. 上古漢語의 판단문에서는 일반적으로 ‘是’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319-320쪽.

4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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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신령스러움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예(33)의 ‘非其鬼不神’에서 ‘非’가 수식하는 것은 주술구조인 ‘其鬼不神’이다. ‘其’

는 지시대명사가 한정어로 쓰여, 주어인 ‘鬼’를 수식한다. 명사 ‘神’은 형용사로

활용되어 술어로 쓰였다. ‘非’는 ‘其鬼不神’을 부정한다. 또한 ‘非其神不傷人’에서도

‘非’도 주술구조인 ‘其神不傷人’을 부정한다.

c. 동사구를 부정하는 경우

≪老子≫에서 부사 ‘非’가 동사구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를 부정하는 경우는 1

회 출현한다. ‘不’에 해당된다.

(34)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老子ㆍ6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이(道)로써 대중을 밝게 하지 않고, 장차 이로써 그들을 우

직하게 하리라.)

예(34)에서 ‘古之’는 ‘시간사+조사’의 형태로 조사 ‘之’는 실제적인 뜻이 없다.50)

‘善爲道者’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된다. ‘非以明民, 將以愚之’에서 ‘非’는 ‘전치사+

동사+목적어’ 구조인 ‘以明民’을 부정한다. ‘以’는 모두 동작 행위의 수단 방법을

인개하는데, ‘以’의 목적어는 모두 앞절의 ‘道’가 생략된 것이다.

d. 語氣詞와 결합하여 反問을 나타내는 경우

부사 ‘非’는 문장 끝의 語氣詞와 결합하여 반문을 나타낼 수 있으며, ‘不是……

嗎(…이 아닌가?)’로 해석된다. 이때 결합한 語氣詞는 ‘邪’와 ‘乎’이다. ≪老子≫에

는 3회 출현한다.

(35)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老子ㆍ7章≫

(그래서 성인은 자기의 몸을 뒤로 하여도 몸이 앞서게 되고, 자기 몸을 밖으로 하여도 몸이

보존된다. 그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게 된다.)

50) 金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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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是以候王自稱孤, 寡, 不谷. 此非以賤爲本邪? 非乎? ≪老子ㆍ39章≫

(그래서 군주는 자신을 ‘고’, ‘과인’, ‘불곡’이라고 하니, 이는 천함을 근본으로 삼음이 아니겠

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35)는 ‘是以…, 以…, 故…’의 구조로 ‘결과-원인-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是以’는 문두에서 앞 단락에서 말한 내용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非以其無私

邪’에서 ‘非’는 어기조사 ‘邪’와 결합하여 반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以’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其’는 앞 절의 ‘성인’을 가리킨다. ‘無’는 ‘沒有’의 의미로 부

정을 나타내는 동사이며, ‘私’를 목적어로 취한다.

예(36)의 ‘此非以賤爲本邪? 非乎?’에서 ‘此’는 앞 문장 전체를 대신하는 대명사

이다. 앞절의 ‘非’는 어기조사 ‘邪’와 결합하여 ‘…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의미의

反語文이며, 뒷절의 ‘非乎?’의 ‘非’는 어기조사 ‘乎’와 결합하여 ‘豈不是嗎?(어찌 그

렇지 않단 말인가?)’라는 의미의 反語文이다.

④ 未

부정부사 ‘未’는 동사의 앞에서 동작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아직

…하지 않았다’의 의미이다. ≪老子≫에서 부사 ‘未’는 7회 출현한다.

(37) 未知牝牡之合而脧作, 精之至也. ≪老子ㆍ55章≫

(암수의 교합을 아직 모르는데 고추가 일어서니, 정기의 지극함이다.)

(38) 其安易持, 其未兆易謀.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 ≪老子ㆍ64章≫

(그것이 차분할 적에는 잡기 쉽고, 그것이 아직 조짐이 없으면 꾀하기 쉽다. (중략) 아직

있지 않을 때 그것을 행하고, 아직 어지럽지 않을 때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예(37)에서 ‘未’는 동사 ‘知’를 부정한다. ‘牝牡之合’은 동사 ‘知’의 목적어이다.

예(38)의 ‘其未兆易謀’에서 ‘兆’는 동사로서 ‘조짐이 보이다’라고 해석한다. 부정부

사 ‘未’가 ‘兆’를 부정한다. 뒷절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에서 ‘爲之’와 ‘治之’는 동

목구조이며, ‘於未有’와 ‘於未亂’은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하는 전치사구

이며, 문장의 보어로 사용된다. ‘未’가 동사 ‘有’와 ‘亂’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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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無

고대중국어의 ‘無’는 동사로 ‘沒有(없다)’의 뜻이 있다. 또한, ‘無有’의 ‘無’는 ‘有’

를 부정하는 부정부사로 쓰이며, 동작 행위를 부정하는 부사 ‘不’의 의미로도 사

용될 수 있고, 금지를 나타내는 ‘莫’이나 ‘不要’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51) 그 외

‘沒有人’, ‘沒有什麽’, ‘沒有東西’의 의미를 갖는 無定代詞로도 사용될 수 있다.52)

여기서는 동작 행위를 부정하는 부사의 용법만 고찰하고자 한다. ≪老子≫에서

‘無’가 진술 부정 표시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는 10회가 있다.

(39)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老子ㆍ10章≫

(혼백이 ‘하나’를 껴안고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40) 謂天無以淸, 將恐裂, 地無以寧, 將恐廢, 神無以靈, 將恐歇, 谷無以盈, 將恐竭, 萬物無以生, 將

恐滅, 侯王無以正, 將恐蹶. ≪老子ㆍ39章≫

(하늘이 이것(道)으로써 맑지 못하면 아마 갈라질 것이다.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

면 아마 터질 것이다. 신이 이것으로써 영험하지 못하면 아마 사라질 것이다. 계곡이 이것

으로써 가득 채우지 못하면 아마 말라버릴 것이다. 만물이 이것으로써 생장하지 못하면 아

마 소멸할 것이다. 군주가 이것으로써 바르지 못하면 아마 넘어져버릴 것이다.)

(41) 用其光, 復歸其明, 無遺身殃. ≪老子ㆍ52章≫

(그 빛남을 사용하여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재앙을 끼치지 않는다.)

예(39)에서 ‘無’는 동사 ‘離(벗어나다)’를 부정하는 부사로 사용되었으며, ‘乎’는

의문을 표시하는 어기조사이다. 현대한어의 ‘嗎’에 해당한다.

예(40)는 ‘天’, ‘地’, ‘神’, ‘谷’, ‘萬物’, ‘侯王’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며, 모두 동일

한 문장구조를 이룬다. ‘天無以淸, 將恐裂’에서 명사 ‘天’은 주어이며, ‘無以淸(이로

써 맑아질 수 없다)’에서 ‘無’는 동사구 ‘以淸’을 부정하는 부사이다.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앞 단락의 ‘一(하나=道)’이 생략된 것이다. ‘淸’은 형용사로 술어이다. 뒷

절 ‘將恐裂’은 앞절의 결과를 표시한다. 뒤의 ‘地無以寧’, ‘神無以靈’, ‘谷無以盈’,

‘萬物無以生’, ‘侯王無以正’은 모두 앞절과 같은 구조로 쓰였다.

예(41)의 ‘復歸其明’에서 ‘復歸’는 동사로서 ‘…로 돌아가다’는 의미이며, ‘其明’은

51)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98쪽.
52) ≪老子≫에서 ‘無’는 부사 외에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인다. 無定代詞로 쓰인 용례는 3회(59장 2회, 78장 1
회)이며, 동사로 쓰인 용례는 84회, 명사로 활용된 용례는 7회이다. 김애실ㆍ양만기, <≪老子≫의 否定詞 用
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73집, 2019,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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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행위의 종점을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老子≫에는 동사 ‘復歸’의 뒤에 바로

종점이 오는 형태는 2회 출현하는데, 전치사 ‘於’가 동작 행위의 종점을 이끌어주

는 ‘復歸於…’의 형태는 3회가 보인다.53) ‘無遺身殃’에서 ‘無’는 동사 ‘遺’를 부정한

다. ‘遺身殃’에서 ‘身’은 ‘遺’의 간접목적어로서 동작의 대상이고, ‘殃’는 직접목적어

이다. ≪老子≫가 나온 戰國시기에 이중목적어 구조를 갖는 동사의 출현을 살펴

볼 수 있다.

(2) 禁止 否定 表示

≪老子≫에서 동작 행위의 금지를 표시하는 부정부사는 ‘勿’과 ‘無’가 있다. ‘別’

나 ‘不要’에 해당되며 ‘…하지 마라’로 해석된다.

① 勿

‘勿’은 주로 동작행위의 금지를 표시하는 부정부사로 사용된다. ≪老子≫에는

아래 예의 문장에만 출현하며, 4회가 쓰인다.

(42) 果而勿矜, 果而勿伐, 果而勿驕, 果而不得已, 果而勿强. ≪老子ㆍ30章≫

(이룰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이룰지라도 자랑하지 말며, 이룰지라도 교만하지 말라. 이룰지

라도 부득이 해서 한 듯 하고, 이룰지라도 위세를 부리지 마라.)

예(42)에서 ‘勿’은 모두 동사 ‘矜’, ‘伐’, ‘驕’, ‘强’의 앞에 쓰여 금지의 명령을 표

시하는 부정부사이다. ‘果’는 동사로서 ‘열매 맺다, 이루다’는 의미이며, ‘而’는 전

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② 無

‘無’가 동작행위의 금지를 표시하는 부사로 사용되어, ‘…하지 마라’는 뜻으로

53) ≪老子≫의 14장에 ‘復歸於無物’ 1개의 예가 있고, 28장에는 ‘復歸於嬰兒’, ‘復歸於朴’ 2개의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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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며, ≪老子≫에는 2회 출현한다. 아래 예문에만 해당한다.

(43) 民不畏威, 則大威至.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 ≪老子ㆍ72章≫

(백성들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크게 두려워할 것이 닥치게 되니, 그들이 머무는 것을

옥죄지 말고, 그들이 사는 것을 억압하지 마라.)

예(43)의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에서 ‘無’는 각각 동사 ‘狎’와 ‘厭’의 행위를 금

지하는 부정부사이며, ‘…하지 마라’로 해석된다.

2) 時間ㆍ頻度 表示

≪老子≫에서 시간ㆍ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將’, ‘旣’, ‘終’, ‘常’, ‘復’, ‘又’, ‘亦’

등이 있다. 이들은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 동작 행위의 지속성, 동작 행위의 빈

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54)

(1) 動作 行爲의 發生 時間 表示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이 미래, 과거, 최종까지 지속됨을 표시하며, ‘將’, ‘旣’,

‘終’이 쓰인다.

① 將

부사 ‘將’은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이 미래에 있음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동

사술어의 앞에 쓰이며, 동작 행위 또는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장차 발

생하려 하거나 발생하기를 희망함을 표시한다.55) 20회 출현한다.

(60)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不得已. ≪老子ㆍ29章≫

(장차 천하를 취하여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얻을 수 없을 것이

다.)

54)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30-270쪽.
55)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3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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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 夫亦將知止, 知止可以不殆. ≪老子ㆍ32章≫

(군주가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 그(만물) 또

한 장차 멈출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멈출 줄 알면 이로써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62) 將欲歙之, 必固張之; 將欲弱之, 必固强之; 將欲廢之, 必固興之; 將欲取之, 必固與之. ≪老子

ㆍ36章≫

(장차 그것을 접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펼친다. 장차 그것을 약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

시 그것을 강하게 한다. 장차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일으킨다. 장차 그것

을 뺏으려 하면 반드시 그것을 준다.)

(63)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鎭之以無名之樸. 無名之樸, 夫亦將不欲. 不欲以靜,

天下將自正. ≪老子ㆍ37章≫

(후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변화하되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로써 그것을 안정시킬 것이다. 무명의 통나무로 그것을

안정시키면, 그것은 또한 장차 욕심내지 않을 것이다. 욕심내지 않아서 차분하면, 천하가 장

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64) 其致之也, 謂天無以淸, 將恐裂; 地無以寧, 將恐廢; 神無以靈, 將恐歇; 谷無以盈, 將恐竭; 萬

物無以生, 將恐滅; 侯王無以正, 將恐蹶. ≪老子ㆍ39章≫

(그것을 미루어서 말하자면, 하늘이 이것(道)으로써 맑지 못하면 아마 갈라질 것이다.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면 아마 터질 것이다. 신이 이것으로써 영험할 것이 없다면 장차

아마 그쳐 버릴 것이다. 골짜기가 이것으로써 가득 찰 것이 없다면 장차 아마 바닥나 버릴

것이다. 만물이 이것으로써 생겨날 것이 없다면 장차 아마 없어져 버릴 것이다. 군주가 이

것으로써 점칠 것(貞)이 없다면 장차 아마 넘어질 것이다.)

(65)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老子ㆍ6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하던 자는 이로써 백성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로써 그를 우

직하게 하리라.)

(66) 天將救之, 以慈衛之. ≪老子ㆍ67章≫

(하늘이 장차 그를 구하고자 하면 자애로써 그를 지켜 준다.)

(67) 若使民常畏死, 而爲奇者, 吾將得而殺之. ≪老子ㆍ74章≫

(만약 백성들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기이한 짓을 한다면, 우리가 장차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위 예(60)-(67)에서 ‘將’은 동작행위의 발생 시간이 미래에 있음을 표시하는 부

사이다. 예(60)과 (62)에서 ‘將’은 ‘打算’, ‘想要’의 뜻으로 모종의 동작을 하려고

함을 표시하며, 예(61)에서 ‘將’은 ‘必然’의 뜻으로 상황이나 추세의 필연성을 나

타낸다.56)

② 旣

5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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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旣’는 동작행위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표시하며, ‘已經’의 뜻이다. 부사 ‘旣’

의 유래는 이미 오래되어, ≪詩經≫, ≪尙書≫에도 많이 출현하고, ≪左傳≫이나

≪論語≫에도 적지 않다.57) 부사 ‘旣’는 5회 출현한다.58)

(68) 始制有名, 名亦旣有, 夫亦將知止. ≪老子ㆍ32章≫

(처음에 제정할 때에 이름을 둔다. 이름이 이미 있게 되면, 그 또한 장차 멈출 줄 알아야

한다.)

(69) 天下有始, 以爲天下母. 旣得其母, 以知其子; 旣知其子, 復守其母, 沒身不殆. ≪老子ㆍ52章≫

(천하 만물은 시작(根源)이 있으니 이것으로 천하 만물의 어미라 여긴다. 이미 그 어미(道)

를 얻었으니 이로써 그 자식(萬物)을 안다. 이미 그 자식을 알게 되니, 다시 그 어미를 지

키면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다.)

(70) 聖人不積, 旣以爲人己愈有, 旣以與人己愈多. ≪老子ㆍ81章≫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이미 이로써 남을 위하니 자신은 더욱 있게 되며, 이미 이로써

남에게 주니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위 예(68)-(70)에서 부사 ‘旣’는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이 과거에 있으며 행

위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③ 終

부사 ‘終’은 동작행위가 최후의 결과까지 지속됨을 표시하는데, 이 용법은 ≪易

經≫, ≪詩經≫에 이미 쓰이며 현대중국어에도 여전히 사용된다.59) ‘결국’, ‘마침

내’, ‘끝내’라고 해석된다. ≪老子≫에서 부사 ‘終’은 3회 출현한다.60)

(71) 以其終不自爲大, 故能成其大. ≪老子ㆍ34章≫

(그는 끝내 자신을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72) 是以聖人終不爲大, 故能成其大. … 是以聖人猶難之, 故終無難矣. ≪老子ㆍ63章≫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일을 하지 않으니 그 큼을 이룰 수 있다. … 그래서 성인은 오직 그

것을 어려워하므로 결국 어려움이 없게 된다.)

5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35쪽.
58) ≪老子≫에 사용된 ‘旣’는 부사 용법 외에 ‘盡(다하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 예가 35장에 1회 보인다.
59)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62쪽.
60) ≪老子≫에서 ‘終’은 부사 용법 외에도 동사로 4회(23장 2회, 52장 2회), 명사로 3회(26장, 55장, 64장)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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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71), (72)는 부사 ‘終’의 뒤에 부정부사가 놓인 용례이다. 예(71)은 접속사

‘以…, 故…’ 구문으로 ‘先因後果’ 관계의 인과복문이다. ‘終不自爲大’에서 부사 ‘終’

은 부정부사 ‘不’를 수식한다. ‘自’는 대명사로서 동작행위가 자신이 진행한 것임

을 표시한다.61) 예(72)에서 ‘終’은 각각 부사 ‘不’와 ‘無’를 수식한다.

(2) 動作 行爲의 持續性 表示

동작 행위가 종종 끊임없이 발생함을 표시하는 부사를 말하며, ≪老子≫에는

‘常’만 출현한다.

① 常

부사 ‘常’은 동사술어의 앞에서 동작 행위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시간상의 일관

성을 유지함을 나타낸다.62) 총 15회 출현한다.

(73) 常使民無知無欲. ≪老子ㆍ3章≫

(늘 백성들로 하여금 앎이 없고 욕심이 없게 한다.)

(74) 是以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常善救物, 故無棄物. ≪老子ㆍ27章≫

(그래서 성인은 항상 사람 구하기를 잘하므로, 남을 버리는 일이 없고, 항상 만물을 잘 구

제하므로 만물을 버리는 일이 없다.)

(75) 道常無名, 樸. 雖小, 天下莫能臣. ≪老子ㆍ32章≫

(도는 늘 이름이 없는 통나무이다. 비록 작지만 천하에 신하 삼을 만한 이는 아무도 없다.)

(76) 常無欲, 可名於小. ≪老子ㆍ34章≫

(언제나 욕심이 없으니, ‘작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77) 道常無爲而無不爲. ≪老子ㆍ37章≫

(도는 늘 억지로 하고자 함이 없다.)

(78) 常知稽式, 是謂“玄德”. ≪老子ㆍ65章≫

(항상 이 법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

(79) 若使民常畏死, 而爲奇者, 吾將得而殺之, 孰敢? 常有司殺者殺. ≪老子ㆍ74章≫

(만약 백성들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거늘, 기이한 짓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를 잡아서

줄일 것이다. 누가 감히 하는가? 늘 죽임을 맡는 자가 있어 죽일 것이다.)

6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69쪽.
62)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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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天道無親, 常與善人. ≪老子ㆍ79章≫

(하늘의 도는 친함이 없나니 늘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

(81) 聖人常無心, 以百姓心爲心. ≪老子ㆍ49章≫

(성인은 늘 사심이 없어서, 백성의 마음을 제 마음으로 삼는다.)

(82) 夫莫之命而常自然. ≪老子ㆍ51章≫

(대저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그렇게 된다.)

(83) 取天下常以無事. ≪老子ㆍ48章≫

(천하를 취하려면, 늘 ‘일 없음’으로 해야 한다.)

(84)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老子ㆍ61章≫

(암컷은 늘 차분함으로 수컷을 이기며 차분함으로써 아래가 된다.)

(85)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老子ㆍ64章≫

(백성들이 일을 할 때에는 늘 거의 이루어질 때 실패한다.)

위 예(73)-(81)에서 ‘常’은 술어동사의 앞에 쓰여 동작이 끊임없이 계속됨을 표

시한다. 예(82)에서 ‘常’은 부사 ‘自’(스스로, 저절로)의 앞에 쓰였으며, ‘然’은 대명

사로서 ‘그러하다’는 뜻이다. 예(83)의 ‘常’은 전치사구 ‘以無事’의 앞에 쓰였다. 이

문장은 술어가 생략된 형태이며, 고대중국어에서 전치사 ‘以’가 사용된 문장은 종

종 술어가 생략된 형태가 출현한다. 예(84)에서 ‘常’은 전치사 ‘以’의 앞에 쓰였다.

‘靜’은 ‘以’의 목적어이며, ‘勝牡’은 술목 구조이다. 예(85)에서 ‘常’은 전치사 ‘於’의

앞에 쓰였다. 전치사구 ‘於幾成’은 동작 행위의 시간을 표시하는 부사어로 쓰였

다. ‘而’는 부사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연접관계 표시 접속사이며, ‘敗之’는 술목

구조이다.

(3) 動作 行爲의 頻度 表示

≪老子≫에서 동작 행위의 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復’, ‘又’, ‘亦’이 있다.63)

① 復

부사 ‘復’는 동작 행위가 재차 혹은 여러 차례 중복출현함을 표시한다.64) ≪老

63) 동작 행위의 횟수가 빈번함을 나타내는 ‘多’와, 횟수가 매우 적음을 나타내는 ‘稀(希)’와 ‘少’ 등이 술어의
앞에 놓인 경우는, 형용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사 수량에 포함하지 않았다.

64)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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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에 3회 사용된다.

(86) 正復爲奇, 善復爲妖. ≪老子ㆍ58章≫

(바른 것이 다시 삿된 것이 되고, 선함이 다시 악한 것이 된다.)

(87) 使民復結繩而用之. ≪老子ㆍ80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매듭을 맺어 그것을 쓰게 한다.)

위 예(86)에서 ‘復’는 ‘爲奇’와 ‘爲妖’를 수식한다. ‘奇’는 ‘邪’(삿되다)를 뜻하고,

‘妖’는 ‘不善’ 즉 ‘惡’을 뜻한다.65) 예(87)에서 ‘復’는 ‘結繩’을 수식하여 동작 행위가

다시 중복 출현함을 나타낸다. ‘結繩’은 ‘새끼를 엮어서 일을 기록하다(結繩記事)’

는 뜻으로, 백성들을 결승 문자를 쓰던 원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함을 말한

다.66)

② 又

부사 ‘又’도 상황이 중복출현함을 표시하며, 2회 출현한다.

(88) 玄之又玄, 衆妙之門. ≪老子ㆍ1章≫

(가마득하고 또 가마득하니, 갖가지 오묘함의 문이라네.)

(89)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老子ㆍ48章≫

(줄이고 또 줄이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예(88)과 예(89)의 첫 문장은 서로 구조가 비슷하다. 예(88)의 ‘玄之又玄’과 예

(89)의 ‘損之又損’에 쓰인 부사 ‘又’는 앞의 상황이 반복 출현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之’는 대명사가 아니라, 음절을 추가하여 어음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어기

조사라고 하겠다.

③ 亦

65) 嚴靈峰說: “‘奇’, 邪也. ‘妖’, 不善, 惡也. 言正復轉爲邪, 善復轉爲惡.”(‘奇’는 사악함이다. ‘妖’는 불선이고 악한
것이다. 바름이 다시 삿됨으로 변하고, 선함이 다시 악함으로 변한다는 말이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 中華書局, 2016, 269쪽.

66)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 1993, 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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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亦’은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同類 관계임을 표시하며, ‘也’의 의미로

해석한다.67) ≪老子≫에 11회 출현한다.

(90) 同於德者, 道亦德之; 同於失者, 道亦失之. ≪老子ㆍ23章≫

(德과 하나 된 자는 道도 또한 그를 얻게 되고, 잃음과 하나 된 자는 道도 또한 그를 잃게

된다.)

(91) 故“道”大, 天大, 地大, 人亦大. ≪老子ㆍ25章≫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사람 또한 크다.)

(92) 始制有名, 名亦旣有, 夫亦將知止, 知止可以不殆. ≪老子ㆍ32章≫

(처음에 마름질하면 이름이 생긴다. 이름 또한 이미 있게 되었다면, 이 또한 그칠 줄 알아

야 한다. 그칠 줄 알면 이로써 위태롭지 않게 된다.)

(93) 夫亦將不欲. 不欲以靜, 天下將自正. ≪老子ㆍ37章≫

(그 또한 장차 욕심내지 않아야 한다. 욕심내지 않음으로써 안정시키면 천하는 저절로 안정

될 것이다.)

(94) 善者, 吾善之; 不善者, 吾亦善之; 德善. 信者, 吾信之; 不信者, 吾亦信之; 德信. ≪老子ㆍ49

章≫

(선한 자는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자는 내가 또한 그를 선하게 대한다.

(그들이) 선함을 얻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는 내가 그를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내가 또한 그를 진실하게 대한다. (그들이) 진실함을 얻기 때문이다.)

(95) 人之生生, 動之死地, 亦十有三. ≪老子ㆍ50章≫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함부로 행동하여 죽을 곳으로 가는 경우가 또한 열에 셋이 있다.)

(96) 聖人亦不傷人. ≪老子ㆍ60章≫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97) 知此兩者亦稽式. ≪老子ㆍ65章≫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또한 ‘법칙’이다.)

위 예(90)-(97)에 사용된 부사 ‘亦’은 앞항과 동류 관계임을 표시하며 ‘~도 또

한’의 의미이다.

예(90)의 각 문장은 판본마다 달라 의견이 분분한데, 帛書乙本을 근거로 수정

한 것이다.68) 예(91)에서 ‘人亦大’의 ‘亦’은 주어 ‘人’이 앞항의 ‘道’, ‘天’, ‘地’와 동

류임을 나타낸다. 예(94)에서 ‘善者’와 ‘不善者’의 ‘善’은 형용사로서 ‘선하다’는 뜻

이다.69) ‘德善’과 ‘德信’의 ‘德’은 동사 ‘得’이 假借된 것이다.70) ‘吾亦善之’의 ‘善’은

6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22쪽.
68)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47쪽.
69)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84쪽.
70)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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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의 의동 용법으로 쓰여 목적어 ‘之’를 취한다. 예(97)에서 ‘稽式’은 ‘法則’을

뜻한다.71)

3) 程度 表示

정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 술어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나

상태가 도달한 정도를 표시한다.72) 정도가 점차 심화됨을 의미하는 ‘彌’, ‘愈’, ‘滋’

등이 사용된다.73)

(1) 彌

부사 ‘彌’는 형용사의 앞에 쓰여 정태나 수량의 증가를 표시하며, ‘越’이나 ‘更

加’로 해석된다.74) 3회 출현한다.

(98) 其出彌遠, 其知彌少. ≪老子ㆍ47章≫

(그 나감이 멀어질수록, 그 앎은 더욱 적어진다.)

(99)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老子ㆍ57章≫

(천하에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아지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

위 예(98)에는 부사 ‘彌’이 2회 사용되는데 오늘날 ‘越A越B’ 용법에 해당하며

‘A할수록 더욱 B하다’는 뜻이다. 예(99)에서 ‘彌’는 형용사 ‘貧’의 정도가 점차 심

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而’는 뒷항이 앞항의 결과임을 표시하는 접속

사이다.

(2) 愈

부사 ‘愈’는 술어의 앞에 쓰여 원래보다 점차 더 높은 정도로 발전해 나감을 표

71)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9쪽.
72)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70쪽.
73) 本稿는 甚(심하다), 至(지극하다) 등은 형용사로 이며, 이들이 술어의 앞에 쓰일 때 문장의 부사어로 사용
된 것으로 보고 부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7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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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며, ‘越’이나 ‘更加’ 등의 의미이다.75) 3회 출현한다.

(100) 虛而不屈, 動而愈出. ≪老子ㆍ5章≫

(비어있지만 다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101) 聖人不積, 旣以爲人己愈有, 旣以與人己愈多. ≪老子ㆍ81章≫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이미 이로써 남을 위하니 자신은 더욱 있게 되며, 이미 이로써

남에게 주니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예(100)에서 ‘愈’는 동사 ‘出’의 수량이 점차 증가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虛而

不屈’의 ‘而’는 앞뒤 항이 전환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不屈’은 ‘不竭’(다하

지 않는다)의 의미로 ‘屈’의 음은 ‘掘[jué]’이며 ‘竭[jié]’(다하다)을 뜻한다.76) ‘動而

愈出’의 ‘而’는 뒷항이 앞항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순승관계 표시 접속사이다.

예(101)에서 ‘聖人不積’의 ‘積’은 ‘藏’의 의미이며 ‘不積’은 곧 ‘虛’이다.77) ‘旣以爲

人己愈有’에서 ‘旣以爲人’과 ‘己愈有’는 전환관계이다. ‘旣’는 시간 표시 부사이며,

‘以’는 전치사, ‘爲’는 동사술어, ‘人’은 목적어로 ‘남’을 뜻한다. ‘己’는 1인칭 대명

사로서 주어이며, ‘愈’는 ‘更加’의 의미로 동사 ‘有’의 수량이 점차 증가함을 나타

내는 부사이다. 뒤 문장 ‘旣以與人己愈多’도 앞의 문장과 같은 구조이다. ‘與人’은

동목구조이며, ‘愈’는 형용사 ‘多’의 정도가 점점 심화됨을 나타낸다.

(3) 滋

형용사나 동사의 앞에 쓰여 정도의 심화나 추세의 발전을 표시하며, ‘更加’,

‘越’, ‘漸’ 등으로 해석된다.78) 3회 출현한다.

(102) 人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老子ㆍ57章≫

(사람들이 이로운 기물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더욱 어지러워진다. 사람들에게 잔재주가 많아

질수록 기이한 것들이 더욱 일어난다. 법령이 더욱 밝아질수록 도적이 많이 있게 된다.)

7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88쪽.
76)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73쪽.
77) 吳怡은 “‘聖人不積’은 곧 ‘虛’이다. 즉 그 마음을 비우고, 그 욕심을 비워야 비로소 ‘信’을 말하고 ‘善’을 행
하고 참을 ‘알게’된다.”고 해설하였다.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553-554쪽.

7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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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102)에는 부사 ‘滋’가 3회 쓰이는데 형용사 ‘昏’, 동사 ‘起’, 형용사 ‘彰’의

앞에 쓰여 정도가 점점 심화되거나 동작 행위의 추세가 점차 발전됨을 나타낸다.

‘人多利器’의 ‘多’와 ‘人多伎巧’의 ‘多’는 동사로 활용되어 ‘많이 있다’의 의미이며

각각 ‘利器’과 ‘伎巧’를 목적어로 취한다. ‘盜賊多有’의 ‘多’는 형용사로서 술어동사

‘有’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4) 狀態 表示

상태 부사는 주로 동작 행위의 상태나 방식을 표시한다. 주로 동사의 앞에 출

현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들이 나타내는 함의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이

유는 상태부사가 대부분 겸류 부사에 속하여 형용사나 동사로 쓰일 때와 의미가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으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주 나타나며,

그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러하며, 단기간에 쓰인 것이 아니라 장

기간 쓰이기 때문이다.79)

하지만 동사ㆍ형용사ㆍ대명사 등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는 부사가 아니라 본래

의 품사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고대한어에서 부사로 규정할 수

있는 의미 항목은 오직 부사어로만 쓰여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다른 품사가 부

사어로 쓰이는 것과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80) 本稿는 동사ㆍ형용사ㆍ대명사

등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는 부사에 포함하지 않고, 일부 겸류 부사만 부사 수량

에 포함하였다.

≪老子≫에 사용된 상태부사는 ‘固’, ‘誠’, ‘豈’, ‘自’, ‘故’ 등이 있다.

(1) 固

부사 ‘固’는 상황의 진실성을 표시하여 ‘確實’, ‘實在’의 의미로 쓰이거나, 상황이

본래 이러함을 표시하여 ‘本來’, ‘原來’의 의미로 쓰이거나, 동작이나 상황의 필연

79)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88쪽.
80) 안기섭ㆍ정성임ㆍ박상령, <古代漢語 문장성분과 품사에 관한 논의(1)>, 中國人文科學 32輯, 2006,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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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내어 ‘一定’, ‘必然’ 등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81) ≪老子≫에서 부사

‘固’는 총 5회 출현한다.82)

(103) 將欲歙之, 必固張之; 將欲弱之, 必固强之; 將欲廢之, 必固興之; 將欲取之, 必固與之. ≪老

子ㆍ36章≫

(장차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베풀어야 하고, 약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강

하게 해주어야 하며, 망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북돋워 주어야 하고, 빼앗고자 한

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104) 人之迷, 其日固久. ≪老子ㆍ36章≫

(사람이 미혹된 지는 그런 날이 참으로 오래되었다.)

위 예(103)에는 부사 ‘固’가 3회 출현하는데 모두 상황의 필연성을 나타내며 ‘반

드시’로 해석한다. 부사 ‘必’과 같은 용법이다. 예(104)에 사용된 ‘固’는 상황의 진

실성을 표시하며 ‘확실히’, ‘정말로’의 의미이다.

(2) 誠

부사 ‘誠’은 술어의 앞에서 어기 강조를 표시하며 술어가 가리키는 진실성을 강

조한다. ‘確實是’, ‘眞是’ 등으로 해석한다. ‘誠’이 부사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戰國시기로 보고 있다.83)

(105) 古之所謂“曲則全”者, 豈虛言哉! 誠全而歸之. ≪老子ㆍ22章≫

(옛날에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참으로 온전해져서 그것으로 돌

아간다.)

위 예(105)의 ‘誠’은 부사로서 형용사 술어 ‘全’을 수식한다. 이 ‘誠’은 형용사

‘성실하다’가 부사어로 쓰인 것이 아닌, ‘진실로’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로 보았다.

(3) 豈

8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80쪽.
82) ≪老子≫에서 ‘固’는 부사 외에 형용사로 2회(55장, 67장), 동사로 1회(59장) 출현한다.
8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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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豈’는 반문의 어기를 강조하는데 쓰이며, ‘難道’에 해당한다.84) 아래의 예

문에 1회 출현한다.

(106) 古之所謂“曲則全”者, 豈虛言哉! ≪老子ㆍ22章≫

(옛날에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위 예(106)의 ‘豈虛言哉’에서 ‘豈’는 반문의 어기를 나타내며 어기조사 ‘哉’와 호

응된다. ‘豈…哉’는 ‘설마 ~란 말인가’의 의미이다.

(4) 自

부사 ‘自’는 몇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동사 술어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하여 ‘親自’, ‘親身’ 등으로 해석되거나,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가 원래

고유한 것임을 나타내어 ‘本來’, ‘原來’, ‘確實’ 등으로 해석되거나, 술어가 서술한

것이 순리 자연하고 사리에 부합한 것임을 나타내어 ‘自然’, ‘肯定’ 등으로 해석된

다.85) 14회 출현한다.

(107) 功成事遂, 百姓皆謂: “我自然.” ≪老子ㆍ17章≫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뜻대로 되면, 백성들은 모두 말한다. “나는 본래 그러하다.”라고.) )

(108) 希言自然. 故飄風不終朝, 驟雨不終日. ≪老子ㆍ23章≫

(드물게 말을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본래 광풍은 아침 내내 이어지지 않고, 폭우는 종

일토록 계속되지 않는다.)

(109)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老子ㆍ25章≫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본래 그러함’을 본

받는다)

(110)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而常自然. ≪老子ㆍ51章≫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대저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항상 저절로 그

렇게 되기 때문이다.)

(111) 以輔萬物之自然而不敢爲. ≪老子ㆍ64章≫

(만물이 저절로 그렇게 됨을 도우려는 것이지, 감히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

84)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14쪽.
8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69-8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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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天地相合, 以降甘露, 民莫之令而自均. ≪老子ㆍ32章≫

(군주가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복종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

로 화합하여 단 이슬을 내리니, 백성들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될 것이다)

(113)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 不欲以靜, 天下將自正. ≪老子ㆍ37章≫

(후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 욕심내지 않아

서 차분하면, 천하가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114) 故聖人云: “我無爲, 而民自化; 我好靜, 而民自正; 我無事, 而民自富; 我無欲, 而民自樸.”

≪老子ㆍ57章≫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길, “내가 하고자 함이 없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가 되고, 내가

차분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내가 일이 없으면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

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115) 天之道, 不爭而善勝, 不言而善應, 不召而自來. ≪老子ㆍ73章≫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위 예(107)-(111)에서 부사 ‘自’는 모두 ‘然’과 함께 쓰였다. ‘然’은 ‘如此’의 뜻으

로 대명사이다. ≪老子≫에서 ‘自然’ 두 글자가 쓰인 용례는 위 예(107)-(111)에서

보여주듯이 총 5회이다. 吳怡는 예문의 ‘自然’을 字義로 분석하여 ‘自’는 ‘自己’이

고, ‘然’은 ‘如此’이므로 ‘自己如此’라고 하는 일반적인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

였다. 위 예(107)-(111)에 쓰인 ‘自然’의 의미는 모두 천지 만물의 본성이 이와 같

아서 인위적이지 않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86) 예(112)-(115)에서 부사 ‘自’는 술

어를 수식하는데, 술어가 서술한 바가 순리 자연 한 것임을 나타낸다.

(5) 故

‘故’는 술어의 앞에 쓰여 사태가 원래 또는 확실히 이러함을 표시하는 부사로

쓰일 수 있다. ‘固’와 의미가 같으며, ‘本來’, ‘確實’의 의미로 해석된다.87) 1회 출현

한다.

(116) 希言自然. 故飄風不終朝, 驟雨不終日. ≪老子ㆍ23章≫

(드물게 말을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본래 광풍은 아침 내내 이어지지 않고, 폭우는 종

일토록 계속되지 않는다.)

86)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146-148쪽.
8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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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16)에서 ‘故’는 부사로서 ‘原來’의 의미이다.88) 예문의 ‘故’는 인과 관계를 나

타내지 않으므로 접속사로 볼 수 없으며, 발언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로 쓰였

다고 할 수도 없다. ‘原來’의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5) 範圍 表示

범위 부사는 모두 술어를 수식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주로 주어나 목

적어가 술어의 동작 행위에 참여할 때의 범위를 표시한다.89) ≪老子≫에서 범위

를 표시하는 부사는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등이 있다. 이들은 동

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이거나 제한적인 경우, 동작 행위의 범위가 전체나 공통을

표시하는 경우, 동작 행위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動作 行爲 範圍가 單獨 또는 制限的임을 表示

술어의 앞에서 모종의 상황을 제한함을 표시하며, 술어와 관계된 사람이나 사

물의 범위가 작거나 개별적임을 표시한다.90) ‘獨’, ‘唯’, ‘惟’, ‘猶’, ‘各’이 있다.

① 獨

부사 ‘獨’은 동작 행위의 범위가 한사람 단독임을 나타내고, ‘僅僅’이나 ‘惟獨’의

의미로도 쓰인다.91) 7회 출현한다.

(117) 衆人熙熙, 如享太牢, 如春登臺. 我獨泊兮, … 衆人皆有餘, 而我獨若遺. … 俗人昭昭, 我獨昏

昏. 俗人察察, 我獨悶悶. … 衆人皆有以, 而我獨頑且鄙. 我獨異於人, 而貴食母. ≪老子ㆍ20章

≫

(뭇 사람들은 희희낙락하여 마치 큰 잔치를 벌여 놓은 것 같고, 마치 봄날 누각에 올라간

88)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01쪽.
89)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04쪽.
90)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14쪽.
91)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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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데, 나만 홀로 담담하구나. … 뭇 사람들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나만 홀로 잃어버린

듯하다. … 속인들은 초롱초롱한데 나만 홀로 어수룩하고, 속인들은 또렷한데 나만 홀로 갑

갑하구나. … 뭇 사람들은 모두 쓰임이 있는데 나만 홀로 우둔하고 촌스럽다. 나만 홀로 남

들과 달라서 ‘식모’를 귀하게 여긴다.)

(118) 寂兮廖兮, 獨立不改. ≪老子ㆍ25章≫

(고요하고 아득하도다. 홀로 서서 변하지 않는다네.)

위 예(117)에 ‘獨’이 6회 쓰이는데, 모두 ‘오직’의 의미로 술어의 범위가 단독임

을 표시한다. 예문의 ‘我’는 비록 노자가 저자의 말투로서 한 말이지만, 道를 구

하는 선비로 이해할 수 있다.92) 예(118)의 ‘獨’도 동사 ‘立’의 범위가 단독임을 표

시하는 부사이다.

② 唯

‘唯’, ‘維’, ‘惟’는 본래 각각 다른 뜻이 있지만, 후에 이 세 글자의 발음이나 형

태가 매우 비슷하여 서로 혼용하여 사용된다. ≪老子≫에는 ‘唯’와 ‘惟’가 있다.

부사 ‘唯’는 범위를 표시하는 ‘獨’, ‘僅’, ‘惟獨’의 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원인을

표시하는 부사로 사용되는데 ‘正因爲’(바로 ~ 때문에), ‘只因爲’(오직 ~ 때문에)로

해석된다.93) 총 13회 출현한다.

(119) 夫唯道, 善貸且成. ≪老子ㆍ41章≫

(대저 오직 도만이 잘 빌려주고 또한 이루어낸다.)

(120)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老子ㆍ53章≫

(만일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121) 夫唯嗇, 是謂早服. ≪老子ㆍ59章≫

(대저 오직 줄인다는 것, 이것은 일찍 준비함을 말한다.)

(122)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老子ㆍ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

다.)

(123)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老子ㆍ77章≫

(누가 능히 남음이 있는 것으로써 천하를 받들 수 있나? 오직 도를 가진 자이다.)

(124) 夫唯弗居, 是以不去. ≪老子ㆍ2章≫

92)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168쪽.
93)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82-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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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오직 차지하지 않으니,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

(125) 夫唯不爭, 故無尤. ≪老子ㆍ8章≫

(대저 오직 다투지 않나니, 그러므로 원망할 일이 없다.)

(126) 夫唯不可識, 故强爲之容. … 夫唯不盈, 故能蔽不新成. ≪老子ㆍ15章≫

(대저 오직 알 수 없나니, 억지로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대저 오직 넘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능히 낡아서 새롭게 이룰 수 있다.)

(127) 夫唯不爭, 故天下莫能與之爭. ≪老子ㆍ22章≫

(대저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128) 夫唯大, 故似不肖. ≪老子ㆍ67章≫

(오직 크기 때문에 마치 닮지 않은 듯하다.)

(129) 夫唯無知, 是以不我知. ≪老子ㆍ70章≫

(대저 오직 아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다.)

(130) 夫唯病病, 是以不病. ≪老子ㆍ71章≫

(대저 오직 병폐를 병폐로 여기므로, 그래서 병들지 않는다.)

(131) 夫唯不厭, 是以不厭. ≪老子ㆍ72章≫

(대저 오직 (백성을) 옥죄지 않으니, 그래서 (백성들이 임금을) 싫어하지 않는다.)

위 예(119)-(123)에 사용된 ‘唯’는 동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이거나 제한적임을

표시하며, 부사 ‘獨’에 해당한다. 예(120)의 ‘唯施是畏’에서 ‘唯’는 부사로서 ‘獨’의

의미이다. ‘施’는 이 절의 목적어이다. ‘是’는 동사 ‘畏’와 목적어 ‘施’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전치 시키는데 사용된 구조조사이다. 예(121)의 ‘夫唯嗇’에서 ‘夫’는 발

어사, ‘唯’는 부사이다. ‘嗇’은 본래 ‘인색하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로

쓰여 ‘절약하다’는 뜻이다.94) ‘是謂早服’의 ‘服’은 ‘備’와 통하여 ‘준비하다’는 뜻이

다.95) 예(122)의 ‘夫唯無以生爲者’에서 ‘唯’는 범위를 표시하는 부사이며, ‘無’는

‘以生爲’를 부정하는 부사이고, ‘以生’은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며, ‘爲’는 ‘함

부로 행동하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者’는 명사성 구조를 만드는 조사이다. 예

(123)의 ‘唯有道者’에서 ‘唯’는 범위 부사이며, ‘有道者’은 명사 술어로서 ‘有道’의

뒤에 조사 ‘者’를 사용하여 명사성 구조가 되었다.

예(124)-(131)은 모두 ‘夫唯…, 是以/故…’ 구조의 인과복문이 사용된다. 앞 문장

은 원인을, 뒷 문장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때 ‘唯’는 ‘正因爲’, ‘只因爲’의 의미로

해석되며 ‘유일한 원인’임을 나타낸다.

94)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449쪽.
95)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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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惟

부사 ‘惟’는 ‘唯’와 통하며 동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이거나 제한적임을 표시한

다. 3회 출현한다.

(132) 孔德之容, 惟道是從. 道之爲物, 惟恍惟惚. ≪老子ㆍ21章≫

(큰 덕의 모습이여,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도가 사물이라고 한다면, 단지 있는 듯 없는 듯

어렴풋할 뿐이다.)

예(132)에서 ‘惟道是從’은 ‘惟…是…’ 구조의 관용구가 쓰인다. 이때 ‘惟’는 제한

적 범위를 표시하는 부사이며, ‘是’는 목적어를 전치시키는 구조조사이다.96) ‘道’

는 ‘從’의 목적어인데 조사 ‘是’를 써서 앞으로 전치되었다.

‘惟…是…’ 구조는 先秦시기 다른 문헌에도 종종 출현한다. 아래의 예문은 ≪左

傳≫에 쓰인 ‘唯…是…’의 용례이다.

(133) 余雖與晉出入, 余唯利是視. ≪左傳ㆍ魯成公下十三年≫

(내가 비록 진나라와 왕래하지만, 나는 오직 이익만을 볼 뿐이다.)

예(133)의 ‘唯利是視’는 ‘唯…是…’의 관용구가 쓰인 형태이다. ‘唯’는 ‘惟’와 통한

다. 동사 ‘視’의 목적어는 ‘利’이며, 구조조사 ‘是’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전치하였

다. ‘唯利是視’는 ‘오직 이익만을 볼 뿐이다’라고 해석한다.

예(132)에서, 뒷항의 ‘惟恍惟惚’에서 ‘恍’과 ‘惚’은 같은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恍惚’은 마치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서 가리킬 수 없다는 뜻이다.97) ‘恍’

과 ‘惚’은 각각 부사 ‘惟’와 결합한 형태로 쓰였다. ‘惟’는 ‘오직’의 의미로, 범위가

제한적임을 표시하는 부사이다.

④ 猶

9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97쪽.
97) 釋德淸說: “恍惚, 謂似有若無, 不可指之意.”(釋德淸이 말하길, “恍惚이란 있는 듯 없는 듯하여 가리킬 수 없
다는 뜻을 말한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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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氏文通≫은 ‘猶’가 ‘~와 같다’라고 해석될 때 부사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視天下悅而歸己, 猶草芥也. ≪孟子≫”에서 ‘猶’는 狀字(즉 부사)이며 ‘草芥’는 명

사로 보았다. 하지만 楊樹達은 이 ‘猶’는 마땅히 동사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며,

馬氏가 狀字라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98) 本稿는 ≪老子≫ 중 ‘~와

같다’는 의미로 쓰인 ‘猶’는 동사로 보고, 아래의 예문에 쓰인 ‘猶’만 부사로 분류

하였다.

부사 ‘猶’는 사람이나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모종의 범위로 제한하여, ‘僅’,

‘只’, ‘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99) 1회 출현한다.

(134) 是以聖人猶難之, 故終無難矣. ≪老子ㆍ63章≫

(그래서 성인은 오직 그것을 어렵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결국 어려움이 없게 된다.)

예(134)에서 ‘聖人猶難之’의 ‘猶’는 동작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사로 ‘只’의

의미이며, ‘難’은 형용사의 의동 용법으로 쓰여 대명사 ‘之’를 목적어로 취하였다.

⑤ 各

‘各’의 본의는 피차간 서로 다른 객체를 나타낸다. ‘各’은 지시 작용을 겸유한

부사이며 先秦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인다.100) ≪老子≫에는 2회 출현한다.

(135)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老子ㆍ16章≫

(무릇 만물이 무성하여 각자 그 뿌리로 되돌아간다.)

(136) 夫兩者各得其所欲, 大者宜爲下. ≪老子ㆍ61章≫

(이 두 나라가 각기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위 예(135)와 예(136)에 쓰인 ‘各’은 ‘各自’의 의미로 지시 작용을 겸유한다. 邊

瀅雨는 부사 ‘各’을 指代性 부사로 분류하였다.101)

98) 楊樹達, ≪馬氏文通刊誤≫, 上海古籍出版社, 1991, 106쪽.
9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44쪽.
10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70쪽.
101) 邊瀅雨, <≪論語≫에 나타난 몇 가지 副詞에 대한 考察>, ≪中國語文論譯叢刊≫, 2004, 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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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動作 行爲 範圍가 全體나 共同임을 表示

이들 부사는 술어의 앞에서 술어와 관련된 주어나 목적어의 전체 혹은 공통을

표시한다. ≪老子≫에는 ‘皆’, ‘同’이 있다.

① 皆

부사 ‘皆’는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쓰여 사람이나 사물의 전체를 가리키며 주어

의 전체를 표시한다. 때로 목적어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102) 8회 출현한다.

(137)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皆知善之爲善, 斯不善已. ≪老子ㆍ2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예쁨이 예쁨인 줄을 알자, 추하다는 관념이 생겨나고, 사람들 모두 잘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을 알자, 못한다는 관념이 생겼다.)

(138) 功成事遂, 百姓皆謂: “我自然.” ≪老子ㆍ17章≫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뜻대로 되면, 백성들은 모두 말한다. “나는 원래 그러하다.”라고.)

(139) 衆人皆有餘, 而我獨若遺. … 衆人皆有以, 而我獨頑且鄙. ≪老子ㆍ20章≫

(뭇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나만 홀로 잃어버린 듯하다. … 뭇사람들은 모두 쓰임이

있는데, 나만 홀로 우둔하고 비속하다.)

(140) 天下皆謂我: “‘道’大, 似不肖.” ≪老子ㆍ67章≫103)

(천하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말한다. “‘道’가 크긴 하지만, 어떤 것도 닮지 않은 듯하다.”)

(141) 聖人在天下, 歙歙焉, 爲天下渾其心, 百姓皆注其耳目, 聖人皆孩之. ≪老子ㆍ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혼연

하게 한다. 백성들 모두 그 귀와 눈을 집중하지만, 성인은 그들을 모두 어린아이로 여긴다.)

위 예(137)-(140)에 쓰인 ‘皆’가 가리키는 범위는 모두 주어의 전체이다. 예

(141)에서 ‘百姓皆注其耳目’의 ‘皆’는 주어 전체를 가리키지만, ‘聖人皆孩之’의 ‘皆’

는 목적어인 대명사 ‘之’가 가리키는 전부를 표시한다. ‘孩’는 본래 명사이나 여기

서는 ‘아이로 여기다’는 뜻의 동사로 활용되어 ‘之’를 목적어로 취하였다. ‘之’는

앞 절의 ‘百姓’을 가리킨다.

102)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07쪽.
103) 이 문장의 讀法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吳怡, 趙榮珦, 김경수, 김학주 등의 “天下皆謂: 我道大, 似
不肖.”(천하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나의 도가 크지만 마치 닮지 않은 듯하다.”)이고, 둘은 陳鼓應, 饒尙寬
등의 “天下皆謂我: 道大, 似不肖.”(천하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말한다. “도가 크지만 마치 닮지 않은 듯하
다.”)이다. 本稿는 陳鼓應의 독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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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同

‘同’의 본의는 ‘한자리에 모이다’는 뜻으로, ‘皆’(모두), ‘齊’(모두), ‘俱’(함께), ‘一

樣’(같다) 등의 뜻으로 引伸되었다. 부사나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이 용법은 先秦

시기에 이미 사용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104) ≪老子≫에서 부사 ‘同’은 2회

출현한다.

(142)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老子ㆍ1章≫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왔지만 달리 부르니, 모두 그것을 ‘아득함’이라고 말한다.)

예(142)에서 ‘同出而異名’과 ‘同謂之玄’의 ‘同’은 동작행위가 공동으로 발생한 것

임을 강조하며 ‘共同’이나 ‘都’라고 할 수 있다.105) ‘同出而異名’에서 ‘同’과 ‘異’는

모두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지만, ‘同’은 부사이고 ‘異’는 형용사로 보았

다.106)

(3) 相互 關係 表示

≪老子≫에서 동작 행위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부사는 ‘相’이 있다.

① 相

부사 ‘相’이 수식을 받는 동사는 그 동작 행위가 늘 두 개의 주체에 미쳐서 그

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거나, 또는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는 관계이다.107) ‘互

相’의 의미이다. 14회 출현한다.

(143) 有無相生, 難易相成, 長短相形, 高下相盈, 音聲相和, 前後相隨. ≪老子ㆍ2章≫

10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78쪽.
105)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12쪽.
106)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3쪽.
10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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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무는 서로 생기게 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준다.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

나타내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드러낸다. 음과 성은 서로 어울리고, 전과 후는 서로 따른

다.)

(144) 天地相合, 以降甘露, 民莫之令而自均. ≪老子ㆍ32章≫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단 이슬을 내리니, 백성들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될

것이다.)

(145) 夫兩不相傷, 故德交歸焉. ≪老子ㆍ60章≫

(저 양자가 서로 해치지 않으므로, 고로 덕이 함께 여기로 돌아온다.)

(146) 故抗兵相若, 哀者勝矣. ≪老子ㆍ69章≫

(그러므로 대항하는 군대가 서로 같다면 애통하는 쪽이 이기게 된다.)

(147)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 不相往來. ≪老子ㆍ80章≫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

로 오고 가지 않으리.)

예(143)에 쓰인 ‘相’이 수식하는 동작 행위의 주체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다.

‘有無相生’에서 주어는 ‘有’와 ‘無’이며, 부사 ‘相’은 동사 ‘生’의 범위가 주어 양측

에 모두 미침을 표시한다. 또한 뒷항에서 ‘難易相成’의 ‘難’과 ‘易’, ‘長短相形’의

‘長’과 ‘短’, ‘高下相盈’의 ‘高’와 ‘下’, ‘音聲相和’의 ‘音’과 ‘聲’, ‘前後相隨’의 ‘前’과

‘後’는 각각 문장의 주어이며, 주어의 뒤에 놓인 부사 ‘相’은 동작 행위의 범위가

주어 양측에 모두 미침을 표시한다.

예(144)-(147)에서도 ‘相’은 동작 행위의 범위가 주어 양측에 미치고 있음을 표

시한다.

6) 推測 表示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는 술어의 앞에 쓰여 사태나 상황 등의 예측이나 추측을

표시하며, 대략적인 추측과 긍정 추측으로 나눌 수 있다.108) ≪老子≫에서 추측

을 표시하는 부사는 ‘其’, ‘恐’, ‘或’, ‘必’ 등이 있다.

(1) 大略的인 推測 表示

108)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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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나 정황에 대한 대략적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를 말한다. 그중에는 모호

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 ‘大約’, ‘大槪’, ‘或許’, ‘可能’ 등의 의미를

지닌다.109) ‘其’, ‘恐’, ‘或’이 이에 해당한다.

① 其

부사 ‘其’는 종종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모두 문말에 있는 어기조사와

호응하여 쓰이고 있다. 6회 출현한다.

(148)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虛而不屈, 動而愈出. ≪老子ㆍ5章≫

(하늘과 땅 사이가 아마도 풀무와 같지 않은가? 비어있지만 다하지 아니하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149) 荒兮, 其未央哉! ≪老子ㆍ20章≫

(아득하여라! 마치 다함이 없는 듯하구나! )

(150) 天之道, 其猶張弓與? ≪老子ㆍ77章≫

(하늘의 도는 아마 활을 당기는 것 같지 않은가?)

(151) 敦兮其若樸; 曠兮其若谷; 混兮其若濁. ≪老子․15章≫

(도타우니, 아마도 통나무 같구나. 텅 비어서 마치 골짜기 같구나. 뒤섞이니, 마치 흐린 물

같구나.)

위 예(148)-(150)에 쓰인 ‘其’는 모두 문말어기조사와 호응하며 쓰인다. 예(148)

의 ‘其猶橐籥乎’는 ‘其…乎’의 형태가 보이는데 추측 표시 부사 ‘其’가 의문의 어기

조사 ‘乎’와 호응하여 쓰였다. 예(149)에서 ‘其猶張弓與’는 ‘其…哉’의 형태가 쓰였

는데, ‘其’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이며, ‘哉’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

하는 문말어기조사이다. 예(150)에서 ‘其猶張弓與’는 ‘其…與’의 형태가 쓰였는데,

추측 표시 부사 ‘其’와 의문 어기조사 ‘與’와 호응하여 쓰였다. 예(151)에서 ‘其’는

모두 동사 ‘若’과 연용되며 추측의 어기를 나타낸다.

② 恐

109)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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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恐’의 본의는 ‘두려워하다’는 뜻이지만, 先秦시기에 이미 부사 용법으로 쓰인

용례가 보이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부사 ‘恐’은 동사나 술어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가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의 짐작이나 추측을 표시한다.110) 6회

출현한다.

(152) 其致之也, 謂天無以淸, 將恐裂; 地無以寧, 將恐廢; 神無以靈, 將恐歇; 谷無以盈, 將恐竭;

萬物無以生, 將恐滅; 侯王無以正, 將恐蹶. ≪老子ㆍ39章≫

(만약 그것을 미루어서 말하자면, 하늘이 이것(‘一’)으로써 맑지 못하면 아마 갈라질 것이

다.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면 아마 터질 것이다. 신이 이것으로써 영험할 수 없다

면 아마 그쳐 버릴 것이다. 골짜기가 이것으로써 가득 찰 수 없다면 아마 바닥나 버릴 것이

다. 만물이 이것으로써 생겨날 수 없다면 아마 없어져 버릴 것이다. 군주가 이것으로써 점

칠(貞) 수 없다면 아마 넘어질 것이다.)

예(152)에서 ‘恐’은 모두 6회 출현하며, ‘將+恐+동사’의 구조이다. ‘恐’은 시간부

사 ‘將’의 뒤에 놓여 동작 행위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다. ‘侯王無以正’의 ‘正’은

‘貞’과 古通字이다.111)

③ 或

‘或’은 불확실함을 표시하는 부사로 쓰이며 ‘恐怕’, ‘大槪’, ‘可能’의 의미이다.112)

4회 출현한다.113)

(153) 道沖, 而用之或不盈. 淵兮, 似萬物之宗; 湛兮, 似或存. ≪老子ㆍ4章≫

(도는 텅 비어있다. 하지만 그것을 쓰면 아마 넘치지 않을 것이다. 깊구나! 마치 만물의 근

원인 듯하다. 심오하구나! 마치 (없는데도) 혹 존재하는 듯하다.)

(154) 其在道也, 曰: 餘食贅形. 物或惡之, 故有道者不處. ≪老子ㆍ24章≫

(그것들은 도에 있어서, 음식 찌꺼기요 군더더기 짓이다. 만물이 아마 싫어할 것이니, 그러

므로 도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처하지 않는다.)

(155) 夫兵者, 不祥之器. 物或惡之, 故有道者不處. ≪老子ㆍ31章≫

(대저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다. 만물이 아마 싫어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가 있는 사

11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331쪽.
111)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5쪽.
112)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76쪽.
113) ≪老子≫에 쓰인 ‘或’은 부사 이외에 대명사로도 쓰이는데 29장(8회), 61장(2회), 73장(2회)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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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여기에) 처하지 않는다.)

예(153)의 ‘而用之或不盈’에서 ‘或’은 상황의 추측을 나타내며 ‘不盈’을 수식한다.

‘不盈’은 ‘不窮’(다하지 않는다)의 의미이다.114) ‘似或存’에서 ‘似’는 술어동사이며,

‘或存’은 ‘부사+동사’ 구조로 ‘似’의 목적어이다. 예(154)에서 ‘物或惡之’의 ‘或’은 동

작 행위의 추측을 표시한다. ‘惡’[wū]는 ‘싫어하다’는 뜻의 술어 동사이며, 대명사

‘之’는 앞항의 ‘餘食贅形’을 가리키며 ‘惡’의 목적어이다. 예(155)에서 ‘物或惡之’는

예(153)의 문장과 같다. 대명사 ‘之’는 앞항의 ‘兵’을 가리킨다.

(2) 肯定 推測 表示

사태나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추측이나 판단을 표시하는 부사를 말한다.115) ≪

老子≫에는 ‘必’만 쓰인다.

① 必

부사 ‘必’은 술어의 앞에 쓰여 실제 추세에 대한 추정을 표시하며 ‘必定(會)’,

‘一定(是)’등으로 해석된다.116) 13회 출현한다.

(156) 將欲歙之, 必固張之; 將欲弱之, 必固强之; 將欲廢之, 必固興之; 將欲取之, 必固與之. 是謂

微明. ≪老子ㆍ36章≫

(장차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베풀어야 하고, 약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강

하게 해주어야 하며, 망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북돋워 주어야 하고, 빼앗고자 한

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밝음(微明)’이다.)

(157) 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老子ㆍ44章≫

(너무 아끼면 반드시 크게 허비되고, 많이 저장하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158) 天下難事, 必作於易, 天下大事, 必作於細. … 夫輕諾必寡信, 多易必多難. ≪老子ㆍ63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을 도모하고, 미세한 것에서 큰 것을 행한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세상에서 큰일은 반드시 미세한 것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

은 끝내 큰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대답을 가볍게 하면

114)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68쪽.
115)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ㆍ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7쪽.
11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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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믿음이 적어지고, 쉽다고 여기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159) 是以聖人欲上民, 必以言下之; 欲先民, 必以身後之. ≪老子ㆍ66章≫

(그래서 성인은, 백성들보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말로써 그들에게 낮추며,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보다 뒤에 둔다.)

(160) 和大怨, 必有餘怨. ≪老子ㆍ79章≫

(큰 원한을 화해시키면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게 된다.)

예(156)에서 ‘必’은 4회 쓰이며 모두 같은 구조이다. ‘必固張之’에서 ‘必’은 ‘一定’

의 의미이며, ‘固’는 상황의 필연성을 나타내어 ‘必’과 의미가 비슷하다. 예(157)에

서 ‘甚愛必大費’와 ‘多藏必厚亡’는 같은 구조이다. ‘甚愛’와 ‘多藏’은 ‘甚’과 ‘多’는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여 술어동사 ‘愛’와 ‘藏’을 수식한다. ‘必’은 필연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이며, 각각 ‘大費’와 ‘厚亡’를 수식한다.

예(158)에서 ‘必作於易’와 ‘必作於細’는 같은 구조이다. ‘必’는 부사, ‘作’은 술어

동사, ‘於易’은 동작 행위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이며 보어로 쓰인다. ‘輕諾

必寡信’과 ‘多易必多難’은 같은 구조이다. ‘輕諾’과 ‘多易’에서 ‘輕’과 ‘多’는 형용사

가 부사어로 쓰여 술어 ‘諾’과 ‘易’를 수식한다. ‘必寡信’과 ‘必多難’에서 ‘必’은 부

사로서 긍정적인 판단이나 예측을 표시하며, ‘寡’와 ‘多’는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

여 각각 술어 ‘信’과 ‘難’을 수식한다.

예(159)에서 ‘必以言下之’와 ‘必以身後之’는 같은 구조이다. ‘必’은 부사이며, ‘以

言’은 술어 동사 ‘下’의 방식을 나타내며, ‘以身’은 술어 동사 ‘後’가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예(160)의 ‘必有餘怨’에서 ‘必’은 추정을 표시하는 부사이다.

7) 關係 表示

관계를 표시하는 부사는 앞뒤 항을 연결할 때 연접이나 전환의 의미를 표시하

는 부사를 말하며, 앞뒤 두 항의 연결을 표시하지만 주로 술어를 수식하는 기능

을 한다.117) ≪老子≫에는 ‘乃’가 쓰인다.

(1) 乃

11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52-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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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乃’는 부사로서 앞뒤 두 항 사이에 곡절이 있을 때 쓰이고, 두 가지 일이 서로

이어지거나 서로 원인임을 나타내며 대부분 아래 절의 첫머리에 쓰여 강조의 어

기를 나타낸다. 또한 사건의 발생이 늦게 종결된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118) 12회

출현한다.

(161) 知常容, 容乃公, 公乃全, 全乃天, 天乃道, 道乃久, 沒身不殆. ≪老子ㆍ16章≫

(영원함을 알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이에 공평해진다. 공평해지면 이에 온전해지고, 온

전해지면 이에 하늘처럼 된다. 하늘처럼 되면 이에 도를 체득하게 되고, 도를 체득하면 이

에 장구하나니, 몸이 없어지도록 위태롭지 않다.)

(162)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老子ㆍ28章≫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영원한 덕이 이에 넉넉해져서 ‘통나무’로 돌아간다.)

(163) 修之於身, 其德乃眞; 修之於家, 其德乃餘; 修之於鄕, 其德乃長; 修之於邦, 其德乃豊; 修之

於天下, 其德乃普. ≪老子ㆍ54章≫

(그것을 자신에게 닦으면, 그 덕이 곧 진실해지고, 그것을 집안에서 닦으면 그 덕이 곧 넉

넉해지며, 그것을 마을에서 닦으면 그 덕은 장대해지고, 그것을 나라에서 닦으면 그 덕은

풍부해지며, 그것을 천하에서 닦으면 그 덕은 넓어진다.)

(164)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老子ㆍ65章≫

(아득한 덕은 심오하고도 멀도다.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큰 순조로움’에 이른다.)

위 예(161)-(163)에 사용된 ‘乃’는 앞뒤 두 항이 논리상 또는 시간상 서로 순접

관계임을 표시하는 부사로 쓰이며 ‘이에’, ‘곧’ 등으로 해석된다. 예(164)에 쓰인

‘乃’는 동작 행위의 발생이 늦게 종결됨을 나타내며 ‘비로소’라고 해석한다.

2. 副詞 用法 特徵

≪老子≫에 사용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旣’, ‘終’, ‘常’, ‘復’,

‘又’, ‘亦’, ‘將’, ‘旣’, ‘終’,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등 총 37개이다. 이들을 否定ㆍ時間ㆍ

118)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152-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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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度ㆍ狀態ㆍ範圍ㆍ推測ㆍ關係를 표시하는 용법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老子≫에 사용된 부정 표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이 있으며, 총

271회 출현한다. 이들을 陳述 否定 표시와 禁止 否定 표시로 세분하여 살펴보았

다.

陳述 否定을 표시하는 부사는 총 265회 출현한다. 이 중 ‘不’는 236회 출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금지를 표시하는 용법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이어서 ‘無’와 ‘非’가 각 10회, ‘未’가 7회, ‘弗’는 2회 출현하였다. 禁止 否定을 표

시하는 부사는 ‘勿’과 ‘無’만 사용되며, 각각 4회, 2회이다.

≪老子≫에 쓰인 否定 副詞를 용법별로 분류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4-2>

와 같다.

<표4-2> ≪老子≫의 否定 副詞

구분 不 弗 非 未 無 勿 계 비율(%)

진술부정 표시 236 2 10 7 10 265 98

금지부정 표시 2 4 6 2

계 236 2 10 7 12 4 271 100

비율(%) 87 1 4 3 4 1 100

≪老子≫에 사용된 부정부사는 ‘不’, ‘弗’, ‘非’, ‘未’, ‘無’, ‘勿’이 있으며, 총 271회

출현한다. 단어별 사용빈도수를 보면, 不(236회, 87%)>無(12회, 4%)>非(10회,

4%)>未(7회, 2%)>勿(4회, 1%)>弗(2회, 1%)의 순서이다.

부정부사는 진술 부정 표시와 금지 부정 표시 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것에는 ‘不’, ‘弗’, ‘非’, ‘未’, ‘無’가 쓰였고, 금지 부정을 표시하는

것에는 ‘無’, ‘勿’이 쓰였다. 진술 부정 표시는 265회(98%), 금지 부정 표시는 6회

(2%) 사용되어, 대부분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老子≫에 사용된 시간ㆍ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將’, ‘旣’, ‘終’, ‘常’, ‘復’, ‘又’,

‘亦’이 있다. 이들은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 동작 행위의 지속성, 동작 행위의 횟

수 등을 표시한다. 이들을 용법별로 분류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4-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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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老子≫의 時間ㆍ頻度 副詞

구분 將 旣 終 常 復 又 亦 계 비율(%)

동작행위 발생시간 20 5 3 28 48

동작행위 지속성 15 15 25

동작행위 빈도 3 2 11 16 27

계 20 5 3 15 3 2 11 59 100

비율(%) 34 9 5 25 5 3 19 100

시간ㆍ빈도 표시 부사는 총 59회 사용된다. 이중 동작 행위의 발생시간을 표시

하는 부사는 ‘將’, ‘旣’, ‘終’이 있으며 28회 출현하며 48%의 빈도를 보인다. ‘將’이

20회(34%), ‘旣’가 5회(9%), ‘終’이 3회(5%) 출현하였다. 동작 행위의 지속성을 표

시하는 부사는 ‘常’만 출현하며 15회, 25%의 빈도를 보인다. 동작 행위의 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復’, ‘又’, ‘亦’이 쓰이며 총 16회 출현하며 27%의 빈도를 보인

다. 이중 ‘亦’은 11회(19%), ‘復’은 3회(5%), ‘又’은 2회(3%) 출현하였다.

정도 표시 부사는 ‘彌’, ‘愈’, ‘滋’가 있으며, 총 9회 출현한다. ‘彌’, ‘愈’, ‘滋’가 모

두 3회씩 사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정도가 점차 심화됨을 표시한다.

상태 표시 부사는 동작 행위의 상태나 방식을 표시하며 ‘固’, ‘誠’, ‘豈’, ‘自’, ‘故’

가 쓰인다. 총 22회 출현하며, ‘自’가 14회, ‘固’는 5회, ‘誠’과 ‘豈’, ‘故’는 각 1회씩

사용된다.

범위 표시 부사는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이 있으며, 총 50회 출

현한다. 이들 부사는 동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이거나 제한적인 경우, 전체나 공

동을 표시하는 경우,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4-4> ≪老子≫의 範圍 副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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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계 비율(%)

단독 또는 제한적 7 13 3 1 2 26 50

전체 또는 공동 8 2 10 21

상호 관계 14 14 29

계 7 13 3 1 2 8 2 14 50 100

비율(%) 14 26 6 2 4 16 4 28 100

동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 또는 제한적임을 표시하는 부사는 ‘獨’, ‘唯’, ‘惟’, ‘猶’,

‘各’이 있으며, 唯(13회, 26%)>獨(7회, 45%)>惟(3회, 6%)>各(2회, 4%)>猶(1회,

2%)의 순이다. 동작 행위의 범위가 전체 또는 공동임을 표시하는 부사는 ‘皆’와

‘同’이 있다. 皆는 8회(16%), 同은 2회(4%) 쓰였다. 동작 행위의 범위가 상호 관

계에 미침을 표시하는 부사는 ‘相’이 있으며, 14회(28%) 출현하여 범위 부사 중

가장 높은 출현 횟수를 보였다.

추측 표시 부사는 ‘其’, ‘恐’, ‘或’, ‘必’이 있으며, 총 29회 출현한다. 이 중 대략

적인 추측을 표시하는 경우는 ‘其’, ‘恐’, ‘或’이 쓰이고, 긍정 추측을 표시하는 부

사는 ‘必’이 쓰인다. 출현 횟수는 必(13회)>恐ㆍ其(6회)>或(4회) 순이다.

관계 표시 부사는 ‘乃’만 쓰였다. ‘乃’는 앞뒤 항을 연결할 때 연접의 의미를 표

시하며, 12회 출현하였다.

≪老子≫에 사용된 부사의 용법별 사용률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4-5>와 같다.

<표4-5> ≪老子≫ 副詞의 用法 및 使用率

구분 부정표시 시간표시 정도표시 상태표시 범위표시 추측표시 관계표시 계

횟수 271 59 9 22 50 26 12 449

비율(%) 60 13 2 5 11 6 3 100

위 표를 살펴보면, ≪老子≫에서 부사는 총 449회 출현한다. 이들은 부정표시

(271회, 60%)>시간표시(59회, 13%)>범위표시(50회, 11%)>추측표시(26회, 6%)>

상태표시(22회, 5%)>관계표시(12회, 3%)>程度표시(9회, 2%)의 순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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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老子≫의 부사 중 부정 부사가 271회 쓰여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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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老子≫ 前置詞 用法

前置詞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어, 술어의 앞이나 뒤에

서 술어가 서술한 장소, 시간, 방식, 원인 등을 술어에 소개한다.119) 중국어의 전

치사는 모두 동사에서 발전한 것이며 대부분 동사적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

다.120) 전치사는 上古漢語에서 中古ㆍ近代漢語로 이어지면서 어순 방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近代漢語 시기에 대체로 완성되어 현대로 이어진다. 중국어

전치사의 발전 과정은 수많은 虛詞의 탄생과 소멸을 겪었고, 어순의 변화 측면에

서도 중국어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121) 따라서 先秦시기 문헌인 ≪

老子≫에서도 전치사의 어법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 등 6개가 있다. 전치

사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되거나, 술어의 뒤에서 보

어로 사용된다. 이들은 어법적 의미에 따라 동작 행위(또는 상태)의 時間ㆍ對象

ㆍ場所ㆍ道具ㆍ方式ㆍ根據ㆍ原因ㆍ被動 등을 표시하는 8가지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치사가 어떠한 어법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고찰하고, 아울

러 전치사구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겠다.

1. 前置詞句의 用法 分析

≪老子≫의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가 있다. 이들은 목적어와 결

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며, 술어의 앞이나 뒤에서 동작 행위의 시간ㆍ대상ㆍ장소

ㆍ도구ㆍ방식ㆍ근거ㆍ원인ㆍ피동 등을 표시한다.

119) 廖序東, ≪文言語法分析≫, 上海敎育出版社, 1981, 19-20쪽.
120) 朱德熙, ≪語法講義≫, 常務印書館, 1982, 174쪽.
121) 박원기, ≪중국어와 문법화: 현대중국어의 탄생≫, 學古房, 2012, 295-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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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時間 表示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와 관련된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는 ‘於’와 ‘自’가 쓰인다.

(1) 於

전치사 ‘於’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의 앞이나 뒤에서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

간을 표시한다. ‘在’에 해당한다. 3회 출현한다.

(1)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 ≪老子․64章≫

(아직 있지 않을 때 그것을 행하고, 아직 혼란스럽지 않을 때 그들을 다스린다.)

(2)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老子․64章≫

(백성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흔히 거의 이루어질 때 실패한다.)

예(1)-(2)에서 전치사 ‘於’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표

시하며, 예(1)은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 용례이며, 예(2)는 술어의 앞에서 부

사어로 쓰인 용례이다.

예(1)에서 ‘於未有’와 ‘於未亂’에 대해 王弼은 각각 ‘謂其安未兆也.(그것이 아직

조짐이 일어나지 않은 때를 말한다)’와 ‘謂微脆也(미미하고 여릴 때를 말한다)’라

고 注하였다.122) 동사 ‘爲’의 뒤와 ‘治’의 뒤에 출현한 ‘之’는 대명사로서 각각 ‘그

것’, ‘그들(천하 사람들)’을 가리킨다.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부정부사+동사’의

형태인 ‘未有(아직 있지 않다)’와 ‘未亂(아직 혼란스럽지 않다)’이며 모두 동작 행

위가 발생한 시간을 나타낸다. 魏培泉은 <古漢語介詞‘於’的演變略史>에서, 전치

사 ‘於’구는 시간을 표시할 때 거의 동사의 앞에 놓인다고 하였다.123) 하지만 예

(1)에서 전치사 ‘於’자구는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예(2)의 ‘於幾成’에서 ‘幾成’(거의 이루다)은 ‘부사+동사’의 구조로 전치사 ‘於’의

122)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65쪽.
123) “就‘於’的詞序而言, 除了某些特定的類型外, ‘於’詞組幾乎都是在主要動詞之後的. 會放在動詞前的, 除了表時間
點的‘於’詞組幾乎總在動詞前, 就只有表示和主語有某種對待關係的‘於’詞組幾乎總在動詞前.”, 魏培泉, <古漢語介
詞‘於’的演變略史>, ≪中央硏究院歷史語言硏究所集刊≫第六十二本 第四分, 1993, 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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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이며, ‘於幾成’은 동사 ‘敗’(실패하다)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한다. ‘而’는 부

사어 ‘於幾成’과 술어 ‘敗’의 사이에 쓰여 수식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시간

의 부사어의 뒤에 ‘而’를 써서 낭독할 때 시간사에 어기가 강조된다고 하겠다.124)

(2) 自

전치사 ‘自’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의 기점을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1회 출현한다.

(3) 自今及古, 其名不去, 以閱衆甫.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지 않으니, 이것으로써 ‘모든 시작’을 살핀다)

예(3)에서 ‘自今及古’에서 전치사 ‘自’는 시간명사 ‘今’을 목적어로 취하며,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의 기점을 표시한다. ‘及’(이르다)은 술어 동사이며, ‘古’는 목

적어이다.

2) 對象 表示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와 관련된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는 ‘於’, ‘以’, ‘與’, ‘爲’가

쓰인다.

(1) 於

전치사 ‘於’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대상을 표시한다. ‘於’자구는 술

어의 뒤에서 보어로만 쓰인다. 비교의 대상과 동작 행위의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 16회 출현한다.

① 比較의 對象

124) 何樂士, ≪≪左傳≫虛詞硏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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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목적어’구는 술어의 뒤에서 비교의 대상을 표시하는데, 이때 술어는 보통

형용사나 형용사성 단어가 쓰인다. ≪老子≫에서 ‘於+목적어’구가 보어로 사용되

어 비교의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는 13회이다.

(4) 水善利萬物而不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老子․8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능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

러므로 도와 가깝다.)

(5) 我獨異於人, 而貴食母. ≪老子․20章≫

(나만 홀로 남들과 달라서 식모를 귀하게 여긴다.)

(6) 含德之厚, 比於赤子. ≪老子․55章≫

(덕을 간직함이 두터운 자는 갓난아기와 비등하다.)

(7) 咎莫大於欲得, 禍莫大於不知足. ≪老子․46章≫

(허물에는 어떠한 것도 얻고자 욕심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재앙에는 어떠한 것도 만족

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8)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

다.)

예(4)에서 전치사 ‘於’는 비교의 대상을 소개하며, ‘幾於道’는 ‘도와 비슷하다’로

해석된다. ‘幾’는 ‘將近(근접하다)’, ‘差不多’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성 단어이며 술

어로 쓰인다. 王弼은 “도는 형체가 없고 물은 형체가 있다. 그러므로 ‘가깝다’고

말한 것이다.(道無水有, 故曰幾也.)”라고 注하였다.125)

예(5)에서 전치사 ‘於’는 ‘人’과 결합하여 비교의 대상을 술어에 인개한다. 형용

사 ‘異’가 술어이다.

예(6)에서 ‘於+목적어’구는 비교의 대상을 표시하며, 술어로 사용된 ‘比’는 ‘近’,

‘齊同(같다)’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성 단어이다.126) ‘含德之厚’는 문장의 주어이다.

‘之’는 ‘含德之厚’의 독립성을 파괴하여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사용되도록 ‘含德’와

‘厚’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다.127) ‘比於赤子’에서 ‘比於~’는 ‘~와 같다’는 의미이며,

‘於+赤子’가 술어 ‘比’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125) 王弼, ≪老子注≫, ≪諸子集成≫三, 中華書局, 4쪽.
126) 罗竹风 主編, ≪漢語大詞典≫, 汉语大词典出版社, 1998, 259쪽.
127) 이 문장의 해석에 다른 의견도 있다. 趙榮珦는 ‘含德之厚’ 중 ‘之’를 ‘到’로 보아 ‘之厚’를 정도보어로 분류
하여 “덕을 두터운 정도에 이르기까지 수양하다.”라고 해석하였다.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
書出版社, 2013,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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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7)의 ‘於’는 본래 楚簡本에는 ‘乎’로 쓰였으나, 漢帛甲本, 敦皇本, 많은 통행본

에는 모두 ‘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戰國시기에 전치사 ‘乎’는 비교를 표시하

는데 사용되었지만, 漢代 사람들이 더이상 ‘乎’를 개사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후대의 각종 서적은 漢代本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於’를 사용하였다.128) ‘咎

莫大於欲得’와 ‘禍莫大於不知足’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欲得’과 ‘不知足’이다.

목적어와 결합한 ‘於’자구는 형용사 술어 ‘大’의 뒤에서 비교의 대상을 표시한다.

‘莫’은 無定 대명사이다.129) 무정대명사(無定代詞 또는 無指代詞를 말함)는 가리

키는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일체의 대상을 배제한다. ‘沒有

誰(아무도 없다)’, ‘沒有什麽(아무것도 없다)’ 등에 해당하며, 실제 의미는 ‘任何人

(어떠한 사람)’이나 ‘任何事物(어떠한 물건)’을 뜻한다.130) ‘莫’은 오직 주어로만 사

용되며, ‘莫’의 앞에는 항상 선행사를 수반하거나 내포하는데, 이 선행사는 대개

사람이나 사물의 群體를 가리킨다.131) 예(7)에서 ‘莫’의 先行詞는 각각 ‘咎’와 ‘禍’

이며, 문장의 대주어이다. 그 뒤에 쓰인 ‘莫’은 소주어이며, ‘莫+술어구’는 주술구

조로서 문장의 술어가 된다. 주술술어문의 앞에 놓인 대주어는 주술술어의 평론

ㆍ서술ㆍ묘사의 대상이 된다.132)

예(8)의 ‘是賢於貴生’에서 ‘是’는 대명사로서 주어이며, ‘賢’은 형용사 술어이다.

전치사 ‘於’는 동목구인 ‘貴生’을 목적어로 취하며, 술어의 뒤에서 비교 대상을 표

시한다.

위의 예(4)-(8)을 종합해 보면, ‘於+목적어’구는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이며,

비교의 대상을 표시한다. 술어는 모두 형용사 또는 형용사성 단어가 사용되었다.

② 動作 行爲의 對象

≪老子≫에서 ‘전치사+목적어’ 구조가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일 때, 동작 행

128) 張玉金, <談≪老子≫中被替換的虛詞>, ≪中國語文≫總第 354期, 232쪽.
129) ≪老子≫에 사용된 ‘莫’은 모두 무정 대명사로 쓰인다. 진술문에 12회, 비교문에 4회 출현한다. 김애실ㆍ
양만기, <≪老子≫의 否定詞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73집, 2019, 17쪽.

130) 許威漢, ≪先秦文學及語言例論≫, 河南, 中州古籍出版社, 1984, 454쪽 참조.
131) 薛儒章, <‘莫’字用法辨析>(≪天津師大學報≫, 1987. 4), ≪語言文字學≫, 1987. 10,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
資料中心, 77-78쪽 참조.

132)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北京, 語文出版社, 2012, 751-7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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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는 전치사 ‘於’자구만 사용되며, 3회 출현한다. ‘於’는

‘對’나 ‘向’에 해당한다.

(9) 勇於敢則殺, 勇於不敢則活. ≪老子․73章≫

(‘감히 함’에 용감하면 죽게 되고, ‘감히 안 함’에 용감하면 살게 된다.)

(10) 是以聖人執左契,133) 而不責於人. ≪老子․79章≫

(이 때문에 성인은 좌계를 잡더라도, 사람들에게 재촉하지 않는다.)

예(9)에서 전치사 ‘於’는 동사 ‘勇’의 행위와 관련된 대상을 소개하며, 현대중국

어의 ‘對’에 해당한다. 예(10)의 ‘不責於人’에서 전치사 ‘於’는 동사 ‘責’(재촉하다)

가 언급하는 대상을 소개한다. 이때 ‘於’는 현대중국어의 ‘向’에 해당한다.

(2) 以

전치사 ‘以’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하며, ‘把’나

‘同’에 해당한다.134)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이며, 5회 출현한다.

(11) 孰能濁以靜之徐淸. 孰能安以久動之徐生. ≪老子․15章≫

(누가 능히 혼탁한 것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능히 안정된

것을 오래 움직여서 서서히 생겨나게 할 수 있는가.)

(12) 柰何萬乘之主, 而以身輕天下. ≪老子․26章≫

(어찌하여 만승의 주인인데도 자신을 천하 사람들보다 가벼이 여길 수 있는가.)

(13) 欲先民, 必以身後之. ≪老子․66章≫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보다 뒤에 놓아야 한다.)

(14)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

다.)

예(11)의 ‘濁以’와 ‘安以’는 원래 ‘以濁’, ‘以安’의 어순으로 전치사 목적어인 ‘濁’,

‘安’이 전치사 ‘以’의 앞으로 전치되어 그 뜻을 강조하고 있다. ‘濁以’는 술어 동사

133) ‘左契’는 周代에 사용된 일종의 차용증 명칭을 말한다. 죽간이나 목간에 차용증의 내용을 새기고 양쪽으
로 쪼개어, 채권자는 좌계를, 채무자는 우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일에 채권자가 좌계를 가지고 채무를
요구한다. 趙榮珦 著, ≪老子道德經 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371쪽.

13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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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하며, ‘安以’는 술어 동사 ‘動’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한다.

예(12)의 ‘以身輕天下’에서 ‘以身’은 술어 동사 ‘輕’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

시한다. ‘輕’은 형용사가 의동 용법으로 쓰여 ‘가볍게 여기다’라고 해석한다. ‘天下’

는 목적어이며 ‘천하 사람들’을 뜻한다. ‘輕天下’는 원래 ‘輕(於)天下’인데 비교를

소개하는 전치사 ‘於’가 생략된 것이라 하겠다.

예(13)의 ‘必以身後之’에서 ‘以身’은 술어 동사 ‘後’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

시한다. ‘後’는 명사가 의동 용법으로 쓰여 ‘뒤에 놓다’라고 해석한다. 대명사 ‘之’

는 목적어이다.

예(14)의 ‘夫唯無以生爲者’에서 ‘無以生爲’는 ‘不把厚生奢侈作爲追求的目標’(사치

한 삶을 추구 목표로 삼지 않는다)를 의미하며,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활이

담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135) ‘以生’의 ‘生’은 ‘생을 두텁게 여겨서 사치하

는 삶’을 말하며, ‘以生’은 술어동사 ‘爲’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한다고 하겠다.

(3) 與

전치사 ‘與’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대상을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인다. ‘同…’, ‘和…’에 해당한다. 3회 출현한다.

전치사는 본래 동사에서 虛化된 것으로, ‘與’는 ‘주다’, ‘더불어하다’는 뜻의 동사

이지만, 아래의 예문의 ‘與’는 본의가 약해져 뒤 동사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

의 기능으로 어법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는 보통 구정보는 앞에, 신정

보는 뒤에 쓰여 신정보가 강조된다. 연동문에서는 보통 제1동사는 구정보이며 중

심성분이 아니고, 제2동사가 문장의 핵심 성분이 된다. 따라서 제1동사는 점차

의미가 虛化되고 詞性이 소실되어 단지 引介 작용만 일으키는 전치사로 발전하

게 된다.136)

아래의 예(15)-(17)의 ‘與’는 ‘더불어하다’의 본의가 약해져서 뒤 동사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로 이미 허화되어, 뒤 동사가 문장의 중심성분이 된 것이다.

135)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17쪽.
136) 李雨桑, <狀中短語中“而”的狀語標記化>, ≪貴州工程應用技術學院學報≫, 2018年 第1期, 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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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夫唯不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

(16) 以其不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66章≫

(그가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17)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老子․65章≫

(현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구나.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가는구나. 그런 뒤에

야 ‘큰 순조로움’에 이르게 된다.)

예(15)와 예(16)에서 전치사 ‘與’의 목적어는 모두 대명사 ‘之’이며, 앞 단락의

‘성인’을 가리킨다. 이 두 예문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예(15)의 ‘夫唯…, 故…’

와 예(16)의 ‘以…, 故…’ 형식은 모두 앞 절은 원인을, 뒤 절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17)의 전치사 ‘與’는 명사 ‘物’을 소개하여 동사 ‘反’의 대상을 표시한다. ‘與

物反矣’의 ‘反’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河上公은 “玄德之人, 與萬物反異, 萬

物欲益己, 玄德施與人也.(오묘한 덕을 지닌 사람은 만물과 다르다. 만물은 자신에

게 보태려고 하지만, 오묘한 덕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라고 해설

하여 ‘反’을 ‘상반되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137) 둘째, 王弼은 “反其眞也.(그 참됨

으로 되돌아간다)”라고 注하여 ‘되돌아가다’의 의미로 보았다.138) 본고는 王弼의

해석을 따랐다. ‘反’을 ‘返’(되돌아가다)으로 해석해야, 뒤 절 ‘然後乃至大順’과 연

결하였을 때,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 뒤에야 비로소 ‘대순’에 이른다는 의미에 적

절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접속사 ‘然後’는 ‘그러한 뒤’라는 뜻이고, 부사 ‘乃’는

사건의 발생이 늦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비로소’라고 해석한다.139)

(4) 爲

전치사 ‘爲’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수혜 대상을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인다. ‘~에게’, ‘~을 위하여’로 해석된다. 2회 출현한다.

137) 陳鼓應, ≪老子今注今譯≫, 上海印書館, 2016, 289-290쪽.
138)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68쪽.
139)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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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吾不知其名, 强字之曰“道”, 强爲之名曰“大”. … 故道大. ≪老子․25章≫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그것을 별칭 하여 ‘道’라고 하고, 억지로 그것

(道)에게 이름을 지어 ‘큼’이라고 한다. … 그러므로 ‘道’란 ‘큼’이다.)

(19) 聖人在天下, 歙歙焉, 爲天下渾其心. ≪老子․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음을 혼연하

게 한다.)

예(18)에서 형용사 ‘强(억지로)’은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고, ‘字(별칭하

다)’와 ‘名(이름 짓다)’은 술어 동사이다. ‘强字之曰道’의 ‘之’는 별칭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强爲之名曰大’의 ‘之’는 앞 문장에서 별칭 한 ‘道’를

의미하며 전치사 ‘爲’의 목적어로 쓰인다.

예(19)에서 ‘歙歙焉’은 단음절 형용사 ‘歙’이 중첩되고 그 뒤에 조사 ‘焉’이 첨가

된 형태이다. ‘歙歙’은 ‘두려워하는 모양’을 뜻한다.140) ‘爲天下渾其心’에서 ‘爲天下’

는 동사 ‘渾’의 수혜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다. ‘渾’은 형용사가 사동 용법으

로 쓰인 것으로 ‘혼연하게 하다’라고 해석한다.

3) 場所 表示

≪老子≫에서 동작 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이끄는 전치사는 ‘於’와 ‘當’이 있다.

(1) 於

전치사 ‘於’가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 모두 술어

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총 23회 사용되며, 전치사 ‘於’의 용법 중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於+목적어’구가 동작 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표시하는 용법

은 동작 행위의 기점ㆍ근원 표시,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 표시, 동작 행위의 도

달 장소 표시 등의 3가지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動作 行爲의 起點ㆍ根源 表示

140) 河上公本에 ‘歙歙’은 ‘怵怵’(두려워하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다. 河上公注說: ‘聖人在天下, 怵怵常恐怖, 富貴
不敢驕奢.’(성인이 천하에 있으면 조심조심 늘 두려워하여, 부귀하지만 감히 교만하거나 사치하지 않는다),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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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목적어’ 구는 동작 행위의 기점이나 근원을 표시한다. 이때 ‘於’는 ‘自’, ‘從’,

‘由’에 해당한다. 10회 출현한다.

(20)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老子․40章≫

(천하 만물은 ‘있음’에서 생기지만, ‘있음’은 ‘없음’에서 생긴다.)

(21) 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老子․64章≫

(한 아름의 나무도 털끝 같은 새싹에서 생겨나고, 구층의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

되며, 천리의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예(20)의 ‘生於有’, ‘生於無’는 각각 ‘有로부터 생기다’, ‘無로부터 생기다’라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치사 ‘於+목적어’구가 기점이나 근원을 표시하는 용법

이다. 전치사 ‘於’구가 동사 ‘生’의 뒤에서 보어로 쓰였다.

예(21)의 ‘生於毫末’, ‘起於累土’, ‘始於足下’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각각 ‘毫

末(아주 작은 새싹)’, ‘累土(한 삼태기의 흙’, ‘足下(발아래, 즉 한걸음)’이다. ‘累土’

에 대해 高亨은 “‘累’는 마땅히 ‘蔂(삼태기 류[léi])로 읽어야 하며, 흙을 담는 대

바구니이다. ‘起於累土’는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라고 注하였다.141) 전치사구는 술어 동사 ‘生’, ‘起’, ‘始’의 뒤에서 보어로 쓰여 동

작 행위의 기점이나 근원을 표시하고 있다.

② 動作 行爲의 發生 場所 表示

‘於+목적어’ 구는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를 표시한다. 전치사 ‘於’는 ‘在’에 해당

한다. 先秦 시기에 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 ‘於’구는 술어 앞에 놓인 경우가 거의

없다.142) ≪老子≫에도 전치사 ‘於’자구가 장소를 표시할 때는 모두 동사의 뒤에

서 보어로만 쓰인다. 총 8회 출현한다.

(22) 夫樂殺人者, 則不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141) 高亨注: “累’當讀蔂, 土籠也. 起於累土, 猶言起於蕢土也.”, 陳鼓應, ≪老子注譯及評介≫, 中華書局, 2016, 286
쪽.

142) 楊伯峻ㆍ何樂士는 先秦시기에 ‘於’자구가 동작행위의 장소를 표시할 경우, 부사어로 쓰인 것은 漢 이후에
야 점차 많아졌다고 하였다.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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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천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23) 天下無道, 戎馬生於郊. ≪老子․46章≫

(천하에 도가 없으면 군마가 성 밖에서 새끼를 낳는다.)

(24)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老子․53章≫

(만일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예(22)의 ‘得志於天下’에서 ‘得’은 술어 동사이며, ‘志’는 목적어이다. ‘於天下’는

전목구조로서 동사 ‘得’이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예(23)의 ‘生於郊’에서 ‘生’은 ‘새끼를 낳다’는 뜻의 동사이며, ‘於郊’는 술어 동사

‘生’이 발생하는 장소를 표시한다. 王弼은, “천하에 도가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도 알아서 밖에서 구하지 않고 제각기 내면을 닦을 뿐이다. 그러므로 달

리는 말을 돌려서 밭 갈고 거름 주는데 부린다.”라고 注하였다.143)

예(24)에서, ‘使’는 접속사로서 ‘假若(가령)’의 의미이며,144) ‘介然’은 ‘微小(미미하

고 작다)’의 뜻이다.145) ‘行於大道’의 ‘大道’는 ‘大路’이며, ‘於大道’는 동사 ‘行’이 발

생한 장소를 나타낸다. ‘唯施是畏’에서 ‘唯’는 부사로서 ‘獨’의 의미이며, ‘施’는 동

사 ‘畏’의 목적어이다. ‘是’는 동사 ‘畏’와 목적어 ‘施’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전치

시키는데 사용된 구조조사이다.

③ 動作 行爲의 到達 場所 表示

‘於+목적어’ 구는 동작의 행위가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표시한다. 동사의 뒤에서

보어로 사용되고 있다. ‘到’에 해당한다. 5회 출현한다.

(25)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 ≪老子․48章≫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위의 경지’에 이르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지 못함이 없다.)

(26) 人之生生, 動之於死地, 亦十有三. ≪老子․50章≫

(사람들이 생을 살다가 함부로 행동하여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또한 열에 셋이 있

다.)

143) 王弼注: “天下有道, 知足知止, 無求於外, 各修其內而已. 故却走馬以治田糞也.”, 王弼, ≪老子注≫, ≪諸子集
成≫三, 中華書局, 28쪽.

144) 罗竹风 主編, ≪漢語大詞典≫, 汉语大词典出版社, 1998, 1325쪽의 ‘使’용법 참조.
145)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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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5)에서 ‘以至於無爲’에서 ‘以’는 접속사이며 ‘至’는 동사이다. 전치사 ‘於’는

동사 ‘至’가 도달하는 장소인 ‘無爲(무위의 경지)’를 표시한다. 예(26)의 ‘人之生

生’146)에서 ‘之’는 접속사이며 ‘生生’은 ‘삶을 과하게 살다’는 의미의 동목구이다.

‘動之於死地’에서 ‘動’은 ‘妄爲(함부로 행동하다)’의 의미이다.147) ‘之’는 동사로서

‘去’, ‘到’의 의미이다.148) 전치사 ‘於’는 동사 ‘之’가 도달하는 장소인 ‘死地’를 이끌

어 준다.

(2) 當

전치사 ‘當’은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와 관련한 장소를 표시하며 ‘臨’, ‘迎

着’, ‘對着’ 등의 의미이다.149)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3회 출현한다.

(27) 三十輻共一轂, 當其無有車之用. 挻埴以爲器, 當其無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老子․11章≫

(서른 개의 수레바퀴 살이 한 개의 수레바퀴 통에 모여 있는데, 그것의 빈 곳에 수레의 쓰

임이 있는 것이다. 진흙을 이겨 그걸로 그릇을 빚는데, 그것의 빈 곳에 그릇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드는데, 그것의 빈 곳에 집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있게 하여서 이기(利器)로 삼지만, 그것을 비게 하여서 쓸모로 삼는다.)

예(27)에서 ‘當其無’가 3회 쓰이는데, ‘當’은 동작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소개

하는 전치사이다. 趙榮珦은 ‘當其無’를 각각 ‘在車轂中有孔的地方’(수레바퀴 가운

데 구멍이 있는 곳에서), ‘在陶器中空的地方’(그릇 가운데 빈 곳에서), ‘在門窓空當

的地方’(문과 창의 빈 곳에서)이라고 해석하여, ‘當’을 ‘在’로 보았다.150) 전치사

‘當’은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목구조를 이루며 술어 동사 ‘有’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146) ‘人之生生’은 王弼本에 ‘人之生’으로 되어있으나, 傳奕本과 帛書本에 근거하여 수정된 것이다. 陳鼓應, ≪
老子注譯及評介≫, 中華書局, 2016, 240쪽.

147) 高延第說: “‘動而之死’者, 謂得天本厚, 可以久生, 而不自保持, 自蹈死地.”(高延第가 말하길, “‘動而之死’는 하
늘의 본성의 두터움을 얻으면 오래 살 수 있는데도,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여 스스로 죽을 자리를 밟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介≫, 中華書局, 2016, 241쪽.

148)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29쪽.
14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8쪽.
150)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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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道具 表示

≪老子≫에서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도구를 표시할 때는 전치사 ‘以’만 해당

한다. 동작 행위의 도구를 소개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구체적인 사물 명사가 쓰

인다.151)

(1) 以

전치사 ‘以’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도구를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거나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라

도 그 생략된 목적어가 문맥상 사물 명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수량에 포함하

였다. 4회 출현한다.

(28) 吾將鎭之以無名之樸. ≪老子․37章≫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道)로써 그것을 진압할 것이다.)

(29) 天下莫柔弱於水, 而功堅强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老子․78章≫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딱딱하고 경직된 것을 공격하는데 그것(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

다.)

(30) 聖人不積, 旣以爲人, 己愈有, 旣以與人, 己愈多. ≪老子․81章≫

(성인은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데, 이미 이것(재물)으로써 남을 위했다면 자신은 더욱 있게

되며, 이미 이것(재물)으로써 남에게 주었다면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예(28)에서 ‘以無名之樸’는 동목구인 ‘鎭之’의 뒤에서 보어로 쓰였다. ‘之’는 앞

문장의 ‘欲’(욕심)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老子≫에서 전치사 ‘以’구는 부사어

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28)처럼 보어로 쓰인 경우가 있다. 이런 형태는

특정 표현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것이다. 胡曉萍는 ≪論語≫, ≪孟子≫에 나타

나는 전치사 ‘以+목적어’구가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낭독할 때의 리듬, 가지런

한 문장형식, 술어동사 강조, 술어동사와 앞 성분의 긴밀한 관계 등의 원인으로

後置된다고 하였다.152) 위 예(28)에서 ‘以’자구가 술어의 뒤에 쓰인 것은 마지막

151)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30-431쪽.
152) 胡曉萍, <≪論語≫, ≪孟子≫中介词“以”用法之分析>, 绥化师专学报 第4期, 2000,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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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인 ‘樸’의 押韻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153)

예(29)와 예(30)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생략된 형태이다. 예(29)의 ‘以其無

以易之’에서 앞의 ‘以’는 원인 표시 접속사이며, 뒤에 쓰인 ‘無以’의 ‘以’는 전치사

이다. ‘無以’는 부정사 ‘無’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형태이다. ‘無’는 부정을 표시하

고, ‘以’는 생략된 목적어와 함께 어떤 사물을 소개함을 표시한다.154) 따라서 ‘無

以易之’는 ‘無以( )易之’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以’의 뒤에는 모종의 사물

이 생략된 형태라 하겠다. 예(30)의 ‘旣以爲人’와 ‘旣以與人’에서 전치사 ‘以’의 목

적어는 모두 첫 문장에서 언급한 ‘積(재물)’이 생략된 형태이다.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의 전치사 ‘以’가 각각 술어동사 ‘爲(위하다)’와 ‘與(주다)’의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5) 方式 表示

≪老子≫에서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하는 용법은 전치사 ‘以’만

사용된다. ‘以+목적어’ 구조가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하는 경우에 ‘以’의 목적어

는 사물명사 외에, 추상명사, 형용사(구), 동사(구)가 쓰일 수 있다.155)

(1) 以

전치사 ‘以’자구가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하는 용례는 총 42회 사용된다. 술

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41회이며,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 경

우는 1회 출현한다.

(31) 以道佐人主者, 不以兵强天下… 善有果而已, 不敢以取强.≪老子․30章≫

(도로써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무력으로 천하에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 (중략) 잘하는 사

람은 열매가 있으면 그만둘 뿐, 감히 이것으로 강함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32) 人之所惡, 唯孤, 寡, 不穀, 而王公以爲稱. ≪老子․42章≫

153) 양회석은 ≪老子․37章≫의 둘째 단락은 入聲인 ‘作’, ‘樸’, ‘欲’으로 운을 달았다고 하였다. 양회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78쪽.

15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21쪽.
155)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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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싫어하는 바가 비록 ‘孤’, ‘寡’, ‘不穀’이지만, 왕은 이로써 칭함을 삼는다.)

(33)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함’으로써 군대를 사용하며,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34)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老子․61章≫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긴다. 고요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35) 民不畏死, 奈何以死懼之. ≪老子․74章≫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36) 大小多少; 報怨以德. ≪老子․63章≫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망을 덕으로써 갚아라.)

예(31)-(35)에 사용된 전치사 ‘以’자구는 술어의 앞에 위치하여 동작 행위의 방

식을 표시한다.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道’, ‘兵’, ‘正’, ‘奇’, ‘無事’, ‘靜’, ‘死’ 등 추

상명사, 형용사, 동사(구)가 사용되었고, 때로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예(31)의 ‘不敢以取强’에서 ‘以’의 목적어는 앞의 ‘兵’이 생략되었고, 예(32)의 ‘而

王公以爲稱’에서 ‘以’의 목적어는 앞의 ‘孤’, ‘寡’, ‘不穀’이 생략된 것이다.

예(36)에서 ‘報怨以德’의 ‘以德’은 동목구인 ‘報怨’(원망을 갚다)의 뒤에서 보어로

쓰이며,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한다. 추상명사 ‘德’이 ‘以’의 목적어로 쓰였다.

‘大小多少’의 ‘大小’(작은 것을 크다고 여기다)와 ‘多少’(적은 것을 많다고 여기다)

는 모두 ‘동사+목적어’의 구조이다. ‘大’와 ‘多’는 각각 ‘크다고 여기다’와 ‘많다고

여기다’라는 뜻으로 형용사가 의동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6) 根據 表示

≪老子≫에서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근거를 표시할 때는 전치사 ‘以’와 ‘於’가

사용된다.

(1) 以

전치사 ‘以’자구가 동작 행위의 근거를 표시하는 용례는 12회 출현한다.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거나, 전치사구의 뒤에 놓이는 술어가 생략됨으로 인해 단

독으로 술어성분으로 충당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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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는 보통 목적어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만, 고대 중국어의 상용 전치사 중

에서 ‘以’, ‘爲’, ‘與’ 등 일부 전치사는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다. 楊伯峻ㆍ何樂士에

따르면, 대부분 전치사는 목적어 생략이 불가하지만, 전치사 ‘以’, ‘爲’, ‘與’의 목적

어는 생략할 수 있다.156)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으나 앞 문장을 통해 생략

된 목적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근거를 표시하는 전치사 ‘以’자구는 목적어가 생

략되거나, 목적어가 전치된 형태가 쓰인다.

(37) 故常無, 欲以觀其妙, 常有, 欲以觀其皦. ≪老子․1章≫

(그러므로 ‘영원한 무’, 이것으로써 그것(道)의 오묘함을 보게 되고, ‘영원한 유’, 이것으로써

그것(道)의 운행함을 보게 된다.)

(38) 萬物竝作, 吾以觀復. ≪老子․16章≫

(만물이 아울러 생장 작용을 하니, 나는 이것으로써 순환 반복됨을 관찰할 수 있다.)

(39) 自今及古, 其名不去, 以閱衆甫.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가지 않았으니 이로써 만물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다.)

(40) 旣得其母, 以知其子. ≪老子․52章≫

(이미 그 어미를 얻었으니 이로써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41)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 ≪老子․21章≫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는가? 이것으로써이다.)

예(37)-(40)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모두 생략된 형태이며 ‘以+(之)’의 구조

라 하겠다. 생략된 목적어의 의미는 앞 문장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으며, ‘以+

(之)’는 모두 동작 행위의 근거를 이끈다.

예(37)의 ‘欲以觀其妙’와 ‘欲以觀其皦’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앞항의 ‘常無’

와 ‘常有’가 생략된 것이다. 예(38)에서 ‘萬物竝作’의 ‘竝作’은 ‘一起生長’(함께 나고

자라다)의 뜻이며, ‘吾以觀復’의 ‘觀復’은 ‘순환 왕복의 규칙을 관찰하다’라는 뜻이

다.157) ‘吾以觀復’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앞항의 ‘萬物竝作’이 생략된 것이라

하겠다.

예(39)와 예(40)에 사용된 ‘以’는 구조상 절과 절의 사이에 놓이게 되어, ‘以’를

전치사로 볼 것인지, 접속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老子

156) “哪些介詞可以省略賓語, 哪些不可以. 在常用介詞中, ‘以’, ‘爲’, ‘與’的賓語常可省略, 而‘於’, ‘于’, ‘乎’的賓語不
可省略. 其他絶大多數介詞在運用中都帶着賓語. 總的來說, 介詞與其賓語是不可分離的.”, 楊伯峻ㆍ何樂士, ≪古
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26쪽.

157) 饒尙寬 譯註, ≪老子≫, 中華書局, 2016, 42쪽.



- 73 -

≫에 사용된 ‘以’의 접속사 용례를 분석한 결과, 대명사 ‘是’와 결합한 고정격식인

‘是以’를 제외하면, ‘以’ 단독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 용례는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예(39)의 ‘以閱衆甫’와 예(40)의 ‘以知其子’에서 ‘以’는 목적어가 생략된 ‘以

(之)’로 보아 동작 행위의 근거를 표시하는 전치사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예(41)에서 ‘何以’는 의문대명사 ‘何’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형태로서, ‘以’는 동

사 ‘知’의 근거를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의문대명사 ‘何’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

여 ‘以’의 앞으로 전치되었다. 뒷항의 ‘以此’은 앞의 ‘何以’에 관한 질문에 답한 것

으로, 역시 근거를 표시한다. ‘以此’의 뒤에는 술어 동사 ‘知’가 생략되었으나, 앞

문장을 통해 생략된 술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2) 於

전치사 ‘於’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근거를 표시하며, ‘依照’, ‘根據’,

‘按照’ 등으로 해석된다.158) 고대 중국어에서 근거를 표시하는 ‘於+목적어’구는 동

사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老子≫에는 보어로 사용된

용례만 보인다. 1회 출현한다.

(42) 故從事於道者, 同於道; 德者, 同於德; 失者, 同於失. ≪老子․23章≫

(그러므로 도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도와 하나가 되며, 덕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덕과

하나가 되며, ‘잃음’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잃음’과 하나가 된다.)

예(42)에서 ‘故從事於道者’의 전치사 ‘於’는 동사 ‘從事’의 근거를 소개한다. 뒷항

‘同於道’의 ‘於’는 비교의 대상을 소개한다. 兪月은 둘째 문장의 ‘德者’와 ‘失者’는

각각 ‘[從事於]德者’와 ‘[從事於]失者’로서 첫째 항의 ‘從事於’가 생략된 것으로 보

았다.159) 따라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각각 ‘道’, ‘德’, ‘失’이므로, 전목구 ‘於道’,

‘於德’, ‘於失’은 동사 ‘從事’의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從事於

道者’의 ‘者’는 동사구 ‘從事於道’와 결합하여 명사성 구조로 만드는 구조조사임을

15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76쪽.
159) 兪月은 ‘德者’와 ‘失者’의 앞에 ‘從事’의 글자가 생략된 것이므로, ‘從事於道者同於道, 從事於德者同於德,從
事於失者同於失’(도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도와 같고, 덕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덕과 같으며, 잃음에 근
거하여 일하는 자는 잃음과 같다)과 같다고 하였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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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王弼과 양회석도 ‘於道’를 각각 ‘도에 근거하여’, ‘도를 따라서’라고 해

석하고 있다.160)

반면, 趙榮珦은 ‘故從事於道者’의 전치사 ‘於’를 동작의 대상을 소개하는 ‘與’의

의미로 해석하여 다른 견해를 나타낸다.161) 趙榮珦은 전치사 ‘於’의 목적어를 ‘道

者’(덕을 구하는 자)로 보아, ‘於道者’를 ‘從事’의 대상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분석

하였다.

그러나, ≪老子≫에 쓰인 ‘道者’는 예(42)를 제외하면 7회 출현하는데, 구조조사

‘者’는 모두 동사구의 수식을 받는 ‘동사+목적어+者’ 형태이다. ‘道’는 동사의 목적

어이지 ‘者’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것이 아니다.162) 따라서 예(42)에서도 ‘從

事於道者’는 ‘從事於道’가 ‘者’를 수식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於道’는 동

사 ‘從事’의 근거를 표시한다고 하겠다.

7) 原因 表示

≪老子≫에서 동작 행위의 원인을 표시하는 경우는 전치사 ‘以’만 해당한다.

(1) 以

전치사 ‘以’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원인을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因此’에 해당한다. 1회 출현한다.

160) “‘從事’는 모든 행동이 도에 근거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무형’과 ‘무위’로써 만물을 만들고 구
제한다. 그러므로 도에 근거하여 일을 하는 자는 무위로써 으뜸을 삼고, 불언(말하지 않음)으로써 교화하면
서 끊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듯하여, 만물이 그 참됨을 얻어 도와 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도’와 하나가 된
다고 말한다.(從事, 謂擧動從事於道者也. 道以無形無爲成濟萬物, 故從事於道者, 以無爲爲君, 不言爲敎, 綿綿若
存, 而物得其眞, 與道同體. 故曰同於道.)”라고 註하였다. 王弼, ≪老子注≫, ≪諸子集成≫三, 中華書局, 13쪽.
양회석도 ‘於’를 근거를 소개하는 용법으로 해석한다. 양회석,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
판문화원, 2018, 122-124쪽.

161) 趙榮珦은 ‘從事於道者, 同於道’에 대해 ‘도를 구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도를 구하는 사람은 도와
같기 때문이다’(與求道的人一起做事, 是因求道的人跟道相同.)라고 해석하였다. 趙榮珦, ≪老子道德經 語法讀
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01쪽.

162) ≪老子≫에서 ‘道者’는 예(112)를 제외하면 7회 쓰인다. ‘者’는 어기사로 2회, 구조조사로 5회 쓰인다. 구조
조사로 쓰인 용례는 ‘保此道者’(이 도를 간직한 자), ‘有道者’(도가 있는 자)(2회), 善爲道者(도를 잘 행하는
자), ‘唯有道者’(오직 도가 있는 자)이다. 이때 ‘者’는 모두 동사구의 수식을 받는 것이지, ‘道’의 수식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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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吾是以知無爲之有益. ≪老子․43章≫

(나는 이 때문에 ‘무위’가 유익하는 것을 안다.)

위 예(43)에서 ‘是以’는 술어 동사 ‘知’의 원인을 표시하고 있다. ‘是以’의 ‘是’는

대명사로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며 전치사의 앞으로 전치된 것이다. ‘대명사+

전치사’의 구조인 ‘是以’가 술어의 앞에서 원인을 표시한다. ≪老子≫에서 ‘是以’

는 대개 접속사로 쓰이지만, 예(43)의 ‘是以’는 주어 ‘吾’와 술어 동사 ‘知’의 사이

에 놓여 부사어로서 술어를 수식하므로 전치사로 분류하였다.163)

8) 被動 表示

≪老子≫에서 전치사구가 피동을 표시하는 경우는 ‘爲’만 쓰인다.

(1) 爲

전치사 ‘爲’는 동작 행위의 주동자를 이끌어 피동을 표시할 수 있다. ‘爲+목적

어+술어동사’ 형식의 피동 용법은 春秋 戰國시기 즈음에 출현하여 戰國 말기의

문헌에는 ‘爲’자 형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164)

≪老子≫에도 ‘爲’를 사용한 피동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아래의 예(44)에 쓰인

전치사 ‘爲’는 행위 주동자를 목적어로 취하여 ‘爲+목적어’ 구조를 이루며, 동작

행위의 피동을 표시한다.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爲’는 ‘被’에 해당한다.

1회 출현한다.

(44) 不可得而貴, 不可得而賤. 故爲天下貴. ≪老子․56章≫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에 의해 귀하게 여

겨진다.)

(45) 戰而不克, 爲諸侯笑. ≪左傳․襄公十年≫

(전쟁하여서 이기지 못한다면, 제후들에 의해 비웃음을 당한다.)

163) ≪老子≫에 출현하는 ‘是以’는 총 37회이다. 그중 36회는 인과 복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였
다.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놓인 43장의 경우만 전치사로 분류하였다.

164)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6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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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夫堯畜畜然仁, 吾恐其爲天下笑. ≪莊子․徐無鬼 12≫

(저 요임금은 돌보고 사랑하면서 仁을 행하고 있으니, 나는 그가 천하 사람들에 의해 비웃

음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

예(44)의 ‘故爲天下貴’에서 전치사 ‘爲’는 목적어 ‘天下’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고, 동사 ‘貴(귀하게 여기다)’의 행위자를 소개한다. ‘故爲天下貴’에 대해, 陳

鼓應은 ‘所以爲天下所尊貴’(그래서 천하사람들에 의해 존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해

석하였고, 饒尙寬도 ‘被天下人尊重’(천하사람들에 의해 존중받는다)이라고 해석하

여, 전치사 ‘爲’를 피동 표시 용법으로 풀이하였다.165)

예(45)-(46)은 先秦 시기 다른 문헌 중에서 ‘爲’가 피동을 표시하는 전치사로

쓰인 용례들이다. 예(45)의 ‘爲諸侯笑’와 예(46)의 ‘爲天下笑’에서 ‘爲’의 목적어인

‘諸侯’와 ‘天下’는 술어 동사 ‘笑’의 행위 주동자이므로, ‘爲+목적어’는 동작 행위의

피동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다.

2. 前置詞句의 統辭 構造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목구조를 이루어, 술어의 앞이나 뒤에

서 각종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구의 통사적 구조

를 고찰하기 위해, 전치사와 그 목적어와의 결합 형태,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 분

석, 전치사구와 술어의 결합 형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前置詞와 目的語의 結合 形態

전치사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뒤에 위치한다. 하지만 고대 중국어에

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前置되거나 생략된 형태가 출현한다.166) 楊伯峻ㆍ何樂

165) 陳鼓應, ≪老子今注今譯≫, 上海印書館, 2016, 263쪽, 饒尙寬 譯註, ≪老子≫, 中華書局, 2016, 140쪽.
166) 呂叔湘은 關係詞 ‘以’字는 補詞의 뒤에 놓일 수 있으며, 또한 ‘以’자 뒤의 補詞(혹은 止詞)를 생략할 수 있
다고 하였다. 呂叔湘은 關係詞는 之, 的, 所, 者; 與, 于, 以, 爲, 把, 被, 給, 和; 而, 則, 因, 故, 雖 등이 있다
고 하였으니, 구조조사ㆍ전치사ㆍ접속사를 포함하여 關係詞라고 분류한 것이다. “전치사 以”는 “關係詞 以”



- 77 -

士에 따르면, 전치사는 모두 목적어를 가지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는 때로 생략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다.167)

우선, 다음의 예(47)-(50)을 통해 先秦 시기에 쓰인 다른 문헌에서 전치사 ‘以’

의 목적어가 전치되거나 생략되는 용례를 살펴보겠다.

(47)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遜以出之, 信以成之. ≪論語․衛靈公≫

(군자는 의로써 바탕을 삼고, 예로써 그것을 행하며, 겸손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내며, 믿음으

로써 그것을 이룬다.)

(48) 楚國方城以爲城, 漢水以爲池. ≪左傳․魯僖公≫

(초나라는 방성산으로써 성으로 삼고, 한수로써 垓字168)로 삼는다.)

(49) 古之爲關也, 將以御暴; 今之爲關也, 將以爲暴. ≪孟子․盡心下≫

(옛날에 관문을 만든 것은 장차 이로써 포악한 자를 막으려고 한 것인데, 지금 관문을 만드

는 것은 장차 이로써 포악한 짓을 하려는 것이다.)

(50) 湯使遺之牛洋, 葛伯食之, 又不以祀. ≪孟子․滕文公下≫

(탕왕이 사람을 시켜 그에게 소와 양을 보냈는데 갈백이 이것을 먹고 또 이로써 제사를 지

내지 않았다.)

위 예(47)과 예(48)은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전치된 용례이다.

예(47)의 ‘義以爲質’, ‘禮以行之’, ‘遜以出之’, ‘信以成之’에서 ‘義’, ‘禮’, ‘遜’, ‘信’은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며 전치사의 앞에 놓여 ‘목적어+以’의 구조가 된 것이다.

예(48)의 ‘方城以爲城’과 ‘漢水以爲池’에서 ‘方城’과 ‘漢水’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

가 전치된 것이다.

예(49)와 예(50)은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용례이다.

예(49)의 ‘將以御暴’와 ‘將以爲暴’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將以

(之)御暴’와 ‘將以(之)爲暴’라 하겠다. 생략된 목적어 ‘之’는 모두 앞 문장에 쓰인

‘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예(50)의 ‘又不以祀’에도 ‘以’의 목적어는 생략된 형

태로 ‘又不以(之)祀’ 구조이다. 생략된 목적어 ‘之’는 앞 문장의 ‘牛羊’을 가리킨다.

위 예(47)-(50)의 용례처럼 전치사 ‘以’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전

치사의 앞으로 전치될 수 있으며,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 문장에 이미 출현한 경

에 해당하고, “以의 목적어”는 “以의 補詞”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2014, 24-25쪽, 69-72쪽.

16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76쪽.
168) 垓字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위를 둘러서 판 못을 말한다.



- 78 -

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169)

≪老子≫에도 전치사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뒤에 놓이지만, 때로 전

치사의 목적어가 前置되거나 생략된 형태가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老子≫

에 사용된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를 ‘전치사+목적어’, ‘목적어+전치사’,

‘전치사+(목적어 생략)’의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前置詞+目的語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치사+목적어’ 구조를 이루어 보어로

사용되거나 부사어로 사용된다. 이때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구), 대명사, 형용

사, 동사(구)가 쓰인다.170)

① 前置詞+名詞(句)

‘전치사+목적어’ 구조에서 목적어가 명사(구)인 경우를 말한다. 이 구조는 술어

의 뒤에서 보어로 쓰이거나,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a. 보어로 사용된 경우

‘전치사+명사(구)’가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 경우는 전치사 ‘於’와 ‘以’가 해

당하며, ‘以’는 2회, ‘於’는 28회 출현한다.

(51) 吾將鎭之以無名之樸. ≪老子․37章≫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로써 그것을 진압할 것이다.)

(52)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 天下難事, 必作於易, 天下大事, 必作於細. ≪老子․63章≫

(그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을 도모하고, 그 미세한 것에서 큰 것을 행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일어난다.)

(53) 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老子․64章≫

169) 安炳國, ≪孟子 漢文 文法의 構造 分析≫, 에피스테메, 2018, 90-93쪽.
170)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 또는 기타성분(즉 형용사, 동사, 주술구 등)으로 충당한다. 楊伯峻ㆍ何樂士, ≪古
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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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름의 나무도 털끝 같은 새싹에서 생겨나고, 구층의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

되며,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된다.)

예(51)의 ‘以無名之樸’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명사구 ‘無名之樸’(이름이 없

는 통나무)이다. ‘無名’과 ‘樸’ 사이에 구조조사 ‘之’가 놓여 명사구가 되었다.

예(52)의 ‘於其易’, ‘於其細’, ‘於易’, ‘於細’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로 쓰인 형용

사 ‘易’와 ‘細’는 대명사 ‘其’의 수식을 받으므로, 피수식어인 ‘易’와 ‘細’는 형용사

가 명사로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171) 예(53)의 ‘生於毫末’에서 형용사 ‘毫’(아주 가

늘다)와 명사 ‘末’(맹아)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어, 전치사 ‘於’의 목적어로 사

용된다.

b.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

‘전치사+명사(구)’가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 경우는 전치사 ‘以’, ‘爲’, ‘與’,

‘當’, ‘自’가 해당한다. ‘當’은 3회, ‘自’는 1회, ‘爲’는 2회, ‘以’는 17회, ‘與’는 1회 출

현한다.

(54) 三十輻, 共一穀, 當其無, 有車之用. 挻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

室之用. ≪老子․11章≫

(서른 개의 수레바퀴 살이 한 개의 수레바퀴 통으로 모아져 있는데, 그것의 빈 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진흙을 이겨 그걸로 그릇을 빚는데, 그것의 빈 곳에 그릇의 쓰임이 있

는 것이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드는데, 그것의 빈 곳에 집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55) 自今及古, 其名不去, 以閱衆甫.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지 않으니, 그것으로 ‘모든 시작’을 살핀다.)

(56) 聖人在天下, 歙歙焉, 爲天下渾其心. ≪老子․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음을 혼연하

게 한다.)

(57) 以道莅天下, 其鬼不神. ≪老子․60章≫

(도로써 천하에 임하게 되면 그 귀신은 신령스럽지 못하게 된다. )

(58)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老子․65章≫

(현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여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런 뒤에야 비로

소 ‘큰 순조로움’에 이른다.)

예(54)에는 ‘當其無’가 3회 출현한다. 전치사 ‘當’의 목적어인 ‘其無’는 ‘대명사+

171)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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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구조이다. 대명사 ‘其’가 관형어로 쓰여 ‘無’를 수식하므로, ‘無’는 명사로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 ‘當其無’는 각각 동사 ‘有’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예

(55)의 ‘自今及古’에서 전치사 ‘自’의 목적어는 명사 ‘今’이며, ‘自今’은 동사 ‘及’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예(56)의 ‘爲天下渾其心’에서 전치사 ‘爲’의 목적어는 명

사 ‘天下’이며, 동사 ‘渾’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예(57)의 ‘以道莅天下’에서 전

치사 ‘以’의 목적어는 명사 ‘道’이며, ‘以道’는 동사 ‘莅’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예(58)의 ‘與物反矣’에서 명사 ‘物’이 전치사 ‘與’의 목적어이며, 동사 ‘反’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反’은 ‘返’(되돌아가다)의 假借字이며, ‘與物反矣’은 德이 사물과

함께 순박함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172)

② 前置詞+代名詞

‘전치사+목적어’ 구조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를 말한다. ‘전치사+대명사’

구조는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인다. 전치사 ‘與’와 ‘爲’가 해당하며, ‘與’는 2

회, ‘爲’는 1회 쓰인다.

(59) 夫唯不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오직 다투려고 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천하에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없다.)

(60) 吾不知其名, 强字之曰“道”, 强爲之名曰“大”. ≪老子․25章≫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그것을 별칭 하여 ‘道’라고 하고, 억지로 그것

(道)에게 이름을 지어 ‘큼’이라고 한다.)

예(59)의 ‘與之’는 술어동사 ‘爭’을 수식한다. ‘之’는 ‘성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서 전치사 ‘與’의 목적어이다. ‘莫’은 ‘沒有什麽人’(누구도 없다)을 뜻하는 부정 대

명사이다. 예(60)의 ‘爲之’에서 전치사 ‘爲’의 목적어는 대명사 ‘之’이다. ‘爲之’는

술어 ‘名’을 수식하여 술어의 대상을 표시한다. ‘名’은 ‘이름짓다’라는 뜻의 동사이

다.

③ 前置詞+形容詞

172)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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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목적어’의 구조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형용사가 쓰인 경우이다. 전치

사 ‘以’만 해당하며, ‘以+형용사’ 구조는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3회 출

현한다.

(61)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함’으로써 군대를 사용하며,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62)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老子․61章≫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긴다. 고요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예(61)에서 ‘以正’과 ‘以奇’는 각각 술어 동사 ‘治’와 ‘用’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

이며,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인 ‘正’(바르다)과 ‘奇’(기묘하다)는 모두 형용사이

다. 예(62)의 ‘牝常以靜勝牡’에서 ‘以靜’는 술어 동사 ‘勝’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

며,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인 ‘靜’(고요하다)은 형용사이다. 뒷절 ‘以靜爲下’의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서 ‘~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④ 前置詞+動詞(句)

전치사의 목적어는 때로 동사(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173) 전치사 ‘於’와 ‘以’

가 해당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거나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a. 보어로 사용된 경우

‘전치사+동사(구)’가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사용된 경우는 전치사 ‘於’만 해당하

며, 14회 출현한다.

(63) 德者, 同於德; 失者, 同於失. ≪老子․23章≫

(덕을 베푸는 자는 ‘덕’과 하나가 되며, 잃어버린 자는 ‘잃음’과 하나가 된다.)

173)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보통 體詞性 단어가 쓰이지만 때로 술어성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論
語≫에도 그러한 예가 있다.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論語․泰伯 5≫(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묻고,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적은 사람에게 묻는다),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硏究≫ 第6期,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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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咎莫大於欲得, 禍莫大於不知足. ≪老子․46章≫

(허물에는 어떠한 것도 얻고자 욕심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재앙에는 어떠한 것도 만족

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65) 禍莫大於輕敵. ≪老子․69章≫

(재앙에는 어떠한 것도 적을 깔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예(63)의 ‘同於失’에서 동사 ‘失’이 전치사 ‘於’의 목적어로 쓰였다. 예(64)의 ‘於

欲得’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欲得’이며, ‘동사+목적어’ 구조이다. 또한 ‘於不

知足’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不知足’이며, ‘부사+동사+목적어’ 구조이다. 예

(65)의 ‘於輕敵’에서는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輕敵’이며, ‘동사+목적어’ 구조이다.

예(64)와 예(65)의 문장은 ‘A莫大於B’의 구조이다. A에 해당하는 ‘咎’와 ‘禍’는 비

교의 범위이다. ‘莫’은 주술술어문의 주어로 쓰인 無定 대명사이다. 비교문인 ‘莫

大於B’는 ‘아무것도 B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뜻이며 최상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최고 단계의 비교이다.174)

b.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

‘전치사+동사(구)’가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는 전치사 ‘於’와 ‘以’

가 해당한다. ‘於’는 1회, ‘以’는 3회 출현한다.

(66)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老子․64章≫

(백성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흔히 거의 이루어질 때 그것을 실패한다.)

(67)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함’으로써 군대를 사용한다.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68) 民不畏死, 奈何以死懼之. ≪老子․74章≫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죽음으로써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예(66)의 ‘於幾成’에서 ‘幾成’은 ‘부사+동사’의 구조이며, ‘於’의 목적어이다. 예

(67)의 ‘以無事’에서 ‘無事’는 ‘동사+명사’의 구조이며 ‘以’의 목적어로 쓰였다. 예

(68)의 ‘以死’에서 동사 ‘死’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다.

174) 何樂士, ≪≪左傳≫虛詞硏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260-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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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目的語+前置詞

‘목적어+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치사의 앞에 놓인 구조를 말한다. 전치

사의 목적어가 前置되면 목적어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175) ≪老子≫에서 전치

사의 목적어가 앞에 놓인 경우는 ‘以’자구만 해당한다.

‘목적어+以’ 구조는 모두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이며, ‘以’의 목적어는 대

명사와 형용사가 사용된다.

① 代名詞+以

대명사가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이고 전치사의 앞으로 전치된 경우는 ‘是以’

와 ‘何以’가 해당한다. ‘是以’는 1회, ‘何以’는 3회 출현한다.

(69) 吾是以知無爲之有益. ≪老子․43章≫

(나는 이 때문에 ‘무위’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70) 吾何以知衆甫之狀哉? ≪老子․21章≫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는가?)

(71) 吾何以知天下然哉? ≪老子․54章≫

(나는 무엇으로써 천하가 그러한지를 알 수 있었는가?)

(72) 吾何以知其然哉? ≪老子․57章≫

(나는 무엇으로써 그것이 그러함을 알 수 있었는가?)

예(69)의 ‘是以’에서 ‘是’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서 前置된 것이다. 西周 春秋

시기에는 대명사 ‘是’가 목적어로 쓰이면 반드시 동사나 전치사의 앞에 놓였다.

≪詩經≫에도 前置된 용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 ≪論語≫나 ≪孟子≫에

이르러 목적어 ‘是’가 後置된 문장형식이 많이 출현함과 동시에, 前置의 용례도

적지 않았다.176) ≪老子≫에서 ‘是以’는 대부분 접속사로 사용되지만, 예(69)의 ‘是

以’는 주어의 뒤에 쓰여 술어 동사 ‘知’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따라

서 ‘是以’는 연결기능을 하는 접속사가 아닌 동작 행위의 원인을 표시하는 전치

175) 胡曉萍, <≪論語≫, ≪孟子≫中介词“以”用法之分析>, 绥化师专学报 第4期, 2000, 91-92쪽.
176) 梁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76-9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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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라고 하겠다. ‘無爲之有益’는 술어 동사 ‘知’의 목적어이며, ‘주어+之+술어’의

구조이다.

예(70)-(72)는 ‘何以’가 쓰인 용례이다. ‘何以’는 의문대명사 ‘何’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형태로서, 의문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여 ‘以’의 앞으로 전치된 것

이다. ‘用什麽, 拿什麽’(무엇으로)라는 뜻이며, 점차 고정격식을 이루어 ‘爲什麽’를

나타낸다.177)

② 形容詞+以

‘목적어+以’ 구조에서 형용사가 ‘以’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를 말한다. ‘형용사+

以’ 구조는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2회 출현한다.

(73) 孰能濁以靜之徐淸. 孰能安以久動之徐生. ≪老子․15章≫

(누가 능히 혼탁한 것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능히 차분한

것을 오래 움직이게 해서 서서히 생겨나게 할 수 있는가.)

예(73)의 ‘濁以’와 ‘安以’에서 ‘濁’(혼탁하다)과 ‘安’(차분하다)은 모두 형용사가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여, 전치사의 앞으로 전치된 것이다. 전치사 ‘以’는 동

작을 시행할 때 관련된 대상을 소개하며 ‘把’나 ‘同’으로 해석된다.178) ‘濁以’와 ‘安

以’는 각각 술어 ‘靜’(안정시키다)과 ‘久動’(오래 움직이다)의 대상을 표시한다. 전

치사의 목적어인 ‘濁’과 ‘安’의 위치가 전치사의 앞에 놓여 그 의미가 더욱 강조

된다고 하겠다.

(3) 前置詞의 目的語 省略

고대 중국어의 상용 전치사 중에 ‘以’, ‘爲’, ‘與’는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고, ‘於’,

‘于’, ‘乎’는 불가하다.179) ≪老子≫에 사용된 전치사 중,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

177) 梁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794쪽.
17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13쪽.
179) 梁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26-8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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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는 오직 ‘以’만 해당한다.

전치사는 대부분 목적어를 수반하지만,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는 자주 나

타난다. ≪左傳≫의 경우, 목적어와 결합한 ‘以+목적어+동사 술어’ 형태와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以+(목적어)+동사 술어’ 형태는 약 4:1의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5회 중 1회는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는 의미이다. 전치사 ‘以’의 경우, 그 목

적어가 前置될 수 있고, 또한 생략될 수 있으며, 게다가 ‘以’자구가 술어로 충당

될 수도 있으므로, 전치사 ‘以’가 접속사로 한층 더 虛化 되는 조건을 갖춘 것이

라 하겠다.180)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는 총 28회이다.

(74)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老子․6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한 사람은 이로써 백성을 총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로써 그들을 어

리석게 만들고자 하였다.)

(75) 聖人不積, 旣以爲人, 己愈有, 旣以與人, 己愈多. ≪老子․81章≫

(성인은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데, 이미 이것으로써 남을 위했다면 자신은 더욱 있게 되

며, 이미 이것으로써 남에게 주었다면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예(74)에서 ‘非以明民’과 ‘將以愚之’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非以

(之)明民’과 ‘將以(之)愚之’의 구조라 하겠다. 생략된 목적어 ‘之’는 앞항에 쓰인

‘道’를 가리킨다. 예(75)에서 ‘旣以爲人’와 ‘旣以與人’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생

략되어, ‘旣以(之)爲人’와 ‘旣以(之)與人’의 구조라 하겠다. 생략된 목적어 ‘之’는

모두 앞 문장에서 언급한 ‘쌓아놓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74)와 예(75)의 용

례와 같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앞 문장에 출현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2) 前置詞 目的語의 意味 分類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의미적 성격에 따라 有情物, 無情物, 동작 행

위, 추상적 개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有情物은 사람을 표시하며, 無情物은 식

물ㆍ사물ㆍ장소를 표시하며, 추상적 개념은 추상ㆍ상태ㆍ시간ㆍ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180)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硏究≫ 第6期,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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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有情物 目的語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有情物을 의미하는 경우는 12회이며, 모두 사

람을 나타낸다. 유정물 단어와 결합한 전치사는 ‘於’, ‘以’, ‘與’, ‘爲’가 있다. 전치

사의 목적어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경우도 유정물에 포함하였다.

(76) 含德之厚, 比於赤子. ≪老子․55章≫

(덕을 두텁게 품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77) 是以聖人執左契, 而不責於人. ≪老子․79章≫

(이 때문에 성인은 좌계를 잡더라도 사람들에게 따지지 않는다.)

(78) 欲先民, 必以身後之. ≪老子․66章≫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보다 뒤에 놓아야 한다.)

(79) 夫唯不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하에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없다.)

(80) 故不可得而親, 不可得而疏; 不可得而利, 不可得而害; 不可得而貴, 不可得而賤. 故爲天下貴.

≪老子․56章≫

(그러므로 친하게 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에 의해 귀하게

여겨진다.)

위 예(76)-(80)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모두 사람을 뜻하는 유정물 단어이다.

예(76)의 ‘比於赤子’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赤子’이며 ‘어린아이’를 뜻한다.

‘於赤子’는 술어의 비교 대상을 표시한다. 예(77)의 ‘不責於人’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人’이며 ‘다른 사람’을 뜻한다. ‘於人’은 술어의 동작 행위 대상을 표시

한다. 예(78)의 ‘必以身後之’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身’이며 ‘자기 자신’을 뜻

한다. ‘以身’는 술어의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한다. 예(79)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之’이며, ‘성인’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예(80)의 ‘爲天下貴’에서 전치사

‘爲’의 목적어는 ‘天下’이며, 이 문장에서 ‘天下’는 ‘천하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

(79)의 ‘不可得而親’에서 ‘可得’은 ‘可能’에 해당하며, ‘可得’은 ‘而’와 함께 쓰일 수

있다.181) ‘而’는 부사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연접 표시 접속사이다. 예문에는 ‘‘不可

得而’와 동사의 결합 형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181) 張玉金, ≪古今漢語虛詞大辭典≫, 遼寧人民出版社, 1995,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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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無情物 目的語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無情物을 의미하는 단어는 식물ㆍ사물ㆍ장소

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총 23회 사용된다.

① 植物 名詞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식물을 의미하는 단어는 2회 출현하며, 전치

사 ‘於’와 결합한다.

(81) 吾將鎭之以無名之樸. ≪老子․37章≫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로써 그것을 진압할 것이다.)

(82) 合抱之木, 生於毫末. ≪老子․64章≫

(한 아름의 나무도 털끝 같은 새싹에서 생겨난다.)

예(81)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無名之樸’으로 ‘樸’(통나무)은 식물이다. 예

(82)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毫末’이며, 형용사 ‘毫(아주 가늘다)’와 명사 ‘末

(맹아)’가 결합하여 식물을 의미하는 명사구이다.

② 事物 名詞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사물을 의미하는 단어는 5회 출현하며, 전치

사 ‘以’, ‘於’, ‘與’와 결합하였다.

(83) 以道佐人主者, 不以兵强天下. ≪老子․30章≫

(도로써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병기로써 천하에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

(84) 九層之臺, 起於累土. ≪老子․64章≫

(구층의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된다.)

(85)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老子․65章≫

(현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여,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86) 天下莫柔弱於水. ≪老子․78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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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예(83)-(86)에서 전치사의 목적어인 ‘兵’, ‘累土’, ‘物’, ‘水’는 모두 사물을 의미하

는 단어이다.

③ 場所 名詞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장소를 의미하는 경우는 13회 출현하며, 전치

사 ‘於’나 ‘以’와 결합한다.

(87) 夫樂殺人者, 則不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살인을 즐기는 자라면 천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88) 魚不可脫於淵, 國之利器不可以示人. ≪老子․36章≫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나라의 이로운 기물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

다.)

(89) 故以身觀身, 以家觀家, 以鄕觀鄕, 以邦觀邦, 以天下觀天下. ≪老子․54章≫

(그러므로 몸으로써 몸을 보고, 집안으로써 집안을 보고, 마을로써 마을을 보고, 나라로써

나라를 보고, 천하로써 천하를 본다.)

예(87)-(89)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天下’, ‘淵’, ‘家’, ‘鄕’, ‘邦’가 쓰이는데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3) 動作 行爲 目的語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작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구)인 경우가 13

회 출현하며, 전치사 ‘於’, ‘以’와 결합한다.

(90) 同於失者, 道亦失之. ≪老子․23章≫

(‘잃음’과 하나된 자는 도가 또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91) 民不畏死, 奈何以死懼之. ≪老子․74章≫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죽음으로써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92)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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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90)-(92)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失(잃다)’, ‘死(죽다)’, ‘貴生(생을 귀하게 여

기다)’가 사용되었으며, ‘失’, ‘死’, ‘貴生’은 동작 행위를 의미한다.

(4) 抽象的 槪念의 目的語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추상적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는 추상ㆍ상태

ㆍ시간ㆍ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① 抽象 表示

≪老子≫에서 추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18회 출현한다. ‘道’,

‘德’, ‘喪禮’, ‘智’가 있으며, 대명사 ‘此’, ‘之’가 ‘道’를 가리키는 경우도 이 분류에

포함하였다. 전치사 ‘於’, ‘以’, ‘爲’와 결합한다.

(93) 水善利萬物而不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老子․8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능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道와 가깝다.)

(94) 偏將軍居左, 上將軍居右, 言以喪禮處之. ≪老子․31章≫

(편장군은 왼쪽에 거처하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거처한다. 이것은 상례로써 그곳에 거처했

음을 말한다.)

(95) 吾不知其名, 强字之曰“道”, 强爲之名曰“大”. ≪老子․25章≫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그것을 별칭 하여 ‘道’라고 하고, 억지로 그것

(道)에게 이름을 지어 ‘큼’이라고 한다.)

(96) 自今及古, 其名不去, 以閱衆甫.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가지 않았으니 이(道)에 근거하여 만물의 시작

을 살펴볼 수 있다.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道)으

로써이다.)

예(93)과 예(94)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道’, ‘喪禮’이며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

는 단어이다. 예(95)와 예(96)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각각 대명사 ‘之’와 ‘此’가

쓰이는데, 이들은 모두 ‘道’를 가리키므로 추상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분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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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狀態 表示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총 11회이다.

전치사 ‘於’나 ‘以’와 결합한다.

(97) 以正治國, 以奇用兵.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함’으로써 군대를 사용한다.)

(98)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老子․61章≫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긴다. ‘고요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99) 天下難事, 必作於易, 天下大事, 必作於細. ≪老子․63章≫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일어

난다.)

예(97)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형용사 ‘正’(바르다), ‘奇’(기묘하다)이며, 예

(98)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靜’(고요하다)이다. 예(99)에서 전치사 ‘於’의 목

적어는 형용사 ‘易’(쉽다)와 ‘細’(미세하다)이다. 위 예(97)-(99)에서 전치사의 목적

어로 사용된 ‘正’, ‘奇’, ‘靜’, ‘易’, ‘細’는 모두 형용사로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

다.

③ 時間 表示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치사 ‘自’만

해당한다. 1회 출현한다.

(100) 自今及古, 其名不去, 以閱衆甫.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지 않으니, 그것으로써 ‘모든 시작’을 살핀다.)

예(100)의 ‘自今及古’에서 전치사 ‘自’의 목적어는 ‘今’이다. ‘今’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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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存在 表示

≪老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13회이다.

‘有’나 ‘無’가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며, 전치사 ‘當’, ‘於’, ‘以’와 결합한다.

(101) 三十輻, 共一穀, 當其無, 有車之用. 挻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老子․11章≫

(서른 개의 수레바퀴 살이 한 개의 수레바퀴 통으로 모아져 있는데, 그것의 빈 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진흙을 이겨 그걸로 그릇을 빚는데, 그것의 빈 곳에 그릇의 쓰임이 있

는 것이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드는데, 그것의 빈 곳에 집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102) 其上不皦, 其下不昧. 繩繩不可名, 復歸於無物. ≪老子․14章≫

(그것은 위로 밝지 않고 아래로 어둡지 않으며 끊임없이 이어져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으니, ‘사물 없음’으로 되돌아간다.)

(103)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예(101)-(103)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其無’, ‘無物’, ‘無事’가 쓰였으며 모두 존

재의 유무를 의미하는 말이다.

3) 前置詞句와 述語의 結合 形態

전치사구는 술어의 앞이나 뒤에 쓰이는데, ≪老子≫에서 전치사구와 결합한 술

어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술어의 생략 등 4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1) 自動詞가 述語로 쓰인 境遇

≪老子≫에서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에서 술어가 자동사인 경우는 총 16회이

다.

(104) 夫唯不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오직 다투지 않기에, 그러므로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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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老子․40章≫

(천하 만물은 ‘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106) 勇於敢則殺, 勇於不敢則活. ≪老子․73章≫

(‘감히 함’에 용감하면 죽을 것이요, ‘감히 하지 않음’에 용감하면 살 것이다.)

예(104)의 ‘與之爭’에서 전치사구 ‘與之’는 술어 동사 ‘爭’(다투다)과 결합하는데,

‘爭’는 자동사이다. 예(105)의 ‘生於有’와 ‘生於無’에서 전치사구 ‘於有’와 ‘於無’의

앞에는 술어 동사 ‘生’이 쓰였다. ‘生’(생기다)은 자동사이다.

예(106)의 ‘勇於敢’와 ‘勇於不敢’에서 전치사구 ‘於敢’과 ‘於不敢’의 앞에는 술어

동사 ‘勇’이 쓰였다. ‘勇’은 형용사가 동사로 활용된 것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다’는

뜻의 자동사이다.

(2) 他動詞가 述語로 쓰인 境遇

≪老子≫에서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에서 술어가 타동사인 경우는 총 78회

출현한다. 전치사 ‘於’, ‘以’, ‘與’, ‘爲’, ‘當’과 함께 쓰인다.

(107) 故常無, 欲以觀其妙, 常有, 欲以觀其徼. ≪老子․1章≫

(그러므로 영원한 무는 이로써 그것(道)의 오묘함을 보게 되고, 영원한 유는 이로써 그것

(道)의 운행함을 보게 된다.)

(108) 夫樂殺人者, 則不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천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109) 聖人在天下, 歙歙焉, 爲天下渾其心. ≪老子․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며,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음을 혼연하

게 한다.)

예(107)-(109)에서 전치사구와 결합한 술어는 모두 타동사가 쓰였으며, 각각

‘觀’, ‘得’, ‘渾’이다. 예(107)에서 ‘欲以觀其妙’의 ‘欲’는 조동사이고, ‘以’는 근거 표

시 전치사이며, ‘以’의 목적어는 생략되었다. ‘觀’은 술어동사이며, ‘其妙’는 목적어

이다. 뒷항의 ‘欲以觀其徼’도 같은 구조이다. 예(108)의 ‘不可得志於天下矣’에서

‘不可’는 부사어이며, ‘得’은 술어동사, ‘志’는 목적어이며, ‘於天下’는 전치사구가

보어로 쓰인 것이다. ‘矣’는 문말어기사이다. 예(109)의 ‘爲天下渾其心’에서 ‘爲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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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는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쓰인 것이며, ‘渾’은 술어동사, ‘其心’은 목적어이다.

(3) 形容詞가 述語로 쓰인 境遇

≪老子≫에서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에서 술어가 형용사인 경우는 18회 출현

한다. 이때 형용사 술어는 전치사 ‘以’나 ‘於’와 함께 쓰인다.

(110) 我獨異於人, 而貴食母. ≪老子․20章≫

(나만 홀로 남들과 달라서 식모를 귀하게 여긴다.)

(111) 侯王無以貴高, 將恐蹶. ≪老子․39章≫

(왕이 이로써 고귀할 수 없다면 장차 전복될 것이다.)

(112) 禍莫大於輕敵, 輕敵幾喪吾寶. ≪老子․69章≫

(재앙에는 어떠한 것도 적을 깔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적을 깔보면 자기의 재물을 거의

잃게 된다.)

예(110)-(112)에서 전치사와 결합한 술어는 모두 형용사가 쓰였다.

예(110)에서 ‘異於人’은 형용사 술어인 ‘異’와 전치사구 ‘於人’이 쓰인 경우이다.

예(111)에서 ‘無以貴高’는 ‘부사+전치사+형용사’의 구조이다. ‘無’는 부정 부사이며

‘不能’의 의미이다.182) ‘以’는 ‘以(之)’로써 전치사 ‘以’의 뒤에 목적어 ‘之’가 생략된

형태로, 앞 문장의 ‘一’을 가리킨다. ‘貴高’는 형용사 술어이다. 예(112)의 ‘大於輕

敵’에서 ‘大’는 형용사 술어이며, ‘輕敵’(적을 가볍게 여기다)는 동목 구조이며 전

치사 ‘於’의 목적어이다.

(4) 前置詞句 文章의 述語 省略

전치사구는 술어의 앞이나 뒤에서 술어를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성분이다. 하지

만 전치사구가 있는 문장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술어 동사가 생략되어 전치사구

만 남게 된 경우가 있다.183) 생략은 언어를 세련되게 하기 위하여 중국어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생략되어도 반드시 의미가 명확하여 相異한 해석이나 오해

182)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7쪽.
183)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3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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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184)

何樂士는 생략을 초래하게 되는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185)

1) 語句를 더욱 精練되고 경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한 언어 환경

에서 생략하여도 문장의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2) 때로는 語句의 대칭이나, 읽을 때의 리듬감, 음악적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하

기 위한 것이다.

3) 어떤 생략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는 문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또한 何樂士는 생략이 되는 성분은 주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

사 술어, 부사나 조동사, 명사구의 중심어와 기타성분 등을 예로 들었다.186) 즉,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에서 문장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목적에 의

해 술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치사구의 뒤에 술어가 생략된 형태는 先秦 시기 다른 문헌에도 종종 보인다.

아래의 예문은 ≪左傳≫에서 술어 동사가 생략되어 ‘以’자구만 남은 용례이다.

(113) 臣聞以德和民, 不聞以亂( ). ≪左傳․隱公四年≫

(신은 덕으로써 백성을 화합시킨다는 말은 들었어도, 난리로써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

다.)

(114) 書曰崔氏, 非其罪也. 且告以族, 不( )以明. ≪左傳․宣公十年≫

(서경에 ‘崔氏’라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의 罪가 아니다. 또한 (齊나라가) 族으로 通告하

고 그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113)에서 전목구 ‘以亂’의 술어는 앞 문장의 동사구 ‘和民’이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以德’과 ‘以亂’의 대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187) 예(114)에서 ‘告

以族’의 ‘告’는 술어이며 ‘以族’은 전치사구가 보어로 쓰인 것이다. 뒷항 ‘不( )以

明’에서 전치사구 ‘以明’의 앞에는 술어 동사 ‘告’가 생략된 것이며, 부정 부사 ‘不’

를 사용하여 앞 문장의 긍정식과 서로 대조되어, ‘以族’과 ‘以明’이 서로 대조를

184) 鄧福南 著ㆍ宋龍準 譯, ≪現代中國語 文法의 諸問題≫, 중문출판사, 1992, 195쪽.
185) “一) 爲了使語句更加精練, 經濟. 在一定的言語環境中可以做到省略而不影響對句子的理解. 二) 有時爲了語句
的對稱, 讀起來鏗鏘, 富于音樂美. 三) 某些省略不當, 則是語法不完美的表現.”,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52쪽.

186)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52-554쪽.
18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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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게 한다.188)

≪老子≫에도 전치사구가 문장의 술어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술어 성분으

로 사용된 용례가 있다. 전치사 ‘以’의 경우만 해당하며, 4회 출현한다.

(115) 取天下, 常以無事. 及其有事, 不足以取天下.≪老子․48章≫

(천하를 취하려면 항상 ‘일없음’으로써 해야 한다. 일이 있게 되면 이로써 천하를 취할 수

없다.)

(116)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 ≪老子․21章≫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117) 吾何以知天下然哉? 以此. ≪老子․54章≫

(나는 무엇으로써 천하가 그러한지를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118) 吾何以知其然哉? 以此. ≪老子․57章≫

(나는 무엇으로써 그것이 그러한지를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예(115)-(118)은 ‘以+목적어’ 구조가 술어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여 문장

의 술어 성분으로 충당된 용례들이다. 위 예문들은 모두 전치사구의 뒤에 술어가

생략되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생략된 술어 동사는 앞 문장

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표면구조는 전치사구가 단독으로 쓰여 술어

성분이 되지만, 심층구조로 보면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술어 동사가 생략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예(115)에서 둘째 항 ‘常以無事’에서 전치사구 ‘以無事’의 뒤에는 술어 동사 ‘取’

가 생략된 것이다. 예문의 ‘取天下, 常以無事’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

老子․57章≫에 쓰인 ‘以無事取天下’와 비교해 보자.

(119)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써 병기를 사용하고, ‘일없음’으로써 천하를 취

한다.)

위 예(119)에서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는 모두 ‘以+목적어+술어

동사+목적어’의 구조로서, 같은 형태가 병렬된 문장이다. 모두 ‘以’자구가 술어 동

188)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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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以無事取天下’에서 ‘以無事’는 동사구 ‘取天下’를

수식한다. 이를 통해, 예(115)의 ‘取天下, 常以無事’에서 ‘取天下’는 문장의 주제어

로 쓰인 것이며, ‘常以無事’의 뒤에는 동사 ‘取’가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다.189)

일부 판본에는 ‘取天下, 常以無事’를 ‘將欲取天下者, 恒以無事’(장차 천하를 취하고

자 한다면, 항상 일없음으로써 해라)라고 썼다. 이는 ‘取天下’가 술어의 도치 형태

가 아님을 보여준다. ‘以無事’는 뒷 문장의 ‘及其有事’와 대조를 이루게 되어, ‘以

無事’ 구조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예(116)-(118)에서 전치사구 ‘以此’의 뒤에는 동사 ‘知’가 생략된 것으로, 앞 문

장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다. 모두 앞항은 질문을, 뒷항은 대답하는 내용이다.

앞항의 ‘何以’(무엇으로써)와 뒷항 ‘以此’(이것으로써)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

3. 前置詞 用法 特徵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가 있으며,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되거나,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사용된다.

이들은 동작 행위의 시간ㆍ대상ㆍ장소ㆍ도구ㆍ방식ㆍ근거ㆍ원인ㆍ피동 등을 표

시하는 8가지 용법으로 쓰였다.

먼저, ≪老子≫에 사용된 전치사의 용법을 분석하였다. 전치사 ‘於’, ‘以’, ‘爲’,

‘與’, ‘當’, ‘自’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며, 술어의 앞이나 뒤에 놓여

동작 행위의 시간ㆍ대상ㆍ장소ㆍ도구ㆍ방식ㆍ근거ㆍ원인ㆍ피동 등을 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전치사구의 용법과 문장에서의 기능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3-1> 前置詞句의 用法

189) ≪老子全譯≫, 沙少海ㆍ徐子宏 譯註, 貴州人民出版社, 1995,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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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법

於 以 爲 與 當 自
합계 비율

(%)보어 부사어 보어 부사어 술어 부사어 부사어 부사어 부사어

대상
비교 대상 13

26 23동작행위
의 대상 3 5 2 3

장소
기점‧근원 10

26 23발생 8 3
도달 5

시간 2 1 1 4 3
도구 1 2 3 3
방식 1 41 42 36
근거 1 8 4 13 10
원인 1 1 1
피동 1 1 1
합계 42 1 2 57 4 3 3 3 1 116 100
비율(%) 36 1 1 49 3 3 3 3 1 100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는 ‘於’와 ‘自’가 쓰였다. 총 4회

로 전체의 3%에 해당한다. ‘自’자구는 부사어로 쓰였고, ‘於’자구는 보어로 2회,

부사어로 1회 쓰였다. 부사어로 쓰인 경우는 전치사구와 술어 동사의 사이에 접

속사 ‘而’가 쓰여 시간 표시 전치사구가 강조되었다.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또는 상태)의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는 ‘於’, ‘以’, ‘爲’, ‘與’

가 쓰였다. 총 26회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대상 표시 전치사구는 비교의 대

상과 동작 행위의 대상으로 세분하였다. ‘於’자구는 비교의 대상으로 13회, 동작

행위의 대상으로 3회 쓰였다. ‘以’, ‘爲’, ‘與’는 동작 행위의 대상을 소개하는 용법

으로 사용되었다.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는 ‘於’와 ‘當’이 쓰였다. 총 26회

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이들이 표시하는 장소는 동작 행위의 기점이나 근

원, 발생 장소, 도달 장소로 세분하였다. ‘於’자구가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는 모두

보어로 쓰이며, 동작 행위의 기점이나 근원 표시는 10회,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

표시는 8회, 동작 행위의 도달 장소 표시는 5회이다. ‘當’자구는 동작 행위의 발

생 장소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3회 쓰였다.

전치사구가 도구를 표시하는 경우는 전치사 ‘以’만 쓰였으며, 3회 출현하여 전

체의 3%에 해당한다. 보어로 1회, 부사어로 2회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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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구가 방식을 표시하는 경우는 전치사 ‘以’만 쓰였다. 총 42회 사용되어

전체의 36%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보어로 1회, 부사어로 41

회 쓰였다.

전치사구가 근거를 표시하는 경우는 ‘於’와 ‘以’가 쓰였다. 총 13회 사용되어 전

체의 10%에 해당하였다. ‘於’자구는 보어로 1회 쓰였다. ‘以’자구는 부사어로 8회

쓰였다. 문장의 술어가 생략됨으로 인해 ‘以’자구가 단독으로 술어 성분이 된 경

우가 4회 출현하였다.

전치사구가 원인을 표시하는 경우는 ‘以’만 쓰였다. 1회 사용되었다. 대명사 ‘是’

와 전치사 ‘以’와 결합한 형태이며, 주어와 술어 동사의 사이에 놓여 부사어로 쓰

였다.

전치사구가 행위 주동자를 인개하여 피동을 표시하는 용법은 ‘爲’만 쓰였다. 1

회 사용되며, 문장의 부사어로 쓰였다.

둘째, ≪老子≫에 사용된 전치사구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였다. 전치사와 목적

어의 결합 형태,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 분석, 전치사구와 술어의 결합 형태 등으

로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는 ‘전치사+목적어’, ‘목적어+전치사’, ‘전치사

목적어의 생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뒤에

쓰이지만, 전치사 ‘以’의 경우, 그 목적어가 전치되거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형태

가 보였다.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를 통사적으로 분류한 자료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표3-2>와 같다.

<표3-2> 前置詞句의 統辭的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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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별
통사별 於 以 爲 與 當 自 합계 비율

(%)

보
어

전치사+명사 28 2 30 26

전치사+동사(구) 14 14 12

소계 42 2 44 38

부
사
어

전치사+동사(구) 1 3 4 3

전치사+명사(구) 17 2 1 3 1 24 21

전치사+대명사 1 2 3 3

전치사+형용사 3 3 3

형용사+전치사 2 2 1

대명사+전치사 4 4 3

전치사의 목적어 생략 28 28 24

소계 1 57 3 3 3 1 68 58

술어

전치사+동사(구) 1 1 1

전치사+대명사 3 3 3

소계 4 4 4

총계(회) 43 63 3 3 3 1 116 100

비율(%) 36 54 3 3 3 1 100

위의 표를 보면, 전치사구가 보어로 사용될 때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와 동사

(구)가 쓰였으며, 44회로 전체의 38%에 해당한다. 그중 전치사 ‘於’가 42회로 가

장 많이 쓰이며, ‘以’는 2회이다. 전치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 대부분 ‘於’가 사

용됨을 알 수 있다.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68회로, 전체의 58%에 해당한다. 전치사

와 목적어의 결합 형태는 ‘전치사+목적어’, ‘목적어+전치사’, ‘전치사+(목적어 생

략)’ 등 3가지 구조를 보였다. 우선, ‘전치사+목적어’ 구조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사(구), 명사(구), 대명사, 형용사가 쓰였다. 전치사 ‘於’, ‘以’, ‘爲’, ‘與’, ‘當’, ‘自’

가 모두 해당된다. 또한 전치사의 목적어가 前置되어 ‘목적어+전치사’의 구조를

이루는 경우는 전치사 ‘以’만 해당하며 전치사의 목적어는 대명사, 형용사가 쓰였

다. 또한,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쓰일 때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

다. 전치사 ‘以’만 해당하며, 총 28회 사용되어 전체의 24%에 달한다. 이는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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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쓰인 전치사구 중에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전치사의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구)(54회, 46%)>동사(구)(19회, 16%)>대명사

(10회, 8%)>형용사(5회, 4%)의 순으로 사용되며,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

도 28회 출현하여 전체의 24%에 해당하였다.

≪老子≫에 사용된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를 유정물, 무정물, 동작 행위, 추상적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추상적 개념 목적어는 40회 사용되어 34%에 해당

하였다. 이어서 무정물 목적어는 20회(18%), 동작 행위 목적어는 16회(14%), 유

정물 목적어는 12회(10%) 사용되었다. 아래의 <표3-3>은 전치사구의 목적어를

의미별로 분류한 도표이다.

<표3-3> 前置詞 目的語의 意味 分類

구분 於 以 爲 與 當 自…及… 합계 비율
(%)

유정물 사람 5 3 2 2 12 10

무정물

식물 2 2

사물 2 2 1 5

장소 9 4 13

소계 13 6 1 20 18

동작․
행위

동작 1 1

행위 10 5 15

소계 10 6 16 14

추상적
개념

추상 5 12 1 18

상태 5 6 11

시간 1 1

존재 5 2 3 10

소계 15 20 1 3 1 40 34

목적어 생략 28 28 24

합계 43 63 3 3 3 1 116 100

비율(%) 36 54 3 3 3 1 100

이어서, ≪老子≫에 사용된 전치사구 문장의 술어와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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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술어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으며, 술어가 생략된 용례도 보

였다. 타동사가 77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형용사(18회)와 자동사(17회)는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전치사구 문장의 술어가 생략된 용례는 전치사 ‘以’가 사

용된 문장에만 출현하였다.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의 술어를 분석한 결과는 아

래의 <표3-4>와 같다.

단어
품사 술어 단어의 종류와 출현 횟수 단어수 횟수 비율

(%)

타동사

爲(8), 觀(8), 修(5), 治(4), 有(3), 復歸(3), 動(2), 作(2),

知(5), 處(2), 取(2), 加, 强, 輕, 懼, 求, 貴, 圖, 得, 免, 明, 報,

守, 勝, 始, 市, 與, 閱, 用, 愚, 衛, 易, 靜, 從, 佐, 至, 鎭, 責,

脫, 敗, 下, 行, 渾, 後, 及

45 78 67

자동사 生(5), 爭(2), 勇(2), 起, 莅, 名, 反, 泣, 戰, 祭祀 10 16 14

형용사 同(5), 大(3), 幾, 寧, 靈, 比, 盈, 異, 淸, 賢, 貴高, 柔弱 12 18 16

술어 생략 - - 4 3

합 계 67 116 100

<표3-4> 前置詞句 文章의 述語

※ 술어 단어의 1회 출현은 숫자 표기 생략함.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의 술어는 동사가 가장 많다. 총 116회 중, 동사는 94

회 쓰여, 81%를 차지한다. 이중 타동사는 78회(67%)이며 자동사는 16회(14%)이

다. 형용사 술어가 사용된 경우는 18회(16%)이며, 술어가 생략된 경우도 4회(3%)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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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老子≫ 接續詞 用法

接續詞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각종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이다. 또한 접속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어떠한 문장성분도 될 수 없

다.190)

일부 상용 접속사는 전치사를 겸하므로,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는데 주의해

야 한다. ≪老子≫에서 접속사와 전치사를 겸하는 단어는 ‘與’, ‘以’, ‘爲’가 있다.

楊伯峻ㆍ何樂士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준

을 제시하였다.

1) 접속사의 앞에는 어떠한 부가 성분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전치사의 앞에는

부사, 접속사, 조동사, 전목구 등 여러 성분이 올 수 있다.

2) 접속사가 연결한 앞뒤 두 항이 만약 병렬관계라면, 詞序는 일반적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전치사의 앞뒤 성분은 임의로 맞교환할 수 없다.

3) 병렬접속사 및 그가 연결한 앞뒤 두 항은 공동으로 하나의 문장성분이 될 수

있으나, 전치사의 앞에는 주어가 오며, 전치사는 오직 전치사의 목적어와 함께 문

장의 부사어나 보어로 쓰일 뿐이다.191)

또한, 접속사는 앞뒤로 연결된 두 항의 어법적 관계나 논리적 관계에 따라 몇

가지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192) 본 연구는 ≪老子≫에 쓰인 접속사를 그 기능

에 따라 竝列, 連接, 轉換, 漸層, 讓步, 因果, 假定 표시 등 7가지 용법으로 분류

하고, 또한 ‘주어+之+술어’ 구조에 쓰인 접속사 ‘之’는 ‘之’의 特殊用法으로 별도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190)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79쪽.
191) “一、連詞前面不能有任何附加成分. 二、連詞所連接的前後兩項若爲竝列關係, 詞序一般可以對換; 但介詞的
前後成分則不能任意對換. 三、竝列連詞及其所連接的前後兩項共同作句中的一個成分, 而介詞前面是主語, 介詞
只能是和它的賓語共同作句中的狀語或補語.”,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
社, 2012, 453-454쪽.

192) 고대중국어에서 접속사의 종류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 사이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楊伯峻ㆍ何樂士는 접
속사를 그 기능에 따라 竝列, 連接, 轉換, 選擇, 漸層, 因果, 假定, 讓步 표시 등 8가지로 구분하였으나, 唐子
恒은 접속사의 전후에 이어진 두 항의 의미관계에 따라서 竝列, 修飾, 因果, 選擇, 讓步, 轉換, 假定, 連接,
漸層, 條件, 話題提示 등 11가지로 구분하였다.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
出版社, 2012, 455쪽.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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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接續詞의 用法 分析

≪老子≫에 쓰인 접속사는 且, 與, 而, 以, 斯, 則, 安, 然後, 而後, 而況於, 雖,

爲, 故, 是以, 是故, 其, 使, 若, 若使, ‘之’ 등 20개가 있다. 이들은 그 기능에 따라

竝列, 連接, 轉換, 漸層, 讓步, 因果, 假定 關係 表示 및 ‘之’의 特殊 用法 등 8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1) 竝列關係 表示

병렬관계 표시 접속사는 동등한 성분을 함께 병렬하여 그들의 병렬관계를 나

타내는 접속사이다.193) 이러한 접속사는 앞뒤 두 항이 병렬관계인 단어․구․절

을 이어준다. ≪老子≫에는 ‘與’, ‘且’, ‘而’가 쓰인다.

(1) 與

접속사 ‘與’는 병렬관계를 표시한다. ‘與’는 주로 앞뒤의 명사(구)를 이어주는데

사용되며, 때로는 동사, 형용사, 대명사, 수사를 연결하기도 한다.194) ‘與’와 이어

진 앞뒤 두 항은 지위가 평등하며 서로 대조를 이룬다.195) ≪老子≫에서 접속사

‘與’는 6회 출현한다.

(1) 唯之與阿, 相去幾何? 美之與惡, 相去若何? ≪老子․20章≫

(‘예’와 ‘응’은 서로 차이가 얼마나 될까? 예쁨과 추함은 서로 차이가 얼마나 될까?)

(2) 樂與餌, 過客止. ≪老子․35章≫

(멋진 음악과 맛난 음식은 지나는 손님을 멈추게 한다.)

(3)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老子․44章≫

193)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0쪽.
194)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56쪽.
195)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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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과 몸 중에는 어느 것이 친근한가? 몸과 재물 중에는 어느 것이 귀중한가? 얻음과 잃

음 중에 어느 것이 해로운가?)

예(1)의 ‘唯之與阿’의 ‘與’는 앞항 ‘唯’와 뒷항 ‘阿’가 서로 병렬관계임을 나타내

며, ‘唯之與阿’은 주어로 쓰인다. ‘美之與惡’의 ‘與’도 앞항 ‘美’와 뒷항 ‘惡’가 서로

병렬관계임을 나타내며, ‘美之與惡’은 주어로 쓰인다. 앞항 ‘唯’와 ‘美’의 뒤에 놓인

‘之’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다만 음절을 늘이는 데에 쓰인 어기조사이

다.196) ‘之’가 마치 대명사 목적어인 듯하지만, 사실은 목적어가 아니라 어기조사

이며, 이러한 ‘之’자는 자동사의 뒤에 놓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197)

하지만 ‘之’가 앞항 ‘唯’와 ‘美’의 뒤에만 놓이게 되어 접속사 ‘與’의 앞뒤 두 항의

평등성을 깨뜨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예(1)이 속한 문단의 語句가 모두 4음절

로 이루어져 리듬감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198) ‘唯’는 ‘應諾之聲’(승낙

의 소리)으로 ‘공경’의 의미를 나타내고, ‘阿’는 ‘應諾之聲’이지만 ‘태만’의 의미를

나타내어, 이 둘은 소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태도가 다르다.199) ‘唯’는 ‘’“唯”라고

대답하다’이고, ‘阿’는 ‘“阿”라고 대답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할 수 있다. ‘美之

與惡’의 ‘美’(아름답다)와 ‘惡’(추하다)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이다.

‘與’가 이 두 항을 병렬관계로 연결한다. 예(1)의 ‘幾何’와 ‘若何’는 모두 의문문을

나타낸다. ‘幾何’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표현으로 ‘多少’에 해당한다. 숫

자를 물음을 표시하는 ‘幾’(몇, 얼마)와 의문대명사 ‘何’(무엇)로 구성된 복합 허사

이다. 또한 ‘若何’는 동사 ‘若’(같다)과 의문대명사 ‘何’로 구성된 관용구이며, ‘如

何’나 ‘怎麽樣’에 해당한다.200)

예(2)의 ‘樂與餌’에서 접속사 ‘與’는 앞뒤로 연결한 명사 ‘樂’과 ‘餌’이 병렬관계

임을 나타낸다. ‘樂與餌’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다.

예(3)의 ‘名與身’에서 접속사 ‘與’는 앞뒤로 연결한 명사 ‘名’와 ‘身’이 병렬관계

임을 나타내며, ‘名與身’은 주어로 쓰인다. 또한 ‘身與貨’에서 접속사 ‘與’는 앞뒤로

19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52쪽.
197) 王力, ≪漢語語法史≫, 山東敎育出版社, 1990, 224쪽.
198) 예(1)이 속한 문단은 “唯之與阿, 相去幾何? 美之與惡, 相去若何? 人之所畏, 不可不畏.”으로, 모두 4글자로
이루어진 구조가 사용되어 리듬감이 돋보이는 문체라 하겠다.

199)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 1993, 164쪽.
20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71, 477-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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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명사 ‘身’과 ‘貨’가 병렬관계임을 나타내며, ‘身與貨’은 주어로 쓰인다. ‘身

與貨孰多?’의 ‘多’는 ‘重’(귀중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201) ‘得與亡’에서 접속사

‘與’는 앞뒤로 연결한 동사 ‘得’과 ‘亡’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나타내며, ‘得與亡’은

주어로 쓰인다.

(2) 且

접속사 ‘且’는 연결된 앞뒤 항이 병렬관계임을 나타낸다. ‘且’의 앞뒤 항이 모두

형용사이면, ‘又…又…’의 의미이며, 병렬관계인 동시에 점층의 의미를 겸한다. 앞

뒤 항이 모두 동사이면, ‘又…又…’나 ‘邊…邊…’의 의미이며 종종 동작이 동시에

진행됨을 나타낸다.202) ≪老子≫에는 ‘형용사+且+형용사’, ‘동사+且+동사’의 구조

가 있다. ‘且’는 총 3회 출현한다.

(4)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不自生, 故能長生.203) ≪老子․7章≫

(하늘과 땅이 길고 오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생존할 수 있다.)

(5) 衆人皆有以, 而我獨頑且鄙. ≪老子․20章≫

(사람들은 모두 쓰임이 있는데, 나만 홀로 우둔하고 촌스럽다.)

(6) 夫唯道, 善貸且成. ≪老子․41章≫

(오직 道만이 베풀고 이루어주기를 잘한다.)

예(4)와 예(5)에서 ‘且’는 형용사인 ‘長’과 ‘久’, ‘頑’과 ‘鄙’와 연결하여, ‘又…

又…’(~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다)의 뜻이며, 앞뒤 항이 병렬관계임을 나타낸다.

예(4)은 ‘所以…者, 以…, 故…’의 구조로 인과복문이다. 예(5)에서 ‘有以’의 ‘以’는

‘用’(쓰다)의 뜻으로 동사이며, ‘有’의 목적어로 쓰인다. ≪老子≫에서 ‘以’가 동사

로 쓰인 예는 위 예(5)의 용례가 유일하다.

예(6)의 ‘善貸且成’에서 접속사 ‘且’는 동사 ‘貸’와 ‘成’을 연결하여 서로 병렬관

201) 奚侗이 말하길, “≪說文≫에 ‘多, 重也’라고 한 것은 ‘重疊(중첩하다)’의 ‘重’의 뜻이지만, ‘輕重(가벼움과 무
거움)’의 ‘重’으로 引申한 것이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24쪽.

202)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2쪽.
203) ‘不自生’에 대하여 몇 가지 해석이 있다. 예를 들면, 王弼은 ‘자기만 살려고 한다면 만물과 다투게 된다
(自生則與物爭)’라고 하였고, 成玄英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지 않는다(不自營己之生)’라고 하였고, 憨
山은 ‘삶을 스스로 사사로이 하지 않는다(不自私其生)’라고 하였다.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 1993,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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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임을 나타낸다. ‘貸’은 ‘施與’(베풀다)의 의미로 만물을 도와준다는 뜻이다.204)

‘善’(잘하다)은 술어 동사이며,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貸且成’는 ‘善’의 목적어이다.

(3) 而

접속사 ‘而’는 연결한 앞뒤 항이 병렬관계임을 표시하는데, 이때 ‘而’의 앞뒤에

놓인 단어의 성질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며, 병렬성분의 구조와 글자 수도 다

를 수 있다.205) ≪老子≫에서 ‘而’가 병렬관계 표시 접속사로 쓰인 용례는 7회이

다.

(7) 太上, 下知有之, 其次, 親而譽之. ≪老子․17章≫

(최상은 백성들이 그가 있음을 안다. 그다음은 그를 가까이하고 찬양한다.)

(8)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老子․38章≫

(대저 예란 진심과 믿음의 부족함이며, 어지러움의 시작이다. 먼저 아는 척하는 것은 도의

헛된 화려함이며,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9)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老子․42章≫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품으니 기를 움직여서 조화를 이룬다.)

(10) 是以萬物莫不尊道而貴德. ≪老子․51章≫

(그래서 만물 중에는 어떠한 것도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11) 是以天下樂推而不厭. ≪老子․66章≫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즐겁게 추대하고 싫증 내지 않는다.)

(12) 我有三寶, 持而保之. ≪老子․67章≫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보존한다.)

예(7)의 ‘親而譽之’에서 접속사 ‘而’는 ‘親’과 ‘譽’를 병렬관계로 이어준다. ‘親’은

형용사가 동사로 활용되어 ‘가까이하다’는 의미이고, ‘譽’는 ‘기리다’는 뜻의 동사

이다. ‘동사+而+동사’의 형태인 ‘親而譽’가 술어가 되어 대명사 ‘之’를 목적어로 취

하였다.

예(8)은 두 개의 문장이다. 앞 문장에서 주어는 ‘禮’, 술어는 ‘忠信之薄, 而亂之

首’이며, 뒤 문장에서 주어는 ‘前識’, 술어는 ‘道之華, 而愚之始’이다. ‘夫禮者’와 ‘前

識者’의 ‘者’는 주어를 제시하는 용법의 語氣詞이다.206) 접속사 ‘而’는 앞뒤에 연결

204)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14쪽.
205)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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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忠信之薄’와 ‘亂之首’, ‘道之華’와 ‘愚之始’의 관계가 병렬관계임을 표시한다.

예(9)의 ‘負陰而抱陽’은 문장의 술어이며 동사구 ‘負陰’(음을 등지다)과 ‘抱陽’(양

을 품다)의 사이에 접속사 ‘而’가 쓰여 앞뒤 항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표시한다.

예(10)의 ‘莫不尊道而貴德’에서 ‘莫’은 ‘아무도 없다’는 뜻의 無指 代名詞로서 문

장의 주어로 쓰였고, ‘不’는 뒤의 ‘尊道而貴德’을 부정한다. 이때 ‘而’는 연결한 앞

항 ‘尊道’(도를 존중하다)와 뒷항 ‘貴德’(덕을 귀하게 여기다)이 병렬관계임을 표

시한다.

예(11)의 ‘樂推而不厭’에서 ‘樂推’(즐겁게 추대하다)와 ‘不厭’(싫어하지 않는다)는

‘부사어+술어 동사’ 구조이며, 접속사 ‘而’는 앞뒤에 연결한 이 두 항이 서로 병렬

관계임을 나타낸다.

예(12)의 ‘持而保之’에서도 접속사 ‘而’는 동사 ‘持’(지키다)와 ‘保’(보호하다)를

병렬관계로 이어주며,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持而保’ 구조는 술어로 쓰인다. ‘之’

는 대명사로서 ‘持而保’의 목적어이다.

2) 連接關係 表示

연접이란 연결된 앞뒤의 두 항이 의미적으로 유사하거나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연접 관계 표시 접속사가 연결하는 앞뒤 두 항의 의미에 따라 동작

과 목적․결과와의 관계, 부사어와 술어와의 관계, 시간상 선후의 관계 등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207)

≪老子≫에 사용된 연접 관계 표시 접속사는 ‘而’, ‘以’, ‘斯’, ‘則’, ‘然後’, ‘而後’가

있다.

(1) 動作과 目的․結果와의 關係

연접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중에서 앞뒤 항이 동작과 목적․결과와의 관계

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而’, ‘以’, ‘斯’, ‘則’이 있다. 우리말로 ‘~해서’, ‘~하면’으로

20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000, 337-338쪽.
20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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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① 而

접속사 ‘而’와 연결한 뒷항이 앞항의 목적 또는 결과임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7회 출현한다.

(13) 虛而不屈, 動而愈出. ≪老子․5章≫

(비어있지만 다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14) 誠全而歸之. ≪老子․22章≫

(정말로 온전히 한다면 그것(‘道’)으로 돌아간다.)

(15)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不得已. ≪老子․29章≫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하여서 그것을 억지로 한다면, 내가 보기에 그것은 얻을 수 없을 것

이다.)

(16) 善有果而已, 不敢以取强. ≪老子․30章≫

(잘하는 자는 성과가 있으면 그만두지, 감히 이것(군대)으로 강함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17) 無爲而無不爲. ≪老子․48章≫

(‘무위’한다면 하지 못함이 없다.)

(18)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 故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

無欲而民自樸.” ≪老子․57章≫

(천하에 꺼리고 피할 것이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 …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길,

“내가 하고자 함이 없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가 되고, 내가 차분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내가 일이 없으면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19) 故或下以取, 或下而取. ≪老子․61章≫

(그러므로 어떤 나라는 낮추어서 취하고, 어떤 나라는 낮추어서 받아들여진다.)

(20) 天之道, 損有餘而補不足. ≪老子․77章≫

(하늘의 도는 남은 것을 덜어서 부족한 데에 보태준다.)

(21) 使民重死而不遠徙. (중략) 使民復結繩而用之. ≪老子․80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시하여 멀리 가지 않도록 하고, (중략)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새끼를 묶어서 그것을 쓰도록 하라.)

위 예(13)-(21)에서 ‘而’의 뒷항은 앞항 동작 행위의 목적 또는 결과이다.

예(13)에서 ‘虛而不屈’의 ‘屈’은 ‘竭’(다하다)의 의미이다.208) ‘動而愈出’에서 ‘愈

208) 嚴復은 ‘屈’은 음이 ‘掘’이고 뜻은 ‘竭’(다하다)이며, ‘虛而不屈’은 ‘虛而不可竭也’(비어있어도 다할 수 없다)
라고 풀이하였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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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은 앞항 ‘動’의 결과이다.

예(16)의 ‘善有果而已’에서 ‘善’은 ‘善用兵者’(용병을 잘하는 자)라는 뜻이다.209)

‘果’의 해석에 대하여 학자들은 ‘濟’(구제하다), ‘完成’(완성하다), ‘勝’(이기다) 등으

로 풀이하였다.210) 접속사 ‘而’와 연결한 뒷항은 앞항의 조건에 따른 결과이다.

‘已’는 동사이며 ‘止’(멈추다)의 의미이다.

예(20)의 ‘損有餘而補不足’에서 ‘有餘’는 동사 ‘損’의 목적어이며, ‘不足’는 동사

‘補’의 목적어이다. ‘而’와 연결한 앞뒤 항의 의미관계를 보면, ‘而’의 뒷항인 ‘補不

足’는 앞항 ‘損有餘’의 목적 또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21)의 ‘使民重死而不遠徙’의 ‘使’는 사역동사이며, 접속사 ‘而’는 연결한 앞항

‘重死’의 목적 또는 결과가 뒷항 ‘不遠徙’임을 나타낸다. ‘重’은 형용사의 의동용법

으로 ‘중요하게 여기다’는 뜻이다. ‘使民復結繩而用之’도 앞 문장과 같은 구조이

다. ‘使’는 사역동사이며, 접속사 ‘而’는 앞항 ‘復結繩’의 목적 또는 결과가 뒷항

‘用之’임을 나타낸다. 일부 학자들은 ‘結繩’에 대해 ‘새끼를 엮어서 일을 기록하다

(結繩記事)’는 의미의 ‘문자’라고 본다. 이는 문자를 창조하기 이전의 사회를 나타

낸다. 그러나 吳怡는 老子가 결코 文字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박한 생활방

식의 원시적인 사회로 되돌아갈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211)

② 以

先秦 시기 文獻에서 ‘以’는 매우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된다. ‘以’는 甲骨文에서

동사로 쓰이다가 西周 이후에는 虛詞로 활발하게 쓰였다. 즉, 동사 ‘以’가 전치사

로 虛化되고, 다시 전치사에서 접속사나 관용구로 虛化되고, 이어서 단어의 형태

소로 변화하는 어법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212)

‘以’가 접속사로서 앞뒤 두 항의 연접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대부분 앞뒤 항의

동작 행위와 목적과의 관계를 표시하며, 때로는 앞항이 뒷항의 방식이나 상태임

을 표시하거나, 앞뒤 항이 시간상의 선후 순서 관계임을 표시하거나, 뒷항이 앞

209)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251쪽.
210)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75쪽.
211)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 1993, 548쪽.
212)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硏究≫ 第6期, 1998,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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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결과임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인다.213)

이 중에, ≪老子≫에서 접속사 ‘以’가 앞뒤 항의 동작 행위와 목적 또는 결과와

의 관계를 표시하는 용례는 13회 출현한다. ‘~해서’, ‘~하면’, ‘~하기 위하여’로 해

석할 수 있다.

(22) 天地相合, 以降甘露, 民莫之令而自均. ≪老子․32章≫

(천지가 서로 합하여서 단 이슬을 내리니, 백성들은 아무런 명령이 없어도 저절로 고르게

된다.)

(23) 不欲以靜, 天下將自定. ≪老子․37章≫

(욕심을 내지 않아서 고요해지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24) 天得一以淸,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爲天下貞. ≪老

子․39章≫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었고, 신령스러움은 하나를 얻

어서 영험해졌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채워졌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겨났고, 왕은 하

나를 얻어서 천하의 바름으로 삼았다.)

(25)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老子․42章≫

(만물은 음을 등지고서 양을 품으니 기를 움직여서 조화를 이룬다.)

(26)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老子․48章≫

(줄이고 또 줄이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27) 故或下以取, 或下而取. ≪老子․61章≫

(그러므로 어떤 나라는 낮추어서 취하고, 어떤 나라는 낮추어서 받아들여진다.)

(28) 是以聖人欲不欲, 不貴難得之貨; 學不學, 復衆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而不敢爲. ≪老子․64

章≫

(그래서 성인은 (남들이) 욕심내지 않는 것을 욕심내고, 얻기 힘든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남들이)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이 잘못한 바를 구제하여서, 만물이 스스

로 그렇게 됨을 돕지만 감히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

(29) 人之道, 則不然, 損不足以奉有 餘. ≪老子․77章≫

(사람의 도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것을 빼앗아 여유 있는 사람에게 바친다.)

위 예(22)-(29)에서 접속사 ‘以’와 연결한 앞뒤 항의 의미관계를 보면, ‘以’의 뒷

항은 앞항의 목적 또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예(24)에서 ‘以’의 앞항은 모두 술어가 ‘得一’이지만 주어는 각각 다르다. ‘以’의

뒷항은 앞항의 결과가 온다.

예(26)의 ‘損之又損’에서 ‘之’는 대명사가 아니라 文中에서 음절을 추가하여 어

213)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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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라 할 수 있다.214) ‘以至於無爲’의 ‘於’는 동사

‘至’의 종결지를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전치사구 ‘於無爲’는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였다.

예(27)에 쓰인 ‘以’와 ‘而’는 같은 용법으로 쓰인 접속사이다.215) ‘或下以取’에서

‘或’은 대명사이며, ‘以’의 뒷항 ‘取’는 앞항 ‘下(낮추다)’의 결과이다. 뒤 문장 ‘或下

而取’의 ‘而’의 용법도 앞 문장 ‘以’의 용법과 같다. 다만, 뒤 문장의 ‘取’는 타동사

로 ‘취해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216)

예(28)의 ‘以輔萬物之自然而不敢爲’에서 ‘以’는 연접한 뒤 절이 앞 절의 목적임

을 표시하는 순접 표시 접속사이다. ‘以’가 연결한 앞 절은 ‘欲不欲, 不貴難得之

貨; 學不學, 復衆人之所過’의 전체 문장이며, ‘以’의 뒷 절은 ‘輔萬物之自然’(만물이

스스로 그렇게 됨을 돕는다)이다. ‘復衆人之所過’에서 ‘復’은 ‘補救’(구제하다)의 의

미이며, ‘過’는 ‘過錯’(잘못)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17)

예(29)의 ‘損不足以奉有餘’에서 접속사 ‘以’는 ‘損不足’와 ‘奉有餘’을 순접 관계로

이어주며, 뒷항 ‘奉有餘’이 앞항 ‘損不足’의 목적임을 표시한다. ‘損’은 ‘剝奪’(박탈

하다), ‘奉’은 ‘供奉’(바치다)의 의미이다.218)

③ 斯

접속사 ‘斯’는 앞 문장을 이어받는 것을 나타내고, 대부분 조건을 나타내는 복

문의 주절 첫머리에 쓰이며, ‘則’의 일부 용법과 같다.219) ‘곧’, ‘그렇다면’의 의미

이다. ≪老子≫에서 접속사 ‘斯’는 아래의 예문에 2회 출현한다.

(30)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不善已. ≪老子․2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예쁨이 예쁨인 줄을 알면, 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모두 잘함이 잘

214)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論≫, 山東大學出版社, 2000, 171-173쪽.
215) 접속사 ‘以’와 ‘而’는 용법이 비슷하지만 사용빈도에는 차이가 있다. ≪左傳≫에 쓰인 용례를 보면, ‘以’는
‘목적>연접>병렬’순으로, ‘而’는 ‘연접>병렬(전환)>목적’순으로 사용빈도가 높다. 何樂士, ≪≪左傳≫語法硏
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22-325쪽.

216) 趙榮珦은 앞의 ‘取’를 能動詞로, 뒤의 ‘取’를 被動詞로 분석하였다.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
社, 2013, 284쪽.

217)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7쪽.
218)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23쪽.
219)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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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 줄을 알면,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위 예(30)의 ‘斯惡已’에서 ‘斯’는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惡’는 ‘추하다’는

뜻이다. 王力은 예(30)의 문장에 대해 ‘斯’는 ‘則’이며, ‘惡’는 ‘醜’이며, ‘已’는 ‘矣’와

통한다고 하였다.220) ‘美之爲美’는 ‘주어+之+술어+목적어’의 구조이며 ‘知’의 목적

어이다. 예문에 쓰인 ‘善’은 ‘善惡’의 ‘善’의 개념이 아닌 ‘잘하다’, ‘능하다’는 뜻의

동사이다.221) 어기조사 ‘已’는 ‘矣’와 어기가 같은데, 일반적으로 결정의 어기를 나

타낸다.222)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구조도 앞과 같다.

④ 則

접속사 ‘則’은 주로 앞뒤 두 항의 상호 원인을 표시하는데, 가정복문과 인과복

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접속사이며, 주절의 첫머리에 쓰인다.223)

접속사 ‘則’이 앞뒤 두 항이 동작 행위와 결과와의 연접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

는 27회 출현한다. ‘~하면’, ‘그렇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31) 爲無爲, 則無不治. ≪老子․3章≫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32)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幣則新, 少則得, 多則惑. … 古之所謂“曲則全”者, 豈虛言哉! 誠全而

歸之. ≪老子․22章≫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반듯해진다. 우묵하면 넘치게 되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부족

하면 얻게 되고, 많게 하면 미혹된다. … 옛날에 이른바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해져서 그곳으로 돌아간다.) -

(33) 輕則失根, 躁則失君. ≪老子․26章≫

(경솔하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임금을 잃는다.)

(34)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老子․28章≫

220) 王力은 이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如果天下的人都知道美好的東西是美的, 就顯露出醜來了.
斯, 則. 惡, 醜. 已, 通矣.”(만약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물건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면 추함이 드
러난다. ‘斯’는 ‘則’이다. ‘惡’는 ‘醜’이다. ‘已’는 ‘矣’와 통한다), 王力主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
份有限公司, 1989, 372쪽.

221) 오만종은 ≪老子≫에 쓰인 ‘善’자의 의미에 대해, ‘善’자와 ‘惡’자가 대비되어 쓰인 20장과 ‘妖’자와 대비되
어 쓰인 28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하다’, ‘익숙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의미로 해
석될 때 비로소 노자의 ‘道’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오만종, <善의 意味로 본 ≪老子≫의 道>, ≪中國人文科
學≫제51집, 2012.

222)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4쪽.
223)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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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가 흩어져서 만물이 된다. 성인이 그것을 쓰면 백관의 수장이 된다.)

(35) 物壯則老, 是謂不道. ≪老子․30章≫

(만물이 굳세면 늙게 되나니, 이를 일러 도답지 못하다고 말한다.)

(36)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老子․38章≫

(상등의 예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

을 끌어당긴다.)

(37) 物壯則老, 謂之不道, 不道早已. ≪老子․55章≫

(만물이 굳세면 늙게 되나니, 이를 일러 도답지 못하다고 말한다. 도답지 못하면 일찌감치

끝난다.)

(38) 重積德則無不克, 無不克則莫知其極. ≪老子․59章≫

(거듭 덕을 쌓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을 아는 자는 아

무도 없다.)

(39) 故大邦以下小邦, 則取小邦; 小邦以下大邦, 則取大邦. ≪老子․61章≫

(그러므로 큰 나라가 만약 작은 나라에 낮추면 작은 나라를 취하게 되고, 작은 나라가 만약

큰 나라에 낮추면 큰 나라에게 취해진다.)

(40) 愼終如始, 則無敗事. ≪老子․64章≫

(마지막을 처음처럼 신중히 한다면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41) 夫慈, 以戰則勝, 以守則固. ≪老子․67章≫

(대저 자애는, 이로써 싸우면 이기고, 이로써 지키면 굳건하다.)

(42) 民不畏威, 則大威至. ≪老子․72章≫

(백성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위엄이 이르게 된다.)

(43) 勇於敢則殺, 勇於不敢則活. ≪老子․73章≫

(‘감히 함’에 용감하면 죽을 것이고, ‘감히 안 함’에 용감하면 살 것이다.)

(44) 是以兵强則滅, 木强則折. ≪老子․76章≫

(그래서 병기가 강하면 멸망할 것이요, 나무가 강하면 부러질 것이다.)

위 예(31)-(44)에 쓰인 접속사 ‘則’은 앞항의 동작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뒷항

의 결과가 생겨났음을 표시하며, 뒷항은 모두 앞항의 동작 행위에 따른 결과이

다.

예(34)의 ‘樸散則爲器’에서 ‘樸’은 ‘眞’(참됨)이라는 뜻이다.224) ‘器’는 ‘物’이며 ‘만

물’을 가리킨다. ‘聖人用之, 則爲官長.’에서 ‘之’는 ‘樸’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官

長’은 ‘백관의 수장’, 즉 군주를 가리킨다.225) ‘則’의 뒷항은 앞항의 결과이다.

예(40)의 ‘愼終如始’에서 ‘愼’는 형용사가 동사로 활용되어 ‘신중히 하다’는 뜻이

며 ‘終(마치다)’이 목적어로 쓰인다. 접속사 ‘則’은 앞항 ‘愼終如始’의 결과가 뒷항

224)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74쪽.
225)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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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敗事’임을 나타낸다. ‘無’는 동사이며, ‘敗事’를 목적어로 취한다.

예(41)에서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어사로 쓰인 문두어기조사이다. ‘以

戰則勝’에서 ‘以’는 동작행위의 수단방식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以’의 목적어는

앞에 쓰인 ‘慈’가 생략된 것이라 하겠다.226) 접속사 ‘則’은 앞항 ‘以(慈)戰’의 행위

결과가 뒷항 ‘勝’임을 표시한다. 뒤 문장 ‘以守則固’의 구조도 앞과 같다.

예(43)에서 ‘於’는 동작 행위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對’에 해당한다.

‘敢’과 ‘不敢’은 전치사 ‘於’의 목적어이다. ‘勇’은 ‘용감하게 행동하다’는 뜻의 동사

이다. 접속사 ‘則’의 뒷항 ‘殺’과 ‘活’은 앞항의 결과이다.

(2) 副詞語와 述語와의 連接 關係

접속사가 두 개의 항 사이에 쓰여서, 앞항이 뒷항의 상태나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앞항은 문장의 부사어이고 뒷항은 술어가 되어, 접속사는 수식

관계의 연접을 표시한다.227) 이때 앞항은 동작 진행 시의 상태, 방식, 시간 등을

나타낸다.228)

≪老子≫에서 부사어와 술어와의 연접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 ‘以’가 있

다.

① 而

접속사 ‘而’와 연결한 앞항이 뒷항의 상태나 방식을 표시하며, 앞뒤 두 항은 부

사어와 술어의 연접 관계이다.229) 이러한 용법으로 쓰인 접속사 ‘而’는 ≪老子≫

에 11회 출현한다.

226) 대부분의 전치사는 목적어를 수반하지만,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는 자주 보인다. ≪老子≫에서 ‘以’
의 목적어가 생략된 횟수는 27회에 달하는데, 이는 전치사 ‘以’의 출현횟수 중 약 41%에 해당한다.

22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3-464쪽.
228) 何樂士, ≪≪左傳≫虛詞硏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450쪽.
229) 黃六平은 이를 ‘而’의 특수한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런 용법의 ‘而’는 連接하는 기능은 거의 없고, 대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사어+而+동사’, ‘전치사구+而+동사’, ‘주어+而+술어’ 등의 형식이 있다.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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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此三者, 不可致詰, 故混而爲一. ≪老子․14章≫

(이 세 가지는 꼬치꼬치 따질 수 없다. 그러므로 뒤섞어서 ‘하나’로 여긴다.)

(46) 兵者不祥之器, 非君子之器, 不得已而用之, 恬淡爲上. ≪老子․31章≫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그것을 쓰게 되면, 담

담한 것이 최상이다.)

(47)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老子․38章≫

(상등의 예는 그것을 억지로 하고자 하고, 게다가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것을 잡아당긴다.)

(48) 上士聞道, 勤而行之. ≪老子․41章≫

(상등의 사내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한다.)

(49)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老子․64章≫

(백성들은 일을 할 적에 흔히 거의 이루어질 때에 실패한다.)

(50) 故不可得而親, 不可得而疏; 不可得而利, 不可得而害; 不可得而貴, 不可得而賤. 故爲天下貴.

≪老子․56章≫

(그러므로 가까이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 없고 해를 입힐 수도 없

으며,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다.)

위 예(45)-(50)에 쓰인 ‘而’의 앞항은 뒷항 동작 행위의 상태나 방식이며, 접속

사 ‘而’는 부사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독법에 완화 작용을 일으킨다.230)

예(45)의 ‘致詰’는 ‘(원인이나 이치를) 규명하다’, ‘따지다’는 뜻이다.231) ‘混而爲

一’에서 ‘混’은 동사로 ‘혼합하다’는 뜻이며, 술어동사 ‘爲’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

어라 하겠다.232) ‘而’는 부사어와 술어의 사이를 이어준다.

예(46)의 ‘不得已而用之’에서 ‘不得已’는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술어동사 ‘用’

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라 하겠다. ‘而’는 부사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접속사이

다.

예(47)에서 ‘攘臂而扔之’의 ‘攘臂’은 술어동사 ‘扔’의 방식이며, 예(48)에서 ‘勤而

行之’의 ‘勤’은 술어동사 ‘行’의 방식이며, 문장의 부사어이다.

예(49)에서 접속사 ‘而’의 앞항인 ‘於幾成’은 뒷항 ‘敗之’가 발생한 시간이며, 문

장의 부사어이다. 접속사 ‘而’가 부사어와 술어 사이에 쓰여 이 항을 연접관계로

이어준다. ‘常於幾成而敗之’에서 ‘而’는 문법 구조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常

230)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28쪽.
231)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09쪽.
232)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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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幾成敗之’보다 어감상 시간과 동작행위에 분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며 시간사

와 동작행위가 긴밀하게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시간사의 뒤에 음절을 가하므로

써 낭독 시 시간사에 어기가 강조된다.233)

예(50)에서 ‘可得’은 ‘可能’에 해당하며,234) ‘可得’은 ‘而’와 함께 쓰일 수 있다.235)

접속사 ‘而’는 각각 조동사 ‘可得’과 술어동사 ‘親’, ‘疏’, ‘利’, ‘害’, ‘貴’, ‘賤’의 사이

에 쓰였다. 예(50)의 문장은 ‘玄同’을 묘사한 글로서,236) 심층구조의 목적어는 ‘玄

同’으로 볼 수 있으나, 표면구조에서는 목적어가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得’의 ‘얻

다’라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得’을 조동사로 분석한다.

② 以

접속사 ‘以’는 앞항이 뒷항의 상태나 방식을 나타내어 앞뒤 두 항이 연접 관계

임을 표시할 수 있다.237) ‘以’의 앞뒤 항은 모두 동사구이다. 9회 출현한다.

(51) 埏埴以爲器 … 鑿戶牖以爲室. …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老子․11章≫

(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든다. 창문을 내어서 방을 삼는다. 그러므로 그것을 있게 하여서 이

기(利器)로 삼지만, 그것을 비게 하여서 쓸모로 삼는다.)

(52) 執古之道, 以御今之有. ≪老子․14章≫

(옛날의 도를 잡아서 지금의 있음을 다스린다.)

(53) 萬物恃之以生而不辭, 功成而不有. ≪老子․34章≫

(만물이 이(도)에 힘입어서 살지만 말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소유하지 않는다.)

(54) 天下有道, 却走馬以糞. ≪老子․46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던 말을 돌려서 거름한다.)

(55) 雖有拱壁以先駟馬, 不如坐進此道. ≪老子․62章≫

(비록 큰 옥을 가지고서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앞지른다 해도, 앉아서 이 도를 정진하

는 것만 못하다.)

(56) 孰能有餘以奉天下. ≪老子․77章≫

233) 何樂士, ≪≪左傳≫虛詞硏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464쪽.
234) 趙榮珦은 ‘得’을 ‘能’에 해당하는 조동사로 보았다.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59-260쪽.

235) 張玉金은 ‘可得’이 조동사이며, ‘而’나 ‘以’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可得’과 ‘而’가 같이
쓰인 용례이다.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선생님의 文章은 들을 수 있으
나, 선생님께서 性과 天道를 말씀하신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論語․公冶章≫”, 張玉金, ≪古今漢語虛詞
大辭典≫, 遼寧人民出版社, 1995, 398쪽.

236)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433쪽.
23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4쪽.



- 117 -

(누가 능히 남음이 있어서 천하를 봉양할 수 있겠는가?)

예(51)-(56)에서 접속사 ‘以’의 앞항은 뒷항의 방식이다. 예(51)에 쓰인 ‘以’는

앞뒤 두 항이 편정 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埏埴以爲器’에서 ‘埏埴’는 ‘以’

의 뒷항인 ‘爲器’의 방식이다. ‘鑿戶牖以爲室’에서 앞항 ‘鑿戶牖’은 뒷항 ‘爲室’의

방식이며 접속사 ‘以’가 이 두 항을 연결한다. ‘有之以爲利’에서 ‘以’의 앞항 ‘有之’

는 뒷항 ‘爲利’의 방식이며, ‘無之以爲用’에서 ‘以’의 앞항 ‘無之’는 뒷항 ‘爲用’의

방식이다.

예(52)에서 접속사 ‘以’의 앞항인 ‘執古之道’는 뒷항의 술어동사 ‘御’의 방식이다.

예(53)에서 ‘以’의 앞항인 ‘恃之(그것을 의지하다)’는 뒷항 동사 ‘生’의 방식이며,

접속사 ‘以’가 앞뒤의 두 항이 편정 관계임을 표시하여 부사어와 술어를 연접관

계로 이어준다. 예(54)의 ‘却走馬以糞’에서 ‘却走馬’은 ‘糞’의 방식이 된다. ‘却走馬’

는 ‘동사+목적어’ 구조로서, ‘却’는 ‘돌려보내다’라는 뜻이다. ‘糞’은 동사로 쓰여

‘거름 하다’는 의미이며, ‘馬糞으로 거름 하다’는 뜻이다.238) 접속사 ‘以’가 이 두

항이 편정 관계임을 표시한다.

예(55)의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拱壁’은 앞에 있고 ‘駟馬’는 뒤에 있게 되는

데, 이는 고대 예물을 헌납하는 예법으로, 가벼운 예물은 앞에 두고 귀중한 예물

은 뒤에 둔다.239) 접속사 ‘以’의 앞항인 ‘有拱壁’은 뒷 항의 동사 ‘先’(앞서다)의 방

식이 된다. 예(56)에서 ‘以’의 앞항인 ‘有餘’은 뒷항 ‘奉天下’의 방식이며 접속사

‘以’가 이 두 항을 연결한다.

(3) 時間上 先后의 連接 關係

연결한 앞뒤 두 항이 시간 순서에 따라 선후 연접으로 이루어진 관계임을 표

시하는 접속사를 말한다.240)

≪老子≫에는 ‘而’, ‘然後’, ‘而後’가 있으며, ‘~해서’, ‘그러한 뒤에’로 해석할 수

238) 吳怡은 ‘糞’이 동사로 쓰여 馬糞으로 施肥함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67쪽.

239)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0쪽.
240)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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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① 而

접속사 ‘而’가 앞뒤에 연결한 두 항이 서로 시간적 선후 관계임을 표시하는 경

우는 ≪老子≫에서 2회 출현한다.

(57) 夫唯不盈, 故能蔽而新成. ≪老子․15章≫

(오직 넘치게 채우지 않으니 그러므로 능히 낡아서 새로 이룰 수 있다.)

(58) 若使民常畏死, 而爲奇者, 吾將得而殺之.241) ≪老子․74章≫

(만약 백성들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기이한 짓을 한다면, 우리가 장차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위 예(57)에서 접속사 ‘而’가 앞뒤에 연결한 ‘蔽’(낡다)과 ‘新成’(새로 이루다)은

시간상 선후 관계이다. 예(58)의 ‘吾將得而殺之’에서 ‘而’의 앞항 ‘得’(얻다)과 뒷항

‘殺’(죽이다)의 동작 행위도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然後

접속사 ‘然後’는 대명사 ‘然(그러하다)’과 명사 ‘後(뒤)’가 합쳐진 것으로 ‘如此而

後(그러한 이후에)’의 의미에 해당하며, 점차 하나의 단어로 고정된 것이다.242)

‘然後’와 연결한 앞뒤의 두 항은 서로 시간상 선후 관계이다.

≪老子≫에서 ‘然後’는 1회 출현한다.

(59)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老子․65章≫

(오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구나.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가는구나. 그런 뒤에

야 비로소 ‘큰 순조로움’에 이른다.)

241) 陳鼓應은 ‘吾將得而殺之’는 통행본에 ‘吾得執而殺之’인데 이는 ‘執’이 삽입된 것이므로 帛書甲本에 근거하
여 수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하 문맥상 ‘將’을 넣는 것이 비교적 우세하다고 하였다. 陳鼓應, ≪老子注譯
及評價≫, 中華書局, 2016, 314쪽.

242)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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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59)에서 ‘然後’는 절과 절의 사이에 놓여, 앞 절과 뒤 절의 동작 행위가 시간

상 선후 관계임을 표시한다. 예문의 ‘矣’는 모두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

사이다.243) ‘與物反矣’의 ‘反’은 ‘되돌리다’의 의미로 ‘덕’과 ‘사물’이 순박함으로 되

돌아감을 나타낸다.244) ‘乃’는 사건의 발생이 늦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부사로서,

‘비로소’라고 해석한다.245)

③ 而後

‘而後’는 접속사 ‘而’와 명사 ‘後’가 합쳐진 2음절 접속사로서, 연결한 앞뒤 두

사건이 시간상이나 이치상으로 서로 선후의 관계임을 나타낸다.246) ‘然後’와 의미

가 같으며, ‘이후에’ 또는 ‘비로소’라고 해석한다.247) ≪老子≫에서 ‘而後’는 아래의

예문에 4회 출현한다.

(60)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老子․38章≫

(그러므로 ‘도’를 잃고 난 이후에 ‘덕’이 있고, ‘덕’을 잃고 난 이후에 ‘인’이 있으며, ‘인’을

잃고 난 이후에 ‘의’가 있으며, ‘의’를 잃고 난 이후에 ‘예’가 있다.)

예(60)에서 ‘而後’의 앞항은 동사 ‘失+명사(혹은 명사구)’의 형태이고, 뒷항은

‘德’, ‘仁’, ‘義’, ‘禮’가 동사로 활용되어 ‘有德’, ‘有仁’, ‘有義’, ‘有禮’의 의미에 해당

한다.248) 접속사 ‘而後’의 앞뒤에 놓인 두 항은 시간상 선후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 轉換關係 表示

앞뒤 두 항이 의미 관계상 서로 전환 관계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말한다. ≪

老子≫에 쓰인 전환표시 접속사는 ‘而’와 ‘則’이 있다.

243)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311쪽.
244)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9-290쪽.
245)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153쪽.
246)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47쪽.
247)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690쪽.
248)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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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而

접속사 ‘而’는 앞뒤 항이 서로 전환 관계임을 표시한다. 이때 앞뒤 두 항 중에

부정사를 사용하거나, 또는 의미상 서로 대응 또는 반대의 단어를 사용하여, 두

항이 서로 전환 관계임을 나타낸다.249) ‘而’는 ‘但’, ‘反’, ‘却’에 해당한다.

≪老子≫에서 접속사 ‘而’가 전환관계를 표시하는 경우는 총 65회이다. 이를 부

정사를 사용하여 전환하는 경우와, 대응 또는 반대의 단어를 사용하여 전환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① 否定詞를 使用하여 轉換

≪老子≫에서 ‘而’가 앞뒤 항에 부정사를 사용하여 전환 관계를 표시하는 용례

는 총 52회 출현한다. ‘而’의 뒷항에 부정사가 오는 경우, ‘而’의 앞항에 부정사가

오는 경우,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가 오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a. ‘而’의 뒷항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

≪老子≫에서 접속사 ‘而’와 연결된 앞뒤 항이 전환관계일 때, 뒷항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는 총 38회이며, 사용된 부정사는 ‘勿’(4회), ‘弗’(1회), ‘不’(33회)이다.

(61) 萬物作而不爲始, 生而不有, 爲而不恃, 功成而弗居. ≪老子․2章≫

(만물이 일어나도 사단을 만들지 않고, 낳아 주되 소유하지 않으며, 해주어도 뻐기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는다.)

(62) 果而勿矜, 果而勿伐, 果而勿驕, 果而不得已, 果而勿强. ≪老子․30章≫

(이루어도 뻐기지 말고, 이루어도 자랑하지 말고, 이루어도 교만하지 말라. 이루어도 어쩔

수 없음이니 이루어도 강자 노릇 하지 말라.)

(63) 是以聖人方而不割, 廉而不劌, 直而不肆, 光而不燿. ≪老子․58章≫

(그래서 성인은 모가 나지만 다치지 않게 하고, 곧으면서도 상처 주지 않고, 정직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

위 예(61)-(63)에서 접속사 ‘而’와 연결한 앞뒤 항은 서로 전환 관계이며, 뒷항

249) 何樂士, ≪≪左傳≫虛詞硏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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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사가 사용되었다. ≪老子≫에서 ‘而’의 뒷항에 ‘弗’이 사용된 용례는 예

(61)의 ‘功成而弗居’에 1회만 보이며, 부정사 ‘勿’이 사용된 용례는 예(62)에서 4회

사용된다. 그 외 ‘而’의 뒷항에 사용된 부정사는 ‘不’만 쓰였다.

b. ‘而’의 앞항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

≪老子≫에서 접속사 ‘而’와 연결한 앞뒤 항이 전환관계일 때, 앞항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는 총 10회이며, ‘莫’(2회), ‘不’(7회), ‘未’(1회)가 사용된다.

(64) 民莫之令而自均. ≪老子․32章≫

(백성들은 아무 명령이 없어도 저절로 고르게 된다.)

(65) 未知牝牡之合而脧作, 精之至也. ≪老子․55章≫

(암수의 교합을 알지 못해도 고추가 일어서니, 정기의 지극함이다. )

(66) 是以聖人不行而知, 不見而明, 不爲而成. ≪老子․47章≫

(그래서 성인은 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밝으며, 하지 않고도 이룬다.)

위 예(64)-(66)은 접속사 ‘而’의 앞항에 부정사를 사용하여 뒷항과 서로 전환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예(64)에는 ‘莫’, 예(65)에는 ‘未’, 예(66)에는 ‘不’를 사

용하였다.

c.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가 쓰인 경우

≪老子≫에서 전환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가 사

용되는 경우는 4회 출현한다. 부정사가 ‘而’의 앞뒤 항에 모두 쓰이므로, 앞뒤 항

에 서로 대응 또는 반대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전환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에

사용된 부정사는 각각 ‘無와 不’, ‘無와 無’, ‘莫과 莫’이 앞뒤 항에 사용된다.

(67) 善閉無關楗而不可開, 善結無繩約而不可解. ≪老子․27章≫

(잘 닫으면 빗장이 없는데도 열 수 없고, 잘 묶으면 밧줄이 없는데도 풀 수 없다.)

(68) 道常無爲而無不爲. ≪老子․37章≫

(도는 늘 억지로 함이 없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69)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强者莫之能勝. ≪老子․78章≫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강한 것을 치는데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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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67)-(69)에서 접속사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가 사용되었는데, 앞뒤

항에 서로 대응 또는 반대 의미의 단어가 함께 사용된다. 예(67)에서 ‘關楗’와

‘開’, ‘繩約’와 ‘解’는 서로 각각 대응되는 단어이다. 예(68)에서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동사 ‘無’가 술어로 쓰였는데, 앞뒤 항에 부정 동사 ‘無’의 목적어로 쓰인

‘爲’와 ‘不爲’가 서로 대응된다. 예(69)에서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 ‘莫’이 쓰

이고, 앞 절의 ‘柔弱’와 뒷절의 ‘堅强’이 서로 대응되는 의미이다.

② 對應 또는 反對 意味로 轉換

≪老子≫에서 접속사 ‘而’가 전환 관계를 표시할 때, 연결한 앞뒤 항이 서로 대

응 혹은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13회이다.

(70)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老子․1章≫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왔지만 달리 부르니, 함께 그것을 ‘아득함’이라고 말한다.)

(71)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老子․7章≫

(그래서 성인은 자신의 몸을 뒤에 놓아도 자신이 (남보다) 앞서게 되고, 그 자신을 도외시

하는데도 몸이 보존된다.)

(72) 骨弱筋柔而握固. ≪老子․55章≫

(뼈는 약하고 힘줄은 부드럽지만 움켜쥐는 것은 굳건하다.)

(73) 繟然而善謀. ≪老子․73章≫

(느슨하지만 잘 도모한다.)

위 예(70)-(73)에서 전환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而’와 연결한 앞뒤 항은 서로

대응 혹은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이고 있다.

예(70)의 ‘同’과 ‘異’, 예(71)의 ‘後’와 ‘先’, ‘外’와 ‘存’, 예(72)의 ‘弱柔’과 ‘固’, 예

(73)의 ‘繟然’와 ‘善謀’는 각각 서로 대응되거나 혹은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

이다.

4) 漸層關係 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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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층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대부분 앞에 하나의 상황을 만들고, 그 뒷항에

‘況’, ‘何況’, ‘況於’ 등 접속사를 사용하여 점층관계를 나타낸다. 보통 앞 문장에

‘猶’, ‘尙’, ‘且’ 등의 부사를 써서 뒷문장의 점층의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며,

때로 문장의 말미에 ‘乎’와 연용하여 반문의 어기를 만든다.250)

≪老子≫에서 점층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 ‘而況於’가 있다.

(1) 而

접속사 ‘而’는 구나 절을 연결하여 점층관계를 표시한다.251) ‘而’와 연결된 앞뒤

문장에서 문맥상 뒤 문장이 더욱 심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更加’, ‘還’, ‘而且’ 등

의 의미에 해당한다. ≪老子≫에 총 6회 출현한다.

(74) 持而盈之, 不如其已;　揣而銳之, 不可長保. (중략) 富貴而驕, 自遺其咎. ≪老子․9章≫

(움켜잡고서 그것을 넘치게 한다면 그때 그만둠만 못하다. 두들겨서 그것을 예리하게 한다

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부귀한데 교만하면 자신에게 그 허물을 끼치게 된다.)

(75)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老子․38章≫

(상등의 예는 그것을 억지로 하고자 하고, 게다가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잡아당긴다.)

(76 用兵有言: 吾不敢爲主, 而爲客; 不敢進寸, 而退尺. ≪老子․69章≫

(용병을 할 때에 이러한 말이 있다. “우리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이 되고,

감히 한 치도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한 자 물러난다.”)

위 예(74)에서 ‘而’는 ‘還’의 의미에 해당하며, ‘而’의 뒷항은 그 앞항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상황이 전개된다.

예(75)의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에서 밑줄 친 ‘而’는 점층관계 표시

접속사이며, ‘而且’에 해당한다. ‘則’은 결과 표시 접속사이고, ‘攘臂而扔之’의 ‘而’

는 앞항 ‘攘臂’이 뒷항 ‘扔之’의 방식임을 나타내는 연접 표시 접속사이다.

예(76)의 ‘不敢爲主, 而爲客’에서 ‘爲主’는 공세를 취하여 먼저 공격하는 것을 말

하고, ‘爲客’은 수세를 취하여 어쩔 수 없이 적에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252) ‘而’

250)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82-983쪽.
25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21쪽.
252)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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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뒷항은 앞항보다 진일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不敢進寸, 而退尺’에서

‘尺’(1척)은 ‘寸’(1치)의 10배 길이이므로, ‘而’의 뒷항은 앞항보다 진일보한 상황이

다.

(2) 而況於

‘而況於’는 접속사 ‘而況’의 뒤에 ‘於’가 연용된 형태로서, 복문 중 뒷절의 첫머

리에 쓰여 뒤 문장이 한층 더 나아감을 나타낸다. ‘而況’의 뒤에 ‘於’가 연용되어

강조의 어기가 더욱 두드러진다.253) ‘하물며’라고 해석되며 ‘況’, ‘而況’, ‘況於’, ‘況

乎’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 ≪老子≫에서 ‘而況於’는 앞 절에 부사 ‘尙’을 쓰고, 문

말에 어기조사 ‘乎’와 호응된다. ‘尙…, 而況於…乎’의 구조이다. 1회 사용된다.

(77) 天地尙不能久, 而況於人乎? ≪老子․23章≫

(천지도 오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위 예(77)에서 ‘而況’은 앞항에 부사 ‘尙’과 호응하여 뒤 문장의 상황이 한층 더

심화됨을 표시하며, 문장의 끝에 어기조사 ‘乎’를 써서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뒷항에서 ‘人’은 주어로서 앞항의 ‘天地’와 대응한다. 뒤 문장은 앞 문장에서 계승

한 술어가 생략된 형태이며,254) ‘人更不能久’(사람은 더욱 오래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5) 因果關係 表示

인과 관계 표시 접속사는 인과 복문의 앞 절이나 뒷 절에 쓰여서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표시한다. ≪老子≫에 쓰인 인과관계 표시 접속사는 ‘爲’, ‘以’, ‘故’,

‘是以’, ‘是故’가 있다. ‘爲’와 ‘以’는 원인을 표시하며, ‘故’, ‘是以’, ‘是故’는 결과를

253)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689쪽.
254) 楊伯峻ㆍ何樂士는 ‘而況於+주어+乎’의 형태는 모두 술어를 앞 문장에서 계승하여 생략되며, 앞 문장의 주
어와 병렬하여 말하는 주어만 남겨진 것이라고 하였다.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
本), 語文出版社, 2012, 984-9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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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다.

(1) 爲

‘爲’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인다. ‘因爲’에 해당하며 ‘~때문이다’라고 해

석한다. 아래의 예문에 1회 쓰인다.

(78)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老子․13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나에게 이 몸이 있기 때문이다.)

예(78)은 ‘所以…者, 爲…’ 형태로서, 先果後因 구조의 인과복문이다. 앞항에 쓰

인 ‘所以’는 구조조사 ‘所’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사조로서 ‘…的緣故’(~한 까닭)

로 해석되며, 접속사 ‘所以’와 구별된다. 접속사 ‘所以’는 복문 중 뒷절에 쓰이며,

‘所以’의 뒤에 연결되는 것은 문장이다. 그러나 예(78)의 ‘所以’는 ‘所+以+동사’로

구성된 ‘所’자구이다.255) ‘所以’는 대략 漢 이후에 이르러야 결과 표시 접속사로

사용되었다.256) ‘爲吾有身’의 ‘爲’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여, ‘~ 때문이다’

라고 해석한다.

(2) 以

‘以’가 원인 표시 접속사로 쓰인 용례는 15회 출현한다. ‘以’와 결합하여 인과관

계를 나타내는 표지에 따라 분류하면, ‘…, 以…’, ‘以…, 故…’, ‘…, 以…, 是以…’,

‘所以…者, 以…, (故…)’ 등 4가지 구조가 있다.

① ‘…, 以…’

인과 복문 중에 先果後因를 나타내는 ‘…, 以…’ 구조이다. 앞 문장에 특정 표지

가 없지만 결과의 내용이 쓰이고, 뒤 문장에 접속사 ‘以’를 써서 원인을 나타내는

25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64쪽.
256)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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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5회 쓰인다.

(79)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老子․61章≫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긴다. 고요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80) 天下莫柔弱於水, 而功堅强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老子․78章≫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딱딱하고 경직된 것을 공격하는데 그

것(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기 때

문이다.)

예(79)에서 ‘牝常以靜勝牡’의 ‘以靜’은 전치사구이며 술어 동사 ‘勝’의 방식을 인

개한다. 뒷절 ‘以靜爲下’의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예(80)에서 ‘以其

無以易之’의 ‘以’는 원은 표시 접속사이며, ‘其’는 대명사이다. ‘無以’는 부정 동사

‘無’와 전치사 ‘以’가 결합된 관용구로서, ‘以’의 목적어는 생략이 되었다.257)

② ‘以…, 故…’

인과 복문에서 先因後果를 나타내는 ‘以…, 故…’ 구조이다. 접속사 ‘以’가 원인

을 나타내고, 그 뒷항에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 ‘故’와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라고 해석한다. 4회 쓰인다.

(81) 此三者, 以爲文不足. 故令有所屬. ≪老子․19章≫

(이 세 가지는 꾸며대어 부족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귀속될 바를 갖도록 한다.)

(82) 以其終不自爲大, 故能成其大. ≪老子․34章≫

(그는 끝내 자신을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큼을 이룰 수 있다.)

예(81)에서 ‘以爲文不足’의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이고, ‘文’은 ‘文飾’을

가리키는데, 겉으로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258) 뒷 문장 ‘故令有所屬’은

‘故’를 써서 결과를 표시한다. ‘令’은 사역동사이며, ‘所’는 구조조사이다.

예(82)의 ‘以其終不自爲大’은 접속사 ‘以’를 써서 원인을 표시하며, ‘終’은 부사이

며, ‘自’는 대명사이다. 뒷 문장 ‘故能成其大’에서는 ‘故’를 써서 결과를 표시한다.

25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21쪽.
258)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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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以…, 是以…’

‘…, 以…, 是以…’ 의 구조는 先果後因의 구조와 先因後果의 구조가 이중으로

사용된 형태이다. ‘결과-원인(원인-결과)’의 구조이다. ‘…한 것은 …,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접속사 ‘以’가 원인을 나타내고, 접속사 ‘是以’는 결과를 표

시한다. 4회 출현한다.

(83) 聖人不病, 以其病病. 是以不病. ≪老子․71章≫

(성인은 병들지 않는다. 그것은 병폐를 병폐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들지 않는다.)

(84)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 民之輕死, 以其上求生

之厚, 是以經死. ≪老子․75章≫

(백성들이 굶주린 것은 그 윗사람이 세금을 거둬들임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리는 것

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윗사람이 인위적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

리기 어려운 것이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그 윗사람이 생의 두터움을 추구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예(83)과 (84)는 ‘…, 以…, 是以…’ 구조이다. ‘결과-원인(원인-결과)’의 이중적

인 구조이다. 예(83)과 예(84)의 심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원인 결과
2단계 결과 원인
예(83) 聖人不病, 以其病病. 是以不病.

예(84)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
民之輕死, 以其上求生之厚, 是以經死.

예(83)에서 ‘聖人不病’은 결과의 문장이다. ‘以其病病’의 ‘以’는 원인 표시 접속사

이며, ‘是以不病’의 ‘是以’는 결과 표시 접속사이다. 표의 1단계를 보면, ‘以其病病,

是以不病’에서 앞 절 ‘以其病病’은 원인을, 뒷 절 ‘是以不病’은 결과를 나타낸다. 2

단계를 보면, 先因後果의 구조인 ‘以其病病, 是以不病’이 다시 첫째 절 ‘聖人不病’

의 원인이 된다. ‘以其病病’의 ‘病病’은 ‘동사+목적어’ 구조로서, 앞의 ‘病’은 명사의

의동용법으로 쓰인 것이며 ‘병폐로 여기다’라고 해석한다.

예(84)는 예(83)과 같은 구조가 3회 반복된다.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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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원인(원인-결과)’의 이중적인 구조이다. 1단계에서 보면, ‘以其上食稅之

多, 是以饑’은 ‘원인-결과’의 구조이다. 2단계에서 보면,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의 先因後果의 구조가 첫째 절 ‘民之饑’의 원인을 나타내어, ‘결과-원인’의 구조가

된다. 다음에 이어지는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의 구조와 ‘民之輕死,

以其上求生之厚, 是以經死’의 구조도 위와 같은 이중적인 구조이다.

④ ‘所以…者, 以…, 故…’

인과 복문에서 ‘所以…者, 以…, 故…’의 구조는 2회 사용된다.

(85)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不自生, 故能長生. ≪老子․7章≫

(천지가 영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살 수 있다.)

(86)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 ≪老子․66章≫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

예(85)와 예(86)은 ‘所以…者, 以…, 故…’ 구조이다. 이 구조는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와 셋째 항은 ‘원인+결과’의 인과 복문이며, 이 복문이 다시

‘원인’이 되어 첫째 항과 ‘결과+원인’의 복문을 이룬다.259)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와 같다.

제1단계 원인 결과
제2단계 결과 원인
예(85)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不自生, 故能長生.
예(86)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

예(85)와 예(86)에서 첫째 항의 ‘所以’는 조사 ‘所’와 전치사 ‘以’가 결합된 형태

로서 ‘…한 까닭’의 의미이다.260) ‘者’는 원인의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이다. 둘

째 절의 접속사 ‘以’는 원인을 표시하며, 셋째 절의 접속사 ‘故’는 결과를 표시한

다. 둘째 절과 셋째 절은 ‘원인-결과’의 구조이다. 이 구조가 다시 첫째 절의 원

259)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9쪽.
260)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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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된다. 예(85)의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不自生, 故能長生’에서 ‘天地所以能

長且久者’는 결과를 나타낸다. ‘以其不自生, 故能長生’은 ‘원인-결과’의 구조이며,

이 구조가 첫째 절의 원인이 된다. 예(86)의 구조도 예(85)와 같다. ‘江海之所以能

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에서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은 ‘원인-결과’의 구조이며, 이 구

조가 첫째 절의 원인이 된다.

(3) 故

‘故’는 인과 복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총 57회 출현한다. ‘故’와 연

용한 인과 복문의 형태에 따라 ‘…, 故…’(35회), ‘夫唯…, 故…’(5회), ‘…, 是以…,

故…’(9회), ‘(之)所以…者, 以…, 故…’(2회), ‘…, 故…, 是以…’(2회), ‘…, 以…,

故…’(4회) 등 6가지로 분류된다.

(87) 不自見, 故明; 不自是, 故彰; 不自伐, 故有功; 不自矜, 故能長. ≪老子․22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 고로 환하다. 자신을 옳다고 하지 않으니, 고로 빛난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니, 고로 공이 있다. 스스로 뻐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오랠 수 있다.)

(88) 夫唯不爭, 故無尤. ≪老子․8章≫

(오직 다투지 않기에,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89) …, 是以聖人爲腹不爲目, 故去彼取此. ≪老子․12章≫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90)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 ≪老子․66章≫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백성보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

시 말로써 그들에게 낮추고, 그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으로써 그들에게 뒤선다.)

(91) 故堅强者死之徒, 柔弱者生之徒. 是以兵强則滅, 木强則折. ≪老子․76章≫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

서 병기가 강하면 멸망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

(92) 民之難治, 以其智多. 故以智治國, 國之賊; 不以智治國, 國之福. ≪老子․65章≫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워진 것은 그들이 앎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꾀로써 나라

를 다스림은 나라의 도적이고, 꾀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음은 나라의 복이다.)

예(87)은 ‘원인-결과’ 구조의 인과복문이다. 앞항은 원인의 내용이 오고, 뒷항은

접속사 ‘故’를 써서 결과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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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88)은 ‘夫唯…, 故…’의 구조로서 ‘원인-결과’ 구조의 인과복문이다. ‘夫’는 발

어사이고, 부사 ‘唯’는 원인을 표시하는 뜻이 있으며 ‘正因爲’(바로 ~때문에)라고

해석된다.261)

예(89)는 ‘…, 是以…, 故…’의 인과 복문 구조이다. ‘是以’는 결과를 표시하는 접

속사이다. ‘是以…’는 다시 뒤 문장 ‘故…’의 원인이 되어 ‘원인-결과’의 구조를 이

룬다.

예(90)은 ‘(之)所以…者, 以…, 故…’ 구조이며, 앞의 접속사 ‘以’ 단원에서 논한

바와 같이, ‘결과+원인+결과’의 이중적 구조이다. 설명은 생략한다.

예(91)에서 ‘故’와 ‘是以’는 모두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 故…, 是以…’

의 형태를 ‘A, 故 B, 是以 C’로 표기하면, A는 원인을, B는 그 결과를 나타내며,

이 B가 다시 C의 원인이 되어, C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예(92)는 ‘결과-원인(원인-결과)’ 구조의 인과 복문이다. ‘…한 것은 …하기 때

문에, 그래서 …하다’라고 해석한다. ‘以’는 원인을 표시하고, ‘故’는 결과를 표시하

는 접속사로 쓰인다. ‘以其智多’의 ‘智多’는 ‘多智巧詐’(앓이 많아져서 교활하다)라

는 뜻이다.262) ‘故以智治國’와 ‘不以智治國’의 ‘以智’는 술어 동사 ‘治’의 방식을 표

시하는 전치사구이다.

(4) 是以

‘是以’는 대명사 ‘是’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관용구로서 ‘목적어+전치사’ 구가

접속사로 쓰인 것이다.263) 인과 복문에서 뒷 절의 앞머리에 쓰여 결과를 표시하

며, ‘所以’, ‘因此’에 해당한다. 총 35회 출현한다.

‘是以’와 연용한 인과 복문의 형태는 ‘…, 是以…’(19회), ‘夫唯…, 是以…’(4회),

‘…, 是以…, 故…’(7회), ‘…, 故…, 是以…’(2회), ‘…, 以…, 是以…’(3회) 등 5가지

로 세분된다.

(93) 上德不德, 是以有德; 下德不失德, 是以無德. ≪老子․38章≫

261)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8쪽.
262)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68쪽.
263)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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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의 덕은 덕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게 된다. 하등의 덕은 덕을 잃지 않으

려 한다. 그래서 덕이 없게 된다.)

(94) 夫唯無知, 是以不我知. 知我者希, 則我者貴. ≪老子․70章≫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가 드물수록

나를 본받는 자가 귀하다.)

(95)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 夫唯不厭, 是以不厭. ≪老子․72章≫

(그들이 거처하는 바를 옥죄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바를 억누르지 말라. 오직 (백성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통치자를) 싫어하지 않는다.)

(96) 是以聖人爲腹不爲目, 故去彼取此. ≪老子․12章≫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97) 是以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常善救物, 故無棄物, 是謂襲明. ≪老子․27章≫

(그래서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구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며, 늘 만물을 잘 구하

나니 그러므로 만물을 버리지 않는다. 이를 일러 ‘습명’이라고 한다.)

(98) 故貴以賤爲本, 高以下爲基. 是以侯王自稱孤, 寡, 不谷. ≪老子․39章≫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왕은 자

신을 ‘고’, ‘과’, ‘불곡’이라고 칭한다.)

(99)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 民之輕死, 以其上求生

之厚, 是以輕死. ≪老子․75章≫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통치자가 세금을 거둬들임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린다. 백성

이 다스려지기 어려운 것은 통치자가 억지로 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통치자가 생을 추구함이 두텁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

을 가볍게 여긴다.)

예(93)은 ‘…, 是以…’ 구조로서 ‘원인-결과’의 인과 복문이다. 앞항은 원인을,

뒷항은 접속사 ‘是以’를 써서 결과를 나타낸다. ‘上德不德’에서 ‘上德’의 ‘德’은 명

사로, ‘不德’의 ‘德’은 의동용법으로 ‘덕이라고 여기다’라고 해석한다.

예(94)-(95)는 ‘夫唯…, 是以…’ 구조로서, 앞항은 원인 표시 부사 ‘唯’를 사용하

고, 뒷항은 결과 표시 접속사 ‘是以’를 사용한 인과 복문이다. ‘夫’는 어기조사이

며, ‘唯’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이다.264) 예(94)에서 ‘無知’에 관한 해석에 2가지

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둘은 자신의 無知를 가리킨

다.265) 본고는 陳鼓應의 今譯에 따랐다. ‘知我者希, 則我者貴’에 대해, 王弼은 ‘나

를 알아보는 자가 드물수록, 내가 귀중하다.’라고 해설하여 ‘則’을 ‘於是’에 해당하

는 접속사로 보았다.266) 반면, 근대 학자 任繼愈 등은 ‘則’을 동사 ‘效法’(본받다)

264)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8쪽.
265)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3쪽.
266) 王弼: “唯深, 故知之者希也. 知我益希, 我亦無匹, 故曰 ‘知我者希, 則我者貴也.’(심오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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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則我者’는 나를 본받는다는 뜻이라고 해설하였다.267) 본고는 ‘則’을 동사

로 보았다. 예(95)에서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의 ‘無’는 ‘不要’의 뜻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부사이며, 각각 동사 ‘狎’와 ‘厭’을 부정한다. ‘其’는 대명사로 ‘백성’

을 가리키며, ‘所’는 구조조사이다. ‘夫唯不厭, 是以不厭.’에서 앞항의 ‘厭’과 뒷항의

‘厭’은 다른 뜻이다. 전자는 앞 문장의 ‘無厭其所生’의 ‘厭’으로 ‘억누르다’는 뜻이

고, 후자는 66장 내용 중 ‘天下樂推而不壓’의 ‘壓’으로 ‘싫어하다’는 뜻이다.268)

예(96)과 예(97)는 ‘…, 是以…, 故…’ 구조이다. ‘是以’와 ‘故…’는 모두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두 예문의 구조를 ‘A, 是以 B, 故 C’로 나타낸다면, A는

원인이고, ‘B 故 C’는 ‘是以’가 이끄는 결과이다.

예(98)은 ‘…, 故…, 是以…’의 형태이다. 이를 ‘A, 故 B, 是以 C’로 나타내면, A

는 원인을 나타내고, B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다시 B가 C의 원인이 되고,

C는 B의 결과가 된다. ‘故貴以賤爲本, 高以下爲基.’는 접속사 ‘故’를 써서 결과를

나타내며, 뒷항 ‘是以侯王自稱孤, 寡, 不谷’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99)는 ‘…, 以…, 是以…’ 구조의 인과복문이다. ‘以’는 원인을 표시하고 ‘是以’

는 결과를 표시한다. ‘결과-원인(원인-결과)’의 이중적 구조이다. 앞의 “(2) 以”

부분의 예문(84)에서 논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5) 是故

‘是故’는 대명사 ‘是’와 접속사 ‘故’가 결합한 수식 구조로 이루어진 2음절 접속

사이며, 결과를 표시하는 주절을 이어준다.269) 주어의 앞이나 절의 앞에만 쓰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事理의 결과를 표시하는데 쓰인다.270) 1회 출현한다.

자가 드물다. 나를 알아보는 자가 드물수록, 나에게는 또한 필적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보는 자
가 드물면 내가 귀중하다’라고 하였다.),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76-177쪽.

267)任繼愈: “則我者, 取法我的.”(‘則我者’는 나를 본받는다는 것이다), 釋德淸注: “‘則’, 謂法則. 言取法也.”(‘則’은
‘法則’을 말한다. 본받는다는 말이다),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507쪽, 陳鼓應, ≪老子注
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3쪽.

268) 高亨說, “上‘壓’字卽上文‘無厭其所生’之壓. 下‘壓’字乃六十六章‘天下樂推而不壓’之壓. 言夫唯君不壓迫其民, 是
以民不壓惡其君也.”(高亨이 말하길, 앞의 ‘壓’자는 앞 문장 ‘無厭其所生’의 ‘厭’이다. 뒤의 ‘壓’자는 66장 ‘天下
樂推而不壓’의 ‘壓’이다. 오직 왕이 백성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9쪽.

269)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46쪽.
270)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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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故至譽無譽. 是故不欲琭琭如玉, 珞珞如石. ≪老子․39章≫

(그러므로 지극한 영예는 영예가 없다. 그래서 옥처럼 화려한 것을 욕심내지 않고, 돌처럼

단단하다.)

예(100)은 ‘…, 故…, 是故…’ 구조이다. ‘故至譽無譽’는 앞 문장의 결과를 표시하

는데, 이것이 다시 ‘是故’가 이끄는 뒷 절의 원인이 된다. ‘是故不欲琭琭如玉, 珞

珞如石’에서 ‘是故’는 帛書本에 근거하여 첨가한 것이며, ‘琭琭’은 옥의 화려함을

형용하고, ‘珞珞’은 돌의 단단함을 형용한다.271) 동사 ‘欲’의 목적어에 대해, 王弼

은, “玉石琭琭珞珞, 體盡於形. 故不欲也.”(옥과 돌은 아름답게 빛나고 단단하여 형

체를 드러내기에 극진하다. 그러므로 욕심내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不欲’의

목적어를 ‘琭琭如玉, 珞珞如石’까지 본 것이다. 高亨은, “琭琭, 玉美貌. 珞珞, 石惡

貌.”(琭琭은 옥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珞珞은 돌의 추한 모습이다.)라고 하였으므

로 ‘不欲’의 목적어를 ‘‘琭琭如玉’로 본 것이다.272) 본고는 高亨의 설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6) 安

‘安’은 고대한어에서 ‘焉’과 語音이 같아 쓰임이 비슷하다. 진술문에 쓰인 ‘安’과

‘焉’은 접속사로서 ‘於是’, ‘就’에 해당한다. ‘安’의 이러한 용법은 대략 戰國시기에

생겨나 秦漢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273) ‘安’과 연결된 뒷항은 앞항의 결과

이다. ‘安’의 접속사 용례는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101) 往而不害, 安平泰. ≪老子․35章≫

(찾아가도 서로 해치지 않으니, 이에 평화롭고 태평하다.)

(102) 秦與韓爲上交, 秦禍安移於梁矣. ≪戰國策․趙策≫

(진나라와 한나라가 상등의 외교를 한다면, 진나라의 재앙이 이에 양나라로 옮겨갈 것이

다.)

271)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6쪽.
272)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06쪽.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
局, 2016, 206쪽.

273)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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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01)에서 ‘往而不害’의 ‘而’는 앞항 ‘往’과 뒷항 ‘不害’를 전환관계로 이어준다.

‘安平泰’의 ‘安’은 ‘於是’, ‘乃’, ‘則’에 해당한다.274) ‘安’의 뒷항은 앞항의 결과이다.

예(102)는 前漢 시기 문헌인 ≪戰國策≫에서 ‘安’이 접속사로 사용된 용례이다.

‘安’은 앞 문장의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6) 假定關係 表示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대부분 복문에서 쓰이며, 앞 문장은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고, 뒤 문장은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가정 표시 복문에는

대부분 가정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표지로 사용된다.

≪老子≫에서 가정 관계 접속사는 ‘以’, ‘其’, ‘若’, ‘使’, ‘若使’가 있다.

(1) 以

‘以’의 용법 중에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 용법이 있으며, ‘如果’에 해당한

다.275) ≪老子≫에는 아래의 예문에 2회 출현한다.

(103) 故大邦以下小邦, 則取小邦; 小邦以下大邦, 則取大邦. ≪老子․61章≫

(그러므로 큰 나라가 만약 작은 나라에 낮추면 작은 나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고, 작은 나

라가 만약 큰 나라에 낮추면 큰 나라에게 받아들여진다.)

예(103)에서 ‘以’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였다.276) 뒷항의 ‘則’과 함께 쓰

여 ‘以…, 則…’의 가정복문 구조이다. 앞항은 가정을 표시하고, 뒷항은 결과를 표

시한다. ‘만약 …한다면, …하다’라고 해석한다. 예문의 문장은 ‘大邦’(큰나라)과

‘小邦’(작은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며, ‘取’는 ‘取得’(얻다)의 뜻이다.277)

274)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87쪽.
275) 罗竹风 主編, ≪漢語大詞典≫, 汉语大词典出版社, 1998, 1082쪽.
276) 양만기, <≪老子≫ ‘以’字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66집, 2017, 56쪽.
277)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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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其

‘其’는 가정복문의 앞 문장에 쓰여 가정 표시 접속사로 사용되며, ‘如果’에 해당

한다.278) ≪老子≫에서 ‘其’가 가정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 용례는 아래

의 예(104)에 1회 출현한다.

(104) 其致之也, 謂天無以淸, 將恐裂; 地無以寧, 將恐廢. (후략) ≪老子․39章≫

(만약 이것을 더욱 미루어 말하자면, “하늘이 이것(‘一’)으로써 맑지 못하면 장차 아마 갈라

질 것이고,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면 장차 아마 터질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105) 王其欲覇, 必親中國以爲天下樞, 以威楚趙. ≪史記․范睢蔡澤列傳≫

(왕께서 만약 천하를 제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원에 있는 나라와 친하게 해서 이로써

천하의 중추로 삼고 이로써 楚나라와 趙나라를 위협하여야 합니다.)

(106) 蘭槐之根是爲芷, 其漸之滫, 君子不近, 庶人不服. ≪荀子․勸學≫

(난괴의 뿌리는 향료로 쓰지만, 만약 더러운 물에 적시면, 군자도 가까이 가지 않고 백성들

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104)에서 ‘其’는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饒尙寬은 ‘其致之也’를

‘如果推廣言之(만약 이것을 넓혀서 말하면)’라고 해설하고, ‘其’를 ‘若’, ‘如果’의 의

미로 보았다.279) 陳鼓應은 ‘其致之也’를 ‘推而言之(이를 미루어서 말하다)’라고 해

설하고, 통행본에는 ‘也’자가 없지만 帛書本에 근거하여 보충한다고 하였다.280) 이

‘也’는 종속절의 끝에서 가정의 어기를 표시한다.281)

예(105)와 예(106)의 문장은 각각 ≪史記≫와 ≪荀子≫에서 ‘其’가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인 용례이다. 예(105)의 ‘王其欲覇’에서 ‘王’은 주어이며, ‘其

欲覇’은 가정을 표시하는 종속절이다. ‘必親中國以爲天下樞, 以威楚趙’는 결과를

표시하는 주절이다. 예(106)의 ‘其漸之滫’에서 ‘其’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漸之滫’은 가정의 내용이다. ‘漸’은 ‘浸’(담그다)의 의미이며 동사이다. ‘之’은 대명

사이며, ‘滫’은 ‘臭泔水’(더러운 물)을 뜻한다. ‘其漸之滫’은 가정을 표시하는 종속

절이며, 뒷 절인 ‘君子不近, 庶人不服’은 결과를 표시하는 주절이다.

27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07쪽.
279) 饒尙寬 譯註, ≪老子≫, 中華書局, 2016, 100쪽.
280)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4쪽.
281)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59쪽.



- 136 -

(3) 若

접속사 ‘若’은 가정의 조건이나 상황을 표시하며 ‘如果’, ‘假如’에 해당한다. ≪老

子≫에 2회 출현한다.

(107)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老子․32章≫

(왕이 만약 이것(道)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108)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老子․37章≫

(왕이 만약 이것(道)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스스로 변화할 것이다.)

위 예(107)과 예(108)은 동일한 형태의 문장이다. ‘왕이 만약 ‘道’를 지킬 수 있

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접속사 ‘若’은 모두 주

어의 뒤에 위치하여 가정 관계를 나타낸다.

(4) 使

‘使’는 접속사로서 가정을 표시하며, ‘假使’에 해당한다.282) ≪老子≫에는 2회 출

현한다.

(109)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老子․53章≫

(만일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110) 使有什伯人之器而不用. ≪老子․80章≫

(만약 효과가 열배 백배인 도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위 예(109)의 ‘使我介然有知’에서 ‘使’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介然’은

‘微小(미미하고 작다)’의 뜻이다.283) ‘行於大道’에서 ‘於’는 동작 행위가 발생한 장

소를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在’에 해당한다. ‘唯施是畏’에서 ‘施’는 ‘迤(yì)’로 읽으

며 ‘邪’(삐딱하다, 기울다), ‘斜行’(비탈길)의 뜻이다.284) ‘是’는 구조조사로서 목적

어와 술어 동사의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동사의 앞으로 전치시켜서 목적어를 강

282) 罗竹风 主編, ≪漢語大詞典≫, 汉语大词典出版社, 1998, 1325쪽.
283)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284)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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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효과를 갖는다.285)

예(110)은 ‘使…, 而…’ 구조이다. ‘使’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뒷항은 전

환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而’가 쓰였다. ‘什伯人之器’에 대해 王弼本과 여러 판

본에서는 ‘什伯之器’로 되어 있으나, 帛書甲乙本과 河上公本 등은 ‘什伯人之器’으

로 되어 있다.286) 王力은 ‘什’은 ‘十倍’이고 ‘伯’은 ‘佰’과 通하므로 ‘百倍’를 말하며,

‘什伯之器’는 ‘효과가 열배 백배인 도구’라고 풀이하였다.287)

(5) 若使

접속사 ‘若使’는 ‘若’과 ‘使’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2음절 접속사이며, ‘若’과 ‘使’

가 모두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데, 이 두 개가 함께 쓰여 2음절로 쓰일 때도 의미

는 단음절과 같다.288) ‘假使’에 해당한다. ≪老子≫에는 예(111)에서 1회 출현한다.

(111) 若使民常畏死, 而爲奇者, 吾將得而殺之. ≪老子․74章≫

(만약 백성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기이한 짓을 한다면, 나는 장차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112) 若使湯武不遇桀紂, 未必王也. ≪呂氏春秋․長攻≫

(만약 탕왕과 무왕이 걸왕과 주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왕업을 이루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예(111)에 사용된 접속사 ‘若使’는 주어의 앞에 사용되어 가정 관계를 표시한

다. ‘若使…, 而…者’ 부분이 가정을 표시하는 종속절이며, 뒤의 ‘吾將得而殺之’ 문

장이 결과에 해당하는 주절이다. 이때 ‘者’는 복문 중 앞 단문의 끝에 쓰여 가정

을 표시하는 어기조사이며, 가정 표시 접속사와 함께 쓰였다. ‘…的話’, ‘如果…的

話’에 해당한다.289)

예(112)는 ≪呂氏春秋≫에 사용된 ‘若使’의 용례이다. ‘若使’는 가정 관계를 표시

하는 접속사이다. 앞 절 ‘若使湯武不遇桀紂’은 접속사 ‘若使’를 사용하여 가정 관

28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17쪽.
286)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32-333쪽.
287) “什, 十倍; 伯, 通佰, 百倍. 什伯之器, 效用十倍百倍的工具.”, 王力主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
份有限公司, 1989, 375쪽.

28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81쪽.
28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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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표시하는 종속절이며, 뒷 절 ‘未必王也’은 결과의 내용을 나타내는 주절이

다.

7) 讓步關係 表示

양보 복문은 보통 앞 문장에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고, 뒤 문장에

긍정의 의미로 전환한다. 일반적으로 앞의 종속절이나 뒤쪽의 주절에 접속사나

부사 등의 어법 표지가 있다.290) ≪老子≫에서 양보 관계 표시 접속사는 ‘雖’가

쓰인다.

(1) 雖

접속사 ‘雖’는 복문의 앞절에서 양보 관계를 나타낸다. ‘비록 …일지라도’라고

해석한다. ‘雖’가 양보를 표시할 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실의 양

보’이며 ‘雖然’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가정의 양보’이며 ‘卽使’에 해당한다.291)

≪老子≫에 ‘雖’는 6회 출현한다.

(113) 雖有榮觀, 燕處超然. ≪老子․26章≫

(비록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도 편안히 머물며 초연한다.)

(114) 不貴其師, 不愛其資, 雖智大迷, 是謂要妙. ≪老子․27章≫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을 아끼지 않는다면, 비록 똑똑하다 해도 크게 어리

석은 것이다. 이를 일러 ‘깊은 오묘함’이라고 한다.)

(115)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老子․80章≫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곳이 없고, 비록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그것을 펼칠

곳이 없다.)

예(113)-(115)에서 접속사 ‘雖’는 양보 관계를 표시하며, 뒷항인 주절에 구체적

인 전환의 표지는 없지만, 앞의 종속절과 반대 혹은 대응되는 단어들을 써서 전

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90)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75쪽.
291) 王力, ≪漢語語法史≫, 山東敎育出版社, 1990, 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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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13)에서 ‘雖有榮觀’은 접속사 ‘雖’를 사용하여 양보 관계를 나타낸다. 뒷 절

‘燕處超然’은 완만한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주절이다. ‘燕處’는 ‘安居’의 뜻이

다.292) ‘超然’은 동사 ‘超’의 뒤에 접미사 ‘然’이 결합한 형용사이며 술어로 쓰인

다.293) 예(114)에서 ‘雖智大迷’는 ‘雖智’는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절이며, ‘大

迷’는 주절이다. ‘是謂要妙’의 ‘要’는 ‘幽’(그윽하다)와 通字이며 ‘要妙’는 ‘深妙’(깊

은 오묘함)의 의미이다.294) 예(115)에서 ‘雖有舟輿’와 ‘雖有甲兵’는 양보 관계를 표

시하는 종속절이며, 뒷 절의 ‘無所乘之’와 ‘無所陳之’는 주절이다. ‘無所乘之’와 ‘無

所陳之’는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乘之’(그것을 타다)와 ‘陳之’(그것을 펼치다)

는 동목 구조인데, 각각 구조조사 ‘所’와 결합하여 명사구로 성질이 바뀐다. ‘所乘

之’와 ‘所陳之’는 동사 ‘無’의 목적어이다.

8) ‘之’의 特殊 用法

‘之’가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앞뒤 항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를

말하며, ‘주어+之+술어’의 형식이다.295) 이때 사용된 접속사 ‘之’는 ‘之’의 특수용

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겠다.

‘주어+之+술어’의 ‘之’는 이 문장의 독립성을 없애서 그 주술문을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변화시켜, 문장 구조 중의 하나의 성분으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주어+

之+술어’ 형식은 고대 중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어법 구조이다. ‘주어+之+술어’ 형

식은 갑골문과 西周 金文에는 보이지 않지만 春秋 시기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

에, 아마 春秋 시기 이전에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296)

‘주어+之+술어’ 구조의 ‘之’를 어떠한 품사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자들은

292)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59쪽.
293) 접미사 ‘然’은 동사, 형용사, 부사와 결합하여 부사나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동사(또는 형용사)+然’은 형
용사성 단어로서 때로 모종의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의 술어로 쓰인다.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
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500쪽.

294) 高亨은 “‘要’疑讀爲‘幽’, ‘幽妙’猶言深妙也. ‘要’‘幽’古通用.”(‘要’는 ‘幽’로 읽어야 할 것으로 의심된다. ‘幽妙’는
깊은 오묘함을 말하는 것과 같다. ‘要’와 ‘幽’는 옛날에 통용되었다.)이라고 하였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
價≫, 中華書局, 2016, 163쪽.

295) ‘之’는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앞뒤 항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 何樂士, ≪≪左傳≫語法硏
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5-526쪽.

296) 郭錫良 主編, ≪古漢語語法論集≫, 語文出版社, 1998, 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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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何樂士는 ‘주어+之+술어’의 ‘之’의 품사에 대하여 접속사로 보는 편이 바람직하

다고 하였고, 연결과 수식 기능을 하는 ‘부사성 접속사’로 보았다. ‘주어+之+술어’

와 ‘주어+술어’는 차이가 있는데, ‘之’를 넣으면 문장에 형식상의 표지와 내재적

유착성을 증가시켜, 그 문장을 항상 자신보다 큰 언어단위와 긴밀하게 연결하기

때문이다.297)

郭錫良은 ‘주어+之+술어’의 ‘之’를 접속사라고 하였다. ‘之’가 주어와 술어의 사

이에 쓰여 연결 작용을 일으키지만, 주술 구조가 명사성 성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로서 다른 절의 앞에 쓰여, 복문 중의 하나로 쓰이게 된다고

하였다.298)

黃六平은 ‘주어+之+술어’의 ‘之’는 연결기능이 비록 미약하기는 하나 완전히 상

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하였다.299)

唐子恒은 ‘주어+之+술어’의 ‘之’를 접속사로 보았다.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접속

사 ‘之’를 삽입하면 ‘之’자 구조로 변하는데, 대부분의 ‘之’자 구조는 독립적인 성

분으로 쓰일 수 없고 자신보다 큰 구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300)

반면, 王力은 ‘주어+之+술어’의 ‘之’를 전치사로 보았다. ‘之’가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문장의 독립성을 취소함으로써 형식상 절이나 구로 변화하고 의미

가 아직 끝나지 않아, 청취자나 독자에게 다음 문장을 기다리게 만든다고 하였

다.301)

그밖에 楊伯峻은 ‘주어+之+술어’의 ‘之’를 구조조사로 보고, 하나의 문장을 명사

구로 변화시켜 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이거나, 또는 하나의 문장을

절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302)

그러나 何樂士는 ‘주어+之+술어’ 구조가 명사구라는 일부의 설에 대해 개괄성

과 대표성을 갖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左傳≫에 사용된 ‘주

어+之+술어’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총 531회 중 단독성분으로 16회, 병렬성분으

297)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4-526쪽.
298) 郭錫良ㆍ李玲璞主編, ≪古代漢語≫(下), 語文出版社, 1993, 745-747쪽.
299)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5-186쪽.
300)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217-219쪽.
301) 王力主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458-459쪽.
302)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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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6회, 종속절로 190회, 술어로 13회, 주어로 65회, 목적어로 211회가 사용되었

는데, 그중 단독성분, 병렬성분, 종속절로 사용된 용례가 45%에 달하므로 ‘주어+

之+술어’ 구조가 명사구라는 설은 충분하지 않다.303)

≪老子≫에 쓰이는 ‘주어+之+술어’ 형식도 주어, 술어, 목적어, 복문의 한 절로

쓰이며, 그중에 복문 중의 절로 쓰인 용례가 44%에 달한다. 따라서 본고는 何樂

士의 의견을 토대로 ‘주어+之+술어’의 ‘之’를 접속사로 분류하고, ‘之’의 특수용법

으로 별도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老子≫에서 ‘주어+之+술어’ 구조는 총 32회 출현하며,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 성분으로 사용되거나, 복문 중 하나의 절로 쓰인다.

(1) 主語로 使用

‘주어+之+술어’ 형식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때는 보통 주제 주어이며, ‘之’는

‘주어+之+술어’가 술어 평술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지이다.304) ‘주어+之+술어’ 형

식을 주어로 판단할 때는 술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老子≫에서 ‘주어+之+술어’ 형식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 용례는 7회이다.

(152) 譬道之在天下, 猶川谷之於江海. ≪老子․32章≫

(비유하자면, 도가 천하에 있음은 마치 내와 계곡이 강과 바다에 있는 것과 같다.)

(153) 含德之厚, 比於赤子. ≪老子․55章≫

(덕을 간직함이 두터운 자는 갓난아이와 비슷하다.)

(154) 人之迷, 其日固久. ≪老子․58章≫

(사람들이 미혹된 지는 그런 날이 정말로 오래되었다.)

(155)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老子․64章≫

(백성이 일을 할 적에는 항상 거의 이루어질 때에 실패한다.)

(156) 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强. 草木之生也柔脆, 其死也枯槁. ≪老子․76章≫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뻣뻣하고 강하다. 초목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지만, 그것이 죽을 때는 마르고 딱딱하다.)

303)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0-521쪽.
304)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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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152)-(156)은 ‘주어+之+술어’ 형식이 문장의 주어로 쓰인 용례이다.

예(152)의 ‘道之在天下’와 ‘川谷之於江海’는 모두 ‘주어+之+술어+목적어’의 구조

이다. 陳鼓應은 이 문장은 도치문이며 “以江海譬道, 以川谷譬天下萬物.(강과 바다

로써 도를 비유하고, 내와 계곡으로써 천하 만물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였다.305)

양회석은 ‘之在’와 ‘之於’ 구조는 보통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할 때 쓰는 문형으로,

‘A1과 B1의 관계는 A2와 B2의 관계와 같다’로 해석하지만, 노자는 ‘A1(道)과

B1(天下)의 관계는 B2(川谷)와 A2(江海)의 관계와 같다’는 식으로 써서, 노자가

즐겨 쓰는 ‘순환어법’이라고 하였다.306) 또한 趙榮珦은 ‘在’와 ‘於’는 ‘존재하다’는

의미의 동사인데, ‘在’는 능동사로, ‘於’는 ‘被…容納’에 해당하는 피동사로 보았

다.307)

예(153)의 ‘含德之厚’에서 ‘含德’은 ‘동사+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문장의

주어로 쓰였으며, 형용사 ‘厚’는 술어이다. ‘之’가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여 ‘含德之

厚’ 구조가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308) ‘比於赤子’에서 ‘比’는 동사로서 ‘견주다’는

뜻이며, ‘於’는 ‘比’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예(154)의 ‘人之迷’(사람들이 미혹되다)는 ‘人’은 주어, ‘迷’는 형용사 술어이며,

‘之’는 주어와 술어를 이어준다. ‘人之迷’는 문장의 주어이다. ‘其日固久’의 ‘固’는

부사로서 ‘確實’, ‘實在’에 해당한다.309)

예(155)에서 ‘民之從事’는 ‘주어+之+술어 동사+목적어’의 구조이며, ‘之’자로 인

해 독립적인 문장이 되지 못하고, 대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常於幾成’은 시간의

부사어이며, ‘而’는 연접관계 표시 접속사이다. ‘敗’는 술어 동사, ‘之’는 목적어이

다.

예(156)의 ‘人之生’과 ‘草木之生’은 ‘주어+之+술어’의 구조이며 모두 문장의 주어

로 쓰인다. 예문에 ‘也’가 4회 사용되는데 모두 어음을 고르는 어기조사로 쓰였

다. ‘其死’는 예문에 2회 사용되는데, ‘其’는 ‘명사+之’에 해당하는 대명사이며 각

각 앞 문장의 ‘人之’와 ‘草木之’를 가리킨다고 하겠다.310)

305)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82쪽.
306) 양회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61-162쪽.
307)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47쪽.
308) ‘含德之厚’은 ‘含德深厚的人’(덕을 품음이 두터운 자)로 해석된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60쪽.

30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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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述語로 使用

‘주어+之+술어’ 형식이 술어로 사용된 경우는 1회이다.

(157) 道者, 萬物之奧. ≪老子․62章≫

(도는 만물이 숨는 곳이다.)

예(157)에서 ‘萬物之奧’는 ‘주어+之+동사 술어’의 구조이며, 문장의 술어로 쓰였

다. ‘奧’는 ‘藏’(감추다)에 해당하며 ‘庇蔭’(보살피다)는 뜻을 함유한다.311)

(3) 目的語로 使用

‘주어+之+술어’ 형식이 술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는 5회이다.

(158) 其未兆, 如嬰兒之未孩. ≪老子․20章≫

(아직 조짐을 보이지 않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웃을 줄 모르는 것과 같다.)

(159)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皆知善之爲善, 斯不善已. ≪老子․2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예쁨이 예쁨인 줄을 알면, 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모두 잘함이 잘

함인 줄을 알면,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160) 吾是以知無爲之有益. ≪老子․43章≫

(나는 이로써 무위가 유익함을 안다.)

(161) 以輔萬物之自然而不敢爲. ≪老子․64章≫

(만물이 스스로 그렇게 됨을 돕지만 감히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

위 예(158)-(161)에 쓰인 ‘주어+之+술어’ 구문은 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예(158)의 ‘如嬰兒之未孩’의 ‘如’는 동사이며, ‘嬰兒之未孩’를 목적어로 취한다.

‘嬰兒’와 ‘未孩’는 주술 관계이며, 접속사 ‘之’가 이 둘을 연결하여 ‘嬰兒未孩’의 독

립성을 파괴한다.

예(159)의 ‘皆知美之爲美’에서 ‘美之爲美’는 ‘知’의 목적어로 쓰인다. ‘皆知善之爲

310) 王力, ≪漢語語法史≫, 山東敎育出版社, 1990, 333쪽.
311)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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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의 ‘善之爲善’는 ‘知’의 목적어이다. ‘美之爲美’와 ‘善之爲善’는 ‘주어+之+술어+목

적어’의 구조이며, ‘之’는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접속사로서 이 문장의 독립성

을 없애 문장의 한 성분으로 바꾸어준다.

예(160)에서 ‘是以’는 접속사가 아니라 ‘대명사+전치사’의 구조로 동작 행위의

원인을 소개하는 전치사구이며, ‘以’의 목적어인 ‘是’가 전치된 형태이다. ‘知無爲

之有益’의 ‘無爲之有益’은 ‘주어+之+술어’의 구조로, 동사 ‘知’의 목적어로 사용되

었다.

예(161)의 ‘以輔萬物之自然’에서 ‘以’는 순접 표시 접속사이며, ‘輔’는 술어 동사

로서 ‘萬物之自然’를 목적어로 취한다. ‘萬物之自然’의 ‘之’는 주어인 ‘萬物’과 술어

‘自然’(저절로 그러하다)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며, 이 문장의 독립성을 파괴한다.

(4) 複文 中 하나의 節로 使用

‘주어+之+술어’ 형식이 복문 중 하나의 절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며, 19회 출현

한다.

(162)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 ≪老子․3章≫

(그래서 성인이 (정사를) 처리하면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그들의 배를 채우며, 그들의 뜻

을 약하게 하고, 그들의 뼈를 강하게 한다.)

(163) 道之爲物, 惟恍惟惚. ≪老子․21章≫

(도가 사물이라고 한다면, 단지 있는 듯 없는 듯 어렴풋할 뿐이다.)

(164) 殺人之衆, 以悲哀泣之, 戰勝以喪禮處之. ≪老子․31章≫

(사람을 죽임이 많으면 비통한 심정으로써 임하고, 싸워서 이겨도 상례로써 처리한다.)

(165)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老子․35章≫

(도가 입에서 나오면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다.)

(166) 未知牝牡之合而脧作, 精之至也. 終日號而不嗄, 和之至也. ≪老子․55章≫

(암수의 교합을 아직 모르는데 고추가 일어서니,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로움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167) 民之難治, 以其智多. ≪老子․65章≫

(백성은 다스리기 어렵나니, 그들이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168)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老子․66章≫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169) 人之生生, 動之於死地, 亦十有三. 夫何故? 以其生生之厚. ≪老子․50章≫

(사람들이 생을 살다가 함부로 행동하여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또한 열에 셋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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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저 무슨 연고인가? 그가 생을 살려는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170)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 民之輕死, 以其上求生

之厚, 是以輕死. ≪老子․75章≫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윗사람이 세금을 거둬들임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린다.

백성이 다스리기 어려움은 그 윗사람이 억지로 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

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윗사람이 삶을 추구함이 두텁기 때문이다. 그래

서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171) 弱之勝强, 柔之勝剛, 天下莫不知, 莫能行. ≪老子․78章≫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기나니, 천하에는 아무도 (이것을) 모르는 이

가 없지만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172) 人之不善, 何棄之有? ≪老子․62章≫

(사람이 잘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위 예(162)-(172)는 ‘주어+之+술어’ 형식이 복문에 쓰여 그중 하나의 종속절로

사용되는 용례이다.

예(162)-(165)는 가정복문이다. 예(162)의 ‘聖人之治’, 예(163)의 ‘道之爲物’, 예

(164)의 ‘殺人之衆’, 예(165)의 ‘道之出口’은 모두 ‘주어+之+술어’ 구조이며, 가정복

문 중 종속절에 해당한다. 예(163)에서 ‘道之爲物’은 ‘道作爲事物’(도를 사물이라고

여기다)이라고 해석된다.312) 예(165)에서 ‘道之出口’는 도를 입으로 표현함을 뜻한

다.

예(166)-(170)은 인과복문이며, 원인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에 ‘주어+之+술

어’ 구조가 쓰인다.

예(166)에서 ‘精之至也’와 ‘和之至也’는 모두 ‘주어+之+술어+也’의 구조로서 인과

복문 중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였다. ‘也’는 진술문의 끝에 쓰여 원인을 강조

하는데 쓰인 어기조사이다.313) 예(167)의 ‘民之難治’와 예(168)의 ‘江海之所以能爲

百谷王者’는 인과복문 중 결과에 해당하며, 예(169)의 ‘以其生生之厚’는 원인에 해

당한다. 예(169)의 ‘人之生生’은 연관복문에서 하나의 단문에 해당한다. ‘人之生生’

과 ‘動之於死地’는 서로 선후 연결 관계이며 시간상 또는 논리상 선후 순서가 있

으므로, 연관복문에 해당한다.314) 예(170)에서 ‘民之饑’, ‘民之難治’, ‘民之輕死’는

인과복문 중 결과에 해당하며, ‘以其上食稅之多’, ‘以其上之有爲’, ‘以其上求生之厚’

312) 饒尙寬 譯註, ≪老子≫, 中華書局, 2016, 55쪽.
31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90쪽.
314)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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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인에 해당한다.

예(171)에서 ‘弱之勝强’과 ‘柔之勝剛’은 모두 ‘주어+之+술어+목적어’의 구조이며,

이 두 항은 병렬복문이다. 이 둘 사이는 평등의 관계이고, 의미상 서로 전환이

아니라 동향적이므로 대등한 병렬복문이라 하겠다.315) ‘弱’와 ‘柔’는 형용사로서

이 형식의 주어이며, ‘勝’은 동사, ‘强’과 ‘剛’은 목적어이다.

예(172)는 ‘人之不善’에서 주어 ‘人’과 술어 ‘不善’의 사이에 ‘之’를 삽입함으로

인해 단독성분으로 쓰이지 못하며, 앞뒤 두 절의 연결된 의미를 파악하여 양보

복문의 종속절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종속절은 양보의 의미가 있지만 양보 표

시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316) 뒷절 ‘何棄之有’에서 ‘何棄’는 ‘有’의

목적어이며 조사 ‘之’의 도움을 받아 전치되었다.

2. 接續詞 用法 特徵

≪老子≫에 사용된 접속사는 ‘且’, ‘與’, ‘而’, ‘以’, ‘斯’, ‘則’, ‘然後’, ‘而後’, ‘而況

於’, ‘爲’, ‘故’, ‘是以’, ‘是故’, ‘安’, ‘若’, ‘其’, ‘使’, ‘若使’, ‘雖’, ‘之’ 등 20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접속사를 의미에 따라 竝列, 連接, 轉換, 漸層, 因果, 假定, 讓步,

之의 特殊用法 등 8가지로 분류하여 그 사용 빈도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들 접

속사의 종류와 용법별 출현 횟수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4-1>과 같다.

<표4-1> 接續詞 種類 및 用法

315)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22쪽.
316)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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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접 전환 인과

병렬 점층 가정 양보

주어+之+술어

계
비율
(%)

동작과
목적․
결과

부사어
와 술어

시간상
선후

부정사
사용

대응․
반의어
사용

원인 결과 주어 술어목적어
복문
의 절

且 3 3 1

與 6 6 1

而 17 11 2 52 13 7 6 108 32

以 13 9 15 2 39 11

斯 2 2 1

則 27 27 7

然後 1 1 1

而後 4 4 1

而況於 1 1 1

爲 1 1 1

故 57 57 17

是以 35 35 10

是故 1 1 1

安 1 1 1

若 2 2 1

其 1 1 1

使 2 2 1

若使 1 1 1

雖 6 6 1

之 7 1 5 19 32 9

소계 59 20 7 52 13 16 94 16 7 8 6 7 1 5 19 330 100

합계 86 65 110 16 7 8 6 32 330

비율(%) 25 20 34 5 2 2 2 10 100

접속사는 총 330회 사용된다. 접속사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而’가 108회로 32%를 차지하여 가장 출현 빈도가 높으며, 연접, 전환, 병렬, 점

층 관계를 표시하는 용법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이어 ‘故’는 57회로

17%를 차지하였으며, 인과 복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용법으로만 쓰였다. 다음

으로 ‘以’가 39회 쓰여 11%에 해당하며, 연접, 인과,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용법

으로 사용되었다. 뒤이어, 是以(35회, 10%)>之(32회, 9%)>則(27회, 7%)>與․雖

(6회, 1%)>而後(4회, 1%)>且(3회, 1%)>若․使(각2회, 1%)>而後․而況於․爲․

是故․安․其․若使(각1회, 1%)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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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의 용법별 출현 횟수를 보면, 인과관계를 표시하는 용법이 110회(3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연접(86회, 25%)>전환(65회, 20%)>‘之’자구(32

회, 10%)>병렬(16회, 5%)>가정(8회, 2%)>점층(7회, 2%)>양보(6회, 2%) 표시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인과 표시 접속사는 ‘以’, ‘爲’, ‘故’, ‘是以’, ‘是故’, ‘安’이 있으며, 이들은 원인 표

시와 결과 표시로 나눌 수 있다. 원인 표시 접속사는 ‘以’(15회), ‘爲’(1회)가 있고,

결과 표시 접속사는 ‘故’, ‘是以’, ‘是故’, ‘安’이 쓰였다.

연접 표시 접속사는 ‘而’, ‘以’, ‘斯’, ‘則’, ‘然後’, ‘而後’가 있다. 이들을 동작과 목

적․결과와의 연접, 부사어와 술어와의 연접, 시간상 선후의 연접 등 3가지로 세

분하여 고찰하였다. 동작과 목적․결과와의 연접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則’(27회), ‘而’(17회), ‘以’(13회), ‘斯’(2회)가 있으며, 이들 중 ‘則’의 사용빈도가 가

장 높았다. 부사어와 술어와의 연접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11회), ‘以’(9

회)가 있으며, ‘而’의 앞항에는 동작 행위의 방식, 시간, 조동사가 쓰여 뒷항을 수

식한다. ‘以’의 앞항은 상태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쓰였다. 이들 접속사와

연결한 앞뒤 두 항은 수식 관계가 된다. 시간상 선후의 연접관계를 표시하는 접

속사는 ‘而後’(4회), ‘而’(2회), ‘然後’(1회)가 있다. 이들과 앞뒤에 연결한 두 항은

의미상 시간의 선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환 관계 표시 접속사는 ‘而’(65회)만 출현한다. 이때 ‘而’는 연결된 앞, 뒤 항

에 부정사를 사용하여 전환의 의미를 표시하는 경우가 52회이며, 대응 혹은 반대

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써서 전환하는 경우는 13회이다.

‘주어+之+술어’ 형식은 총 32회 사용된다. ‘주어+之+술어’의 ‘之’는 주어와 술어

를 연접하여 문장의 독립성을 없애는 접속사이며, 문장에서 주어로 7회, 술어로

1회, 목적어로 5회, 복문 중의 단문으로 19회 사용되었다. ‘주어+之+술어’ 구조가

복문 중의 하나의 단문으로 사용된 용례가 ‘주어+之+술어’ 수량의 59%에 해당하

므로, ‘주어+之+술어’ 구조는 명사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어+之+술어’

의 ‘之’는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가 아니라 연결기능을 하는 접속사라는 주장

에 더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병렬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7회), ‘與’(6회), ‘且’(3회)가 있으며,

가정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以’(2회), ‘若’(2회), ‘其’(1회), ‘使’(2회), ‘若使’(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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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점층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6회), ‘而況於’(1회)가 있다. 양보관계

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雖’(6회)만 사용되며, 뒷항에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

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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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老子≫ 助詞 用法

助詞의 정의와 분류에 관하여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楊伯峻ㆍ何樂士는 助詞는 단어나 구 또는 문장에 각종 표지 역할을 하는 단어

라고 정의하였고, 助詞는 독립성은 가장 약하고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며,

문장의 첫머리, 또는 단어의 앞뒤, 또는 구의 중간에 사용된다고 하였다.317) 또한,

助詞를 그 역할에 따라 語助詞, 重言助詞, 構造助詞, 接詞로 구분하고, 助詞의 기

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318)

1. 문장(句)의 범위 내에서, 1)각종 語氣를 표시한다. 2)음절을 조정한다. 3)詞序

를 바꾼다. 4)시태나 피동을 표지한다. 2. 구(短語)의 범위 내에서, 1)原 구조의 동

사나 형용사의 성질을 바꿔서 명사구로 만든다. 2)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사이에 위

치하여 명사구를 만든다. 3)부사어가 되는 단어의 뒤에 위치하여 부사구를 형성한

다. 4)중첩 기능 등을 한다. 3. 단어(詞)의 범위 내에서, 1)단어의 앞에 붙어 명사

어를 대부분 형성한다. 2)단어의 중간에 붙어 대부분 명사구의 중간에 놓인다. 3)

단어의 뒤에 붙어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어를 형성한다.

馬建忠은 實字와 句讀을 종결하는데 쓰이는 虛字는 助字라고 하였다. 傳信助字

는 ‘也’, ‘矣’, ‘耳’, ‘已’ 등이 있으며 결정의 어기를 나타내고, 傳疑助字는 ‘乎’, ‘哉’,

‘耶’, ‘歟’ 등이 있으며 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319)

黃六平은, 助詞는 언어의 情態를 표시하는 단어이며 語首, 語中, 語末에 사용된

다고 하였다. 語首助詞는 문장의 앞에 쓰이는 發語詞나 發聲詞를 말하며, 語中助

詞는 문장 안에서 보조역할만 하는데 어음을 고르는 기능을 하는 ‘厥’, ‘其’ 등이

31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70쪽.
318) “1. 在句的範圍內: 1)表志某種語氣 2)協調音節 3)變換詞序 4)表志時態或被動. 2. 在短語的範圍內: 1)改變原
結構的動、形性質, 組成名詞性短語 2)位于修飾語與被修飾之間, 組成名詞性短語 3)位于做狀語的詞語後, 形成
狀語短語 4)重言作用. 3. 在詞的範圍內: 1)做詞的前綴, 大多形成名詞語 2)做詞的中綴, 大多在名詞短語之中 3)
做詞的後綴, 形成名詞、形容詞或副詞語.”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70쪽.

319) 呂叔湘ㆍ王海棻編, ≪馬氏文通讀本≫, 上海敎育出版社, 2000, 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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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語末助詞는 陳述助詞, 疑問助詞, 提頓助詞, 祈使와 感歎의 助詞 등이라고

하였다.320)

일부 고한어 어법서에는 각종 어기를 나타내는 단어를 助詞가 아닌 語氣詞라

고 칭하기도 한다.

郭錫良ㆍ李玲璞은 語氣詞는 문장의 어기를 표현하는 허사의 종류이며, 문장성

분으로 충당되지 않고, 문장성분이나 절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지도 않으며, 각종

어기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고대 중국어 상용어기사에는 ‘也’, ‘矣’, ‘已’, ‘焉’,

‘耳’, ‘乎’, ‘與’, ‘耶’, ‘夫’, ‘哉’, ‘兮’ 등이 있으며, 문장에서의 위치나 역할에 따라 문

두어기사, 문중어기사, 문말어기사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321)

劉景農은 語氣詞는 말의 각종 어기를 표시하는데 쓰이는 것이라 정의하고, 진

술어기사, 의문어기사, 제시와 멈춤의 어기사로 구분하였다.322)

唐子恒은 語氣詞는 어기ㆍ잠시멈춤ㆍ음절조정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단어라고

하였다.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문두, 문중, 문말어기사로 분류하였다.323)

王寧은 語氣詞는 문장의 다른 단어와 협력하여 긍정, 진술, 감탄, 의문 등의 각

종 어기를 표시하는 단어이며, 문두, 문중, 문말에 쓰인다고 하였다.32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를 어기조사로 분

류하거나 어기사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助詞의 연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각종 구조를 나타내는 構造助詞,

단어의 앞뒤에 붙은 接辭, 발언의 시작을 알리는 語助詞, 음절 조정이나 휴지를

표시하거나 각종 어기를 표시하는 助詞(또는 語氣詞) 등을 모두 조사에 포함하여

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助詞를 構造助詞, 語氣助詞, 接辭 등 3가지로 분

류하여, 구의 성질이나 詞序를 바꾸는 조사는 構造助詞로, 각종 어기를 표시하는

조사는 語氣助詞로, 단어의 앞뒤에 붙은 단어는 接辭로 분류하겠다.

320)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8-189쪽.
321) 郭錫良ㆍ李玲璞 主編, ≪古代漢語≫(上․下), 語文出版社, 1993, 751쪽.
322)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90-91쪽.
323)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論≫, 山東大學出版社, 2000, 162-163쪽.
324) 王寧 等 編著, ≪古代漢語通論≫,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6, 239-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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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助詞 用法 分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助詞는 단어나 구, 또는 문장에서 각종 표지 역할을

하며,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매우 虛化된 단어이다. ≪老子≫에 사용된 助詞의

종류는 크게 構造助詞, 語氣助詞, 接尾辭로 분류할 수 있다.

1) 構造助詞

구조조사는 문장이나 구에서 사용되어, 문장의 단어 순서에 변화를 주거나, 명

사구를 조성하는 조사이다.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는 두 가지 형태로 다시 나

눌 수 있다. 하나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사이에 놓여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편

정구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구), 형용사(구), 또는 문장을 명사(성)

구로 만들어서 원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325)

≪老子≫에서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는 ‘之’, ‘者’, ‘所’가 있으며, 문장에서

詞序에 변화를 주는 구조조사는 ‘之’와 ‘是’가 있다.

(1) 之

‘之’는 고대중국어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허사 중 하나이다. ‘之’는 보통 대명사

로서 목적어로 쓰이거나, 지시대명사로서 관형어로 쓰이며, 또한 助詞로서 여러

가지 용법을 나타내기도 하며, 접속사나 전치사로도 사용되어, 출현빈도가 매우

높고 용법도 복잡하다.326)

≪老子≫에 쓰인 구조조사 ‘之’는 수식어와 중심어 사이에 쓰여 수식관계를 나

타내는 용법과, 술어 동사와 목적어의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之’의 앞으로 전치

시켜 술목 구조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本稿는 구조조사 ‘之’를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용법

325)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ㆍ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83쪽.
32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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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적어 전치 표시 용법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① 名詞性 偏正句를 만드는 構造助詞 ‘之’

구조조사 ‘之’는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놓여 영속ㆍ수식ㆍ제한ㆍ등위 관계

를 나타내며, 현대중국어에서 ‘的’의 용법에 해당한다.327) ‘之’의 뒤에 위치한 중심

어는 명사 혹은 명사성 단어가 오며, ‘之’의 앞에 위치한 수식어는 다양한 성분이

올 수 있다. 이들을 ‘之’와 결합한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명

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형용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동

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수량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시간명

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의문대명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대)명

사+之+所+동사’이다.

A. 명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老子≫에서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구조조사 ‘之’의 앞에 명사(구)가 오는

용례는 총 41회이다. 이 편정구는 문장의 주어, 술어, 목적어로 사용된다.

a. 주어로 사용

≪老子≫에서 ‘명사(구)+之+명사’ 형식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14회이다.

(1)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老子․5章≫

(하늘과 땅의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지 않은가?)

(2)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老子․6章≫

(현묘한 암컷의 문, 이것은 천지의 근원을 말한다.)

(3) 孔德之容, 惟道是從. ≪老子․21章≫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4) 國之利器不可以示人. ≪老子․36章≫

(나라의 이로운 기물은 남에게 쉽게 내보이면 안 된다.)

(5)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老子․43章≫

32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40-8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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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견고한 것을 부린다.)

(6) 合抱之木, 生於毫末. ≪老子․64章≫

(한 아름의 나무는 털끝만 한 싹에서 생긴다.)

(7) 天之道, 不爭而善勝, 不言而善應, 不召而自來. ≪老子․73章≫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대답하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8) 天之道, 其猶張弓與? … 天之道, 損有餘而補不足. 人之道, 則不然, 損不足以奉有餘. ≪老子․

77章≫

(하늘의 도는 아마 활을 당기는 것 같지 않은가? …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다가 부

족한 곳에 보태준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데를 덜어다가 여유가 있는 사람

을 봉양한다.)

(9) 是以聖人云: “受國之垢, 是謂社稷主; 受國不祥, 是謂天下王.” ≪老子․78章≫

(그래서 성인이 말하였다. “나라의 굴욕을 받아들이는 이라야 사직의 주인이라 할 수 있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이라야 천하의 왕이라 할 수 있다.”)

(10)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 不相往來. ≪老子․80章≫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서 죽음에 이르

도록 서로 오가지 않는다.)

(11) 天之道, 利而不害; 人之道, 爲而不爭. ≪老子․81章≫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고, 사람의 도는 하여주되 다투지 않는다.)

위 예(1)-(11)에서 ‘명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형식은 모두 문장의 주

어로 쓰인다.

예(1)의 ‘天地之間’는 문장의 주어이다. ‘其猶橐籥乎’에서 ‘乎’는 추측 의문의 어

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이며,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其’와 호응되어 쓰였다. ‘吧’

에 해당한다.328)

예(2)의 ‘玄牝之門, 是謂天地根’에서 ‘玄牝之門’은 문장의 주어이며, ‘是’는 대명

사로서 앞의 ‘玄牝之門’을 가리킨다. ‘謂’는 술어, ‘天地根’은 목적어이다.

예(3)의 ‘孔德之容’은 문장의 주어이다. ‘惟道是從’에서 ‘惟’는 부사이고, ‘是’는

목적어 ‘道’를 동사의 앞으로 전치시키는 구조조사이다.

예(4)의 ‘國之利器’는 문장의 주어이다. ‘利器’의 표면적인 뜻은 날카로운 무기를

뜻한다. ‘利器’에 대하여, ‘刑法’이나 ‘權術’로 보아 ‘利器’를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

하기도 하고, ‘微明’이나 ‘柔弱’으로 보아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

다.329)

32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33쪽.
329)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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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5)의 ‘天下之至柔’은 문장의 주어이며, ‘馳騁天下之至堅’의 ‘馳騁’은 ‘말을 타

고 질주함’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駕御’(부리다)를 뜻하는 동사이다.330) ‘天下之至

堅’을 목적어로 취한다.

예(6), (7)의 ‘合抱之木’와 ‘天之道’도 모두 주어로 쓰인다. 예(8)의 ‘天之道’는 주

어이며, ‘其猶張弓與’의 ‘與’는 추측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로서, 추측

표시 부사 ‘其’와 호응한다. ‘天之道’와 ‘人之道’는 모두 문장의 주어이다.

예(9)의 ‘受國之垢, 是謂社稷主’에서 ‘是’는 대명사로 ‘受國之垢’을 가리키며, 문

장의 주어가 된다. 뒷항의 ‘受國不祥, 是謂天下王’도 같은 구조이다.

예(10)의 ‘鷄犬之聲相聞’에서 ‘鷄犬之聲’은 주어, ‘相’은 부사, ‘聞’은 동사이다. 예

(11)의 ‘天之道’와 ‘人之道’는 모두 주어로 쓰인다.

b. 술어로 사용

≪老子≫에서 ‘명사(구)+之+명사’ 구조가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16회이다. 때

로 문장의 끝에 진술의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가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12) 吾不知誰之子, 象帝之先. ≪老子․4章≫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 줄 모르지만, 상제의 선조인 것 같다.)

(13) 功遂身退, 天之道也. ≪老子․9章≫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14) 我愚人之心也哉! ≪老子․20章≫

(나는 바보의 마음이구나.)

(15) 柰何萬乘之主, 而以身輕天下? ≪老子․26章≫

(어찌하여 만승의 주인인데도, 자신을 천하 백성들보다 가벼이 여길 수 있겠는가.)

(16) 故善人者, 不善人之師; 不善人者, 善人之資. ≪老子․27章≫

(그러므로 잘하는 자는 잘하지 못하는 자의 스승이고, 잘하지 못하는 자는 잘하는 자의 바

탕이다.)

(17) 兵者不祥之器, 非君子之器. ≪老子․31章≫

(병기란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18)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老子․38章≫

(앞서 아는 척하는 것은 도의 허상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19)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 ≪老子․40章≫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유약함은 도의 쓰임이다.)

(20) 大邦者下流. 天下之交, 天下之牝. ≪老子․61章≫

330)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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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나라는 하류이다. 천하의 합류점이요, 천하의 암컷이다.)

(21) 道者, 萬物之奧. 善人之寶, 不善人之所保. ≪老子․62章≫

(도라는 것은 만물이 숨는 곳이다. 잘하는 사람의 보배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곳이다.)

(22) 故以智治國, 國之賊; 不以智治國, 國之福. ≪老子․65章≫

(그래서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림은 나라의 도적이요,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음은 나

라의 복이다.)

위 예(12)-(22)에 쓰인 ‘명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술어로 쓰인다.

예(12)의 ‘象帝之先’, 예(15)의 ‘萬乘之主’, 예(16)의 ‘不善人之師’와 ‘善人之資’, 예

(17)의 ‘非君子之器’는 모두 문장의 술어로 쓰였는데, 문말에 종결형 어기조사는

쓰이지 않았다. 반면, 예(13)의 ‘天之道也’와 예(14)의 ‘愚人之心也哉’에는 각각 종

결의 어기조사 ‘也’와 감탄의 어기조사 ‘也哉’가 쓰였다.

예(18)의 ‘道之華, 而愚之始’에서 ‘道之華’와 ‘愚之始’는 술어이며, 접속사 ‘而’는

이 두 항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표시한다. 예(19)에서 ‘反者’와 ‘弱者’는 주어이며,

‘道之動’과 ‘道之用’은 술어이다. 예(20)에서 ‘大邦者下流’의 ‘者’는 주어의 뒤에 쓰

여 어음을 잠시 멈추는 어기조사이다. ‘天下之交’와 ‘天下之牝’는 서로 병렬관계이

며 모두 술어이다.

예(21)의 ‘道者, 萬物之奧’의 ‘者’는 어기조사이며, ‘奧’는 ‘藏’으로 ‘보우하다’는

뜻이며,331) ‘萬物之奧’은 술어이다. ‘善人之寶’도 술어로 쓰인다. 예(22)의 ‘以智治

國, 國之賊’에서 ‘以智治國’은 주어이며, ‘國之福’은 술어이다. ‘不以智治國, 國之福’

에서 ‘不以智治國’은 주어이며, ‘國之福’은 술어이다.

c. 목적어로 사용

≪老子≫에서 ‘명사(구)+之+명사’ 구조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11회이다.

(23) 無, 名天地之始；有, 名萬物之母. ≪老子․1章≫

(‘없음’은 천지의 시작을 말하고, ‘있음’은 만물의 근원을 말한다.)

(24) 淵兮, 似萬物之宗. ≪老子․4章≫

(깊도다. 마치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331) 陳鼓應은 ‘奧’는 ‘藏’으로 ‘보우하다’는 뜻을 함유한다고 풀이하였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
局, 2016,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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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當其無, 有車之用. … 當其無, 有器之用. … 當其無, 有室之用. ≪老子․11章≫

(그것의 빈 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고, … 그것의 빈 곳에 그릇이 쓰임이 있고, … 그것의

빈 곳에 집의 쓰임이 있다.)

(26) 吾何以知衆甫之狀哉? ≪老子․21章≫

(내가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겠는가?)

(27)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老子․43章≫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견고한 것을 부린다.)

(28) 未知牝牡之合而脧作, 精之至也. ≪老子․55章≫

(암수의 교합을 아직 모르는데 고추가 일어서니,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29) 有國之母, 可以長久. ≪老子․59章≫

(나라의 어미를 보유하면 장구할 수 있다.)

(30) 小國寡民. 使有什伯人之器而不用. ≪老子․80章≫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설령 열배 백배의 기물이 있어도 쓰이지 않도록 하

라.)

위 예(23)-(30)에 쓰인 ‘명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목적어로 쓰인

다.

예(23)의 ‘無, 名天地之始’에서 ‘無’는 주어이며, ‘名’은 ‘이름붙이다’는 뜻의 동사

술어이며, ‘天地之始’는 ‘名’의 목적어이다. 뒷항 ‘有, 名萬物之母’도 같은 구조이다.

이 예문의 독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無’와 ‘有’에서 끊어 읽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無名, 天地之始’와 ‘有名, 萬物之母’로 읽는 것이다.332) 본고는 전자를

따랐다. 예(24)의 ‘似萬物之宗’에서 ‘似’는 동사이며, ‘萬物之宗’은 목적어이다.

예(25)의 ‘當其無, 有車之用’에서 ‘當其無’는 전치사구로서 ‘當’은 동작 행위가 발

생한 장소를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在’에 해당한다. ‘有’는 술어 동사이며, ‘車之

用’은 목적어이다.

예(26)에서 ‘吾何以知衆甫之狀哉’의 ‘何以’는 ‘의문대사+전치사’의 구조로서 ‘何’

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며, ‘以’의 앞으로 전치된 것이다. ‘知’는 동사이며, ‘衆甫

之狀’는 목적어이다. ‘哉’는 원인을 묻는 의문문의 끝에서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

는 어기조사로 쓰였다.333)

예(27)의 ‘馳騁天下之至堅’에서 ‘馳騁’는 ‘부리다’는 뜻의 동사이며, ‘天下之至堅’

는 ‘‘馳騁’의 목적어이다. 예(28)의 ‘未知牝牡之合而脧作’에서 ‘未’는 부정을 표시하

332)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53쪽.
33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00-8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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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사이며, ‘知’는 술어 동사, ‘牝牡之合’이 목적어이다. ‘而’는 전환 표시 접속사

이다. 예(29)의 ‘有國之母’에서 ‘國之母’는 동사 ‘有’의 목적어이다. 예(30)의 ‘使有

什伯人之器而不用’에서 ‘使’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이고, ‘有’는 동사, ‘什伯人之

器’는 목적어이다. ‘而’는 전환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B. 형용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老子≫에서 구조조사 ‘之’가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놓여 편정구를 만드는

경우, ‘之’의 앞에 형용사(구)가 오는 용례는 6회이며, 문장에서 술어로만 사용된

다.

(31) 玄之又玄, 衆妙之門. ≪老子․1章≫

(가마득하고 가마득하니, 갖가지 오묘함의 문이다.)

(32) 夫兵者, 不祥之器. 物或惡之. … 兵者不祥之器, 非君子之器. ≪老子․31章≫

(병기란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만물이 아마 그것을 싫어할 것이다. … 병기란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33)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老子․38章≫

(대저 예라는 것은 진실함과 믿음의 부족함이요 혼란스러움의 발단이다. 앞서 아는 척하는

것은 도의 허상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위 예(31)-(33)에서 ‘형용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술어로 사용된다.

예(31)의 ‘玄之又玄’에서 ‘之’는 음절을 추가하여 어음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어

기조사이다. 형용사 ‘玄’은 의동용법이나 사동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목적

어를 취하지 않는다. ‘之’는 단지 음절을 늘리는 작용만 하므로 어기조사라 하겠

다.334) ‘衆妙之門’의 ‘衆妙’는 형용사구이며 ‘衆妙之門’은 문장의 술어이다.

예(32)의 ‘夫兵者, 不祥之器’에서 ‘夫’는 어기조사, 명사 ‘兵’은 주어이며, ‘者’는

주어나 구의 뒤에서 제시나 멈춤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로서, 주어 ‘兵’이 이전에

언급한 적이 없거나 갑자기 출현한 것임을 표시한다.335) 예(33)의 ‘夫禮者’의 ‘者’

도 같은 용법의 어기조사이다.

334)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52쪽.
335)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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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3)의 ‘忠信之薄, 而亂之首’에서 ‘而’는 앞항과 뒷항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표

시하는 접속사이다. ‘道之華, 而愚之始’의 ‘而’도 병렬관계 표시 접속사이다. ‘之’는

모두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구조조사로 쓰이는데, ‘之’의 앞 성분은 각각 명사

‘道’와 형용사 ‘愚’이고, 뒤의 성분은 명사 ‘華’와 ‘始’이다.

C. 동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老子≫에서 구조조사 ‘之’가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놓여 편정구를 만드는

경우, 구조조사 ‘之’의 앞에 동사(구)가 오는 용례는 총 18회이다. 문장에서 주어,

술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a. 주어로 사용

≪老子≫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이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5회

이다.

(34) 難得之貨, 令人行妨. ≪老子․12章≫

(얻기 힘든 재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이 방정맞게 만든다.)

(35) 無名之樸, 夫亦將不欲. ≪老子․37章≫

(‘이름 없는 통나무’, 이것은 또한 장차 욕심내지 않을 것이다.)

(36) 故知足之足, 常足矣. ≪老子․46章≫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 된다.)

(37) 生之徒, 十有三; 死之徒, 十有三. ≪老子․50章≫

(삶의 무리가 열에 셋이 있고, 죽음의 무리가 열에 셋이 있다.)

위 예(34)-(37)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다.

예(34)에서 ‘難得之貨’의 ‘難得’은 동사구이며, 명사 ‘貨’를 수식한다. 예(35)의 ‘無

名之樸’는 문장의 주어이다. ‘夫亦將不欲’의 ‘夫’는 대명사로서 앞의 ‘無名之樸’을

가리킨다.336)

예(36)에서 ‘知足之足’의 ‘知足’은 동목구조이며 ‘足’을 수식한다. ‘知足之足’이 문

장의 주어로 쓰인다. ‘常足矣’의 ‘常’은 ‘영원하다’는 뜻의 형용사이며 명사 ‘足’을

336)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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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한다. ‘矣’는 어기조사로서 진술문에서 변동적인 사실을 나타내거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표시한다.337) ‘了’에 해당한다.

예(37)에서 ‘生之徒’와 ‘死之徒’는 문장의 주어이다. ‘之’의 앞항에 쓰인 ‘生’과

‘死’는 모두 동사이다.

b. 술어로 사용

≪老子≫에서 ‘동사(구)+之+명사’ 구조가 문장에서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4회

이다.

(38) 不言之敎, 無爲之益, 天下希及之. ≪老子․43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여, 억지로 행함이 없는 이로움이여, 천하에 이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드물다.)

(39) 故堅强者死之徒, 柔弱者生之徒. ≪老子․76章≫

(그러므로 굳센 것은 죽음의 무리요, 유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위 예(38), (39)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술어로 사용된다.

예(38)은 선행사가 있는 문장이다. ‘不言之敎, 無爲之益’은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명사구로서 명사술어문이라 하겠다. 뒷항 ‘天下希及之’에서 ‘天下’는 주어이며, ‘希’

는 부사로서 ‘很小’에 해당한다. ‘及’은 술어 동사, ‘之’는 목적어로서 선행사인 ‘不

言之敎, 無爲之益’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예(39)에서 ‘堅强者死之徒’의 ‘堅强者’는 주어이며, ‘死之徒’는 술어이다. ‘柔弱者

生之徒’의 ‘柔弱者’는 주어, ‘生之徒’는 술어이다.

c. 목적어로 사용

≪老子≫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8

회이다.

(40)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不言之敎. ≪老子․2章≫

(그래서 성인은 무위의 일을 처리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41) 不貴難得之貨. ≪老子․3章≫

337)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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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42)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是謂惚恍. ≪老子․14章≫

(이것을 일러 ‘모습 없는 모습’, ‘물체 없는 형상’이라 하고, 이를 일러 ‘황홀’이라 말한다.)

(43) 是謂深根固柢, 長生久視之道. ≪老子․59章≫

(이를 일러 깊은 뿌리, 단단한 밑동, 오래 살고 오래 보는 도라고 말한다.)

(44) 是以聖人欲不欲, 不貴難得之貨. ≪老子․64章≫

(그래서 성인은 욕심내지 않음을 욕심내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45) 是謂不爭之德. ≪老子․68章≫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말한다.)

위 예(40)-(45)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목적어로 쓰인다.

예(40)의 ‘聖人處無爲之事, 行不言之敎’에서 ‘無爲之事’는 동사 ‘處’의 목적어이고,

‘不言之敎’는 동사 ‘行’의 목적어이다. 예(41)와 (44)의 ‘不貴難得之貨’에서 ‘貴’는

형용사의 의동용법으로 쓰여, ‘難得之貨’를 목적어로 취한다.

예(42)에서 ‘無狀之狀, 無物之象’는 병렬복문으로서 동사 ‘謂’의 목적어이다. 예

(43)의 ‘長生久視之道’에서 ‘長生’과 ‘久視’는 병렬구조이며 ‘道’를 수식하는 한정어

이다. ‘深根固柢, 長生久視之道’는 술어 동사 ‘謂’의 목적어이다. 예(45)의 ‘不爭之

德’은 ‘謂’의 목적어이다.

d.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

≪老子≫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는 아

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46) 吾將鎭之以無名之樸. ≪老子․37章≫

(나는 장차 ‘이름 없는 통나무’로써 그것을 안정시킬 것이다.)

예(46)에서 ‘鎭’은 술어 동사이며, 대명사 ‘之’는 목적어이다. ‘以無名之樸’는 수

단 방법을 인개하는 전치사구로서 술어의 뒤에서 문장의 보어로 쓰였다. ‘無名之

樸’은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다.

D. 수량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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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구조조사 ‘之’가 놓여 편정구를 만들 때, 수식어가

수량사인 용례는 2회이며, ‘수량사+之+명사’ 형식은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된다.

(47)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老子․64章≫

(구층의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하고, 천리의 여정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위 예(47)의 ‘九層之臺’와 ‘千里之行’에서 구조조사 ‘之’의 앞 성분인 ‘九層’과 ‘千

里’는 모두 수량사이다. ‘臺’와 ‘行’을 수식한다. ‘起於累土’와 ‘始於足下’의 ‘於’는

동작 행위의 기점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E. 시간명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구조조사 ‘之’가 놓여 편정구를 만들 때, 시간명사가

수식어로 쓰인 용례는 3회 출현한다. ‘시간명사+之+명사’ 형식은 문장에서 목적어

나 술어로 사용된다.

(48) 執古之道, 以御今之有. ≪老子․14章≫

(옛날의 도를 잡고서 오늘의 ‘있음’을 부린다.)

(49) 是謂用人, 是謂配天, 古之極也. ≪老子․68章≫

(이를 일러 사람을 쓴다고 하고, 이를 일러 하늘에 합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옛날의 지극함

(진리)이다.)

예(48)에서 ‘古之道’와 ‘今之有’는 ‘시간명사+之+명사’ 구조이며, 각각 동사 ‘執’

과 ‘御’의 목적어로 쓰인다. ‘以’는 연결한 앞항과 뒷항이 연접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예(49)에서 ‘古之極’는 ‘시간명사+之+명사’ 형식으로 명사술어문이다. ‘也’는 종

결형 어기조사이다.

F. 의문대명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老子≫에서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구조조사 ‘之’가 쓰여 편정구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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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之’의 앞에 의문대명사가 오는 경우는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하며, 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50) 吾不知誰之子, 象帝之先. ≪老子․4章≫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 줄 모르지만, 상제의 선조인 것 같다.)

예(50)의 ‘誰之子’는 ‘의문사+之+명사’의 구조이며, 술어 동사 ‘知’의 목적어로

쓰인다.

G. (대)명사+‘之’+‘所’+동사

‘주어+之+所+동사’ 형식은 ≪老子≫에서 8회 출현하며,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

적어로 쓰인다.

a. 주어로 사용

‘(대)명사+之+所+동사’ 형식이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용례는 2회이다.

(51) 人之所畏, 不可不畏. ≪老子․20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52) 師之所處, 荊棘生焉. ≪老子․30章≫

(군대가 머물렀던 곳은 가시덤불이 생긴다.)

예(51)의 ‘人之所畏’와 예(52)의 ‘師之所處’는 ‘(대)명사+之+所+동사’ 형태로서 문

장의 주어로 쓰인다. ‘所’는 동사(구)를 명사구로 변화시키는 구조조사이다. 즉 예

(51)의 ‘所畏’와 예(52)의 ‘所處’는 명사구로 성질이 바뀐 것이다. ‘之’는 명사성 구

조로 바뀐 ‘所+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조사이다. 예(52)의 ‘焉’은 전치사 겸 대명사

로서 ‘於是’에 해당하며, 문장의 보어로 쓰였다.338)

b. 술어로 사용

338)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4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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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사+之+所+동사’ 형식이 문장에서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4회이다.

(53)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老子․58章≫

(재앙은 복이 기대어 있는 바이며, 복은 화가 숨어 있는 바이다.)

(54) 道者, 萬物之奧. 善人之寶, 不善人之所保. ≪老子․62章≫

(도라는 것은 만물이 숨는 곳이다. 잘하는 사람의 보배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곳이다.)

(55) 天之所惡, 孰知其故? ≪老子․73章≫

(하늘이 싫어하는 바이니, 누가 그 이유를 알겠는가?)

위 예(53)의 ‘福之所倚’와 ‘禍之所伏’, 예(54)의 ‘不善人之所保’, 예(55)의 ‘天之所

惡’는 모두 ‘명사(구)+之+所+동사’의 형태이며 명사성 구조이다. 문장의 술어로

쓰인다.

c. 목적어로 사용

‘(대)명사+之+所+동사’ 형식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2회이다.

(56) 處衆人之所惡, ≪老子․8章≫

(뭇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57) 學不學, 復衆人之所過, ≪老子․64章≫

((남들이)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이 잘못한 바를 구제한다.)

위 예(56)에서 ‘衆人之所惡’는 동사 ‘處’의 목적어이다. 예(57)에서 ‘衆人之所過’

는 동사 ‘復’의 목적어이다. ‘之’는 각각 ‘所惡’와 ‘所過’를 수식하는 구조조사로 쓰

였다.

②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구조조사 ‘之’

조사 ‘之’는 동사 술어와 목적어의 사이에 놓여, 목적어를 술어의 앞으로 전치

시키는 용법이 있다. 중국어의 기본구조인 ‘동사+목적어’가 ‘목적어+之+동사’의 구

조로 바뀌어, 문장의 詞序에 변화를 일으킨다.339) 조사 ‘是’의 용법과 같다.

33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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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조사+동사’ 형식은 西周 金文에 처음 보였고, 西周 말년 東周 초년에

비교적 큰 발전을 이뤘다. 春秋시기 후기에서 戰國시기 초기에 이르러, 이러한

격식은 크게 발전한다. ‘목적어+是+동사’ 형식은 늦어도 春秋시기 초에 상용하던

격식이었지만, ‘목적어+之+동사’ 형식은 당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戰國시기 중기

이후에 ‘목적어+是+동사’ 형식은 크게 감소한 반면, ‘목적어+之+동사’ 형식은 압

도적인 우세를 보인다.340)

≪老子≫에서 조사 ‘之’가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용례는 3회 출현한다.

(58)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而常自然. ≪老子․51章≫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대저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그렇

게 되기 때문이다.)

(59) 人之不善, 何棄之有? ≪老子․62章≫

(사람이 선하지 못하다 한들, 어떻게 (도를) 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위 예(58), (59)에서 ‘道之尊’, ‘德之貴’, ‘何棄之有’에 쓰인 ‘之’는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예(58)의 ‘道之尊, 德之貴’에서 ‘道’는 동사 ‘尊’(존중하다)의 목적어이며, ‘德’은

동사 ‘貴’(귀하게 여기다)의 목적어이다. 조사 ‘之’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전치시킨

예이다. 예(59)의 ‘何棄之有’에서 술어동사는 ‘有’이며, 목적어는 ‘棄’이다.341) ‘何棄

之有’는 ‘何ㆍXㆍ之ㆍ有’ 형식의 고정격식 형태이다. ‘何ㆍX’는 ‘有’의 목적어이며

조사 ‘之’를 써서 전치되었다.342)

(2) 所

구조조사 ‘所’는 동사(구)ㆍ형용사(구)ㆍ문장을 명사성 어구로 변화시켜 본래의

구조적 성질을 바꾼다. 즉, ‘所+동사(구)’의 성질이 명사구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

때 ‘所’는 동사(구)의 앞에 위치하며, 이 동사(구)는 더이상 동사적 성질이 아니

다.343)

340)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07-809쪽.
341)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91쪽.
342)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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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老子≫에 쓰인 구조조사 ‘所’는 총 22회 출현하며, 결합 형태에 따라

‘所+동사’, ‘有所/無所+동사’, ‘所以+동사구+者’로 세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① ‘所’+動詞(句)

‘所+동사’구는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와 동작 행위와 관련

된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 ‘~하는 곳’ 등으로 해석된다. 총 12

회 쓰인다.

(60) 夫兩者各得其所欲, 大者宜爲下. ≪老子․61章≫

(대저 두 나라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61)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 ≪老子․72章≫

(그들이 지내는 바를 옥죄지 말고, 그들이 사는 바를 억누르지 마라.)

(62) 古之所謂“曲則全”者, 豈虛言哉! ≪老子․22章≫

(옛날에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63) 水善利萬物而不爭, 處衆人之所惡. ≪老子․8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에 처하기를 잘한다.)

(64) 人之所畏, 不可不畏. ≪老子․20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65) 師之所處, 荊棘生焉. ≪老子․30章≫

(군대가 머물렀던 곳은 가시덤불이 자란다.)

(66)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老子․58章≫

(재앙은 복이 기댄 바이며, 복은 재앙이 숨어있는 바로다.)

(67) 道者, 萬物之奧. 善人之寶, 不善人之所保. ≪老子․62章≫

(도라는 것은 만물이 숨는 곳이다. 잘하는 사람의 보배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곳이다.)

(68) 復衆人之所過. ≪老子․64章≫

(사람들이 잘못한 바를 구제한다.)

(69) 天之所惡, 孰知其故? ≪老子․73章≫

(하늘이 싫어하는 바이니, 누가 그 이유를 알겠는가?)

위 예(60)에서 ‘各得其所欲’의 ‘各’은 부사, ‘得’은 술어동사, ‘其所欲’은 목적어이

다. 예(61)에서 ‘無狎其所居’의 ‘無’는 금지 표시 부사, ‘狎’은 술어동사, ‘其所居’는

목적어이다.

343)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ㆍ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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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62)의 ‘古之所謂“曲則全”者’에서 ‘之’는 시간사의 뒤에 쓰인 어기조사이며,

‘曲則全’은 ‘謂’의 목적어이다. ‘所’와 ‘者’는 구조조사이다.

예(63)-(69)에 쓰인 구조조사 ‘所’의 앞에는 모두 조사 ‘之’가 쓰여 ‘명사+之所+

동사’ 형태이며 문장의 주어, 목적어, 술어로 쓰였다.

② ‘有所/無所’+動詞

‘有所/無所+동사’ 구조의 문장에서 ‘所’자구는 동사 ‘有’나 ‘無’의 목적어가 된다.

‘有所+동사’ 구조는 1회, ‘無所+동사’ 구조는 6회 출현한다.

(70) 故令有所屬. ≪老子․19章≫

(그러므로 귀속될 바를 갖게 하라.)

(71) 儽儽兮, 若無所歸. ≪老子․20章≫

(고달프도다!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듯하다.)

(72) 兕無所投其角, 虎無所用其爪, 兵無所容其刃. ≪老子․50章≫

(외뿔소도 그 뿔을 들이댈 곳이 없고, 호랑이도 그 발톱을 할퀼 곳이 없고, 무기도 그 칼을

찌를 곳이 없다.)

(73)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老子․80章≫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곳이 없고,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그것을 펼칠 곳이

없다.)

위 예(70)의 ‘令有所屬’에서 ‘令’은 사역동사이며, ‘所屬’은 ‘有’의 목적어이다. 예

(71)에서 ‘儽儽兮’의 ‘兮’는 어기조사이다. 어기조사 ‘兮’는 감탄, 찬미, 격분 등 강

렬한 감정을 나타낸다.344) ‘若無所歸’에서 ‘若’은 동사, ‘無所歸’는 ‘若’의 목적어이

다. ‘無所歸’의 내부구조를 보면, ‘無’는 동사이며 ‘所歸’를 목적어로 취한다.

예(72)의 ‘兕無所投其角’에서 ‘兕’은 주어이며, ‘無’는 술어동사이고, ‘所投其角’는

목적어이다. ‘所投其角’의 내부구조를 보면, 조사 ‘所’가 동목구 ‘投其角’를 수식하

여 명사구로 성질을 변화시킨다. 뒤 절의 ‘虎無所用其爪’와 ‘兵無所容其刃’도 동일

구조이다.

예(73)에서 ‘雖有舟輿, 無所乘之’는 양보 복문이다. 앞 절에 쓰인 ‘雖’는 양보 관

344)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論≫, 山東大學出版社, 2000,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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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뒤 절에 전환표시 접속사나 부사가 쓰이지 않더라도

두 절의 의미관계를 통해 전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無所乘之’에서 ‘無’는 동사

이며, ‘所乘之’는 목적어이다. ‘所乘之’의 ‘所’는 구조조사로, 동목구 ‘乘之’를 수식

하여 명사구로 성질을 바꾼다. 뒤 문장의 ‘雖有甲兵, 無所陳之’의 구조도 앞과 동

일한 양보 복문이다.

③ ‘所以+動詞(句)+者’

‘所以’는 西漢 이전에 ‘以’가 ‘因’, ‘由’의 의미로 쓰이면 ‘…的緣故(~한 까닭)’의

뜻을 나타내었다. 東漢 이후에 이르러 ‘所以’는 ‘是故’, ‘是以’에 해당하는 접속사로

도 쓰이지만,345) ≪老子≫에 쓰인 ‘所以’는 ‘…的緣故’의 의미로만 쓰이고, 접속사

의 용례는 출현하지 않는다.

≪老子≫에 사용된 ‘所以’는 모두 ‘者’와 결합하여 ‘所以+동사구+者’ 형태를 이

룬다. 이때 조사 ‘者’는 복문의 앞 절이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주어 표지이

다.346) ‘所以…者’는 ‘~한 까닭은’으로 해석하면 된다.

(74)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不自生, 故能長生. ≪老子․7章≫

(천지가 길고 오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

(75)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老子․7章≫

(내가 큰 근심을 갖게 된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76) 古之所以貴此道者何? ≪老子․62章≫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이었겠는가?)

(77)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老子․66章≫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위 예(74)-(77)은 모두 인과복문의 구조이다. ‘所以’는 조사 ‘所’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형태로, 뒤에 온 동사와 함께 ‘所’자구를 이룬다.

예(74)는 ‘所以…者, 以…, 故…’ 형태이다. ‘以’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예(74)의 구조는 2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째와 셋째 항은 ‘원인+결과’의

345)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67-168쪽.
34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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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복문이며, 이 복문이 다시 ‘원인’이 되어 첫째 항과 ‘결과+원인’의 복문을 이

룬다.347)

예(75)의 뒤 절에 쓰인 ‘爲’는 원인 표시 접속사이며, ‘~ 때문이다’라고 해석한

다. 예(76)의 ‘何’는 의문대명사이며 문장의 술어로 사용된다. 예(77)에서 뒤 절에

쓰인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3) 者

‘者’는 고대 중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허사 중의 하나이다. 구조조사 ‘者’는

동사(구)나 형용사(구)의 뒤에 쓰여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성질을 명사성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며, ‘的’나 ‘之’에 해당한다.348) ‘者’자구는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로 사용된다.

구조조사 ‘者’와 어기조사 ‘者’는 구별이 가능하다. 어기조사 ‘者’는 명사(구)의

뒤에 쓰이거나 복문 중 종속절의 뒤에 쓰이며, 원래 구조의 성질을 바꾸지 않고

어기만을 표시한다. 반면 구조조사 ‘者’는 일반적으로 명사의 뒤에는 쓰이지 않고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쓰이며, ‘者’자구를 명사 성질의 구조로 바꾼다. 또한 어기

조사 ‘者’는 만약 없더라도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구조조사 ‘者’는

없으면 안 된다.349)

≪老子≫에 쓰인 구조조사 ‘者’는 총 61회이며, 앞항과의 결합 형태에 따라 ‘수

사+者’, ‘동사(구)+者’, ‘형용사(구)+者’로 세분할 수 있다.

① 數詞+‘者’

≪老子≫에서 ‘수사+者’ 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며, 6회 출현한다.

(78)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老子․1章≫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왔지만 달리 부르니, 함께 그것을 ‘아득함’이라고 말한다)

34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9쪽.
348)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5쪽.
349)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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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此三者, 不可致詰, 故混而爲一. ≪老子․14章≫

(이 세 가지는 꼬치꼬치 따질 수 없다. 그래서 섞어서 ‘하나’라고 여긴다.)

(80) 此三者以爲文, 不足. 故令有所屬.≪老子․19章≫

(이 세 가지는 꾸며대어 부족한 것이므로, 귀속될 바를 갖도록 한다.)

(81) 夫兩者各得其所欲, 大者宜爲下. ≪老子․61章≫

(대저 두 나라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82) 此兩者, 或利或害. ≪老子․73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다.)

(83) 知此兩者亦稽式. ≪老子․65章≫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또한 법식이다.)

위 예(78)의 ‘此兩者’, 예(79)의 ‘此三者’, 예(80)의 ‘此三者’, 예(82)의 ‘此兩者’는

모두 ‘대명사+수사+者’의 구조이다. 예(81)에서 ‘夫兩者’는 ‘어기조사+수사+者’의

구조이며, 뒷절의 ‘大者’는 ‘형용사+者’의 구조이다. 예(78)-(82)의 ‘者자구’는 모두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예(83)에서 ‘此兩者’는 동사 ‘知’의 목적어로 쓰인다. ‘亦稽式’에서 ‘亦’은 부사로

‘乃’의 뜻이고, ‘稽式’은 ‘法則’을 뜻한다.350)

② 動詞(句)+‘者’

동사(구)와 구조조사 ‘者’가 결합한 형태는 총 44회 출현한다. 그중 ‘善+동사

(구)+者’(~을 잘하는 자)의 구조가 9회 사용되어, 노자가 즐겨 쓰는 표현이라 하

겠다.

(84)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不可識. … 保此道者, 不欲盈. ≪老子․1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자는 미묘하고 현통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 이 도를 가진 자

는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85) 古之所謂“曲則全”者, 豈虛言哉! ≪老子․22章≫

(옛날에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었겠는가!)

(86) 故從事於道者, 同於道; 德者, 同於德; 失者, 同於失. 同於德者, 道亦得之; 同於失者, 道亦失

之. ≪老子․23章≫

(그러므로 도에 종사하는 자는 도와 하나가 되고, 덕스러운 자는 덕과 하나가 되며, 잃어버

린 자는 ‘잃음’과 하나가 된다. 덕과 하나가 된 자는 도가 또한 그를 얻게 되고, ‘잃음’과 하

350)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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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된 자는 도가 또한 그를 잃게 될 것이다.)

(87) 企者不立; 跨者不行; 自見者不明; 自是者不彰; 自伐者無功; 自矜者不長. … 故有道者不處.

≪老子․24章≫

(발돋음하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크게 벌리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내지 못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게 되고, 자신을 뽐내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 그러므로 도를 가진 자는

처하지 않는다.)

(88) 以道佐人主者, 不以兵强天下. ≪老子․30章≫

(도로써 왕을 돕는 사람은 병기로써 천하를 강압하지 않는다.)

(89) 故有道者不處. … 夫樂殺人者, 則不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처하지 않는다. … 대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라면 천하에서

뜻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90) 知人者智, 自知者明. 勝人者有力, 自勝者强. 知足者富. 强行者有志. 不失其所者久. 死而不亡

者壽. ≪老子․33章≫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

기는 자는 굳세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고, 굳세게 행동하는 자는 뜻이 있다. 그 (올바

른) 곳을 잃지 않는 자는 장구하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자는 장수한다.)

(91)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老子․38章≫

(앞서 아는 척하는 것은 도의 허상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92) 昔之得一者: 天得一以淸; 地得一以寧. (후략) ≪老子․39章≫

(옛날에 하나(道)를 얻은 것들이여!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었고, …)

(93)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 ≪老子․40章≫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요, 유약한 것(유약함)은 도의 쓰임이다.)

(94) 蓋聞善攝生者, 陸行不遇兕虎, 入軍不被甲兵. ≪老子․49章≫

(대저 듣건대, 섭생을 잘하는 자는 뭍에서 다녀도 맹수의 공격을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

가도 군대의 공격을 입지 않는다.)

(95) 善建者不拔, 善抱者不脫. ≪老子․54章≫

(잘 세운 자는 뽑히지 않고, 잘 안은 자는 벗어나지 않는다.)

(96) 知者不言, 言者不知. ≪老子․56章≫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97)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老子․65章≫

(옛날에 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로써 백성을 밝게 하지 않고, 장차 이로써 그들을 우직하게

한다.)

(98) 善爲士者, 不武; 善戰者, 不怒; 善勝敵者, 不與; 善用人者, 爲之下. ≪老子․68章≫

(장수의 일을 잘하는 자는 용맹을 떨치지 않고, 잘 싸우는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더불어하지 않고, 사람을 잘 쓰는 자는 그에게 낮춘다.)

(99) 知我者希, 則我者貴. ≪老子․70章≫

(나를 아는 이가 드무니, 나를 본받는 자가 귀하다.)

(100)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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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

다.)

(101)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老子․77章≫

(누가 남음이 있는 것으로써 천하를 봉양할 수 있는가? 오직 도 있는 자이다.)

(102)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强者莫之能勝. ≪老子․78章≫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지만,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이것(물)을 이길만한 것은 없

다.)

(103) 善者不辯, 辯者不善. 知者不博, 博者不知. ≪老子․81章≫

(선량한 자는 말 잘하지 않고, 말 잘하는 자는 선량하지 않다. 아는 자는 해박하지 않고 해

박한 자는 알지 못한다.)

위 예(84)-(103)에서 구조조사 ‘者’는 동사(구)와 결합하여 명사성 구조로 변화

시킨다. 그중, ‘善+동사(구)+者’의 형태가 9회 출현한다. 예(84)의 ‘善爲士者’, 예

(94)의 ‘善攝生者’, 예(95)의 ‘善建者’와 ‘善抱者’, 예(97)의 ‘善爲道者’, 예(98)의 ‘善

爲士者’, ‘善戰者’, ‘善勝敵者’, ‘善用人者’이 그 예이다. 여기서 ‘善’은 ‘잘하다’는 뜻

의 동사이며, ‘善…者’는 ‘~을 잘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된다.

예(86)의 ‘德者, 同於德’에서 ‘德者’는 ‘從事於德者’의 뜻으로,351) ‘德’은 명사가

동사로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 ‘同於德’의 ‘同’은 동사이며, ‘於德’은 비교 대상을

이끄는 전치사구이다.

예(88)의 ‘以道佐人主者’는 ‘전치사구+동목구+者’의 형태이다. ‘以道’는 동사 ‘佐’

의 방식을 이끄는 전치사구이다. 예(99)의 ‘則’는 ‘法則’의 ‘則’으로 ‘取法’(본받다)

라는 뜻의 동사이다.352) ‘我’는 ‘則’의 목적어이다. 예(100)의 ‘夫唯無以生爲者’에서

‘夫’는 어기조사, ‘唯’는 부사, ‘無’는 부사, ‘以生’은 술어 동사 ‘爲’의 대상을 표시

하는 전치사구라 하겠다.

③ 形容詞(句)+‘者’

구조조사 ‘者’가 형용사(구)와 결합한 형태는 총 11회이다.

351)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48쪽.
352) 釋德淸注: “‘則’, 謂法則. 言取法也.”(‘則’은 ‘법칙’을 이름이다. 본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陳鼓應, ≪老子注
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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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使夫智者不敢爲也. ≪老子․3章≫

(저 똑똑한 자들로 하여금 감히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104) 善者, 吾善之; 不善者, 吾亦善之; 德善. 信者, 吾信之; 不信者, 吾亦信之; 德信. ≪老子․49

章≫

(선한 자는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자는 내가 또한 그를 선하게 대한다.

(그들이) 선함을 얻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는 내가 그를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내가 또한 그를 진실하게 대한다. (그들이) 진실함을 얻기 때문이다.)

(105) 夫兩者各得其所欲, 大者宜爲下. ≪老子․61章≫

(대저 두 나라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106) 故抗兵相若, 哀者勝矣. ≪老子․69章≫

(그러므로 대항하는 군대가 서로 같다면, 슬퍼하는 자가 이기게 된다.)

(107) 故堅强者死之徒, 柔弱者生之徒. ≪老子․76章≫

(그러므로 굳센 것은 죽음의 무리요, 유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108) 善者不辯, 辯者不善. 知者不博, 博者不知. ≪老子․81章≫

(선량한 자는 말 잘하지 않고, 말 잘하는 자는 선량하지 않다. 아는 자는 해박하지 않고 해

박한 자는 알지 못한다.)

예(103)에서 ‘使夫智者’의 ‘使’는 사역동사이며 ‘夫智者’는 ‘使’의 목적어이다. ‘夫’

는 지시대명사, ‘智’는 형용사, ‘者’는 구조조사이다. 예(104)에서 ‘善者’와 ‘不善者’

은 ‘선량한 사람’과 ‘선량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므로,353) ‘善’은 형용사이다. ‘德善’

과 ‘德信’의 ‘德’은 ‘得’이 假借된 것으로 ‘얻다’는 뜻의 동사이다.354) ‘吾亦善之’의

‘善’은 형용사의 의동 용법으로 ‘선하게 여기다’로 해석한다.

예(105)의 ‘大者’, 예(106)의 ‘哀者’, 예(107)의 ‘堅强者’와 ‘柔弱者’, 예(108)의 ‘善

者’와 ‘博者’는 모두 ‘형용사+者’의 구조로,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4) 是

‘是’는 고대중국어에서 지시대명사와 구조조사로 쓰인다. 구조조사 ‘是’는 목적

어와 동사의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앞으로 前置시키는 역할을 한다.355) ‘동사술

어+목적어’의 형태가 ‘목적어+是+동사술어’ 형태로 바뀌는데, 이때 목적어가 강조

되는 효과가 있다. ≪老子≫에서 구조조사 ‘是’는 1회 출현한다.

353)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84쪽.
354)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37쪽.
35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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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老子․53章≫

(만약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위 예(109)의 ‘唯施是畏’에서 ‘唯(오직)’는 부사이며, ‘施’는 목적어, ‘是’는 구조조

사, ‘畏’는 술어동사이다. 陳鼓應은 ‘施’는 ‘邪(기울다)’이며 ‘斜行(비탈길)’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王念孫은 ‘施’를 ‘迤[yí]’로 읽으며 ‘迤(비스듬하다)’는 ‘邪’라고

하였다.356) 예문에서 ‘施’는 동사 ‘畏’의 목적어인데, 구조조사 ‘是’가 이 둘의 위치

에 변화를 주어, ‘畏施(비탈길을 두려워하다)’가 ‘施是畏’의 구조로 바뀌었다. 또한

‘唯施是畏’에는 ‘唯+목적어+조사+동사’의 고정격식 형태가 보이는데, 이러한 격식

의 특징은 목적어를 전치하는 것과 더불어, 또다시 강조의 어기부사 ‘唯’를 써서,

동작 대상의 단일성과 배타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357)

2) 語氣助詞

語氣助詞는 문장의 첫머리에서 발언의 시작을 표시하거나, 음절 조정이나 休止

를 표시하거나 각종 語氣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중국어에서 語氣를 표시하는 방

법은 서양 언어와 달리 조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王力에 따르면, 원시 중국어

에는 語氣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었으며, 西周시기까지도 여전히 사용이 적었으

나, 春秋 시기 이후 점차 탄생하고 발전하였다.358)

本稿는 용법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語氣助詞가 문장의 앞에 위치하여 發語詞

의 역할을 하는 것은 文頭 語氣助詞로, 주어나 구의 끝에서 음절 조정이나 休止

를 표시하는 것은 文中 語氣助詞로, 문장의 끝에서 진술⋅의문⋅감탄 등의 어기

를 나타내는 것은 文末 語氣助詞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老子≫에 사용된 語氣助詞는 ‘夫’, ‘蓋’,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 18개가 있다.

356)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357)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02-803쪽.
358) 王力, ≪漢語語法史≫, 山東敎育出版社, 1990, 414-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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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頭語氣詞

文頭語氣詞는 문장의 첫머리에 쓰여 發言의 첫 신호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

러한 語氣助詞는 ≪詩經≫이나 ≪尙書≫에 자주 출현한다.359) ≪老子≫에는 ‘蓋’,

‘夫’, ‘載’, ‘故’가 있다.

(1) 夫

어기조사 ‘夫’는 문장의 첫머리에 쓰여 議論을 시작하려 함을 나타낸다. 어기조

사 ‘夫’는 지시사에서 발어사 용법으로 문법화된 것이다. 백은희에 따르면, ‘夫’의

지시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보다 먼 대상을 지시하다가 점차 관념 속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게 된 것이 발어사로 문법화 하게 된 기제가 된 것이라 하겠다.360)

‘夫’가 문장의 앞에 쓰일 때 ‘夫’가 표시하는 범위는 단문(單句), 복문(復句), 또

는 문단(語段) 중 논술의 대상이다.361)

≪老子≫에서 文頭 語氣助詞로 사용된 ‘夫’는 총 20회 출현한다. 이들은 ‘夫’와

호응하는 형태에 따라 ‘夫唯…, 是以/故…’, ‘夫+명사+者, 술어’, ‘夫+동사(구)+者,

술어’, ‘夫+명사, 술어’, ‘夫+의문대명사’, ‘夫+부사+동사’, ‘夫+편정복문’ 등으로 세

분할 수 있다.

① ‘夫唯…, 是以/故…’

어기조사 ‘夫’가 인과복문과 연용하여 쓰인 경우는 9회이다. ‘唯’는 인과복문에

서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며 ‘正因爲’(바로 ~ 때문에)로 해석된다.362) 뒷

절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是以’나 ‘故’가 쓰인다.

359)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8쪽.
360) 백은희, <고대중국어 지시사 ‘夫’의 문법화와 소실 과정에 대한 연구>, ≪中國言語硏究≫ 제74집, 2018,
267-268쪽.

361) 何樂士, ≪≪左傳≫虛詞硏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385쪽.
362)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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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夫唯弗居, 是以不去. ≪老子․2章≫

(대저 오직 차지하지 않으니,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

(111) 夫唯無知, 是以不我知. 知我者希, 則我者貴. ≪老子․70章≫

(대저 오직 아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아는 자가 드물수록, 나를 본

받는 자가 귀하다.)

(112) 夫唯不爭, 故無尤. ≪老子․8章≫

(대저 오직 다투지 않나니, 그러므로 원망할 일이 없다.)

(113) 夫唯不可識, 故强爲之容. (중략) 夫唯不盈, 故能蔽而新成. ≪老子․15章≫

(대저 오직 알 수 없나니, 억지로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대저 오직 넘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능히 낡아서 새롭게 이룰 수 있다.)

(114) 夫唯不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대저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115) 夫唯大, 故似不肖. ≪老子․67章≫

(오직 크기 때문에 마치 닮지 않은 듯하다.)

(116) 夫唯無知, 是以不我知. ≪老子․70章≫

(대저 오직 아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다.)

(117) 夫唯病病, 是以不病. ≪老子․71章≫

(대저 오직 병폐를 병폐로 여기므로, 그래서 병들지 않는다.)

(118) 夫唯不厭, 是以不厭. ≪老子․72章≫

(대저 오직 (백성을) 옥죄지 않으니, 그래서 (백성들이 임금을) 싫어하지 않는다.)

위 예(110)-(118)은 어기조사 ‘夫’가 인과복문과 연용하여 쓰인 경우로, ‘夫唯…,

是以/故…’구조이다. ‘夫’는 先因後果의 인과복문의 첫머리에 쓰였다. ‘唯’는 원인

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며 ‘正因爲’의 의미이다.363) 뒷절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是以’나 ‘故’가 쓰인다.

예(110)에서 ‘弗’은 부정부사로서, 뒷항의 ‘不’와 같다. 예(111)의 ‘知我者希, 則我

者貴’에서 ‘者’는 동사구 ‘知我’와 ‘則我’를 명사성 어구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며,

‘知我者’와 ‘則我者’가 문장의 주어이다. ‘則’은 ‘取法’(본받다)를 뜻한다.364)

예(112)의 ‘尤’는 ‘怨咎’로서,365) ‘책망하다, 탓하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예(113)

의 ‘强爲之容’에서 ‘强’은 형용사가 부사로 활용된 것으로 ‘억지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爲’는 동작행위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之’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대명사이다. ‘容’은 ‘형용하다’는 의미의 술어동사이다. ‘能蔽而新成’의 ‘能’은

363) 楊伯峻⋅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8쪽.
364)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3쪽.
365)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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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사이며, ‘蔽而新成’을 수식한다. ‘而’는 시간의 선후관계를 표시하는 순접표시

접속사이다.

예(114)의 ‘天下莫能與之爭’에서 ‘莫’은 無指代詞로서 ‘沒有什麽人’의 의미이다.

‘與之’는 동사 ‘爭’의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다. 예(115)의 ‘似不肖’에서 ‘似’는

‘~인 듯하다’는 뜻의 술어동사이며, ‘不肖’는 목적어이다. 예(116)의 ‘不我知’에서

‘我’는 동사 ‘知’의 목적이다. 否定文에서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므로, ‘我’는

부정부사 ‘不’와 동사 ‘知’의 사이에 위치한다.

예(117)의 ‘病病’은 동목구조로서, 앞의 ‘病’은 명사의 의동용법으로 ‘병폐로 여

기다’라고 해석되며, 뒤의 ‘病’은 목적어로 쓰인 명사이다. ‘病病’은 ‘병폐를 병폐로

여기다’라고 해석한다. 예(118)의 ‘唯不厭, 是以不厭’에서, 앞항의 ‘厭’은 윗 문장에

서 말한 ‘無厭其所生’(그들이 사는 바를 옥죄지 말라)의 ‘厭’이고, 뒷항의 ‘厭’은

66장에 나오는 ‘天下樂推而弗厭’(천하사람들이 즐겨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다)의

‘厭’이다. 따라서 ‘오직 임금이 백성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임금을 싫어하

지 않는다’라는 뜻이다.366)

② ‘夫+名詞+者, 述語’

어기조사 ‘夫’가 ‘者’와 연용하여 쓰인 경우로서, ‘夫+명사+者’는 문장의 주어이

다. ‘者’는 주어나 구의 뒤에서 제시나 멈춤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인데, 주어로 사

용된 명사가 이전에 언급한 적이 없거나 갑자기 출현한 것임을 알려준다.367) ‘夫

+명사+者’ 형태는 ≪老子≫에 2회 출현한다.

(119) 夫兵者, 不祥之器. 物或惡之. ≪老子․31章≫

(대저 병기는, 상서롭지 않은 기물이니, 만물이 아마 싫어할 것이다.)

(120)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老子․38章≫

(대저 예란 진실함과 믿음의 부족함이요 혼란스러움의 발단이다.)

366) 高亨이 말하길, “앞 문장의 ‘厭’자는 윗 문장의 ‘그들이 사는 바를 옥죄지 말라’의 ‘厭’이고, 뒷항의 ‘厭’자
는 66장 ‘천하사람들이 즐겨 추대하여 싫어하지 않는다’의 ‘厭’이다. 오직 임금이 그 백성을 억압하지 않으
므로, 백성들이 그 임금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高亨說: 上‘厭’字即上文‘無厭其所生’之厭. 下‘厭’字乃六
十六章‘天下樂推而不厭’之厭. 言夫唯君不厭迫其民, 是以民不厭惡其君也.)”라고 하였다. 陳鼓應, ≪老子注譯及
評價≫, 中華書局, 2016, 309쪽.

367)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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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119)와 예(120)에서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어사이며, 어기조사

‘者’는 주어의 뒤에서 휴지 기능을 하며, 뒷문장은 주어에 대하여 판단이나 평론

을 하는 술어이다.

예(119)는 先因後果의 인과복문이다. ‘夫兵者, 不祥之器’는 원인을 나타내고, ‘物

或惡之’는 앞항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인과복문은 접속사나 부사 등의 표지를 사

용하여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만, 예(119)의 경우처럼 어떠한 특수 표지가 없는 것

도 적지 않다.368) 앞항은 ‘夫兵者’의 ‘兵’이 주어이고, ‘不祥之器’는 명사술어이다.

뒷항 ‘物或惡之’에서 ‘物’은 주어이고, ‘或’은 부사, ‘惡’은 술어동사, ‘之’는 대명사

목적어이다.

예(120)에서 ‘夫禮者’의 ‘禮’가 주어이며, 뒷항 ‘忠信之薄, 而亂之首’은 두 개의

명사술어문으로, 접속사 ‘而’를 사용하여 병렬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③ ‘夫+動詞(句)+者, 述語’

‘夫+동사(구)+者’의 형태는 문장의 주어로 쓰이며, 뒷항에는 평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온다. ≪老子≫에 2회 출현한다.

(121) 夫樂殺人者, 則不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대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 없다.)

(122)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

다.)

예(121)과 예(122)에서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이고, ‘者’는 원래

동사구인 이 절을 명사성 어구로 변화시키는 구조조사이다.

예(121)의 ‘則不可得志於天下矣’에서 ‘則’은 앞항의 동작과 그 결과와의 연접관

계를 표시하는 연접표시 접속사이며, ‘於是’의 뜻이다. ‘於天下’는 술어동사 ‘得’의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인개하는 전치사구이며 문장의 보어로 사용되었다. ‘矣’

368)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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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말어기조사이며, 이론적 추측이나 일의 발전상황에서 볼 때 반드시 발생할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369)

예(122)의 ‘是’는 앞항의 ‘唯無以生爲者’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於貴生’는 형용

사술어인 ‘賢’의 비교 대상을 인개하는 전치사구이다. ‘賢’의 뒤에 위치하여 문장

의 보어로 쓰였다.

④ ‘夫+名詞, 述語’

어기조사 ‘夫’는 지시대명사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므로, 때로 명사와 연용한 경

우 어기조사와 지시사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아래 예는 ‘夫’를 문장에서 삭제

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這’나 ‘那’의 지시사가 아닌 진술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로 보았다.370) ‘夫+명사, 술어’ 형태는 2회 출현한다.

(123)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老子․16章≫

(대저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지만, 각자 그 뿌리로 되돌아간다.)

(124) 夫慈, 以戰則勝, 以守則固. ≪老子․67章≫

(대저 자애는, 이로써 싸우면 이기고 이로써 지키면 굳건하다.)

예(123)과 예(124)는 어기조사 ‘夫’의 뒤에 명사가 연용된 형태이며, 이 명사는

모두 주제주어이며, 뒷항은 주어에 대한 평론이다.

예(123)에서 어기조사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어사이고, ‘物’은 주어이

다. ‘芸芸’은 초목의 무성함을 형용하는 말이다.371)

예(124)에서도 ‘夫’는 명사 ‘慈’와 연용하였다. ‘慈’는 주어이며, ‘以戰則勝’와 ‘以

守則固’은 술어이다. 두 개의 뒷항은 같은 구조로서, 모두 ‘전치사+(慈)+동사+접

속사+동사’의 형태이다. ‘以’는 동작행위의 수단방식을 인개하는 전치사이며, 전치

사의 목적어는 문맥상 ‘慈’가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則’은 연접표시 접속사

이며, ‘就’, ‘於是’의 의미로 해석된다. ‘以戰則勝’은 ‘앞항(以戰)+접속사(則)+뒷항

36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266-268쪽.
370) ‘夫’의 어기사 용법은 지시대명사 ‘夫’에서 발전한 것이므로, ‘這個’이나 ‘那個’로 해석하면 안된다. 王力主
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461쪽.

371)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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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의 구조인데, 앞항 동작을 하면 뒷항의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다.

⑤ ‘夫+疑問代名詞’

어기조사 ‘夫’는 때로 의문대명사 ‘何’와 함께 쓰여 의문의 어기를 강조하는 역

할을 한다.372) ‘夫+何’ 구조는 아래의 예문에 2회 출현한다.

(125) 夫何故? 以其生生之厚. (중략) 夫何故? 以其無死地. ≪老子․50章≫

(대저 무슨 이유인가? 그가 삶을 삶으로 여김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 대저 무슨 이유인

가? 그에게는 죽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예(125)는 어기조사 ‘夫’와 의문대명사 ‘何’가 연용된 예문이다. ‘故’는 명사이다.

‘以其生生之厚’에서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서, ‘~ 때문이다’라고 해석된

다. 대명사 ‘其’는 주어, ‘生生之厚’은 주술술어문이다. ‘生生’은 동목구조로서 이

절의 주어이며, 앞의 ‘生’은 동사, 뒤의 ‘生’은 명사로 이루어졌다. ‘之’는 주어의

뒤에서 休止를 표시하는 문중 어기조사로 쓰였다. 형용사 ‘厚’는 이 절의 술어이

다. 뒷 문장의 ‘以其無死地’에서도 ‘以’는 원인 표시 접속사이며, 대명사 ‘其’는 주

어, ‘無’는 술어동사, ‘死地’는 목적어이다.

⑥ ‘夫+副詞+動詞’

어기조사 ‘夫’의 뒤에 부사와 동사가 쓰인 형태를 말하며, ≪老子≫에 2회 출현

한다.

(126) 夫唯道, 善貸且成. ≪老子․41章≫

(대저 오직 도라야 잘 빌려주고 또한 이룬다.)

(127) 夫唯嗇, 是謂早服. ≪老子․59章≫

(대저 오직 정력을 아끼는 것, 이것을 일러 일찍 준비하는 것이라 한다.)

예(126)과 예(127)에서 어기조사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어사이며, 부사

372)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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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唯’는 ‘獨’, ‘僅’의 의미이다.

예(126)에서 ‘夫唯道’의 ‘道’는 명사가 동사로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 ‘善貸且成’

의 ‘且’는 앞뒤 동사 ‘貸’과 ‘成’이 병렬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예(127)에

서 ‘嗇’은 ‘愛惜(아끼다)’, ‘保養(보양하다)’를 뜻하며, ‘服’은 ‘備’와 통하여 ‘준비하

다’는 뜻이다.373) ‘是’는 대명사로서 앞의 ‘嗇’을 가리킨다.

⑦ ‘夫+主從複文’

어기조사 ‘夫’의 뒤에 주종 복문과 연용한 형태를 말한다. 주종 복문은 앞뒤 절

이 주종 관계인 복문으로, 보통 종속절은 앞에, 주절은 뒤에 위치한다.374)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128) 夫輕諾必寡信, 多易必多難. ≪老子․63章≫

(대저 승낙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믿음이 적어지고, 쉬움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아

진다.)

예(128)에서 ‘輕諾必寡信’와 ‘多易必多難’는 모두 가정복문의 형태이다. ‘輕諾’은

가정을 표시하는 종속절이고, ‘必寡信’은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는 주절이다.

뒷 문장 ‘多易必多難’에서도 ‘多易’는 가정을 표시하고, ‘必多難’은 결과를 표시한

다. 어기조사 ‘夫’는 가정복문의 맨 앞에 쓰였다.

(2) 蓋

‘蓋’는 議論의 시작을 나타내는 文頭 語氣助詞로서, 어기조사 ‘夫’와 용법이 같

다. 發語詞로 쓰인 ‘蓋’는 접속사 기능에서 발전한 것으로, 戰國시기에 이미 語法

化를 이루었고 漢代 이후에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375) ≪老子≫에는 아래의 예

(129)에 1회 출현한다.

373)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73쪽.
374)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51쪽.
375) 施佳虹, <古漢語“蓋,且,故,令”語法化過程考察>, 浙江師範大學 碩士論文, 2017,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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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蓋聞善攝生者, 陸行不遇兕虎, 入軍不被甲兵, … ≪老子․50章≫

(대저 듣건대, 섭생을 잘하는 자는 뭍에서 다녀도 맹수의 공격을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

가도 갑옷 입은 병사의 공격을 입지 않는다. …)

(130) 蓋天下萬物之萌生, 靡不有死. ≪史記․孝文本紀≫

(대저 천하 만물이 많이 생겨나면 죽지 않음이 없다.)

예(129)에서 ‘蓋’는 문장의 첫머리에 쓰여 議論의 시작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이

다. ‘聞’은 이 문장의 술어 동사이며, 뒷 문장 전체가 ‘聞’의 목적어이다. ‘善攝生

者’에서 ‘者’는 앞의 동사구 ‘善攝生’을 명사성 구조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다.

예(130)은 ≪史記≫에서 어기조사 ‘蓋’가 쓰인 용례이다. 예(130)의 ‘蓋’는 발언

의 시작을 알리는 문두 어기조사이다.

(3) 載

‘載’는 일반적으로 ‘싣다, 적재하다’는 뜻의 동사이다. 허사 ‘載’는 本義와는 무관

하게 音을 차용한 것이다.376) 허사로 쓰이는 ‘載’는 부사와 어기조사 용법이 있는

데 부사 ‘載’는 ‘再’에 해당하며, 어기조사 ‘載’는 문두나 문중에서 어기의 강조를

표시한다.377)

‘載’가 문두에서 발언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의 용례는 1회이다.

(131) 載營魄抱一,378) 能無離乎? 專氣致柔, 能如嬰兒乎? ≪老子․10章≫

(대저 혼과 백이 하나로 합해지면 능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정기를 오로지하여 부드

러움에 이르면 능히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을까?)

위 예(131)에서 ‘載營魄抱一’의 ‘載’에 관하여, 王弼은 ‘載’를 동사로 보았으

나,379) 陳鼓應은 ‘載’를 助語詞라고 하였다.380) 또한 양회석은 ‘載’는 ≪詩經≫을

37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07쪽.
377) 張玉金 主編, ≪古今漢語虛詞大詞典≫, 遼寧人民出版社, 1996, 924쪽.
378) ‘營魄抱一’의 ‘抱一’은 ‘魂和魄合而爲一.(혼과 백이 합하여 하나가 되다)’를 가리킨다. 陳鼓應, ≪老子注譯及
評價≫, 中華書局, 2016, 90쪽.

379) “載, 猶處也. 魂魄, 人之常居處也.”(載는 머무르다는 뜻과 같다. 혼백은 사람이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다.),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22쪽.

380) 陳鼓應은 陸希聲이 ≪道德經眞經≫에서 해설한 “載, 猶夫也. 發語之端也.”(載는 夫와 같아서, 발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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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선진 문헌에서 특정한 의미가 없는 허사로 자주 쓰이며, 예(131)의 ‘載’를

어기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381) 본고는 陳鼓應과 양회석의 해설에 근거하

여, ‘載營魄抱一’의 ‘載’를 발언의 시작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용법으로 보았다.

(4) 故

‘故’는 문두에 쓰여 의논하려 함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로 쓰일 수 있다. 앞의 문

장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故’를 접속사로 볼 수 없고 번역할 필요도 없

다.382) ‘夫’에 해당한다. 어기조사 ‘故’는 1회 출현한다.

(132) 故物或行或隨, 或歔或吹; 或强或羸; 或培或隳. ≪老子․29章≫

(대저 만물 중에는 어떤 것은 앞서가고 어떤 것은 뒤따른다. 어떤 것은 내뱉고 어떤 것은

들이마신다.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허약하다. 어떤 것은 안정되고 어떤 것은 위태롭

다.)

예(132)의 ‘故’는 앞의 문장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접속사로 분류할

수 없고, 문장의 앞에 놓여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라고 할 수 있다. 예

문은 ‘或+동사+或+동사’ 구조가 반복되는데, 순역현상이 반복됨을 표현하고 있

다.383) ‘或’은 대명사로서 泛指나 分指를 표시한다.384) 예(132)에 사용된 ‘或’은 分

指를 표시하는 것으로, ‘有的’(어떤 것)에 해당한다.

예(132)의 ‘故’자에 관하여, 陳鼓應은 ≪老子注譯及評價≫의 1988년 판본에는

‘故’자를 ‘夫’자로 표기하였으나, 2005년 판본에는 ‘故’로 수정하고, 따로 설명은 하

지 않았다.385) 王弼은 ‘故’자를 쓰고, ‘凡’(무릇)으로 해석하였다.386) 高亨은 ‘故’자

대신에 ‘凡’이나 ‘夫’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387) 이상의 세 학자는 모두 ‘故’가 문

두 어기조사로 쓰인 것임을 말해준다.

을 나타낸다.)를 인용하여 載를 어조사라고 하였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89쪽.
381) 양회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63-64쪽.
382)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84쪽.
383)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72쪽.
38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51쪽.
385)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1988년의 214쪽, 2016년의 173쪽.
386)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76-77쪽.
387) 高亨, ≪老子正詁≫, 開明, 1949,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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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文中 語氣助詞

文中語氣詞는 문장의 중간에 사용되는 어기조사를 말하며, 휴지 또는 어기 완

화에 쓰이거나 음절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388) ≪老子≫에 쓰인 문중 어기조사

는 ‘之’, ‘其’, ‘也’, ‘者’, ‘兮’, ‘矣’가 있다.

① 之

‘之’는 문장의 중간에 쓰여 음절을 조정하는 어기조사 용법이 있다. ‘之’는 형식

상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목적어가 아니며, 단지 음절을 하나 더 늘이는 역할만

한다.389) 이러한 용법은 ≪老子≫에 9회 출현한다.

(133) 玄之又玄, 衆妙之門. ≪老子․1章≫

(가마득하고 또 가마득하니, 갖가지 오묘함의 문이다.)

(134)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老子․48章≫

(줄이고 또 줄이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135) 唯之與阿, 相去幾何? 美之與惡, 相去若何? ≪老子․20章≫

(‘예’와 ‘응’은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아름다움’과 ‘추함’은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가?)

(136)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不可識. ≪老子․15章≫

(옛날에 훌륭하게 선비 노릇을 한 사람들은 미묘하고 현통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137) 古之所謂“曲則全”者, 豈虛言哉! ≪老子․22章≫

(옛날에 ‘굽으면 온전해진다.’라고 말한 것이 어찌 빈말이었겠는가!)

(138) 昔之得一者: 天得一以淸; 地得一以寧. (후략) ≪老子․39章≫

(옛날에 하나(도)를 얻은 것들이여!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었고, … )

(139) 古之所以貴此道者何? ≪老子․62章≫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

(140)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老子․6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이로써 백성을 밝게 하지 않고, 장차 이로써 그들을 우직하

게 한다.)

388)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論≫, 山東大學出版社, 2000, 171쪽.
38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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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133)의 ‘玄之又玄’에서 형용사 ‘玄’의 뒤에 쓰인 ‘之’는 대명사가 아니라,

음절을 추가하여 어음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라고 하겠다.390) ‘之’가 형

용사의 뒤에 놓여 형식상 마치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玄’은 의동용

법이나 사동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단지 음절을

늘리는 작용만 하므로 어기조사로 분류하였다.391) 예(134)의 ‘損之又損’는 예(133)

의 ‘玄之又玄’와 구조가 같으며, ‘損之’의 ‘之’는 대명사가 아니라, 다만 음절을 고

르는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라 하겠다.

예(135)의 ‘唯之’와 ‘美之’에서, 대부분 통행본에는 ‘之’자가 있는 반면, 竹簡本과

帛書本은 ‘之’자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392) ‘之’는 어음을 고르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136)-(140)에서 시간사 ‘古’나 ‘昔’의 뒤에 위치한 ‘之’는 음절을 고르는 어기

조사이며, 특별한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393) ‘之’는 ‘今也’, ‘今者’의 ‘也’와 ‘者’처

럼 종종 부사의 뒤에 쓰여 단어의 완충 역할을 하며, 이들 ‘也’, ‘者’, ‘之’는 모두

해석할 필요가 없고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394)

예(136)에서 ‘善爲士者’의 ‘士’에 대해 郭店簡本은 ‘士’, 帛書乙本은 ‘道’, 통행본

은 은 簡本과 마찬가지로 ‘士’라고 하였다.395) ≪老子․15章≫은 ‘道’를 터득한 사

람의 모양을 형용한 대목이므로,396) 도를 터득한 사람을 ‘善爲士者’로 표현한 것

이며, 예(140)의 ‘善爲道者’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예(137)의 ‘古之所謂“曲則全”者’에서 ‘…者’는 앞의 내용을 명사구로 변화시키는

구조조사로서 ‘~한 것’이라 해석된다. 또한 ‘豈虛言哉’에서 ‘哉’는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38)의 ‘昔之得一者’에서 ‘昔之’는 시간의 부사어, ‘得一者’는 주어이다. 뒤 문

장 ‘天得一以淸; 地得一以寧, …’은 술어이다. ‘天得一以淸’에서 ‘天’은 주어이며,

‘得一’은 동목구조이며, 접속사 ‘以’는 연결한 뒷항(淸)이 앞항(得一)의 결과임을

390) 양회석은 ‘玄之’의 之는 형용사나 동사의 어미로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양회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21쪽.

391)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52쪽.
392) 김경수 역주, ≪老子譯註≫, 도서출판문사철, 2015, 271쪽.
393) 方有國, ≪上古漢語語法硏究≫, 四川出版集團, 2002, 7쪽.
394)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8쪽.
395)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文物出版社, 1998, 22쪽.
396) 김학주 譯, ≪노자≫, 연암서가, 2011,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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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다. 형용사 ‘淸’은 동사로 활용되었다.

예(139)의 ‘古之所以貴此道者何’에는 고정격식 ‘所以…者’가 쓰인다. 인과복문 중

앞 절에 결과를 먼저 말하는 경우, 보통 어기조사 ‘者’를 써서 제시하고 뒷 문장

의 해석을 기다린다.397) 의문대명사 ‘何’는 이 문장의 술어이다.

예(140)의 ‘古之善爲道者’에서 ‘古之’는 시간의 부사어, ‘善爲道者’는 주어, ‘非以

明民, 將以愚之’는 술어이다. 부정사 ‘非’는 ‘以明民’을 수식한다. ‘以’는 수단 방법

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以+(道)’로서 목적어 ‘道’가 생략된 형태라 하겠다. ‘明’

은 형용사의 사동용법이다. ‘將以愚之’에서 ‘將’은 시간부사, ‘以’는 전치사, ‘愚’는

형용사의 사동용법으로 쓰였고, ‘之’는 대명사이다.

② 其

문장의 중간에 쓰인 어기조사 ‘其’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역할도 두드러지지 않

으며 단지 음절을 더하기만 한다.398)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141)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老子․35章≫

(도의 표현은 담담하여 아무런 맛이 없다.)

위 예(141)의 ‘淡乎其無味’에서 其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다만 음절을 더하는

기능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也

어기조사 ‘也’는 주어나 부사어의 뒤에 쓰여 어기를 잠시 멈추거나 늦추는데 쓰

일 수 있다.399) 최근 일부 학자의 경우, 문장의 중간에서 휴지 기능을 하는 ‘也’의

용법에 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本稿는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따랐다.400)

397)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200쪽.
398)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12쪽.
399)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200-201쪽.
400) 조은정은 ‘也’가 문중에서 쓰이는 경우, 也는 休止를 나타내는 어기사가 아니라 ‘명사 표지’ 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也’가 이러한 용법으로 쓰일 경우, ‘也’의 뒤에 休止가 있으면 대비나 강조의 어기를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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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子≫에 6회 출현한다.

(142) 其在道也, 曰: 餘食贅形. ≪老子․24章≫

(그것이 도에 있어서는, 남은 음식이나 군더더기이다.)

(143) 其致之也, 謂天無以淸, 將恐裂; 地無以寧, 將恐廢, (후략) ≪老子․39章≫

(그것을 미루어서 말하면, 하늘이 이것(道)으로써 맑지 못하면 아마 갈라질 것이다.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면 아마 터질 것이다.)

(144) 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强. 草木之生也柔脆, 其死也枯槁. ≪老子․76章≫

(사람은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어서는 굳고 강해진다. 초목은 살아 있을 때

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어서는 마르고 딱딱해진다.)

위 예(142)에서 주술구조인 ‘其在道’는 이 문장의 주어이며 어기조사 ‘也’가 주

어의 뒤에서 休止를 표시한다.

예(143)에서 ‘其致之也’는 문장의 부사어이며 술어동사 ‘謂’를 수식한다. ‘也’는

休止를 나타내는 문중어기조사이다. ‘其致之也’의 ‘也’는 통행본에는 없지만 帛書

本을 근거로 추가하였으며, ‘致’는 ‘推’와 같다.401)

예(144)는 ‘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强.’과 ‘草木之生也柔脆, 其死也枯槁.’이 서로

대응되는 문장이다. 앞 문장은 ‘人’이 주어이며, ‘之’는 주어와 술어의 사이를 연

결하는 접속사이다.402) ‘生也柔弱, 其死也堅强.’는 문장의 술어이다. 앞항의 ‘生’과

뒷항의 ‘死’는 동사가 시간의 부사어로 쓰였으며 이들의 뒤에 쓰인 ‘也’는 어기를

잠시 멈추는 기능을 한다. 둘째 문장의 주어는 ‘草木’이며 구조는 앞과 같다.

④ 者

‘者’는 어기조사로서 提示를 나타낸다. 판단문에서, 주어는 ‘者’를 써서 제시하고

술어에는 ‘也’를 써서 종결한다. 또한 진술문이나 묘사문에서 주어의 뒤에 쓰이는

데, 그 주어가 일찍이 언급한 적이 없거나 갑자기 출현한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복문에서 원인이나 가정을 표시한다.403)

있는데, 이는 ‘也’의 용법과 무관하게 구문이 나타내는 어기라고 하였다. 曺銀晶, <명사표지 也의 기능 및
변천>, ≪中國語文論譯叢刊≫第38輯, 2016, 207-230쪽.

401)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4쪽.
402) 何樂士는 ‘주어+之+술어’의 ‘之’의 품사에 대하여 접속사로 보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何樂士, ≪≪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4-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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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子≫에 사용된 문중 어기조사 ‘者’는 총 22회 출현하며, 그 용법에 따라 주

어 제시, 원인 표시, 가정 표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 主語 提示

어기조사 ‘者’가 주어의 뒤에 쓰여 주어 제시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는 9회이

다. ‘者’와 연용한 형태에 따라 ‘명사(구)+者, 명사술어’, ‘夫+명사+者, 명사술어’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a. ‘명사(구)+者, 명사술어’

주어 제시의 어기를 나타내는 ‘者’와 연용한 형태가 ‘명사(구)+者, 명사술어’인

용례는 ≪老子≫에 7회 출현한다.

(145) 故善人者, 不善人之師, 不善人者, 善人之資. ≪老子․27章≫

(그러므로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의 스승이고,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의 바탕이

다.)

(146) 兵者不祥之器, 非君子之器. ≪老子․31章≫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147) 大邦者下流. 天下之交, 天下之牝. ≪老子․61章≫

(큰 나라는 하류이다. 천하의 합류점이요, 천하의 암컷이다.)

(148) 道者, 萬物之奧. ≪老子․62章≫

(도는 만물의 보살핌이다.)

위 예(145)는 주어의 뒤에 어기조사 ‘者’를 써서 주어를 제시한 판단문이다. 고

대중국어에서 제시를 표시하는 어기조사는 오직 ‘者’만 있다.404) 판단문에서 系詞

를 쓰지 않는 경우, 보통 주어의 뒤에 ‘者’를 써서 제시를 하고, ‘也’를 써서 종결

한다. 하지만 때로 판단문 중에 ‘也’를 쓰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者’자 조차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405) ≪老子≫에는 문말에 ‘也’가 쓰이지 않은

‘주어+者, 술어’의 형태만 출현한다. ‘善人者, 不善人之師’에서 ‘者’는 주어 ‘善人’

403)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7-338쪽.
404)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100쪽.
405)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9-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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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사람)을 提示하는 어기조사이지, 명사구로 성질을 바꾸는 구조조사가 아

니다.

예(146)의 ‘兵者不祥之器, 非君子之器.’은 판단문으로 系詞는 사용되지 않았다.

‘兵’이 주어이고, ‘者’는 주어 ‘兵’을 제시하는 어기조사이며, ‘不祥之器, 非君子之

器.’는 복문 구조의 술어이다. 뒷항의 ‘非’는 명사구 ‘君子之器’를 부정하는 부정부

사이다.

예(147)에서 어기조사 ‘者’는 주어 ‘大邦’을 제시하며 잠시 멈춘다. ‘下流’는 명사

술어이다. ‘天下之交’과 ‘天下之牝’은 병렬 복문의 구조이며, ‘之’는 구조조사이다.

예(148)에서 어기조사 ‘者’는 주어 ‘道’를 제시하며, ‘萬物之奧’는 명사술어이다.

‘奧’는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이다.406)

b. ‘夫+명사+者, 명사술어’

주어 제시의 어기를 나타내는 ‘者’와 연용한 형태가 ‘夫+명사+者, 명사술어’의

용례는 ≪老子≫에 2회 쓰인다.

(149) 夫兵者, 不祥之器. 物或惡之. ≪老子․31章≫

(대저 병기란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만물이 아마 그것을 싫어할 것이다.)

(150)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老子․38章≫

(대저 예란 진실함과 믿음의 얄팍함이요, 어지러움의 발단이다.)

예(149)의 ‘夫兵者, 不祥之器.’와 예(150)의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의 앞항

은 모두 ‘夫’와 연용한 ‘夫+명사+者’의 형태이다.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

어사로서 文頭語氣詞이며, ‘者’는 주어의 뒤에서 제시를 나타내는 文中語氣助詞이

다. 예(150)에서 둘째 항과 셋째 항은 문장의 술어이며, 접속사 ‘而’가 이 두 항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나타낸다.

B. 原因 表示

406) 陳鼓應은 ‘奧’는 ‘藏’으로 ‘보우하다’는 뜻을 함유한다고 풀이하였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
局, 2016,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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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조사 ‘者’가 원인의 어기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老子≫에는 ‘명사+

(之)所以+동사(구)+者, 以(爲)+동사술어’ 구조의 先果後因의 인과복문에 쓰인다.

앞항의 끝에 어기조사 ‘者’를 쓰고, 뒷항은 접속사 ‘以’를 써서 원인을 나타낸다.

‘所以…者’는 주어로서 ‘~的原因’의 뜻이며, 술어는 원인에 대한 진술이다.407) ≪老

子≫에 4회 출현한다.

(151)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不自生. ≪老子․7章≫

(천지가 길고 오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스스로 낳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152)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老子․13章≫

(내가 큰 근심을 갖게 된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153)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老子․66章≫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154) 古之所以貴此道者何? ≪老子․62章≫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이었겠는가?)

위 예(151)-(154)에서 앞항은 ‘명사+(之)所以+동사(구)+者’의 형태로, 결과를 나

타내는 종속절이며, 어기조사 ‘者’는 원인의 어기를 표시하고 아래 문장을 제시한

다. 秦漢 시기에 사용된 ‘所以’는 조사 ‘所’에 전치사 ‘以’를 더한 詞組이며, 구어의

‘…的緣故’에 해당하는데, ‘所以’가 결과를 표시하는 절에서 접속사로 사용된 시기

는 대략 漢 이후의 일이다.408) ≪老子≫에 사용된 ‘所以’는 모두 전자에 해당하여

‘~한 까닭’으로 해석한다.

예(151)-(153)의 뒷절에 쓰인 ‘以’와 ‘爲’는 인과복문에서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

사이다. ‘~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예(154)에서 ‘古之’는 ‘시간명사+어기조사’의

형태로 문장의 부사어로 사용되며, ‘何’는 원인을 묻는 의문대명사이다.

C. 假定 表示

어기조사 ‘者’는 가정 복문의 종속절 끝에 쓰여 가정의 어기를 표시한다. 가정

복문에서 가정 표시 접속사를 쓰지 않고 조건절에 ‘者’만 사용해도 되는데, 이러

407)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410쪽.
408)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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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법의 ‘者’는 가정의 어기를 표시한다.409) 가정 표시의 표지가 없는 종속절의

끝에 ‘者’를 쓰면 가정의 함의와 불확실한 어기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410)

≪老子≫에 9회 출현하며, ‘者’와 연용한 형태에 따라 ‘동사(구)+者, 동사구’, ‘형

용사(구)+者, 동사구’로 나눌 수 있다.

a. ‘동사(구)+者, 동사구’

어기조사 ‘者’가 가정의 어기를 나타내는 용례 중, ‘동사(구)+者, 동사구’의 형태

는 6회 출현한다.

(155) 爲者敗之, 執者失之. ≪老子․29章≫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움켜쥐면 잃게 된다.)

(156) 勝而不美, 而美之者, 是樂殺人. ≪老子․31章≫

(이겨도 찬미하지 않거니와, 오히려 그것을 찬미한다면, 이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다.)

(157) 爲者敗之, 執者失之. ≪老子․64章≫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움켜쥐면 잃게 된다.)

(158) 有餘者損之, 不足者補之. ≪老子․77章≫

(남음이 있으면 그것을 덜고, 부족하면 그것을 보태준다.)

위 예(155)-(158)은 모두 가정복문이지만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등 표

지는 사용되지 않고, 어기조사 ‘者’가 가정의 종속문의 끝에 쓰여 가정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55)와 (157)은 같은 문장이다. ‘爲者’와 ‘執者’는 가정을 나타내는 종속절이

며, ‘敗之’, ‘失之’는 가정의 결과인 주절이다. 예(156)의 ‘美之者, 是樂殺人’에서

‘者’는 가정의 어기를 표시하며, 그 결과는 뒷항인 ‘是樂殺人’이다. 예(158)의 ‘有

餘者’와 ‘不足者’는 가정의 종속절이며 어기조사 ‘者’가 가정의 어기를 나타내고

있고, 뒷항인 ‘損之’와 ‘補之’는 가정의 결과인 주절이다. 뒤 문장의 ‘不足者’는 ‘형

용사+者’의 구조이다.

b. ‘형용사(구)+者, 동사구’

409)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200쪽.
410) 楊伯峻ㆍ何樂士, 앞의 책, 9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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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표지가 없는 가정복문에서 어기조사 ‘者’가 가정의 어기를 나타내는 용

례 중, 종속절에 형용사(구)가 사용되고 주절이 동사구로 이루어진 형태는 아래

의 예문에 3회 출현한다.

(159) 高者抑之, 下者擧之; 有餘者損之, 不足者補之. ≪老子․77章≫

(높으면 그것을 눌러주고, 낮으면 그것을 들어준다. 남음이 있으면 그것을 덜고, 부족하면

그것을 보태준다.)

위 예(159)에 쓰인 ‘高者’, ‘下者’, ‘不足者’는 ‘형용사(구)+者’의 구조로서 가정복

문 중 종속절에 해당하며, 그 뒷항은 모두 ‘동사+대명사’ 형태의 주절이 온다.

‘者’는 모두 가정의 어기를 표시한다.

⑤ 兮

어기조사 ‘兮’는 진술문이나 감탄문에서 문장의 중간이나 끝에 쓰여 멈춤 표시

나 어기 완화 작용을 일으키고, 동시에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阿’, ‘呀’, ‘嘛’ 등으로 해석된다.411) ‘兮’는 ≪詩經≫에 보이는 어기조사 중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데, 여러 제후국에서 채집한 民歌를 모은 ≪國風≫에도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에서 ‘兮’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412)

≪老子≫에서 ‘兮’가 문장의 중간에 쓰인 용례는 25회 출현한다.

(160) 道沖, 而用之或不盈. 淵兮, 似萬物之宗; 湛兮, 似或存. ≪老子․4章≫

(도는 비어있지만, 그것을 쓰면 아마 넘치지 않을 것이다. 깊어서, 마치 만물의 근원인 듯하

다. 심오하여, 마치 (없는데도) 혹 존재하는 듯하다.)

(161) 豫兮若冬涉川; 猶兮若畏四隣; 儼兮其若客; 渙兮若氷釋; 敦兮其若樸; 曠兮其若谷; 混兮其

若濁. ≪老子․15章≫

(신중하여서, 마치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듯하다. 조심스러워, 마치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

는 듯하다. 엄숙하여, 마치 손님인 듯하다. 풀리니, 마치 얼음이 풀어지는 듯하다. 도타우니,

아마도 통나무인 듯하다. 텅 비니, 마치 골짜기인 듯하다. 뒤섞이니, 마치 흐린 물 같다.)

41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28쪽.
412) 尹曉婷, <≪詩經≫語氣詞硏究>, 湖北師範學院 碩士論文, 2015,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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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悠兮其貴言. ≪老子․17章≫

(느긋하여, 그는 쉽게 말하지 않는다.)

(163) 荒兮, 其未央哉! … 我獨泊兮, 其未兆, 如嬰兒之未孩; 儽儽兮, 若無所歸. … 淡兮其若海, 飂

兮若無止. ≪老子․20章≫

(아득하여 다함이 없구나! … 나만 유독 담백하여 흔적이 없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웃을 줄

모르는 듯하다. 고달프구나,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듯하다. … 담백하여 마치 바다와 같다.

휙휙 바람이 부니, 마치 멈출 곳이 없는 듯하다.)

(164) 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窈兮冥兮, 其中有精. ≪老子․21章≫

(보일 듯 말 듯한데 그중에 형상이 있다. 있는 듯 없는 듯한데 그중에 물체가 있다. 심원하

고 어두운데 그중에 정기가 있다.)

(165) 寂兮廖兮, 獨立不改. ≪老子․25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홀로 서서 변하지 않는다.)

(166)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老子․58章≫

(화는 복이 기대있는 바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바이다.)

예(160)의 ‘淵兮’와 ‘湛兮’는 ‘兮’를 써서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兮’가 표

현하는 감정은 비교적 강렬하기 때문에 倒置文에 자주 쓰여, 형식적으로 보면 문

말에 위치하지 않게 된다.413)

예(161)에서 ‘豫兮’, ‘猶兮’, ‘儼兮’, ‘渙兮’, ‘敦兮’, ‘曠兮’, ‘混兮’은 모두 倒置文의

형식이다. 뒷항에는 모두 동사 ‘若’이 쓰였다. ‘其’는 추측의 어기를 표시하는 부

사이며, ‘大約’(대략), ‘或許’(혹시), ‘可能’(아마)의 뜻을 함유한다.414)

예(162)의 ‘悠兮其貴言’에서 ‘悠’는 ‘悠閑’(한가롭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河上公本, 傅奕本, 林希逸本 등은 ‘悠’를 ‘猶’로 적었는데, ‘悠’, ‘猶’는 通假字이

다.415) ‘兮’는 형용사 ‘悠’의 뒤에 쓰여 休止를 표시한다.

예(163)에서 ‘荒兮’, ‘我獨泊兮’, ‘儽儽兮’, ‘淡兮’, ‘飂兮’의 ‘兮’는 형용사의 뒤에서

음절조정이나 휴지를 나타낸다. ‘荒兮’은 ‘넓고 아득한 모양(廣漠)’을 말하며, ‘泊

兮’는 ‘담박하고 조용하다(淡泊, 恬靜)’는 뜻이며, ‘儽儽兮’는 ‘고달파서 축 늘어진

모양’이며, ‘淡兮’는 ‘담박하다(淡泊)’는 뜻이며, ‘飂兮’는 ‘높은 곳에서 부는 바람

(高風)’을 뜻한다.416)

예(164)에서 ‘惚兮恍兮’, ‘恍兮惚兮’, ‘窈兮冥兮’의 ‘兮’는 형용사의 뒤에 놓여 음

413)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論≫, 山東大學出版社, 2000, 169쪽.
414)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415)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23쪽.
416)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33-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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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조정이나 休止의 어기를 나타내며, ‘A+兮, B+兮’ 형태가 반복된다. 어기를 잠시

멈춤으로써 앞의 형용사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예(165)의 ‘寂兮廖兮, 獨立不改’에서 ‘寂’은 ‘소리가 없음’을 뜻하고, ‘廖’은 형태

가 없음을 말한다.417) ‘兮’는 형용사의 뒤에서 休止를 표시한다. 예(166)에서 ‘禍

兮’과 ‘福兮’의 兮는 모두 주어의 뒤에 쓰여 休止를 표시한다.

⑥ 矣

어기조사 ‘矣’는 西周시기에 출현한 이후 계속 文言에 사용되고 있다. 주로 진

술문, 의문문, 기사문, 감탄문의 끝에 쓰여서 어기를 나타내는데, 때로는 문장의

중간에 쓰여 상응하는 각종 어기를 돕는다.418) ≪老子≫에서 ‘矣’가 문장의 중간

에 쓰인 용례는 3회이다.

(167)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老子․65章≫

(현덕은 깊고도 아득하여, 사물과 함께 되돌아간다.)

(168) 若肖, 久矣其細也夫! ≪老子․67章≫

(만약 닮았다면, 오래되었으리라, 그 미미함이여!)

예(167)에는 어기조사 ‘矣’가 3회 사용되는데, ‘深矣, 遠矣’의 ‘矣’는 문중에서 어

음을 잠시 멈추고, 겸하여 감탄의 어기를 돕는다. ‘與物反矣’의 ‘矣’는 진술어기를

나타내는 문말 어기조사로 분류한다. 예(168)에서 ‘久矣’는 본래 술어이지만 ‘其

細’의 앞으로 전치되어 ‘矣’는 문장의 중간에 놓이게 되었다.

(6) 乎

‘乎’는 의문이나 반문을 나타내는 용법 외에, 감탄이나 休止를 표시하는 어기조

사 용법이 있다.419) 아래의 예문에서 ‘乎’는 문중에 위치하여 음절 조정이나 休止

417) 河上公 說, “‘寂’者, 無聲音. ‘廖’者, ‘空無形’.”(河上公이 말하길, ‘寂’이란 소리가 없는 것이고, ‘廖’이란 텅
비어서 형태가 없는 것이다.),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52쪽.

41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16쪽.
41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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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시하는데 감탄의 어기도 내포하고 있다.

문중 어기조사 ‘乎’는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169)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老子․35章≫

(도의 표현은 담담하여 아무런 맛이 없다.)

위 예(169)에서 ‘道之出口’의 ‘出口’는 언어를 사용하여 도를 묘사하는 것을 가

리키며, 도를 형용할 방법이 없으므로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였

다.420) ‘淡乎其無味’의 乎는 어기조사이다. ‘淡乎’의 ‘乎’는 帛書本에는 ‘呵’로, 郭店

本은 ‘可’로 쓰여 있는데,421) ‘呵’와 ‘可’는 모두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 ‘其’는 어

기조사이다. 어기조사 ‘其’가 문장의 중간에 쓰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역할도

두드러지지 않으며 단지 음절을 더하기만 한다.422)

(3) 文末 語氣助詞

문장의 끝에 쓰이는 文末 語氣助詞는 확정ㆍ판단ㆍ진술 등의 어기를 나타내거

나 혹은 음절을 조정하고, 또는 의문ㆍ반문ㆍ선택ㆍ추측 등의 어기를 나타내며,

또는 명령의 어기를 나타내거나, 또는 영탄ㆍ찬미ㆍ격분 등 강렬한 감정을 나타

낸다.423)

≪老子≫에서 문말에 쓰이는 어기조사는 ‘乎’, ‘焉’, ‘兮’, ‘也’, ‘邪’, ‘與’, ‘矣’, ‘已’,

‘哉’, ‘者’, ‘也哉’, ‘也夫’ 등이 있다. 이들은 진술의 어기, 의문의 어기, 감탄의 어기

를 표시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① 陳述의 語氣 表示

본 연구는 판단문이나 진술문에 쓰인 문말 어기조사가 確定ㆍ判斷ㆍ陳述 등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 ‘陳述의 語氣를 表示’하는 용법으로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420)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277-278쪽.
421) 조은정, ≪죽간에 반영된 ≪老子≫의 언어≫, PB PRESS, 2019, 408-409쪽.
422)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12쪽.
423)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論≫, 山東大學出版社, 2000, 163-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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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老子≫에는 ‘也’, ‘矣’, ‘已’, ‘焉’가 있다.

A. 也

文末에 쓰인 어기조사 ‘也’는 확인의 어기를 나타내며, 판단문에 상용되거나 판

단 기능을 갖는 기타 문장형식에 쓰인다.424) 고대 중국어에서 판단문은 일반적으

로 ‘주어+者, 술어+也’ 형식이 쓰이지만, ≪老子≫의 판단문 중에는, 어기조사 ‘者’

와 ‘也’가 함께 쓰인 형태는 보이지 않고, 주어의 뒤에 ‘者’만 쓰이거나, 또는 文

末에 ‘也’만 쓰인 용례가 있다.425)

≪老子≫에서 어기조사 ‘也’가 문장의 끝에서 진술의 어기를 표시하는 용례는 9

회 출현한다.

(170)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不敢爲也. ≪老子․3章≫

(늘 백성들로 하여금 아는 것이 없고 욕심내는 것이 없게 하며, 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감히 억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171) 功遂身退, 天之道也. ≪老子․9章≫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172) 天下神器, 不可爲也, 不可執也.426) ≪老子․29章≫

(천하는 신성한 기물이니, 억지로 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다.)

(173) 未知牝牡之合而脧作, 精之至也. 終日號而不嗄, 和之至也. ≪老子․55章≫

(아직 암수의 교합을 모르는데 고추가 일어나니,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174) 孰知其極? 其無正也. ≪老子․58章≫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175) 是謂不爭之德, 是謂用人, 是謂配天, 古之極也. ≪老子․68章≫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이를 일러 ‘사람을 쓴다’고 하며, 이를 일러 ‘하늘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옛날의 지극한 준칙이다.)

(176) 知不知, 尙矣; 不知知, 病也. ≪老子․71章≫

(알면서도 안다고 하지 않음은 최상이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폐이다.)

424)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0쪽.
425) 조은정은 판본별로 어기사 ‘也’의 사용 비율을 살펴 본 결과, 郭店本은 52회, 帛書乙本은 37회, 王弼本은
2회, 敦煌本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후대 판본에서 어기사 ‘也’의 사용이 급감하였음을 밝혔다. 조은정, <문
자언어학적 각도에서 살펴본 ≪老子≫판본의 선후 관계>, ≪中語中文學≫ 第60輯, 2015, 171쪽.

426) 陳鼓應은 ‘不可執也.’ 구절이 王弼本에는 빠져있으나 劉師培의 견해에 근거하여 增補하였다고 밝혔다. 陳
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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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170)에서 ‘使夫智者’의 ‘使’는 사역동사이다. ‘夫’는 지시대명사로서 형용사

‘智’를 수식하며, ‘者’는 이 구절을 명사성 단어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다. 문장의

끝에 어기조사 ‘也’를 써서 종결하였다.

예(171)은 판단문이다. ‘功遂身退’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가진 복문인데, 이것

은 다시 뒷항 ‘天之道也’의 주어가 된다. 어기조사 ‘也’는 판단문에서 확인의 어기

를 나타낸다.

예(172)는 인과 관계의 복문이다. ‘天下神器’는 원인을 나타내며, ‘不可爲也, 不

可執也’는 결과를 나타낸다. ‘也’는 진술문의 끝에 쓰여 확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73)에서 ‘精之至也’와 ‘和之至也’의 ‘也’는 판단문의 끝에서 원인을 강조하는

어기조사로, ‘~ 때문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427) 예(174)에서 ‘其無正也.’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正’은 ‘定’이다.428) 예(175)에서 ‘古

之極也’의 ‘也’는 판단문의 끝에서 확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76)에서 ‘病也’의 ‘也’는 ≪淮南ㆍ道應訓≫에 근거하여 보충한 것이다.429)

‘不知知, 病也’에서 ‘不知知’는 문장의 주어이며 ‘不知’와 ‘知’는 전환관계의 긴축복

문이다. ‘病也’의 ‘病’은 명사로서 문장의 술어가 되며, ‘也’는 확인의 어기를 나타

내는 어기조사이다.

B. 矣

어기조사 ‘矣’는 진술문에서 변동적인 사실을 나타내거나, 상황이 이미 이루어

졌음을 표시하거나, 동작이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개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쓴

다.430) 현대중국어의 어기조사 ‘了’에 해당한다. 8회 출현한다.

(177) 夫樂殺人者, 則不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42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90쪽.
428) 陳鼓應은 “‘其無正’: ‘它們幷沒有定准. 指福,禍變換無端.’(其無正’은 ‘그들은 결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으
로, 복과 화는 변환하여 끝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여, ‘正’을 ‘定’으로 해설하였다. 陳鼓應, ≪老子
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69쪽.

429) 陳鼓應은 예(63)의 문장에 대해, ≪淮南ㆍ道應訓≫에 ‘知而不知, 尙矣; 不知而知, 病也.’라고 되어 있으며,
帛書甲ㆍ乙本 및 傅奕本에 ‘尙矣’라고 적혀있는 것을 근거로, ‘…, 尙矣’, ‘…, 病也’로 정리하였다. 陳鼓應, ≪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5쪽.

430)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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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 없다.)

(178) 夫代大匠斫者, 希有不傷其手矣. ≪老子․74章≫

(큰 목수를 대신하여 찍는 자는, 자기 손을 다치지 않음이 드물 것이다.)

(179) 是以聖人猶難之, 故終無難矣. ≪老子․63章≫

(그래서 성인은 여전히 그것을 어려워하므로 결국 어려움이 없게 된다.)

(180)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老子․65章≫

(오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여,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런 뒤에야 ‘大

順’에 이른다.)

(181)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 ≪老子․67章≫

(이제 자애를 버리고 용기를 취하거나, 줄임을 버리고 넓힘을 취하거나, 뒤를 버리고 앞을

취하면 죽게 된다.)

(182) 故抗兵相若, 哀者勝矣. ≪老子․69章≫

(그러므로 대항하는 군대가 서로 같으면, 슬퍼하는 쪽이 이긴다.)

(183) 故知足之足, 常足矣. ≪老子․46章≫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다.)

(184) 知不知, 尙矣; 不知知, 病也. ≪老子․71章≫

(알되 안다고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폐이다.)

예(177)에서 ‘則不可得志於天下矣’의 ‘則’은 강조 표시 부사이며 ‘就’에 해당한다.

‘得志’는 동목구이다. ‘於天下’는 동작행위의 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구로서 문장

의 보어에 해당한다. 어기조사 ‘矣’는 변동적 사실의 어기를 나타낸다. 만약 변동

적인 사실의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 즉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 비록 아직 진

행되지 않은 것이라도 ‘矣’자를 써서 종결할 수 있다.431) 예(178)에 쓰인 어기조

사 ‘矣’도 이와 같은 용법이다.

예(179), (180)에 쓰인 어기조사 ‘矣’는 모두 변동적인 사실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81), (182)의 문장은 가정의 문장이다. 가정문에서 필연적 결과를 나타낼 때

조건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어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矣’를 써서 종결한다.432)

예(183)에서 ‘常足矣’는 판단문이며 ‘矣’는 진술의 어기를 표시한다. 예(184)에서

앞 문장 ‘知不知, 尙矣’와 뒤 문장 ‘不知知, 病也’은 같은 구조이다. ‘知不知’는 ‘知’

와 ‘不知’가 전환관계이고, ‘不知知’는 ‘不知’와 ‘知’가 서로 전환관계이다. 앞 문장

의 ‘尙矣’와 뒤 문장의 ‘病也’도 동일한 구조라 하겠다. ‘尙’과 ‘病’은 명사술어이다.

王弼本에 ‘尙’은 ‘上’이라고 쓰였는데, 이 두 글자는 옛날에 通字이다.433) 예(184)

431)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3쪽.
432)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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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기조사 ‘矣’와 ‘也’는 동일 어기로서 판단문에서 종결을 표시한다.

C. 已

어기조사 ‘已’는 문장의 끝에서 진술, 의문,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며 ‘了’, ‘呢’,

‘呀’에 해당한다.434) 어기조사 ‘已’ 용법은 戰國시기에 출현하여 東漢 이후에 사라

졌다.435) ≪老子≫에는 2회 출현한다.

(185)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皆知善之爲善, 斯不善已. ≪老子․2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예쁨이 예쁨인 줄을 알면, 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모두 잘함이 잘

함인 줄을 알면,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예(185)에는 ‘已’가 2회 사용되며 모두 진술의 어기를 나타낸다. 王力은 예(185)

의 문장에서 “斯는 則, 惡은 醜, 已는 矣와 통한다.”고 하였다.436) ‘斯惡已’의 ‘斯’

는 접속사로서 앞 문장의 결과를 표시한다. 陳鼓應은 “‘惡’는 ‘추하다’는 뜻이며,

老子가 말하는 이 문장의 본의는 ‘美’라는 것이 ‘醜’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美’

의 관념이 생기면 ‘醜’의 관념도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437)

D. 焉

‘焉’은 보통 문장의 끝에서 ‘於是’, ‘於此’에 해당하는 兼詞로도 쓰이지만, 지시나

지칭의 기능이 사라지고 단순히 어기만을 표시하기도 한다.438) 어기조사 ‘焉’은

다른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강조나 확인의 어기만 표시하는데, 이러한

어기조사 용법은 ‘也’와 비슷하다.439) ≪老子≫에 5회 출현한다.

433)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5쪽.
434) 王海棻等編, ≪古漢語虛詞詞典≫, 北京大學出版社, 1996, 413쪽.
435) 曺銀晶, <“也”,“矣”,“已”的功能及其演变>, 北京大學 博士論文, 2012, 106쪽.
436) 王力主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372쪽.
437)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59쪽.
438) ≪老子≫에서 ‘焉’이 ‘於是’나 ‘於此’의 뜻인 兼詞로 쓰인 용례는 총 5회(17장, 23장, 30장, 34장, 60장)이다.
439) 呂炳昌, <上古漢語中的“焉”字考—以≪荀子≫中的“焉”字爲例>, ≪中語中文學≫第33輯, 2003,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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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信不足焉, 有不信焉. ≪老子․17章≫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긴다.)

(187) 信不足焉, 有不信焉. ≪老子․23章≫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긴다.)

(188) 域中有四大, 而人居其一焉. ≪老子․25章≫

(강역에는 네 가지 큼이 있으니, 사람은 그중에 하나를 차지한다.)

위 예(186)-(188)에 쓰인 ‘焉’은 삭제를 하여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兼詞라고 볼 수 없다. 종결의 어기만 나타내므로 어기조사로 분류하였

다.

예(186)과 (187)은 같은 문장으로 아마 錯簡으로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예

(187)의 두 문장은 帛書甲乙本에는 없다. 예(188)의 ‘其’는 ‘其中’의 의미이다.

② 疑問의 語氣 表示

≪老子≫에서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는 문말어기조사는 ‘乎’, ‘與’, ‘邪’, ‘哉’, ‘者’

가 있다.

A. 乎

어기조사 ‘乎’는 문장의 끝에 쓰여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 ≪

老子≫에 9회 출현한다.

(189)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虛而不屈, 動而愈出. ≪老子․5章≫

(하늘과 땅 사이가 아마도 풀무와 같지 않은가? 비어있지만 다하지 아니하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190)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專氣致柔, 能如嬰兒乎? 滌除玄覽, 能無疵乎? 愛民治國, 能無爲乎?

天門開闔, 能爲雌乎? 明白四達, 能無知乎? ≪老子․10章≫

(대저 혼과 백이 하나로 합해지면 능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기를 모으고 부드러움을

이루면 능히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 현묘한 거울을 씻고 털어내면 능히 흠이 없게 할

수 있을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면 능히 무위할 수 있을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능히 ‘여성’이 될 수 있을까? 사방을 명백히 알면 능히 앎이 없을 수 있을까?)

(191) 天地尙不能久, 而況於人乎? ≪老子․23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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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도 오히려 오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임에랴?)

(192) 此非以賤爲本邪? 非乎? 故至譽無譽. ≪老子․39章≫

(이는 천함을 근본으로 삼음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지극한 영예는 영예

가 없다.)

위 예(189)의 ‘其猶橐籥乎’에서 ‘其’는 反問을 표시하는 부사로서 ‘豈’와 같으며

‘難道’라고 해석된다.440) 반문 표시 어기조사 ‘乎’와 호응하여 쓰였다. 예(190)은

‘能…乎?’의 구조가 반복되는데, ‘乎’는 모두 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91)은 ‘尙…, 而況於…乎?’의 구조로, 앞항의 부사 ‘尙’과 뒷항의 ‘而況於’가

호응하여 앞 문장보다 뒤 문장의 상황이 한층 더 나아감을 의미한다. 문장의 끝

에 놓인 ‘乎’는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92)의 ‘非乎?’는 ‘不是嗎’에 해당하며,

‘乎’는 의문의 어기를 표시한다.

B. 與

어기조사 ‘與’는 문장의 끝에 쓰여 추측의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며, 추측 표시

부사와 연용할 수 있다.441) ≪老子≫에 1회 출현한다.

(193) 天之道, 其猶張弓與? 高者抑之, 下者擧之. ≪老子․77章≫

(하늘의 도는 아마 활을 당기는 것 같지 않은가? 높으면 눌러주고 낮으면 들어준다.)

위 예(193)의 ‘其猶張弓與?’는 추측의 의문문이다. ‘其’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표

시하는데 상용되는 부사이며,442) 추측의 의문 어기를 나타내는 ‘與’와 호응하여

쓰였다.

C. 邪

어기조사 ‘邪’는 문장에 끝에 쓰여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老子≫

44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07쪽.
441) 楊伯峻⋅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92쪽.
442) 楊伯峻⋅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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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쓰인 ‘邪’는 모두 否定詞와 호응하여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3회 출현한다.

(194)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老子․7章≫

(그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게 된다.)

(195) 此非以賤爲本邪? 非乎? 故至譽無譽. ≪老子․39章≫

(이것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지극한 명예는 명예가

없다.)

(196) 古之所以貴此道者何? 不曰: 求以得, 有罪以免邪? 故爲天下貴. ≪老子․62章≫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죄가 있어도 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

위 예(194)의 ‘非以其無私邪?’와 예(195)의 ‘此非以賤爲本邪’는 ‘非…邪?’의 구조

로, ‘~이 아닌가?’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邪’는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94)

의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예(195)의 ‘以’는 ‘爲’와 결합하여 ‘以A爲B’

구조의 고정격식이 되며, ‘A를 B로 삼다’는 뜻이다.

예(196)에서 ‘不曰: 求以得, 有罪以免邪?’는 ‘不曰…邪?’의 구조이며 ‘~라고 말하

지 않았는가?’라는 뜻이다. ‘求以得’와 ‘有罪以免邪’의 ‘以’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

동사이다.

D. 哉

어기조사 ‘哉’는 원인을 묻는 의문문의 끝에서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거나, 반문

의 부사와 호응하여 반문의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443) ≪老子≫에 4회 출현한

다.

(197)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 ≪老子․21章≫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 안다.)

(198) 古之所謂“曲則全”者, 豈虛言哉! ≪老子․22章≫

(옛날에 이른바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199) 吾何以知天下然哉? 以此. ≪老子․54章≫

(나는 무엇으로써 천하가 그러함을 알았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200) 吾何以知其然哉? 以此. ≪老子․57章≫

44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00-8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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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엇으로써 그것이 그러함을 알았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위 예(197)은 원인을 묻는 의문문이다. ‘哉’는 의문대명사 ‘何’와 함께 쓰여 의문

의 어기를 강조하고 있다. ‘衆甫’는 만물의 시작을 뜻한다.444) 예(198)에서 ‘豈虛言

哉’의 ‘哉’는 문장 끝에 쓰여 반문의 어기를 도와줌과 동시에 감탄의 뜻을 함께

갖고 있다. 반문 표시 부사 ‘豈’와 서로 호응되며, ‘嗎’나 ‘呢’에 해당한다.445)

예(199)의 ‘吾何以知天下然哉?’와 예(200)의 ‘吾何以知其然哉?’는 동일한 구조이

다. ‘何以’는 ‘의문사+전치사’의 구조이며 동사 ‘知’의 수단 방식을 나타낸다. 의문

사 ‘何’가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였으므로 ‘以’의 앞에 前置된다. 어기조사 ‘哉’

는 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E. 者

어기조사 ‘者’는 문장의 끝에서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데, 이때 반드

시 다른 의문사와 함께 쓰인다.446) 1회 출현한다.

(201) 故飄風不終朝, 驟雨不終日. 孰爲此者? 天地. ≪老子․23章≫

(본래 광풍은 아침 내내 이어지지 않고, 폭우는 종일토록 계속되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천지이다.)

위 예(201)의 ‘孰爲此者?’에서 ‘孰’은 ‘誰’나 ‘什麽’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이

다.447) 어기조사 ‘者’는 ‘孰’과 호응하여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③ 感歎의 語氣 表示

≪老子≫에서 감탄 어기를 표시하는 문말 어기조사는 ‘兮’, ‘哉’, ‘也哉’, ‘也夫’가

있다.

444) 王弼注, 樓宇烈校釋, ≪老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21쪽.
44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801쪽.
44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9쪽.
44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 앞의 책, 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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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兮

어기조사 ‘兮’는 감탄, 찬미, 격분 등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문말 어기조사로

쓰일 수 있다. ‘啊’, ‘呀’, ‘嘛’로 해석되며, 대부분 韻文에 출현한다.448) ≪老子≫에

문말 어기조사 ‘兮’는 2회 사용된다.

(202) 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구나! 멍청하게도!)

(203) 大道泛兮, 其可左右. ≪老子․34章≫

(큰 도는 흘러넘치니 좌우 어디든 갈 수 있다.)

예(202)에서 ‘沌沌兮’의 ‘沌’은 ‘混沌(무지몽매하다)’는 의미이며, ‘兮’는 강한 감

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203)의 ‘兮’는 감탄의 어기가 비교적 완만하다.

B. 哉

어기조사 ‘哉’는 감탄문에 사용되어, 놀람, 슬픔, 혐오, 분노, 희열, 감탄 등의 어

기를 나타내며, ‘阿’에 해당된다.449) 1회 출현한다.

(204) 荒兮, 其未央哉! ≪老子․20章≫

(아득하여라! 마치 다함이 없는 듯하구나!)

위 예(204)에서 ‘荒兮’는 드넓은 모양을 의미하며, ‘未央’은 다함이 없다는 뜻이

다.450) ‘兮’와 ‘哉’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며, ‘其’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이다.451)

C. 也哉

44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 앞의 책, 628쪽.
44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802쪽.
450) 陳鼓應, ≪老子註釋及評介≫, 中華書局, 2016, 133쪽.
451) 楊伯峻⋅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 205 -

어기조사 ‘也哉’는 종결을 나타내는 ‘也’와 감탄이나 반문을 나타내는 ‘哉’가 연

용된 것으로, 초점은 ‘哉’에 있다.452) 2회 출현한다.

(205) 衆人皆有餘, 而我獨若遺. 我愚人之心也哉! ≪老子․20章≫

(사람들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나만 유독 부족한 듯하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구

나!)

(206) 是謂盜夸. 非道也哉! ≪老子․53章≫

(이를 일러 도적이라고 하노니, 이것은 도가 아니로다!)

위 예(205)-(206)에 쓰인 ‘也哉’는 어기조사 ‘也’와 ‘哉’가 연용된 것으로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206)에서 ‘非道也哉’의 ‘非’는 부정부사이다.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非’을 써서 부정을 표시하여 ‘A不是B’를 뜻하는 용법이다.453)

D. 也夫

‘也夫’는 어기조사 ‘也’와 ‘夫’가 연용된 형태이다. ‘也’는 확정의 어기를, ‘夫’는

추측과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也夫’는 비교적 확정적인 추측을 나타냄과 동시

에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吧’, ‘阿’ 등에 해당한다.454) 1회 출현한다.

(207) 若肖, 久矣其細也夫! ≪老子․67章≫

(만약 닮았다면, 오래 되었으리라, 그 미미함이여!)

위 예(207)에서 ‘久矣其細也夫’의 ‘也夫’는 문장의 끝에 놓여 감탄의 어기를 나

타낸다. ‘久矣’는 원래 ‘其細’의 술어이지만, 앞으로 前置되어 강조의 효과를 갖는

다.

3) 接尾詞

452)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448쪽.
453) 何樂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224쪽.
45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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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伯峻ㆍ何樂士는 접사(語綴助詞)에 대해, 다른 단어에 붙어 그 단어의 부가성

분이 되고, 그들이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뜻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뜻을 강조하거나 모종의 표지 작용을 하는 품사라고 정의하였다.455)

≪老子≫에는 접사 중에 오직 접미사만 출현하며, ‘然’과 ‘焉’이 쓰인다.

(1) 然

‘然’의 본의는 ‘燃燒’(연소하다)이지만, ‘然’은 대명사, 접속사, 부사, 조사, 어기사

로도 쓰인다. 허사로 쓰이는 경우, ‘然’은 ‘尒(이)’의 假借字라 할 수 있으며 본래

의 뜻과는 무관하다.456) 접미사 ‘然’은 동사, 형용사, 부사와 결합한다.

≪老子≫에서 접미사 ‘然’은 형용사와 결합한 형태만 출현한다. ‘형용사+然’ 구

조는 문장에서 부사어나 술어로 사용된다. 3회 출현한다.

(208) 雖有榮觀, 燕處超然. ≪老子․26章≫

(비록 성대한 볼거리가 있어도, 편하게 머물며 초연하다.)

(209)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老子․53章≫

(만약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210) 繟然而善謀. ≪老子․73章≫

(느슨하지만 잘 도모한다.)

위 예(208)의 ‘燕處超然’에서 ‘燕處’는 ‘安居(편안히 머물다)’의 의미이다. ‘超然’

은 형용사 ‘超’의 뒤에 접미사 ‘然’이 결합한 형태로서 문장의 술어이다. ‘超’는 ‘고

상하여 속세를 넘어선 모양’을 형용하는 형용사로 쓰였다.457)

예(209)의 ‘介然’은 형용사 ‘介’의 뒤에 접미사 ‘然’이 붙은 형태로서, 술어동사

‘有’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介’는 ‘微小(아주 작다)’라는 뜻이다.458) ‘使’는 ‘假

使’의 의미로서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예(210)의 ‘繟然’도 형용사 ‘繟’과 접미사 ‘然’의 결합 형태로서 문장의 술어로

쓰인다. ‘繟’은 ‘넉넉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455)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93쪽.
45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42쪽.
457) 趙榮珦, ≪老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15쪽.
458)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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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焉

고대중국어에서 ‘焉’은 용법이 다양하여 대명사, 겸사, 부사, 어기사, 조사 등으

로 쓰일 수 있다.459) 그중 ‘焉’이 접미사로 쓰인 용례가 아래의 예(211)에 1회 보

인다.

(211) 聖人在天下, 歙歙焉, 爲天下渾其心. ≪老子․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혼연

하게 한다.)

위 예(211)에서 ‘歙歙焉’은 ‘歙’이 중첩되어 그 뒤에 조사 ‘焉’이 첨가된 형태로,

‘AA焉’의 구조이다. 형용사에 조사 ‘焉’을 더하면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460) ‘A

焉’이나 ‘AA焉’이 부사어로 쓰일 경우 ‘焉’을 부사어의 뒤에 붙은 구조조사로 보

는 설이 있지만, 사람들의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다.461) ‘歙歙’은 ‘두려워하는 모

양’을 뜻하며, 성인이 자신을 경계하는 모양을 나타낸다.462) 반면, ‘歙’은 ≪說文解

字≫에 ‘縮鼻’(공기를 마시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여 ‘收斂’(줄이다)는 의미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463) 그러나 ‘歙’가 동사라면, ‘歙歙焉’의 구조는 중첩 동사와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가 되므로 틀린 문장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河上公注의 설

명이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先秦 문헌에서도 ‘焉’이 접미사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12) 彼將厲厲焉日日相離疾也. ≪荀子․王制≫

(다른 나라는 장차 (군주와 신하들 관계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이, 날이 갈수록 서로 멀

어지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45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223쪽.
460) 楊伯峻ㆍ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500쪽.
461) 呂炳昌, <上古漢語中的“焉”字考-以≪荀子≫中的“焉”字爲例>, ≪中語中文學≫第33輯, 2003, 12쪽.
462) 河上公本에 ‘歙歙’은 ‘怵怵’(두려워하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다. 吳怡, ≪新譯老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86쪽.

463) 陳鼓應, ≪老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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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宋其興乎! 禹湯罪己, 其興也悖焉; 桀紂罪人, 其亡也忽焉. ≪左傳․莊公十一年≫

(송나라는 흥하겠구나! 옛날 우왕과 탕왕은 자기 자신을 꾸짖음으로써, 나라가 흥함이 번쩍

일어났고, 걸왕이나 주왕은, 남에게 책임을 돌렸기에 나라가 망함이 갑작스러웠습니다.)

위 예(212)와 예(213)은 형용사의 뒤에 접미사 ‘焉’이 붙어 ‘형용사+焉’ 형태가

쓰인 문장이다. 이때 형용사는 중첩되어 쓰일 수 있다.

예(212)의 ‘厲厲焉’은 ‘AA焉’의 형태로 형용사 ‘厲’이 중첩되어 접미사 ‘焉’과 결

합하였다. 문장의 부사어로 쓰인다. ‘厲厲’은 ‘찬 바람이 쌩쌩 부는 모양’을 뜻한

다. 예(213)의 ‘悖焉’은 ‘A焉’의 형태로 문장의 술어로 쓰였다. ‘悖’는 ‘盛貌’(왕성한

모양)를 뜻한다.

2. 助詞 用法 特徵

≪老子≫에 사용된 조사는 ‘之’, ‘所’, ‘者’, ‘是’, ‘然’, ‘焉’,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 24개가 출현

한다. 본고는 이들을 구조조사, 어기조사, 접미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조조사는 ‘之’, ‘所’, ‘者’, ‘是’가 있으며, 총 155회 출현한다. 이들은 명사성 편

정구를 만드는 용법과 詞序에 변화를 주어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나

눠볼 수 있었다.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용법은 ‘之’, ‘所’, ‘者’가 쓰이고,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용법은 ‘之’와 ‘是’가 있다.

≪老子≫에 사용된 구조조사의 종류 및 용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5-1>과

같다.

<표5-1> 構造助詞 種類 및 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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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之 所 者 是 합계 비율(%)

명

사

성

편

정

구

표

시

명사(구)+之+명사 41

형용사(구)+之+명사 6

동사(구)+之+명사 18

수사+之+명사 2

시간명사+之+명사 3

의문사+之+명사 1

(대)명사+之+所+동사 8

‘之’ 소계 71 71 46

所+동사 12

有所/無所+동사(구) 7

所以…者 4

‘所’ 소계 19 19 12

수량사+者 6

동사(구)+者 44

형용사(구)+者 11

‘者’ 소계 61 61 39

‘명사성 편정구 표시’ 합계 71 19 61 151 97

목적어 전치 표시 3 1 4 3

합 계 74 19 61 1 155 100

비율(%) 48 12 39 1 100

위 표를 보면, ≪老子≫에 사용된 구조조사는 총 155회 출현한다. 그중 ‘之’가

74회(4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者’는 61회(39%), ‘所’는 19회

(12%) 사용되었다.

구조조사 ‘之’는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용법이 71회, 목적어 전치 표시 용법

으로 3회 출현한다. 명사성 편정구는 ‘之’와의 결합 형태에 따라, ‘명사(구)+之+명

사’, ‘형용사(구)+之+명사’, ‘동사(구)+之+명사’, ‘수량사+之+명사’, ‘시간명사+之+명

사’, ‘의문대명사+之+명사’, ‘(대)명사+之+所+동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중 ‘명사(구)+之+명사’가 41회, ‘동사(구)+之+명사’가 18회 사용되어 다른 결합형

태보다 출현횟수가 많았다. 또한 ‘之’가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인

경우는 3회로, ‘是’(1회)보다 자주 사용되었다.



- 210 -

≪老子≫에 사용된 語氣助詞는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 18개가 있다.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

라 文頭 語氣助詞, 文中 語氣助詞, 文末 語氣助詞로 나누어 그 용법과 사용 빈도

를 고찰하였다.

文頭 語氣助詞는 ‘蓋’, ‘夫’, ‘載’, ‘故’가 있으며 발언 시작의 어기를 나타낸다. 文

中 語氣助詞는 ‘之’, ‘其’, ‘也’, ‘者’, ‘兮’, ‘矣’가 있으며, 휴지나 음절 조정, 또는 제

시⋅원인⋅가정 등의 어기를 나타낸다. 文末 語氣助詞는 ‘也’, ‘者’, ‘兮’, ‘矣’, ‘乎’,

‘焉’, ‘已’, ‘與’, ‘邪’, ‘哉’, ‘也哉’, ‘也夫’가 있으며, 진술⋅의문⋅감탄의 어기 등을 나

타낸다.

≪老子≫에 사용된 어기조사의 종류 및 용법별 사용 빈도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5-2>와 같다.

<표5-2> ≪老子≫의 語氣助詞 種類 및 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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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文頭 文中 文末

계 비율
(%)발언 시작 休止⋅ 음절

조정 제시 원인 가정 진술 의문 감탄

蓋 1 1 1

夫 20 20 15

載 1 1 1

故 1 1 1

之 9 9 7

其 1 1 1

也 6 9 15 11

者 7 4 9 1 21 16

兮 25 2 27 20

矣 3 8 11 8

乎 1 9 10 7

焉 5 5 3

已 2 2 1

與 1 1 1

邪 3 3 2

哉 4 1 5 3

也哉 2 2 1

也夫 1 1 1

계 23 45 7 4 9 24 18 6 136 100

비율(%) 17 33 5 3 7 18 13 4 100

위 표를 보면, ≪老子≫에 쓰인 어기조사는 총 136회 출현한다. 어기조사의 종

류에 따른 출현빈도는, 兮(27회, 20%)>者(21회, 16%)>夫(20회, 15%)>也(15회,

11%)>矣(11회, 8%)>乎(10회, 7%)>之(9회, 7%)>焉ㆍ哉(5회, 3%) 등의 순이다.

어기조사의 위치에 따른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문중(65회, 48%)>문말(48회,

35%)>문두(23회, 17%)의 순으로, 문중 어기조사의 사용률이 가장 많았다. 이는

‘兮’, ‘之’, ‘也’, ‘矣’, ‘其’ 등 휴지나 음절 조정을 표시하는 어기조사가 활발히 쓰인

까닭이라 하겠으며, 이는 ≪老子≫의 韻文體的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兮’는 총 27회 쓰여, 어기조사 중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休止ㆍ음절조

정 표시의 문중 어기조사로 25회 사용되고, 감탄 어기 표시의 문말 어기조사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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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쓰였다. 戰國時期 저작인 ≪左傳≫에서 어기조사 ‘兮’가 단 2회 출현하는 것과

비교하면,464) 어기조사 ‘兮’의 분석 결과를 통해 ≪老子≫가 散文體 문헌에서 볼

수 없는 韻文體的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者’는 어기조사 중 가장 다양한 용법으로 쓰였다. 총 21회 중에, 가정(9회)>제

시(7회)>원인(4회)의 어기를 표시하는 문중 어기조사로 20회 사용되고,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는 문말 어기조사로 1회 쓰였다.

‘也’는 진술의 어기를 표시하는 문말 어기조사(9회)와 休止를 표시하는 문중 어

기조사(6회)로 사용되었다. 어기조사 ‘也’는 王弼本(魏晉)에 2회 쓰이고, 敦煌本

(唐代)에는 전혀 출현하지 않는데, 簡本ㆍ帛書本ㆍ傅奕本 등 古本을 참고하여 校

訂된 本稿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戰國시기에 어기조사 ‘也’는 文中과 文末에서

여전히 활발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老子≫에 사용된 접사 중에는 단어의 끝에 붙은 부가 성분인 접미사만 출현

하며, ‘然’과 ‘焉’이 쓰이며, 4회이다. 조사 중 접미사는 3%에 해당한다. ‘然’은 ‘형

용사+然’의 형태가 3회 쓰인다. ‘焉’은 단음절 형용사가 중첩하여 결합한 ‘AA+焉’

의 형태가 1회 사용된다.

464) 何樂士는 ≪左傳≫에 쓰인 ‘兮’가 어기사로 쓰인 용례는 2회이며, 감탄의 어기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何樂
士, ≪≪左傳≫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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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結論

그간 많은 학자가 先秦 시기의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先秦 시기

의 어법 체계 역시 상당한 연구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 현황을 살펴

본 바와 같이, ≪老子≫에 대한 문법적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고

대 중국어의 문헌을 해석할 때 허사의 용법 이해는 고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戰國 시기 문헌인 ≪老子≫에 쓰인 허사를 정량 조사하여 허사의

용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老子≫의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를 품사별로 용법에 따라 분석하고,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老子≫

의 허사 용법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老子≫의 부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老子≫에 사용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旣’, ‘終’, ‘常’,

‘復’, ‘又’, ‘亦’,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등 총 34개가 사용되며, 총 447회 출현하였다.

이들은 부정ㆍ시간ㆍ정도ㆍ상태ㆍ범위ㆍ추측ㆍ관계 표시 등 7가지 용법으로 쓰

였다.

1) 부정 표시

부정 표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이 있으며, 총 271회 출현하여

60%에 해당한다. 이들 중 ‘不’, ‘弗’, ‘非’, ‘未’, ‘無’는 진술 부정을 표시하며, ‘無’와

‘勿’은 금지 부정을 표시한다. ‘不’는 236회 쓰여 부정부사의 87%에 해당하였다.

2) 시간ㆍ빈도 표시

시간ㆍ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將’, ‘旣’, ‘終’, ‘常’, ‘復’, ‘又’, ‘亦’이 있으며, 총

59회 출현하여 13%에 해당한다. 이 중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 표시 부사는 ‘將’,

‘旣’, ‘終’으로 28회 쓰였다. 동작 행위의 지속성 표시 부사는 ‘常’이 있으며 15회

쓰였다. 동작 행위의 빈도 표시 부사는 ‘復’, ‘又’, ‘亦’이 있으며 16회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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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도 표시

정도 표시 부사는 ‘彌’, ‘愈’, ‘滋’가 있으며, 9회 출현하여 2%에 해당한다.

4) 상태 표시

상태 표시 부사는 ‘固’, ‘誠’, ‘豈’, ‘自’, ‘故’가 있으며, 22회 출현하여 5%에 해당

한다.

5) 범위 표시

범위 표시 부사는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이 있으며, 48회 출현하

여 11%에 해당한다.

6) 추측 표시

추측 표시 부사는 ‘其’, ‘恐’, ‘或’, ‘必’가 있으며, 26회 출현하여 6%에 해당한다.

7) 관계 표시

관계 표시 부사는 ‘乃’만 쓰이며 앞뒤 두 항의 연접의 의미를 표시한다. 12회

출현하여 3%에 해당한다.

≪老子≫의 부사 용법은 부정표시(271회, 60%)>시간표시(59회, 13%)>범위표시

(48회, 11%)>추측표시(26회, 6%)>상태표시(21회, 5%)>관계표시(12회, 3%)>정도

표시(9회, 2%)의 순으로 사용된다. 부정 표시 부사가 271회 쓰여, 가장 높은 출

현 빈도를 보였다.

둘째, ≪老子≫의 전치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老子≫의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 등 6개가 있다. 이들이 사용

된 전치사구의 용법 및 통사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치사의 용법 분석

전치사 ‘於’, ‘以’, ‘爲’, ‘與’, ‘當’, ‘自’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보어나 부사어로 쓰이

며, 동작 행위의 시간ㆍ대상ㆍ장소ㆍ도구ㆍ방식ㆍ근거ㆍ원인ㆍ피동을 표시한다.

1) 시간 표시

전치사 ‘於’와 ‘自’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한다.

총 4회 출현하여 3%에 해당한다. ‘於’ 전치사구는 보어로 2회, 부사어로 1회 쓰이

며, ‘自’ 전치사구는 부사어로만 1회 쓰였다.

2) 대상 표시



- 215 -

전치사 ‘於’, ‘以’, ‘爲’, ‘與’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또는 상태)의 대상을

표시한다. 총 26회 출현하여 23%에 해당한다. 비교의 대상 표시와 동작 행위의

대상 표시로 세분하였다. ‘於’ 전치사구는 비교의 대상 표시는 13회, 동작 행위의

대상 표시는 3회이다. ‘以’ 전치사구, ‘爲’ 전치사구, ‘與’ 전치사구는 동작 행위의

대상을 표시하며, 각각 5회, 2회, 3회 사용된다.

3) 장소 표시

전치사 ‘於’와 ‘當’은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표시한다.

총 26회 출현하며 23%에 해당한다. 동작 행위의 기점ㆍ근원, 발생 장소, 도달 장

소로 세분하였다. ‘於’ 전치사구는 동작 행위의 기점ㆍ근원 표시가 10회, 동작 행

위의 발생 장소 표시가 8회, 동작 행위의 도달 장소 표시가 5회이며, 모두 술어

의 뒤에서 보어로 쓰였다. ‘當’ 전치사구는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 표시로 3회 쓰

이며 부사어로만 쓰였다.

4) 도구 표시

전치사 ‘以’만 해당하며, 3회 출현한다. 보어로 1회, 부사어로 2회 쓰였다.

5) 방식 표시

전치사 ‘以’만 해당하며, 42회 출현하였다. 이는 전체 전치사의 36%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부사어로 41회, 보어로 1회 사용되었다.

6) 근거 표시

전치사 ‘於’와 ‘以’는 동작 행위의 근거를 소개하였다. 총 13회 출현하여 10%에

해당하였다. ‘於’ 전치사구가 근거를 표시한 경우는 1회이며 보어로 쓰였다. ‘以’

전치사구는 부사어로 12회 쓰였다. 이 중에 문장의 술어가 생략되어 ‘以’ 전치사

구가 단독으로 술어 성분이 된 경우가 4회 출현하였다.

7) 원인 표시

전치사 ‘以’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원인을 표시하며, 1회 사용되었

다. ‘是以’가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서 부사어로 쓰인 경우이다.

8) 피동 표시

전치사 ‘爲’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행위의 주동자를 표시한다. 1회 출현하며 술

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2. 전치사구의 통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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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치사와 목적어의 결합 형태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는 ‘전치사+목적어’, ‘목적어+전치사’, ‘전치사+

(목적어 생략)’의 3가지로 구분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뒤에 놓이지만, 전치사 ‘以’와 결합한 목적어의 형태는 전치되거나 생략될 수 있

었다. 전치사 ‘以’의 경우, ‘以+목적어’, ‘목적어+以’, ‘以+(목적어 생략)’의 출현 빈

도는 29 : 6 : 28의 비율로 사용되어, ‘以’의 목적어가 전치되거나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

2)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 분석

전치사의 목적어를 의미에 따라 유정물, 무정물, 동작 행위, 추상적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중 추상적 개념 목적어는 40회(34%), 무정물 목적어는 20

회(18%), 동작 행위 목적어는 16회(14%), 유정물 목적어는 12회(10%) 사용되었

다. 추상적 개념의 목적어가 가장 많이 쓰인 까닭은 술어 동작의 근거를 소개하

는 전치사 용법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전치사구와 술어의 결합 형태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의 술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타동사 45회

(78%), 자동사 10회(16회), 형용사 12회(18%)이다. 또한 전치사구가 쓰인 문장에

서 술어가 생략된 용례도 4회 출현하였는데, 비록 술어가 생략되었으나 앞의 문

장을 통해 생략된 술어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술어 생략의 경우는 전치사 ‘以’

가 쓰인 문장만 해당하였다.

셋째, ≪老子≫의 접속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老子≫의 접속사는 且, 與, 而, 以, 斯, 則, 安, 然後, 而後, 而況於, 雖, 爲, 故,

是以, 是故, 其, 使, 若, 若使, ‘之’ 등 20개가 있으며 총 330회 출현한다. 이들은

연결된 앞뒤 항과의 의미에 따라 병렬, 연접, 전환, 점층, 양보, 인과, 가정 관계

를 표시하며, ‘주어+之+술어’의 ‘之’는 특수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접속사 ‘而’와 ‘以’는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었다. 접속사 ‘而’는 연접ㆍ전환

ㆍ병렬ㆍ점층 관계를 표시하는 등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출현 횟수

도 가장 많았다. ‘以’는 연접ㆍ인과ㆍ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나

머지 접속사는 대체로 하나의 용법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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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의 용법별 출현 횟수는 인과 관계 표시 용법이 110회(3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인과 복문에서 원인 표시 접속사는 ‘以’와 ‘爲’가 쓰이며, 결과 표시

접속사는 ‘故’, ‘是以’, ‘是故’, ‘安’이 쓰였다.

‘주어+之+술어’ 구는 접속사 ‘之’가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임으로 인해 독립

적인 문장이 되지 못하고,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 또는 복문 중의 단문으

로 사용되었다. ‘주어+之+술어’ 구조가 복문 중의 단문으로 사용된 용례는 ‘주어+

之+술어’ 구조 중 44%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어+之+술어’의 ‘之’는 명사구를 만

드는 구조조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넷째, ≪老子≫의 조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老子≫에 사용된 조사는 ‘之’, ‘者’, ‘所’, ‘是’, ‘蓋’, ‘夫’, ‘載’, ‘故’, ‘乎’, ‘其’, ‘也’,

‘矣’,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然’, ‘焉’ 등 22개가 있다. 이들은

구조조사, 어기조사, 접미사로 분류된다.

1. 구조조사

구조조사는 ‘之’, ‘者’, ‘所’, ‘是’가 있으며 총 155회 출현한다.

1)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 ‘之’, ‘者’, ‘所’

‘之’는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구조조사이며, 71회 출현한다. ‘者’는 수사, 동사

(구)나 형용사(구)의 뒤에 놓여 명사성 성질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며, 61회 출현한

다. ‘所’는 동사(구)의 앞에 놓여 명사구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며, 19회 출현한다.

2) 詞序에 변화를 주는 구조조사: ‘之’, ‘是’

목적어를 술어의 앞으로 전치시켜 사서에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조사는 ‘之’와

‘是’가 쓰였다. ‘之’는 3회 쓰이며, ‘是’는 1회 쓰였다.

2. 어기조사

어기조사는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 18개가 있으며 총 135회 출현한다. 이들은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문두ㆍ문중ㆍ문말 어기조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문두 어기조사

‘蓋’, ‘夫’, ‘載’, ‘故’는 문장의 첫머리에서 발언의 시작을 알린다. 총 23회 출현하

며 전체 어기조사의 17%에 해당하였다. ‘夫’가 20회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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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 ‘故’의 발어사 용법도 발견할 수 있었다.

2) 문중 어기조사

‘之’, ‘其’, ‘也’, ‘者’, ‘兮’, ‘矣’, ‘乎’가 있으며 문장의 중간에서 휴지ㆍ어기 완화ㆍ

음절 조정 등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총 65회 출현하며 전체 어기조사의 48%에

해당하였다.

문중 어기조사의 사용률이 높은 것은 ‘兮’, ‘之’, ‘也’, ‘矣’, ‘其’ 등 휴지나 음절

조정을 표시하는 어기조사가 활발히 쓰인 까닭이다. 특히 ‘兮’는 총 27회 출현하

여 어기조사 중 가장 높은 출현횟수를 보이는데, 이중 文中에서 휴지표시나 음절

조정의 용법으로 25회 사용되었다.

3) 문말 어기조사

‘乎’, ‘焉’, ‘兮’, ‘也’, ‘邪’, ‘與’, ‘矣’, ‘已’, ‘哉’, ‘者’, ‘也哉’, ‘也夫’가 있다. 총 48회

출현하며, 전체 어기조사의 35%에 해당한다. 이들은 진술ㆍ의문ㆍ감탄의 어기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① 진술의 어기: ‘也’, ‘矣’, ‘已’, ‘焉’

‘也’는 판단문이나 진술문의 끝에 쓰여 확인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矣’는 진술

문에서 변동적인 사실을 나타내거나 이미 이루어졌음을 표시하고, 또한 판단문의

끝에서 진술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已’는 ‘了’에 해당하며, ‘焉’은 ‘也’에 해당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② 의문의 어기: ‘乎’, ‘與’, ‘邪’, ‘哉’, ‘者’

‘乎’, ‘邪’, ‘哉’, ‘者’는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표시하며, ‘者’는 다른 의문사와

함께 출현하였다. ‘與’는 추측의 의문 어기를 표시하였다.

③ 감탄의 어기: ‘兮’, ‘哉’, ‘也哉’, ‘也夫’

‘兮’, ‘哉’, ‘也哉’, ‘也夫’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也哉’, ‘也夫’는 두 개의 어

기 조사가 결합한 형태인데 초점이 뒷글자에 있어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3. 접미사

접미사는 ‘然’, ‘焉’이 있으며 4회 출현한다. 이들과 결합한 단어는 문장에서 술

어나 부사어 역할을 한다. ‘然’은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나 술어로 쓰

였다. ‘焉’은 중첩된 단음절 형용사와 결합하여 ‘AA焉’ 구조가 되며 문장의 부사

어로 쓰였다. ‘乎’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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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허사 용법의 분석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以’, ‘爲’, ‘之’, ‘其’, ‘者’, ‘故’

등 일부 허사의 겸류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6-1>

과 같다.

<표6-1> ≪老子≫ 虛詞의 兼類 現像

구분 以 爲 之 其 者 故

전치사 63 3

접속사 39 1 32 1 57

구조조사 74 61

어기조사 9 1 21 1

부사 6 1

계 102 4 115 8 82 59

1. 以

‘以’는 총 102회 출현한다. 전치사는 63회, 접속사는 39회 쓰였다. 용법은 다음

과 같다.

1) 전치사: ‘以’ 전치사구는 대부분 부사어로 쓰이며 동작 행위의 대상, 근거,

도구, 방식, 원인을 표시한다. 보어로 쓰인 경우는 2회에 불과했으며, 이때 동작

행위의 도구와 방식을 표시하였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뒤에

놓이는데, 전치사 ‘以’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前置되거나 심지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2) 접속사: 접속사 ‘以’는 연접ㆍ인과ㆍ가정 관계를 표시하였다.

2. 爲

‘爲’는 4회 출현한다. 전치사는 3회, 접속사는 1회 쓰였다.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치사: ‘爲’ 전치사구는 동작 행위의 대상이나 피동을 표시하며 문장의 부

사어로 쓰였다.

2) 접속사: 접속사 ‘爲’는 인과 복문의 원인 표시 용법으로 쓰였다.

3. 之

‘之’는 총 115회 출현한다. 접속사는 32회, 구조조사는 74회, 어기조사는 9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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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속사: 접속사 ‘之’는 ‘주어+之+술어’ 형태로,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이

둘은 연결하며, 이 ‘之’자구는 독립성이 파괴되어 문장 중 하나의 성분이 되거나

복문 중 하나의 단문으로 바뀌게 된다.

2) 구조조사: 구조조사 ‘之’는 명사성 수식 구조임을 표시하거나 목적어 전치를

표시했다.

3) 어기조사: 어기조사 ‘之’는 문중에서 休止 표시나 음절 조정을 표시하였다.

4. 其

‘其’는 8회 출현한다. 접속사는 1회, 어기조사는 1회, 부사는 6회 쓰였다.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속사: 접속사 ‘其’는 가정 표시 용법으로 쓰였다.

2) 부사: 부사 ‘其’는 추측 표시 부사로 쓰였다.

3) 어기조사: 어기조사 ‘其’는 문중에서 휴지를 표시하였다.

5. 者

‘者’는 82회 출현한다. 구조조사는 61회, 어기조사는 21회 쓰였다. 용법은 다음

과 같다.

1) 구조조사: 구조조사 ‘者’는 명사성 편정구 표시 용법으로 쓰였다.

2) 어기조사: 어기조사 ‘者’는 文中에서 주어제시ㆍ원인ㆍ가정의 어기를 표시하

며, 文末에서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6. 故

‘故’는 59회 출현한다. 접속사는 57회, 어기조사는 1회, 부사는 1회 쓰였다. 용법

은 다음과 같다.

1) 접속사: 접속사 ‘故’는 인과복문에서 결과를 표시하였다.

2) 어기조사: 어기조사 ‘故’는 文頭에서 발언의 시작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였

다. 이때 앞 문장과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접속사로 분류할 수 없다.

3) 부사: 부사 ‘故’는 ‘本來’의 의미를 나타내며, 앞 문장과 인과 관계가 성립하

지 않으므로 접속사로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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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features of the function words used in ≪Laozi(老

子)≫, the literature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of China, through the

data of which were investigated quantitatively and analyzed one by one. The

categories of the investigation are adverbs, prepositions, conjunctions, and

auxiliary words used in ≪Laozi(老子)≫. The following is the usages and

features of the function words used in ≪Laozi(老子)≫ from this study.

1. The usages of the adverbs used in ≪Laozi(老子)≫ were researched.

There are 34 adverbs such as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旣’, ‘終’, ‘常’,

‘復’, ‘又’, ‘亦’,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in ≪Laozi(老子)≫. These represent denial,

time, degree, state, range, guess, relationship, and so on.

2. The usages of the prepositions used in ≪Laozi(老子)≫ were researched.

There are 6 prepositions such as ‘於’, ‘以’, ‘爲’, ‘與’, ‘當’, ‘自’ in ≪Laozi(老

子)≫. Prepositions are combined with objects, which indicates action’s time,

object, place, tool, way, reason, cause, and passivity.



- 229 -

Combination types of prepositions and objects were researched. In general,

the object of a preposition comes after the preposition, which forms the

combination of ‘preposition + objec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preposition ‘以’, the object very often comes after it or is omitted.

The predicates of the sentences using prepositional phrases are used with

transitive verbs 78 times (67%), intransitive verbs 16 times (14%), and

adjective 18 times(16%). Also, In the case of the preposition ‘以’, the

examples of ellipsis of predicates are found 4 times (3%).

3. The usages of the conjunctions used in ≪Laozi(老子)≫ were researched.

There are 20 conjunctions such as ‘且’, ‘與’, ‘而’, ‘以’, ‘斯’, ‘則’, ‘安’, ‘然後’,

‘而後’, ‘而況於’, ‘雖’, ‘爲’, ‘故’, ‘是以’, ‘是故’, ‘其’, ‘使’, ‘若’, ‘若使’, ‘之’ in ≪Laozi

(老子)≫. These indicate parallel, consequence, contrast, gradation, concession,

causality and con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erms before and after,

according to their meanings.

Also, the structure of ‘subject + 之 + predicate’ is very often found. Among

many conjunctions, ‘而’ is most used 108 times (32%), which means

consequence, contrast, parallel, or gradation relationship. Next, ‘故’ meaning

causal relationship is used 39 times (17%). ‘以’ is used 39 times(11%),

meaning consequent, causal, or conditional relationship. ‘是以’ meaning causal

relationship is used 35 times(10%). ‘之’ is used 32 times (9%), which is

placed between subject and predicate, forming the combination of ‘subject +

之 + predicate’. This structure can not be a independent clause, functioning as

an element of a sentence or as a simple sentence in a complex sentence.

4. The usages of the auxiliary words used in ≪Laozi(老子)≫ were

researched.

There are 22 auxiliary words such as ‘之’, ‘者’, ‘所’, ‘是’, ‘蓋’, ‘夫’, ‘載’, ‘故’,

‘乎’, ‘其’, ‘也’, ‘矣’,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然’, ‘焉’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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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老子)≫. These are classified into auxiliary words for structure auxiliary

words, mood auxiliary words, and suffixes.

There are ‘之’, ‘者’, ‘所’, ‘是’ in structure auxiliary words. The ones making

noun phrases are ‘之’, ‘者’, ‘所’, and the ones changing the order of words

are ‘之’ and ‘是’.

There are mood auxiliary words as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These are classified into

the beginning, the middle, and the end of mood auxiliary words, according to

their position of the sentence. There are ‘蓋’, ‘夫’, ‘載’, ‘故’ in mood auxiliary

words used in the beginning of sentence. There are ‘之’, ‘其’, ‘也’, ‘者’, ‘兮’,

‘矣’, ‘乎’ in mood auxiliary words used in the middle of sentence. There are

‘乎’, ‘焉’, ‘兮’, ‘也’, ‘邪’, ‘與’, ‘矣’, ‘已’, ‘哉’, ‘者’, ‘也哉’, ‘也夫’ in mood auxiliary

words used in the end of sentence.

There are ‘然’, ‘焉’ in suffixes. The words with these suffixes are used as

predicates or adverbs.

This study shows the features of the usages of the function words, which

resulted from the quantitative investigation of the function words used in ≪

Laozi(老子)≫.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to find

out the usages of the function words of the pre-Qin(先秦) period, and

opportunities to examine the developments of the usages of the function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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